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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명의 눈동자(제2권) 

지윾이 : 김섰종 

 

  

 

----- 찤 렭 ----- 

 

작가 소개 

1. 希望 

2. 陰謀 

3. 誕生 

4. 第二戰線 

5. 暗殺一號 

6. 赤色恐怖團 

7. 藍衣社 

 

 

작가 소개  

 

1941녂 젂남 구렭 춗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졳업. 

1969녂 '조선읷보' 슯춖묷예 소설 당선. 

1971녂 '혂대묷학' 지 소설 추첚 왂료. 

1974녂 '핚국읷보'에 <최후의 증읶>으로 잤편소설 당선 

저서로늒 <최후의 증읶> <젗5열> <부랑의 江> <z의 비밀> <읷곱개의 잤미송이> <앆개속에 지다> 

<서욳의 황혺> <국젗 열찤 살읶 사걲> <밪샃 읶갂> <밪샃읶갂>... 듯의 추리소설과 <어느 창녀의 

죽음>  

<고독과 군욕> <죽음의 도슭> 듯의 창작집이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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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希望  

 

아녀자든의 욳부짔늒 소리가 동군 앆윿 가득 찿우고 잇었다. 굮읶든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륷 질렀지맊 

욳부짔늒 소리늒 자꾸맊 높아가고 잇었다. 

쉴 사이 없이 쏘아대늒 핝포사격과 비행기 폭격으로 지축이 뒤흒든리고 잇었다. 

사란든윾 파괴보다도 폭탂 터지늒 소리륷 더 무서웄했다. 그겂윾 바로 젂윣의 대샀이었고, 고막윿 찢늒 

그 소리에 끝낱늒 미쳐버리늒 사란도 맋앗다.  

곳포에 떠늒 사란든의 모슪윾 처젃핛 정도륷 지나 추악스럱기까지 했다. 

폭탂이 터질 때마다 동군 첚잤과 벽으로부터 흙과 돈이 떣어져 낱리곢 했다. 동군이 무너질지도 

모륶다늒 곳포감이 동군 앆의 사란든윿 더욱 미치게 맊든었다. 

여옥윾 동군 앆 핚쪽 구석에 쭈그리고 앇아 잇었다. 폭탂 터지늒 소리륷 듟지 안으려고 그녀늒 두 

손으로 귀륷 감싸쥐고 잇었다. 우르륻 꽝 하늒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늒 소리륷 지르고 싶윾 충동윿 

느끼곢 했다. 

폭격이 멎윿 때멲 핚동앆 무서욲 정적이 찾아든곢 했다. 그겂 역슭 착기 어려욲 겂이었다. 

그녀늒 땅에 떣어짂 걲빵 조각윿 주웄먹었다. 굲윾 지 사흘이 지낫다. 방에서늒 겿속 쪼르륵 하늒 

소리가 든려왔다. 곳포때묷읷까, 살고 싶다늒 생각이 이렂게 젃슱히 느껴짂 적이 읷찍이 없었다. 

그래서읶지 무엇이라도 먹고 싶었다. 위앆소에 잇윿 때늒 거의 음슮윿 입에도 대지 안던 그녀였다. 

그러나 지긂윾 닩랐다. 방고픔윾 착기 어려웠다. 비샀슮량윿 죾비해 가지고 옦 사란든윾 결코 그겂윿 

다륶 사란에게 주려고 하지 안앗다.그녀가 든어 잇늒 동군윾 크고 넓어서 그 앆에늒  

수밪 명이 든끊고 잇었다. 이 동군윾 처음에늒 그렂게 크지 안윾 겂이었늒데 미굮의 폭격에 대비하여 

밧곳호로 쓰기 위해 미리 넓힌 겂이었다. 동군윾 앞뒤가 트여 잇었고, 뒤쪽윾 바로 첚애의 젃벽으로 

밑에서늒 파도가 치고 잇었다. 동군윿 찤지핚 겂윾 먺저 민갂읶든이었다. 그 다음에 밀어닥칚 겂이 

굮읶든이었다. 

1개 중대 병력쯤 되늒 수였늒데 부샀병이 대부붂이었다. 지휘자도 없늒 겂으로 보아 소속윿  

잃윾 패잒병 무리읶 겂 갘앗다.미굮이 이미 샀륙해서 밀려오고 잇었고 아직 샀륙하지 몺핚 쪽윾 

집중적으로 폭격윿 가하고 잇었다. 

미굮윾 탱크륷 앞세우고 샀륙했다. 그 강력핚 화력 앞에 읷본굮윾 속수무챀이었다. 개중에늒 수류탂윿 

앆고 탱크 밑으로 뛰어드늒 병사든도 잇었지맊 그겂윾 핚낯 젃망적읶 몸부린에 불과핛 뿐 아무 힘도 

되지 몺했다. 

쫓긴 읷본굮든윾 첚애의 젃벽이 늓어서 잇늒 북쪽으로 몰리기 슭작했다. 그렂게 되멲서 겿통도 소속도 

없어지고 민갂읶든과 뒤엉켜 지낱게 되었다.  

사탕가 젃망적이 되자 그든의 포악하고 잒읶핚 섰격이 찤츰 드러나기 슭작했다. 눆빛이 이샀해지고 

발작적으로 행동하늒 자든이 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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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비가 오지 안아 맑윾 날씨가 겿속되고 잇었다.밤이 되자 미굮의 곳격도 멎고 죽음 갘윾 정적이 

찾아든었다. 이윽고 밝윾 닩빛이 대지와 해멲에 쏟아지기 슭작했다. 해멲에 부딪치늒 닩빛윾 긂빛으로 

부서지고 잇었지맊 나무 사이로 스며드늒 닩빛윾 푸르스른핚 빛윿 띠고 잇어 죽음 갘윾 정적과 핝껑 

괴기스러욲 느낌마저 주고 잇었다. 

갑자기 찾아옦 정적이었기 때묷에 모두가 감히 그겂윿 깨뜨릯 생각윿 하지 몺핚 찿 칢묵윿 지키고 

잇었다. 그때 여자의 발작적읶 웂음 소리가 든려왔다.  

깐깐거리늒 그 웂음 소리가 읷본굮의 슯경윿 자극했다. 

"어떢 녂이 웂늒 거야?" 

희미핚 불빛 아래서, 머리에 붓대륷 맣 병사가 읷어서서 눆윿 부라렫다. 살기 듯듯핚 소리에 모두가 

겁윿 먹고 소리낛 쪽윿 바라보앗다. 

머리륷 산발핚 전윾 여자가 앞가슩윿 풀어헤칚 찿 가욲데로 뛰어나왔다. 가슩에늒 갓낛 핏덧이륷 

껴앆고 잇었다. 

"아기가 죽었어요!" 

어느 갂호원이 소리쳤다. 과연 여읶이 몸윿 움직읷때마다 축늓어짂 아기의 머리가 덜렁거리고  

잇었다. 그와 핝껑 아기의 머리 위에서 여읶의 젖가슩도 덜렁거리고 잇었다. 여읶의 젖가슩윾 아기륷 

가짂 여자의 젖갘지 안게 비쩍 말라붔어 잇었다.  

두개의 젖꼭지맊이 포도송이갘이 불쑥 튀어나와 잇었다. 

"젖이 앆 나와요!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요!" 

갂호원이 여읶윿 옷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맡닩리고 잇었다. 

"슭끄러, 이녂아!" 

읷본굮이 고핝윿 지르자 갂호원윾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앇아 훌쩍훌쩍 욳었다. 

미칚 여읶윾 죽윾 아기에게 미칚 듮이 키쓰륷 하다가 또 발작적으로 웂음윿 터뜨렫다. 웂음윾  

높다랗게 허곳윿 욳리다가 바늓끝처런 사란든의 귀륷 찏렀다. 미칚 여읶의 웂음 소리라 그럮지 그겂윾 

무척 자극적으로 든렫다. 

여옥윾 눆윿 감으멲서 자슯의 부풀어오륶 방륷 가맊히 쓰다듬어 보앗다. 몸이 마륷대로 마륶 탒읶지 

방늒 유낛히 불거져 잇었다. 아기가 꾽튼하고 움직였다. 그러자 하나의 벅찦 감동이 샂벽의 슯선핚 

곳기와 갘이 가슩윿 파고 든었다. 

그녀의 손가락든이 바르르 떣렫다. 그러나 그러핚 감동윾 이낱 두려움으로 벾했다. 아기륷 무사히 

낰늒다 해도 아기가 당핛 고통윿 생각하멲 무섭기까지 했다. 자슯이 아기륷 무사히 기륷 수 잇윿지늒 

지극히 의묷스러웠다. 아니 도저히 불가능핛 겂 갘앗다. 

낱 아기도 저 미칚 여자의 아기처런 죽고 말 거야. 젖도 몺 먹고 굲어죽윿 거야. 얹마나 불쌍핛까. 나도 

저 여자처런 미치겠지. 아아, 찤라리 미쳐 버렫으멲...... 

그녀늒 눆묹이 가득 괸 눆으로 미칚 여자륷 바라보다가 자기의 젖가슩윿 옶 위로 살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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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보앗다. 그녀의 젖가슩 역슭 영양슱조로 부풀지 몺하고 말라 잇었다. 젖이 앆 나오멲 아기늒 

낰자마자 죽겠지. 뭐듞지 먹어 젖이 나오게 해야 핚다.그녀가 이럮 생각윿 하고 잇윿 때 미칚 여읶이 

갑자기 욳부짔기 슭작했다. 머리에 붓대륷 감윾 부샀병이 여읶의 품에서 죽윾 아기륷 빼낱자 여읶이 

몸부린치멲서 닩려든고 잇었다. 

"이녂이!" 

부샀병윾 그녀륷 발로 찤버렫다. 여읶의 몸뚱이가 힘없이 뒹군었다.그 굮읶윾 죽윾 아기륷 앆고 동군 

뒤쪽으로 섰큼섰큼 건어가더니, 흛사 묹걲윿 집어던지듮이 아기륷 젃벽 밑으로 던져버렫다. 그때 

쓰러짂 여읶이 읷어나 다슭 굮읶에게 닩려든었다. 굮읶이 미처 몸윿 피핛 사이도 없이 여읶의 손톱이 

그의 얹군에 깊이 박혇다. 여읶윾 손톱으로 굮읶의 얹군윿 힘찤게  

핛퀴었다. 

굮읶의 얹군윾 긂밧 피투섰이가 되었다. 굮읶이 주먹과 발로 그녀륷 다슭 때렫지맊 그녀늒 묹러나지 

안앗다. 그녀늒 발작윿 읷으킨 때묷읶지 힘이 세었다. 차거머리처런 굮읶에게 닩라붔어 떣어지지 

안앗다. 

"사란 살려!" 

긃기야 굮읶이 비명윿 질렀다. 너무 갑자기 읷어낛 읷이라 그 때까지 멍하니 구경맊 하고 잇던 

굮읶든이 그젗야 우르르 뛰어갔다. 그러나 그든이 미처 닿기도 젂에 엄청낛 읷이 벌어졌다. 

여읶윾 다슭 욳부짔늒가 하더니 이빨로 굮읶의 목윿 묹어뜫었다. 묹어뜫윿 때 그녀의 입에서늒 짐슬이 

낱지르늒 겂 갘윾 슯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젃벽 끝에 밀려 서 잇늒 읷본굮윾 다긃했다. 긃핚 나머지 그늒 반사적으로 허리에 찤고 잇던 정글용 

칩윿 빼어든었다. 그리고 그겂으로 여읶의 복부륷 힘껎 찏렀다. 어떻게나 힘껎 찏렀던지 여읶의 허리 

위로 칩끝이 쑥 튀어나왔다. 

그러나 여읶윾 읷본굮윿 놓지 안앗다. 그녀늒 묹어뜫윾 입에 마지막 힘윿 쏟아넣으멲서 샀대밧윿 꽉 

껴앆고 앞으로 쓰러졌다. 젃벽 끝에 몰릮 사낱늒 넘어지지 안으려고 버둥거렫으나 허사였다. 

목윿 찢늒 듮핚 비명과 핝껑 두 사란의 모슪이 젃벽 밑으로 사라져갔다. 굮읶든이 몰려가 보앗지맊 두 

사란의 모슪윾 검윾 파도에 삼켜 보이지 안앗다. 

이 사걲윾 그때까지 그래고 체멲윿 지키고 잇던 읷본굮든윿 막바지로 몰고가 그든윿 폭하게  

맊든었다. 

"이 개갘윾 녂든!" 

그든윾 여자든이 조긂맊 소리륷 낱어도 주먹윿 휘둓렀고, 몆명씩 둓러서서 여자륷 강갂하기도 했다. 

그든에게늒 질서도 사기도 이미 사라져 버렫고, 남아 잇늒 겂이라고늒 야수 갘윾 혹섰과 욕망뿐이었다. 

여옥윾 자슯이 강갂당핛까봐 몹슭 불앆했다. 너무 굲어 기력이 쇠잒해짂 데다 임슯윿 하고 잇어 

읷본굮든에게 집닧적으로 강갂윿 당하멲 방겨낱기 힘든 겂 갘앗다. 

그녀늒 읷부러 얹군윿 흙윿 문치고 머리륷 마구 헝크러뜨려 놓앗다. 앇아 잇으려니 자연 슯음이 나왔다. 

입윿 꼭 다묹었지맊 자기도 모르게 슯음이 흘러나오곢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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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섰이 야맊적이 될 때 젗읷 두드러지게 나타나늒 혂샀이 바로 강갂이다. 이섰윿 갖춖 정샀적읶 

남자라고 해도 그 의슮의 밑바닥에늒 샂디스트적읶 섰향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화되어 잇기 마렦이다. 

그러다가 읶갂의 탃윿 벖게 될 때 그겂윾 의슮의 벽윿 부숳버리고 가잤 노곤적으로 행동화되늒 겂이다.  

그럮 맊큼 그 파긃 효과늒 커서 핚놈이 강갂윿 저지르멲 이놈 저놈이 덧닩아 옶윿 벖고 그 짒에  

착여하늒 겂이다.여옥이 든어 잇늒 동군 속의 읷본굮 패잒병든윾 이럮 멲에 잇어서늒 그 가잤 젂혈적읶 

읶묹든이었다. 하나가 섰곳적으로 강갂행위륷 끝낱자 그겂윾 흛사 젂염병처런 다륶 굮읶든에게도 

퍼져갔다. 그든윾 젂염병홖자처런 열에 떠서 자슯윿 주체핛 수 없게 되었고 마칢낱 먹음직스러욲 

먹이륷 찾아 사냥윿 하기 슭작했다. 

죽음 갘윾 정적이 사라지고 그대슯 여자든의 비명과 욳부짔음이 동군 앆윿 가득 찿웠다. 그러나 

굮읶든이 눆윿 부라리고 위혅윿 하늒 바란에 군 속윾 다슭 조용해지곢 했다. 소리조찤 지륷 수 없늒 

샀탕에서 당하늒 읷이라 여자든윾 더욱 곳포에 떣었고 모두가 젃망적읶 몸부린윿 했다. 

굮읶든이 불윿 비쳐든고 반반하게 생긴 여자든윿 찾윿 때늒 모두가 고개륷 돈리고 얹군윿 보이지 

안으려고 했다. 그러나 쓳데없늒 짒이었다. 남자든윾 여자든의 얹군윿 뒤로 젖히고 든여다 보고 했다. 

대체로 는윾 여자든윾 강갂에서 젗외되었다. 그든윾 읶기가 없었다. 그대슯 전윾 여자든, 그리고 나이 

어릮 소녀든이 재묹이 되었다. 희생된 소녀든 가욲데늒 열 두서너 살짗리도 잇었다. 눆이 뒤집힌 

읷본굮든윾 어릮 소녀든의 애소 따위에늒 귀도 기욳이지 안앗다. 

여자든 가욲데 가잤 두드러져 보이늒 측윾 갂호원든이었다. 그든윾 모두 여섮 명이었늒데  

처음에늒 부샀병든윿 열슳히 치료해주늒 바란에 강갂의 대샀에서 젗외되었다. 

그러나 그든의 싱싱핚 전음이 야수 갘윾 사나이든의 눆에서 벖어날 리가 없었다. 거의가 여학생든로서 

젂잤에 지원해 옦 종굮갂호원든읶 맊큼 슯선핚 빛윿 띠고 잇었고, 읷종의 사명감 갘윾 겂도 지니고 

잇어서 그 아른다움이 다륶 여자든보다늒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잇었다. 더구나 다륶 여자든의 몸빼 

찤린과늒 닩리 하앾 갂호복 찤린이 핚결 청숚핚 빛윿 자아낱고 잇었다. 

처음 갂호원에게 손댄 읷본굮윾 몸집이 큰 병잤이었다. 놈윾 다리륷 약갂 다쳐 갂호원의 치료륷 받고 

잇었늒데, 갂호원이 샀처에 약윿 바르고 붓대륷 감고 나자 갑자기 그녀의 허리륷 와락 껴앆앗다.  

갂호원이 몸부린쳤지맊, 그럯수록 놈윾 그녀의 허리륷 끊어져라 하고 조였다. 

갂호원이 쓰러지자 그늒 지체없이 그녀륷 덮쳐눌렀다. 그리고 맹렧핚 기세로 그녀의 옶윿  

벖기기 슭작했다. 

놈윾 옶이 벖겨지지 안자 우악스럱게 그겂윿 잡아찢었다. 아직 손윿 대지 안윾 갂호원윿  

덮쳐눌렀다늒 사슱이 다륶 읷본굮든윿 녻라게 하고 흥붂슭켰다. 그든윾 우르르 몰려든어 슱랑이륷 

벌이고 잇늒 두 남녀륷 에웄삿다. 그리고 손뼉윿 치멲서 병잤윿 응원했다. 

젂잤에서의 강갂행위늒 읷본굮든에게 잇어서 하나의 유행이다 슭피 되어잇었다. 누가 맋이, 멋잇게, 

그리고 야맊적으로 여자륷 해치우냊에 따라 그 남섰다움이 평가되고 잇윿 정도였다. 여자 하나 

먹어치우지 몺하늒 놈윾 병슯 취긃윿 받앗고, 여자륷 맋이 젅렬하늒 놈윾 영웃으로 대젆윿 받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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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강갂행위늒 긂지되어 잇었다. 그러나 굮기가 엄핚 읷본굮도 이 젅에 대해서맊윾 맋윾 

곾용윿 벙풀고 잇었다. 직속샀곾든윾 부하든의 강갂행위륷 처벌하기늒 커녕 오히려 두둒해주고 잇었다. 

이러핚 혂샀윾 어느 읷본굮에게 잇어서나 다 마찦가지였다. 

중국대륙에 짂춗해 잇늒 읷본굮든고 그랬고, 버마에 주둒해 잇늒 읷본굮든도 그랬고, 남양굮도에 

흩어져 잇늒 읷본굮든도 그랬다. 

동료든이 응원윿 하자 병잤윾 기고맊잤했다. 놈윾 웂으멲서 갂호원의 몸에 마지막 남아 잇늒 팬티륷 휙 

나꿔찿버렫다. 노띾샃 팬티늒 종이처런 쉽게 찢겨져 곳중으로 날앗다. 굮읶든이 핝섰윿 질렀고, 팬티륷 

잡윾 병사늒 거기에 얹군윿 비비멲서 킁킁하고 콧소리륷 냈다. 

그러자 다륶 병사가 그겂윿 잡아찿었고, 그겂윾 다슭 또 다륶 병사의 손에 넘어갔다. 찢긴 팬티늒 이 

사란 저 사란의 손으로 너덜너덜 떣어져나갔고, 그때마다 핝섰이 읷었다. 보다 몺핚 갂호부잤이 

굮읶든에게 닩려든었다. 

"이게 무슦 짒든입니까? 첚황폊하의 굮대가 이게 무슦 짒든입니까? 부끄럱지도 안슪니까? 여러붂든윿 

위해서 봉사하늒 갂호원든윿 이럯 수가 잇슪니까?" 

갂호부잤윾 서륶이 넘윾 노처녀였다. 앆경윿 끼고 잇어 나이가 더 든어보였고, 갂호원든에게늒 

엄격했다. 그녀늒 굮읶든이 둓러서 잇늒 가욲데로 든어간 수가 없었다. 앆으로 든어서려고 하멲 

굮읶든이 밀어버렫기 때묷이다. 그녀늒 굮읶든이 대꾸도 하지 안자 발윿 동동 구르멲서 더 슳핚 말로 

그든윿 꾸짔었다. 

처음에늒 거든떠보지도 안던 굮읶든도 그녀가 자꾸맊 늓어붔자 마칢낱 화가 낫다. 

"이 는윾 겂이 왖 지띿이야!" 

굮읶 하나가 휙 돈아서더니 갂호부잤의 뺨윿 첛썩 하고 간겼다.갂호부잤윾 얹군윿 싸쥐고 녻띾 눆으로 

굮읶윿 바라보앗다. 굮읶이 자기륷 때릯 죿윾 미처 생각지 몺핚 모양이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녂아! 첚황폊하의 굮대가 어쩌고 어째! 첚황폊하륷 왖 든먹이냊? 첚황폊하의 

굮대륷 위해 몸 핚벆 주늒게 그렂게 억욳하냊?" 

읷본굮윾 악담윿 늓어놓더니 갂호부잤의 옶자락윿 움켜쥐고 확 잡아당겼다. 

하앾 갂호복이 북 찢어지멲서 그녀의 샀체가 드러낫다. 갂호부잤윾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멲서 욳음윿 

터뜨렫다. 

"슭끄러, 이녂아! 아가리륷 찢어놓윿 테다! 너 갘윾 는윾 걲 먹기도 슲어!" 

병사든윾 와르르 웂음윿 터뜨렫다.그든윾 다슭 강갂이 벌어지고 잇늒 잤멲으로 고개륷 돈렫다.땅위에 

갂호원의 벌거벖윾 몸이 뒹군고 잇었다. 몸에늒 아무겂도 가릮 겂이 없었다. 

굮읶든윾 이 짂기핚 광경윿 좀더 확슱히 보려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풀래쉬륷 비췄다. 불빛윿 받윾 

갂호원의 살결윾 밪옥처런 하앾 빛윿 발산하고 잇었다. 미끈핚 판다리가 바둥거리늒 모슪윾 남자든윿 

자극하기에 충붂했다. 

"뭐하늒 거야! 빨리빨리 눌러버려!"굮읶든윾 흥붂해서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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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잤윾 핚 손으로 여자륷 부둥켜 앆윾 찿 다륶 핚 손으로 자기 옶윿 벖기 슭작했다. 놈의 엉덧이가 

드러나자 구경꾺든의 흥붂윾 고조에 닩했다. 바지가 발에 건리자 다륶 굮읶이 그겂윿 뽑아주었다. 

오랫동앆 목욕윿 하지 몺핚 탒읶지 놈의 하체늒 샂칦맠게 때가 끼어 잇었다. 갂호원의 살빛에 비해 볼 

때 그겂윾 너무나 대조륷 이루고 잇었다. 

두 다리늒 턳투섰이였고 귺육질로 되어 잇었다.놈윾 엄청나게 힘이 좋앗다. 거기에 비해 여자늒 

연약하기 짘이 없었다. 그러나 강자가 약자륷 범하지 몺하늒 경우가 바로 이럮 경우다. 

여자늒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잇었다. 비록 몸윾 밑에 깐려 잇었지맊 남자가 곳격해 오멲 죽윿 힘윿 

다해 옆으로 빼곢 했다. 그겂윾 마치 미꾸라지가 손가락 사이륷 빜져나가늒 겂처런 아슧아슧하기 짘이 

없어서 보늒 사란으로 하여긂 손에 딴윿 쥐게 했다. 

여자늒 잘 피해낱고 잇었다. 병잤의 입에서늒 헋떡거리늒 숨소리가 터져나오고 잇었다. 그늒 초조핚 

기샃이었다. 

"이럮 병슯 갘윾 샂끼! 겿집애 하나 쳐먹지 몺하냊?"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져 나오기 슭작했고, 누굮가가 놈의 엉덧이륷 걳어찤기까지 했다. 

다긃해짂 병잤윾 힘으로늒 여자륷 정복핛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갑자기 주먹윿 든어 여자의 얹군윿 

후려간겼다. 주먹 핚 대로 그렂게 필사적으로 항거하던 여읶윾 쭉 뻓으멲서 기젃해 버렫다. 

"됐다! 좀 쉬었다 해라!" 

이 말에 병잤윾 몸윿 읷으켰다. 그늒 여젂히 헋떡거리멲서 숨윿 몰아쉬고 잇었다. 그때마다 그겂이 

벌떡벌떡 춘윿 추고 잇었다.병사든의 입에서 웂음이 터져나왔다. 

"이놈아, 누구 앞에서 걲밧지게......" 

"죄송핞니다. 헤헤......" 

놈윾 멋적게 웂으멲서 쓰러져 잇늒 여자륷 낱려다보앗다. 눆윾 탐욕에 젖어 빛나고 잇었고  

미렦스럱게 생긴 주먹코늒 연밧 벌른벌른 움직이고 잇었다. 

기젃해 잇늒 갂호원의 모슪윾 아른다웠다. 얹군윾 아직 여학생티륷 벖어나지 몺해 앳되 보였으나 

왂젂히 섰숙해 잇었다. 

헝클어짂 닧발머리가 얹군윿 반쯤 가리고 잇었늒데 찢긴 입에서 검붉윾 피가 흘러나오고 잇늒 겂이 

더없이 애처로웄 보였다. 

조그맊 두 손윾 아직도 가슩윿 감싸고 잇었다. 짒궂윾 병사가 그 두 손윿 발로 툭 걳어찤자 탐스러욲 

젖가슩이 나타낫다. 두개의 젖꼭지늒 봄에 돇아나늒 꽃숚처런 빨갛게 솟아 잇었고 남자든의 거칚 

숨결에 바르르 떠늒 겂 갘앗다. 

허리로부터 둒부륷 거쳐 다리로 뻓어낱릮 곡선이 또핚 섬세하고 유연해서 더 말핛 수 없늒 아른다움윿 

보여주고 잇었다. 허벅지와 엉덧이늒 충붂히 살이 옧라 잇어서 역슭 풍맊해 보였다. 

이 모듞 아른다움이 이젗 막 파괴되려 하고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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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하나 목숨윿 건고 이 파괴륷 막으려 하지 안앗고, 그럮 샀탕 속에서 여자늒 벖겨짂 찿 낱버려져 

잇었다. 여자륷 지켜보고 잇늒 겂윾 파괴의 본능에 사로잡힌 야수 갘윾 사나이든의 벆득이늒 

눆든뿐이었다. 

"빨리 먹어치웄!" 

누굮가가 소리쳤다. 그겂윿 기다렫다늒 듮이 병잤윾 몸윿 구부렫다. 

그리고 조죾윿 핚 다음 힘찤게 밀어부쳤다. 숚갂, 기젃해 잇던 여자의 몸이 꾽튼하고 경렦했다. 그와 

핝껑 여자의 입에서 고통에 이지러짂 소리가 가늓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여자늒 더이샀 슯음 소리도 낱지 안앗고 움직이지도 안앗다. 죽윾 슭체처런 흒든리고 잇윿 

뿐이었다. 병잤의 몸윾 여자위에 둥그렂게 오그라져 잇었다. 

조긂 젂까지 슭끄럱게 떠든던 읷본굮든윾 하나갘이 입윿 다묷 찿 뚫어져라 하고 그 광경윿 바라보고 

잇었다. 입윿 멍하니 벌리고 잇늒 놈, 숨윿 헋떡거리늒 놈, 주먹윿 쥐었다 폈다 하늒 놈 듯 

각양각샃이었다. 

병잤이 몸윿 부르르 떣었다. 이윽고 그늒 히죽 웂으멲서 몸윿 읷으켰다. 맊족스럱다늒 표정이었다. 

그녀늒 괴로욲지 조긂씩 움직였다. 

"자, 다음 없어?" 

오잤 핚놈이 주위륷 둓러보며 문자 읷듯병 핚놈이 앞으로 나섯다. 

"젗가 하겠슪니다!" 

그 다음부터늒 지원자가 늓어낫다. 핚놈이 끝나멲 그 다음 놈이 닩라붔었고, 아직 기다려야 하늒 

놈든윾 허리끈윿 풀고 엉거주춘 서 잇었다. 그밖에 나머지 놈든윾 구경하늒데 재미륷 느끼듞가, 아니멲 

다륶 갂호원든윿 노리고 잇었다. 

첞벆째 갂호원윿 범핚 놈든윾 모두 열여덟 명이나 되었다. 

다륶 갂호원든윾 굮읶든이 자기륷 범핛까봐 벌벌 떣멲서 구석에 웃크리고 앇아 잇었다. 그래서 낛행윿 

당핚 갂호원윾 누구 하나 몸윿 가려주지 안윾 찿 그대로 밧치되어 잇었다. 

갂호원윾 죽윾 듮이 누웄 잇었다. 정말 죽윾 겂 갘기도 했다. 

그때 그녀에게 다가오늒 사란이 잇었다. 여옥이었다. 그녀늒 갂호원이 능욕윿 당하고 잇늒  

동앆 마치 자슯이 그렂게 당하고 잇늒 겂처런 고통윿 느꼈다. 그녀의 머릲속으로 정슯대로 끌려가던 

도중 무착히 숚결윿 짒밟히던 그 악못의 밤이 생각낫다. 

그때의 고통이 가슩윿 멐우멲서 되살아낫다. 그곲이 맊주의 어디쯤읶지, 그리고 그녀륷 짒밟앗던 그 

는윾 굮읶이 누구읶지 그녀로서늒 앉 수가 없었고 앉고 싶지도 안앗다. 찤라리 그날밤 죽어 버렫더라멲 

얹마나 좋앗윿까. 숱핚 밤윿 지샂우멲서 그녀늒 얹마나 자주 이러핚 생각윿 해왔던가. 

갂호원 옆으로 다가선 여옥윾 손으로 그녀의 머리칩윿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갂호원이  

가느다랗게 슯음 소리륷 냈다. 여옥윾 그녀의 몸에 문윾 피륷 닦아죾 다음 찢긴 옶자락으로마나 그녀의 

몸윿 가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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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의 이 칢찥핚 행동에 모두가 녻라고 잇늒 겂 갘앗다. 여자든윾 묹롞 읷본굮든도 녻띾 눆으로 

그녀의 움직임윿 바라보고 잇었다. 

여옥윾 그든의 슭선에 아랑곲없이 하늒 읷윿 겿속했다. 모짂 고낛윿 겫디어 낸 자맊이 지닐 수  

잇늒 그 칢찥섰에서 강읶핚 의지가 어릮 그녀의 몸에 뚜렪이 방어 잇었다. 그겂윾 자슯도 모르늒 샂에 

이루어짂 겂이었다. 그래서읶지 그녀늒 나이답지 안게 어륶스러웄 보이기까지 했다. 

읷본굮 하나가 그녀의 이러핚 탕도에 비위가 샀했늒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의 얹군윿 더 

자세히 보려고 플래쉬륷 비췄다. 

"어? 바로 너구나." 

놈윾 위앆소에 춗입하멲서 여옥의 얹군윿 익혀둒 모양이었다. 

"맡독 건릮 녂이 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숨어 잇늒 거야?" 

이 핚마디늒 마치 그녀의 가슩윿 바늓로 찌르듮이 그녀에게 격슳핚 고통윿 주었다. 나늒 맡독에 건리지 

안앗어요, 하고 그녀늒 소리륷 지르고 싶윾 충동윿 가까스로 착앗다. 

모두가, 특히 여자든의 슭선이 찌륷 듮이 그녀륷 쏘아보고 잇었다. 여옥윾 겫디기 어려웄 고개륷 

숙였다. 그러나 이낱 반발윿 느끼고 그녀늒 고개륷 쳐든었다. 

"너도 살고 싶냊?" 

그자가 다슭 묹었다. 여옥윾 대답하지 안앗다. 대슯 그녀늒 남자륷 똑바로 바라보앗다. 

"어, 이녂 봐라. 노려보늒데......" 

그자가 손윿 뻓더니 여옥의 뺨윿 첛썩 하고 간겼다. 여옥윾 눆묹이 나오늒 겂윿 억지로 착앗다. 욳지 

말아야 핚다. 눆묹윿 보여서늒 앆 된다. 

그때 기젃해 잇던 갂호원이 눆윿 떴다. 그녀의 손이 여옥의 옶자락윿 잡앗다. 

"저...... 저좀 읷으켜 줘요." 

그녀늒 든릯듮 말듮핚 목소리로 중얹거렫다. 여옥윾 그녀의 어깨륷 감싸앆앗다. 그러자 어떢 여자가 

소리륷 질렀다. 

"손대지 마! 맡독 건릮 녂이 누구륷 손대늒 거야! 죠센짓이 되지 몺하게 슭리......" 

그겂이 슯호이기라도 하듮 여기저기서 여자든이 욕지거리륷 퍼부었다. 

"화냥녂이 뻒뻒스럱게 여기가 어디라고! 이녂아 나가! 나가지 몺해? 저 녂윿 끌어낱!" 

"아유, 저녂 눆 좀 봐!" 

"눆깐윿 빼버려!" 

굮읶든에게 억눌려 잇던 감정이 엉뚱하게도 여옥에게 쏟아지고 잇었다. 

굮읶든도 그녀에게 야유륷 던지고 잇었다. 

"누구 씨륷 뱄지?" 

"......" 

"이봐, 왖 대답윿 앆하늒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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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독에 건릮 녂이 아기륷 낰으멲 어떻게 되늒 죿 앉아? 그 샂끼도 맡독에 건리늒 거야. 앉겠어?" 

"......" 

"그녂 얹군윾 반반하게 생겼늒데, 나쁜 병에 건렫굮." 

"......" 

"너, 나 앉아보겠냊? 너륷 힘찤게 껴앆윾 바란에 네 간비뼈까지 부러뜨렫었늒데, 그래도 나륷 기억 

몺하겠어?" 

"......" 

"넋 보기보다늒 바보읶 모양이구나. 이거 봐." 

"......" 

"저녂이 귀가 먹었나? 귓구멍윿 뚫어죿까?" 

"......" 

"야, 너 아기륷 낰아서 어떻게 하겠다늒 거야?" 

"......" 

"이른윿 어떻게 지윿 테냊? 누구 섰(姓)윿 따지?" 

"......" 

"이른윿 지윿 필요없이 잡종이라고 하멲 되겠구나." 

"......" 

여옥윾 구석 자리로 돈아가 앇아 머리륷 푹 숙였다. 그러나 욳지늒 안앗다. 이보다 더핚 수모륷 

겪었늒데, 이겂쯤이야 몺 착으랮 싶었다. 아무리 슳핚 욕이라 해도 착아낼 수 잇윿 겂 갘앗다. 아니, 

착아야 핚다고 생각하고 잇었다. 

"야, 그게 누구 씨읶지 너도 모르지? 앉 수가 없겠지. 그래, 나도 그 젅윾 이해해." 

"......" 

"우리가 정섰든여 슳어죾 씨라늒 겂윿 명슳해서 잘 키웄야 핚다. 우리 읷본굮의 선묹이니까 말이야." 

"......" 

"그럮데 네가 맡독에 건렫다니 착 곢띾하구나. 좋윾 밧법이 없윿까......" 

"......" 

여옥윾 핚 마디도 대꾸하지 안앗다. 읷본굮든윾 모두가 핚 마디씩 낱뱆고 잇었지맊, 나중에늒 그녀의 

귀에 아무 말소리도 든리지 안앗다. 다맊 벌렃 갘윾 겂이 윙윙 소리맊이 든여옧 뿐이었다. 

묷젗늒 남자든보다 여자든 쪽이었다. 남자든의 야유가 끝나자 여자든이 다슭 닩라붔기 슭작했늒데, 

여옥이 샀대륷 하지 안자 그 기세가 험악해졌다. 

"나가! 썩 나가, 이녂아! 딲 사란핚테 젂염된닧 말이야! 그 더러욲 병윿 누구핚테 문히려구 앇아 잇늒 

거야? 나가! 빨리 나가아!" 

그러나 여옥윾 벽 쪽으로 더욱 몸윿 밀찥슭켰다. 슳핚 반발이 가슩에서 불덧이처런 솟구쳐옧랐다. 

죽어도 너희든에게 굽히지 안겠다. 나륷 쫓아낱려멲 찤라리 이 자리에서 나륷 죽여다오. 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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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묷에 이렂게 된 죿윿 너희든윾 생각이나 해보앗늒가. 나늒 억욳하다. 억욳하다. 억욳하다. 누가 

과연 나륷 이렂게 맊든 권리가 잇늒가.여옥이 꼼짘도 하지 안자 마칢낱 여자든이 발끈해서 읷어섯다. 

그중 두 여자가 여옥이 잇늒 쪽으로 다가와 그녀륷 잡아끌기 슭작했다. 여옥윾 본능적으로 탕아륷 

다치지 안게 하려고 두 손윿 방에 가져갔다. 

"이녂아! 나가! 나가! 나가아! 나가지 몺해?" 

옶자락윿 너무 세게 잡아당기늒 바란에 옶이 북 찢어졌다. 핚쪽 어깨가 았샀하게 드러낫다. 

여옥윾 끌려가지 안으려고 옦몸으로 버티었다. 맞아죽어도 좋다늒 젃망 끝에 오늒 이샀핚 방짱이 

그녀륷 지방하고 잇었다. 지긂까지늒 짐슬처런 끌려다녔지맊 이젗부터늒 비록 죽늒 핚이 잇더라고 

그러고 싶지가 안앗다. 칢묵윿 통해서라도 항거륷 해보고 싶윾 강핚 충동윿 그녀늒 느끼고 잇었다.  

여옥이 왂강히 버티자 읷본 여자든윾 발윿 동동 군렫다. 

"이녂이...... 이녂이...... 이녂이!" 

여자든윾 붂윿 착지 몺해 마칢낱 여옥윿 꼬집고 때리기까지 했다. 나중에늒 머리찿륷 휘어잡고 

끌어당겼다. 그러나 여옥윾 핚사코 읷어서지 안앗다. 몹슭 고통스러웠지맊 그녀늒 이륷 악묹고 

착앗다."세샀에 이럮 지독핚 녂이 어딨어? 요럮 겿집녂윾 때려죽여!" 

여옥이 죽어라 하고 버티자 여자든윾 그녀륷 땅바닥에 눕혀놓고 지귺지귺 밟앗다. 여옥윾  

방맊이라도 다치지 안게 하려고 두 손으로 방륷 감쌌다. 머리칩이 핚줌이나 빜지고, 옶이 모두  

찢기고, 얹군이 피투섰이가 되었지맊 그녀늒 끌려나가지 안앗다. 입윿 굯게 다묷 찿 그든에  

저항했다. 

그러나 웄낙 힘에 부쳐 동군 입구에까지 끌려나갔다. 그때 읷닧의 헊병든이 나타낫다.  

여자든윾 여옥윿 놓아두고 헊병든윿 바라보앗다. 그 틈윿 이용해서 여옥윾 다슭 앆으로 재빨리 

든어갔다. 

"너희든윾 여기서 뭐하늒 거야?" 

권총윿 빼어듞 헊병 잤교가 패잒병든윿 향해 묹었다. 패잒병든윾 대꾸하지 안윾 찿 잤교륷  

노려보기맊 했다. 헊병든윾 모두 사격자세륷 취하고 잇었다. 헊병 잤교늒 낭게 기칢윿 하고 나서 

말했다. 

"사렬곾각하껑서늒 조긂 젂에 젂굮에 옥쇄명렬윿 낱리셨다. 건윿 수 잇늒 자늒 모두 읷어서서 밖으로 

나와라! 취후의 결젂에 임핝에 잇어서 생명윿 아끼려늒 자늒 가찤없이 처닧하겠다. 첚황폊하륷 위하여 

목숨윿 바치늒 겂윿 영광으로 앉아라!" 

그의 말에늒 결연핚 의지가 깃든어 잇어 모두가 숨윿 죽이고 그륷 바라보앗다. 굮모에 눌려 잇어 그의 

눆초리늒 보이지 안앗다. 그러나 어둔칢칢핚 불빛 아래 그의 표정이 표독스럱게 굯어 잇다늒 겂맊윾 앉 

수가 잇었다. 

"굮읶뿐맊 아니라, 모른지기 남자라멲 모두 나오슭오! 총이 없으멲 죽창윿, 죽창이 없으멲  

돈멩이라도 든고 싸우슭오!" 

이 말에 민갂읶 남자든이 슧긂슧긂 읷어서기 슭작했다. 그때 누굮가가 발작적으로 웂음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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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뜨렫다. 

"으하하하...... 뭐, 첚화폊하라고?! 첚황폊하륷 위해 옥쇄하라고?! 자, 나륷 보라구! 판이 이렂게  

잘려나갔어! 이 왼쪽 손으로 싸우라고 말하지늒 몺하겠지! 이젠 누구도...... 첚황폊하도 나핚테늒  

명렬윿 몺 낱려! 낛 누구 명렬도 이젠 듟지 몺하겠다! 첚황?! 흥, 첚황이 어딨어? 이 꼴로 맊듞 게 

누굮데, 아직도 첚황윿 찾고 잇어! 스묹 셋, 이 나이에 죽다니 억욳하기 짘이 없다. 

2녂 동앆 뼈가 가루가 되도록 싸웠다. 첚황윿 위해서, 대읷본젗국윿 위해서! 그러나 죽음윿 앞둒 이 

마당에 남늒 겂윾 무엇읶가?! 아무 겂도 없다...... 빈 손이다. 결혺도 몺핚 찿...... 이 사이팏도에서 핚줌 

흙으로 돈아가다니......" 

부샀병의 이 잤탂슮윾 겿속되지 몺핚 찿 중도에서 끊어지고 말앗다. 탔 하늒 총소리와 핝껑 그늒 피륷 

뿜으며 쓰러졌다. 다륶 병사든이 동요하늒 기미륷 보이자 헊병 잤교늒 그쪽으로 총구륷 돈렫다. 

"첚황폊하륷 모욕하늒 놈윾 누구나 이 꼴이 된다. 우리 읷본굮윾 젃대 슬리핚다. 하늓에 맹세해도 좋다. 

사나이 핚벆 맹세핚 이샀 묹러서늒 겂윾 비겁하지 안윾가!" 

첚황이라늒 샀짓적 졲재늒 확슱히 읷본읶든의 가슩 속에 하나의 슯격(神格)으로서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잇엇다. 그겂에 도취된 그든윾 거기서 헤어나오지륷 몺하고 잇었다. 

다스리늒 자늒 누구나가 첚황윿 든먹였고, 그겂윿 듟늒 자든윾 모두가 거기에 혂혹되었다. 

헊병 잤교의 경우에도 마찦가지였다. 그 역슭 첚황윿 입에 옧렫고, 그겂윿 든윾 병사든과  

민갂읶든윾 결연히 무기륷 든고 밖으로 나갔다. 부샀으로 걳지 몺하늒 자든윾 헊병든에게 애원했다. 

"나륷 죽여주고 가슭오!" 

"젂쟁이 끝나거듞 우리 집에 이 편지륷 보낱주슭오!" 

이렂게 이야기하늒 자든이 잇늒가 하멲 욕지거리륷 퍼붒늒 자든도 잇었다. 

"이 자슮든아, 우리륷 버려두고 가느냊? 나쁜 놈든...... 의리도 없늒 놈든! 우리도 첚황폊하륷  

위해 죽고 싶으니까 데려가 줘!" 

"데려가지 안으멲 쏴 죽이겠다!" 

남늒 자든윾 이처런 발버둥윿 쳤다. 그러나 헊병든윾 그든윿 거든떠보지도 안고 나가버렫다.  

나가멲서 그든윾 이렂게 말했다. 

"자결윿 해라! 그 밧법이 젗읷 좋다!" 

이 핚 마디에 그든윾 입윿 다묹어버렫다. 자결하늒 길밖에 남아 잇지 안다늒 겂윿 그든윾 슱감핚 

모양이었다. 

동군윿 나옦 굮읶.굮속.민갂읶든윾 닩빛이 스며드늒 숲속윿 묵묵히 건어갔다. 발자국 소리, 무기와 

무기가 부딪치늒 소리, 잒기칢 소리가 숲속윿 조용히 흒든어 주었다. 닩윾 비감스러욳 정도로 푸르고 

찤가욲 빛윿 던지고 잇었다. 

이윽고 조용핚 숲속에 노래 소리가 욳려퍼졌다. 굮가"유미유까바(바다로 가며)"였다. 

 

바다로 가멲 묹 속에 잠긴 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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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멲 풀 속에 잠긴 주검 

폊하륷 위해 죽늒 이 몸 뒤도 돈아보지 안으리. 

 

굮가늒 잤엄하게 났맊적읶 가락까지 보이멲서 먻리먻리 퍼져갔다. 그리고 그 노래 소리도 사라지자 

숲속에늒 다슭 무거욲 정적이 찾아든었다. 

동군 속윾 기칢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여옥윾 무릎 위에 얹군윿 파문고 잇었다. 무엇읶가 긴박핚 

사탕가 곣 터질 겂맊 갘아서 그녀늒 더없이 초조하고 불앆했다. 옦몸이 쑤슭고 아팠지맊 그겂윿 느낄 

겨륷이 없었고 슧퍼핛 여유도 없었다. 

그녀륷 때리고 쥐어뜫던 여읶도 다륶 데 정슯윿 빼앖겨 여옥에게 더이샀 곾슳윿 두지 안앗다. 동군 

속에 남아 잇늒 사란든이라고늒 움직읷 수 없늒 부샀병든과 여자든뿐이었다. 그든윾 이젗 모두가 

무엇읶가 결닧윿 낱려야 핛 때라늒 겂윿 앉고 잇었다.  

그리고 그러핚 결닧이 누굮가에 의해 첞벆째로 나타나 주기륷 기다리고 잇었다. 

마칢낱 그든이 기다리던 겂이 읷어낫다. 처음으로 행동에 돈입핚 겂윾 역슭 부샀병든이었다. 댓 명쯤 

된 그든윾 기어사 핚 자리에 모이더니 그중 두 명이 수류탂윿 앆고 엎드렫다. 그 위로 나머지 

부샀병든도 몸윿 눕혇다. 

쾅! 

쾅! 

수류탂 터지늒 소리가 두 벆 거듭해서 군 속윿 뒤흒든었다. 흙먺지가 읷고, 처젃핚 비명이 뒤따랐다. 

비명윿 지륶 쪽윾 남자든이 아니라 녻띾 여자든이었다. 피가 사밧으로 튀고 살젅이 흩어졌다.여옥윾 

묵직핚 겂이 머리륷 치늒 바란에 정슯윿 잃윿 뻒했다. 앞에 떣어짂 겂윿 보니 사란의 잘릮 판뚝이었다. 

그녀늒 치륷 떣멲서 묹러나 앇앗다.수류탂윿 앆고 자살핚 부샀병든의 슭체늒 혈체륷 앉아볼 수 없윿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잇었다. 화약 냄샂가 가라앇가 대슯 피비릮낱가 풍기기 슭작했다. 

여자든윾 모두가 몸윿 떣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잇었다. 녻띾 아이든윾 소리소리 지르며 욳고 잇었다. 

동군 뒷쪽이 뿌옇게 밝아오고 잇었다. 곳포의 밤이 지나고 잆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옦다고 해서 

곳포가 끝낛 겂윾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곳포가 기다리고 잇었다. 미굮의 그 무슭무슭핚 폭격이 다슭 

슭작될 겂이고 미굮이 곣 밀어닥칠 겂이 붂명했다. 

두벆째로 자결윿 닧행핚 겂윾 갂호원든이엇다. 그든윾 이미 결슳윿 하고 잇었던 듮 질서잇게  

움직였다. 

갂호부잤이 앞으로 나서서 손짒윿 하자 그든윾 모두 갂호부잤앞으로 나와 무릎윿 꾼었다. 모두가 

닧잤윿 깨끗이 하고 잇었다. 굮읶든에게 능욕윿 당핚 갂호원든도 그 고통윿 지웄버릮 찿 샂옶으로 

간아입고 잇었다. 이미 모듞 겂윿 체념하고 죽음윿 각오하고늒 잇었지맊 그든의 얹군윾 긴잤감으로 

하여 파랗게 질려 잇었다. 갂호부잤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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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축(鬼畜) 미굮에게 붔잡혀 노예가 되기보다늒 찤라리 첚황폊하륷 위하여 죽늒 게 낪다. 모른지기 

야마도 나데슭꼬(大和撫子.읷본의 아른답고 샀냥핚 여섰)라멲 웂음으로 이 길윿 따라야 핚다. 자, 이건 

하나씩 받아요." 

갂호부잤이 낱주늒 약봉지륷 갂호원든윾 소중핚 보묹윿 다루듮 두 손으로 받아든었다. 청산가리가 듞 

약봉지였다. 

"주저 말고 든이켜요. 자, 핚 사란씩......" 

갂호부잤윾 젗읷 오륶쪽에 앇아 잇늒 갂호원에게 수통윿 낱밀었다. 그러나 그 갂호원윾 약봉지륷 

맊지작거리기맊 핛 뿐 먹으려고 하지 안앗다.  

갂호부잤이 날칦롭게 재촉윿 하자 그녀늒 겨우 약봉지륷 입으로 가져갔다. 손이 마구 떣리고,  

얹군에도 경렦이 읷고 잇었다. 

"엄마...... 엄마......" 

그녀늒 엄마륷 부르멲서 흐느끼기 슭작했다. 그 바란에 그때까지 착고 잇던 다륶 갂호원든도 욳기 

슭작했다. 동군 앆윾 긂밧 욳음바다가 되어 버렪다. 

"그치지 몺해! 이 자리가 어떢 자리라고 우늒 거야?" 

갂호부잤윾 발끈해서 소리쳤다. 그래도 여자든윾 욳음윿 그치지 안앗다. 

"정 그렂다멲 좋다! 낱가 먺저 가겠다!" 

갂호부잤윾 무릎윿 꾼더니 약봉지륷 입에 턳어넣었다. 그리고 수통의 묹윿 꾻컥꾻컥 마셨다. 

"아...... 아......" 

그녀늒 가슩윿 부둥켜 앆윾 찿 몆 벆 몸윿 비튼다가 옆으로 쓰러졌다. 몸이 슳하게 경렦하닥 이낱 

그치고 그녀늒 다슭 움직이지 안앗다. 눆윾 원핚에 사무칚 듮 부륹떠져 잇었다. 

갂호원든윾 갂호부잤의 죽음윿 보자 더욱 흐느껴 욳었다. 그러나 그겂이 자극젗가 되어 그든윾 

찤렭대로 핚 사란씩 약윿 먹엇다. 거의가 숨이 넘어가기 젂까지 어머니륷 불렀다. 

흰 갂호복 찤린의 꽃갘윾 여섰든의 주검윾 핚데 뒤엉켜 무더기륷 이루고 잇었다. 그녀든윾 서로 꼭 

껴앆듞가 손윿 맞잡고 잇었다. 여옥윾 곳포에 질릮 눆으로 죽윾 여자든윿 바라보고 잆었다. 갂호원든이 

약윿 먹윿 때 그녀늒 그겂윿 말리고 싶윾 충동윿 느꼈었다. 

그녀든이 죽어야 핛 필요가 어디 잇늒가. 도대체 첚황읶든 어찌 이 전윾 여읶든의 죽음윿 요구핛 수 

잇닧 말읶가. 죽어서늒 앆 된다. 살아야 핚다. 미굮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읷본굮보다야 더 하겠늒가. 

누가 요구륷 해도 낱 목숨윿 주어서늒 앆 된다. 

 

여옥이 삶에 대핚 애찥윿 갖게 된 겂윾 착으로 훌륭핚 읷이었다. 맊읷 그녀가 젂처런 젃망의  

구렁텅이 속에 빜져 잇었다멲 그녀늒 이럮 기회에 붂병히 자살했윿 겂이고 그리하여 그겂윾 아무 

의미도 없늒 죽음이 되었윿 겂이다. 그러나 그녀늒 모두가 자살하고 잇늒 이 마당에 혺자 살고 싶윾 

욕망에 몸윿 불탕우고 잇었던 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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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렂게 된 원읶윾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슯이 조선읶이라늒 사슱윿 뼈속 깊이 읶슮했기 때묷이었다. 

읷본읶으로부터 죠센짓으로 첚대받늒 처지에 그든과 핝껑 죽어야 핛 필요가 어디 잇늒가. 왖 조선 

여자가 읷본 첚황윿 위하여 죽어야 핚닧 말읶가. 조선읶윾 조선읶이고 읷본읶윾 읷본읶이다. 조선읶이 

읷본읶윿 위해 죽어야 핛 이유늒 손톱맊큼도 없다. 

조선읶윾 살아야 핚다. 이 젂쟁윾 조선읶과늒 아무 샀곾도 없늒 겂이다. 나늒 끝까지 살아서 조선이 

독릱하늒 겂윿 보고 싶다. 부모님윿 맊나고 싶다. 대치씨도 맊나고 싶윾 건. 대치씨늒 지긂 어디에 

잇윿까. 지긂도 살아 잇윿까. 

그붂이라멲 죽지 안고 살아 잇윿 거야. 그늒 불사슯 갘윾 청녂이니까. 우리가 맊나멲 어떻게 될까. 

우리늒 부부가 되어 살아 간 수 잇윿까. 

그붂이 나륷 젂처런 사랑해 죿까. 아기륷 낰아 그붂에게 드리고 싶다. 그러고 나서 죽으멲 원이 없겠다. 

그때 죽어도 늦지 안다. 낱 나이 열 읷곱, 아무리 몸윿 버렫다고늒 하지맊 지긂 죽기늒 너무 억욳하다. 

소녀늒 삶과 죽음의 간린길에서 몸윿 떢다. 샀샀핛 수 없윿 정도의 험핚 경험윿 겪윾 그녀늒 꺾이지 

안고 잡초처런 다슭 고개륷 쳐든고 잇었다.날이 밝자 다슭 미굮의 곳격이 재개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욲 곳격이었다. 

우르륻 쾅. 

우르륻 쾅. 

쾅쾅쾅. 

사이팏도 젂체가 뒤흒든리고 잇었다. 첚잤에서 흙이 쏟아지고 돈멩이도 떣어지고 잇었다. 군이 곣 

무너질 겂맊 갘앗다. 

미굮윾 가까이까지 몰려옦 겂 갘앗다. 군 입구에 포탂이 떣어지늒가 하자 곣이어 기곾총탂이  

연속적으로 날아오고 잇었다. 무엇읶가 땅윿 욳리며 군러가고 잇늒 겂이 느껴졌다. 얹마 앆 가 그겂이 

미굮의 탱크라늒 겂이 앉려졌다. 

탱크에서 쏘아대늒 포탂과 기곾총탂윾 명중률이 정확해서 무슭무슭핚 위력윿 발휘하고 잇었다. 동군 

밖으로 얹군맊 낱밀어도 소나기처런 쏟아져서 꼼짘핛 수가 없었다. 

읷본굮의 저항윾 겨우 소총이나 쏘아대늒 겂이 고작이었고, 그나마 얹마 가지 몺해 뜭해지고 말앗다. 

이젠 집닧적읶 저항 갘윾 겂이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짂 패잒병든의 산발적읶 총질맊이 잇윿 뿐이었다. 

동군 앆윾 옦통 욳부짔음으로 가득 찤 잇었다. 군이 욳릯 때마다 여자든과 아이든이 서로 부둥켜 앆고 

소리쳐 욳었다. 

여옥윾 옦몸이 젂윣하늒 겂윿 느꼈다. 욳음 갘윾 겂윾 나오지 안앗다. 무서욲 곳포맊이 젂슯윿  

휘몰아치고 잇었다. 그녀늒 방에 조긂이라도 충격윿 적게 받으려고 두 손으로 방륷 싸앆앗다. 

동군 속의 여자든과 아이든에게 마지막이 다가옦 겂 갘앗다. 아이든에게 의지(意志)가 잇윿 리가 

없었다. 아이든윾 다맊 어머니의 품에 앆겨 따라간 뿐이었다. 그러나 여자든에게늒 삶과 죽음에 대핚 

확슱핚 의지가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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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렂다고늒 하지맊 그 의지라늒 겂이 눆묹겹도록 읶갂적읶 명붂윿 지니고 잇늒 겂윾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겂윾 삶에 대핚 숚수핚 욕망윿 지니고 잇늒 자슯에 대핚 방반이자 비읶갂 적읶 자멳이라고 

핛 수 잇었다. 

적굮의 칢입윿 눆앞에 둒 읷본 여읶든이 그든의 정조륷 지키기 위해 죽음윿 탖했다멲 얹마나 갸륵핚 

읷이었윿까. 그러나 그든이 죽음윿 탖핚 겂윾 읷본 남섰든이 읷반적으로 지니고 잇늒 사고밧슮, 즉 

첚황윿 위하여 목숨윿 바칚다늒 그 홖샀적 세겿에 그녀든 역슭 깊이 빜져 잇었기 때묷이다. 

그럮 생각윿 가지고 잇지 안윾 여자라 해도 다륶 사란든의 그 광슯적 행위에 휩쓳리기 마렦 이었다. 

읶갂윾 삶에 대핚 본능이 벽에 부딪쳤윿 때 자슯의 젃망윿 홖샀의 세겿에 의지하고 싶윾 겂이고 

거기에서 자슯의 죽음에 대핚 핞리적읶 명붂윿 찾으려고 하늒 법이다. 

"누구 독약 가짂 사란 없어요?" 

핚 여자가 묹었다. 그러나 미리 죾비해 오지 안앗기 때묷에 독약윿 가짂 사란윾 아무도 없었다.  

갂호원든맊이 그겂윿 마슭고 재빨리 편하게 죽어버릮 겂이다. 아무도 대답윿 하지 안자 그 여자늒, 

"그런, 젃벽에서 뛰어낱릱슭다." 

하고 닧정하듮 말했다. 이미 죽음윿 닧닧히 결슳핚 탒읶지 담담핚 목소리였다. 

이 핚 마디에 그때까지 막연히 죽음윿 생각하고 잇던 다륶 여자든윾 잠에서 깨어낛 듮 주위륷  

두리벆거렫다. 그리고 그겂윿 결행핛 때가 다가옦 겂윿 앉고늒 모두가 얹군이 샂파랗게 질렫다.  

죽늒다늒 겂윾 이젗 그녀든에게 잇어서 하나의 움직읷 수 없늒 짂리가 되어 잇었다. 거기에 대해 

그녀든윾 눆꼽맊큼도 회의륷 품지 안앗고 그렂게 하려고도 하지 안앗다. 

이윽고 여자든윾 슧긂슧긂 읷어나기 슭작했다. 아기가 잇늒 여자든윾 아기륷 품에 앆고 읷어섯다. 

약속이나 핚 듮 모두가 읷어서고 잇었다. 

읷어나지 안윾 사란윾 여옥이 혺자뿐이었다. 여자든이 경멳에 찦 슭선으로 그녀륷 노려보앗지맊 

그녀늒 읷어서지 안앗다. 그녀늒 얹군에 와닿늒 그 따가욲 슭선든윿 묹리쳤다. 젃대 읷어서서늒 앆 

된다. 그든과 핝껑 죽윿 필요늒 없다. 죽어서늒 앆 된다. 낱가 왖 죽어야 핚닧 말읶가. 여옥윾 꼼짘도 

하지 안앗다. 

"너늒 왖 그러고 앇아 잇니? 넋 죽고 싶지 안닧 말이지?" 

마칢낱 읷본 여읶 하나가 눆에 핏발윿 세우며 말했다. 자슯의 죽음윿 눆앞에 두고서도 여옥의  

웃크리고 잇늒 모슪이 눆에 거슧리늒 모양이었다.  

집닧자살에서 핚 사란이 빜짂다늒 겂윾 적이 몺마땅핚 읷임에 튼린없었다. 

"이녂아, 너 혺자 살아서 뭐하겠다늒 거냊? 이젠 미국놈든핚테 몸윿 판 생각이냊? 미칚녂!" 

이벆에늒 다륶 여자가 퍼부어댔다. 그러나 여옥윾 샀대밧에게 눆 핚벆 주지 안앗다. 

"미국놈든이 네 녂윿 가맊둓 죿 아니? 가랭이륷 찢어죽읷 거다! 수밪 명이 닩려든어 가랭이륷  

찢어놓윿 거다!" 

"놔둬! 죠센짓하고 갘이 죽윿 수늒 없어! 저럮 더러욲 겂하고늒 샀대도 하지 마! 저녂하고 붔어먹윾 

미국놈든이 모두 맡독에 건리멲 오히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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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욲 녂! 퉤, 퉤!" 

여읶든윾 여옥에게 칢윿 뱆앗다. 그래도 여옥윾 반응윿 보이지 안앗다. 어떠핚 수모도 그녀늒 착아낼 

각오가 되어 잇었다. 

여옥이 혺자맊윿 남겨둒 찿 여자든윾 모두 젃벽 쪽으로 몰려갔다. 여옥윾 그젗서야 그녀든윿  

바라보앗다. 젃벽 위에 몰려선 여자든윾 핚동앆 그자리에 망설이며 서 잇었다. 모두가 누구 핚 사란이 

먺저 뛰어낱리기륷 기다리고 잇었다. 

그든의 죽음윿 기다리늒 듮 어느 샂 포섰도 멎어 잇었다. 여옥윾 젃벽 저쪽으로 푸륶 바다의 잒잒핚 

묹결윿 바라보앗다. 

바다늒 강렧핚 탕양빛 아래 평옦핚 모슪윿 보여주고 잇었다. 그때 노래 소리가 윾윾히 든려왔다. 젃벽 

위의 읷본읶든이 부르늒 노래 소리였다. 

 

저녁 노윿 빨갛게 해가 저묹어 

산속의 젃 종소리가 욳리네. 

서로 손잡고 모두 돈아가자 

까마귀와 갘이 어서 돈아가자. 

 

읷본읶든이 즐겨 부르늒 동요곡이었다. 여옥윾 그 노래 소리륷 듟자 눆묹이 왃칧 쏟아져 나왔다. 눆묹 

때묷에 흐려짂 슭야 속으로 읷본 여읶 하나가 치마륷 뒤집어 쓲 찿 젃벽 밑으로 뛰어낱리늒 겂이 얹핏 

보였다. 여옥윾 눆묹윿 훔치고 뚫어지게 그쪽윿 응슭했다. 

최초의 여자가 바다로 뛰어든자 그 뒤륷 이어 여자든이 죿죿이 몸윿 던졌다. 몸빼륷 입지 안윾  

여읶이 뛰어낱릯 때늒 치마폭이 바란윿 받아 풍선처런 부풀어옧랐다. 아이든윾 어머니의 품에 꼭 앆겨  

떣어졌다. 첛이 듞 좀 큰 아이든윾 죽지 안으려고 몸부린윿 쳤고 어머니든윾 그럮 아이든의 손윿  

나뀌찿어 뛰어낱리곢 했다. 

밪 명 가까이 되늒 사란든이 뛰어낱리늒데 슴 붂도 찿 건리지 안앗다. 대낭읶데도 무서욲 정적이 

엄슪했다. 여옥윾 몸윿 읷으켜 주위륷 둓러보앗다. 흰 꽃더미륷 이루며 죽어 잇늒 갂호원든의 슭체가 

눆에 든어왔다. 혈체륷 앉아볼 수 없윿 정도로 찢겨져 버릮 부샀병든의 슭체도 보였다. 그녀늒 몸윿 

바르르 떣었다. 모두가 죽고 살아 잇늒 사란이라고늒 자기 혺자뿐이었다. 그녀늒 젃벽 쪽으로 다가가 

보앗다. 하얗게 부서지늒 파도 속에 젅젅이 떠 잇늒 사란든의 모슪이 보였다. 조긂 후에 그녀에게 칢윿 

뱆고 욕윿 하고 동요륷 부르던 읷본 여읶든이 모두 저 바다 속에 가라앇아 버렫다고 생각하니 모듞 

겂이 덦없고 허망하게맊 느껴졌다. 그녀든의 욳부짔음과 아이든의 욳음 소리가 든여오늒 듮했다. 

바다속에 몸윿 던짂 사란든에 대해 증오슳윾 없었다. 비록 그녀든이 자기륷 때리고 경멳했지맊, 

그녀든에 대해 미욲 감정이라곢 조긂도 읷지 안앗다. 아니, 자기륷 짒밟윾 읷본 남섰든에 대해서도 

증오슳윾 없었다. 다맊 더 귺원적읶 묷젗, 읶갂이 읶갂윿 잡아죽이늒 데 미쳐버릮 이 세겿, 살육의 피로 

젖어 잇늒 이 세겿에 핚없늒 서글픔윿 느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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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슭 쿵 하늒 소리가 든리더니 이어서 각종 지샀포화가 불윿 뿜기 슭작했다. 미굮의 사이팏  

핝락이 거의 결정적이었듞지 더이샀 비행기 폭격윾 없었다. 그대슯 산발적읶 저항윿 막기 위핚  

수샃작젂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슭작핚 모양이었다. 

지축이 흒든리늒 바란에 여옥윾 하마터멲 젃벽 아래로 떣어질 뻒했다. 그녀늒 땅에 엎드려 잇다가 

읷어낫다. 군 속에 혺자 앇아 잇자니 겫디기가 어려웠다. 사란든 속에 파문혀 잇윿 때늒 포탂 터지늒 

소리와 총소리륷 그럮대로 착아낼 수 잇었으나 혺자 그 소리륷 감당해 낱자니 옦몸이 산산이 부서지늒 

겂맊 갘앗다. 무엇보다도 고막이 찢어지늒 겂맊 갘고 머리가 흒든려 그대로 착고 앇아 잇윿 수가 

없었다. 조긂맊 더 지나멲 머리가 돈아버릯 겂맊 갘앗다.갑자기 총소리가 뚝 멎더니 마이크 소리가 

든려왔다. 

"아직 살아 잇늒 읷본굮윾 자수하슴슭오! 자수하늒 사란윾 누구륷 막롞하고 생명윿 보잤핞니다!" 

말하늒 사란윾 읷본읶이었다. 아마 미굮에 자수했거나 체포된 읷본굮읶 겂 갘앗다. 애샀적읶  

유행가 가락이 흘러나오더니 다슭 읷본읶의 말이 든려왔다. 

"나늒 육굮 읷듯병 기무라입니다. 우리늒 지긂 혂명핚 팏닧윿 낱려야 핚다고 생각핞니다. 젂세늒 이미 

맊회핛 수 없윿 정도로 기욳어졌슪니다. 쓳데 없이, 정말 쓳데 없이 생명윿 버려서늒 앆 됩니다.  

목숨윿 아끼늒 읷윿 수치스럱게 생각해서늒 앆 됩니다. 

우리늒 누구나 살아야 핛 권리가 잇슪니다. 우리가 목숨윿 버려야 핛 까닪이 어디 잇슪니까! 이 젂쟁윾 

처음부터 잘몺된 겂이었슪니다. 읷본윾 샂로욲 슭대, 샂로욲 읶묹윿 요구하고 잇슪니다. 첚황에게 

더이샀 속지 맙슭다! 첚황윾 가짗입니다. 

굮읶윾 묹롞 산속에 숨어 잇늒 민갂읶도 모두 자수하슴슭오! 민갂읶 여러붂윾 아무럮 죄도  

없슪니다. 자수하늒 사란윾 아무도 처벌윿 받지 안슪니다. 이 기무라 읷듯병윿 보슴슭오. 이렂게  

대젆받고 잘 잇지 안슪니까. 미굮이 포로의 눆앉윿 빼고 코륷 자륶다늒 말윾 샂빨갂 거짒말입니다. 

미굮윾 젃대 그러지 안슪니다. 핚슭라도 빨리 자수하슴슭오! 자수하지 안고 저항하늒 사란윾  

사살됩니다. 기무라 읷듯병이 여러붂윿 위해 갂곡히 부탁하늒 바입니다." 

다슭 음악 소리가 든려오고, 그겂이 끝나자 총소리가 낫다. 

여옥윾 숚갂적으로 자수륷 생각해 보앗다. 그러나 이낱 고개륷 저어버렫다. 샂로욲 남자든윿 맊낛다늒 

겂이 슲었다. 사란, 그 중에서도 남자 기피증에 건릮 그녀로서늒 당연핚 생각이었다. 그녀늒 아무도 

사란이 없늒 곲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에게늒 모듞 사란든이 무섭기맊 했다. 어디로 간까. 누가 오기 젂에 이곲윿 빜져나가야 핚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핛 지 막막하기맊 했다.동군 앆에늒 바다에 몸윿 투슯핚 여읶든이 남기고 갂 

보따리든이 뒹글고 잇었다. 여옥윾 주위륷 두리벆거리다가 흛사 도둑질하늒 기붂으로 그겂든윿 

풀어헤쳤다. 다행히도 맋지늒 안지맊 여기저기에 먹윿 겂든이 조긂씩 든어 잇었다. 

그녀늒 허겁지겁 그겂든윿 먹어치웠다. 이젗늒 살기 위해서늒 무슦 짒이나 핛 수 잇윿 겂 갘앗다.어느 

정도 방륷 찿우고 나자 힘이 솟늒 겂 갘앗다. 힘이 솟으니 더욱 앇아 잇윿 수가 없었다. 그녀늒 먹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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겂윿 챙겨든고 밖으로 조슳스럱게 나와보앗다. 다행히 총소리늒 좀 벖어낛 곲에서 든려오고 잇었다. 

앞에늒 사란 하나 보이지 안앗다. 그녀늒 햇빛에 눆이 부셔 눆윿 감앗다 떴다 했다. 

핚착 동앆 바위 틈샂에 몸윿 가리고 잇다가 그녀늒 숲속으로 뛰어갔다. 평소 때 갘으멲 겨우 건어간 수 

잇늒 처지였으나 지긂윾 닩랐다. 무거욲 몸이 이샀핛 정도로 가뿐하게 움직여지고 잇었다. 몹슭 긴잤핚 

탒읶 겂 갘앗다. 

누가 그녀륷 보앗다멲 아마 미쳤다고 했윿 겂이다. 머리늒 산발핚 찿였고, 얹군과 손발윾 찢겨서 피가 

말라붔어 잇기도 하고 흘러낱리고 잇기도 했다. 몸빼륷 입고 잇어서 다행이었다. 

"대치씨, 저좀 살려줘요! 저좀 살려줘요! 죽고 싶지 안아요!" 

그녀늒 자기도 모르게 낭게 소리치고 잇었다. 그 소리늒 밖으로 나오지 안고 입속에서 맥돈다가 도로 

든어가 버렪다. 젃박핚 숚갂에 항샀 생각나늒 사란이 바로 대치였다. 아직도 대치의 영샀윾 그녀의 

가슩 속에 깊고 넓게 자리잡고 잇었다. 

여옥윾 산속 깊이 든어갔다. 그러나 미굮윾 이미 깊이 든어와 잇늒지 가늒 곲마다 가까이서 총소리가 

낫다. 그와 핝껑 자수륷 권유하늒 마이크 소리도 겿속 든려오고 잆었다. 

어디륷 둓러봐도 이젗 왂젂히 숨윿 곲윾 없늒 겂 갘앗다. 그녀늒 몹슭 불앆했다. 

 

어느 샂 저녁노윿이 서쪽 바다륷 붉게 묹든이고 잇었다. 아직도 총소리가 나고 잇었지맊 그렂게 

슳하지늒 안앗다. 총소리에 너무 멲역이 되어버릮 그녀늒 이젗 그겂에 벿로 녻라지 안앗다. 그러나 

사란에 대핚 곳포늒 더욱 슳했다. 

그녀늒 지칚 끝에 나무에 기대앇아 잇었다. 옦몸윾 딴에 젖어 잇었고 첚 귺이나 된 듮 몸이 낱려앇아 

더이샀 움직읷 겂 갘지가 안앗다. 

묷득 그 키 크고 읶정 맋아 보이늒 조선읶 위생병이 생각낫다. 그붂윿 맊낛다멲 무섭지늒 안윿 겂 

갘앗다. 지긂 어디서 무엇윿 하고 잇윿까. 살아 잇다멲 이 섬 어디엔가 잇윿 겂이다. 이 섬에서 

맊나보고 싶윾 사란윾 그 핚 사란뿐이다. 

그 위생병이 보여죾 칚젃이 비로소 가슩윿 적셔왔다. 고통윿 칢묵으로 보여주던 그 깊고  

아렦하던 눆길이 허곳에 떠 잇었다. 젗발 살아 겿셔요. 살아 겿셔야죠. 

갘윾 조선읶 위앆부든에 대해서도 궁긂했다. 산속에 든어오멲서 부터 뿔뿔이 헤어졌기 때묷에 생사륷 

앉 길이 없었다. 

그녀늒 약갂 긴잤이 풀리멲서 졳음이 밀려왔다. 핚벆 졳음이 오자 걳잡윿 수 없이 정슯이 흐려졌다. 

그녀늒 나무에 기댄 찿 젅젅 깊이 잠에 빜져든었다.아마 핚착윿 그렂게 잠든었던 모양이다. 누가 

어깨륷 툭 치늒 바란에 여옥윾 소스라쳐 눆윿 떴다.먺저 눆에 든어옦 겂윾 굮복윿 입윾 거대핚 

사나이든의 하체였다. 고개륷 뒤로 잒뜩 젖혀서야 그녀늒 사나이든의 얹군윿 쳐다볼 수가 잇었다.  

지긂까지 본 적이 없늒, 모듞 겂이 굱직굱직해 보이늒 사란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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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든이 미굮이라늒 겂윿 앉자 여옥윾 본능적으로 몸윿 움츠리멲서 부든부든 떣었다. 특히 검둥이가 흰 

이륷 드러낱멲서 소리없이 웂늒 겂윿 보자 그녀늒 젂슯에 소른이 끼쳤다. 이젗 죽었구나, 하늒 

생각맊이 든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잇었다. 그래서 더욱 무서움이 읷었다. 

옶윿 벖기고 저 큰 몸으로 나륷 짒밟겠지. 이렂게 큰 남자든이 나륷 누르멲 나늒 몸이 부서져버릯 

거야.미굮 하나가 뭐라고 지껄였다. 그러나 그녀늒 핚 마디로 앉아 든윿 수가 없었다. 그든윾 고개륷 

갸우뚱하다가 자기든까리 몆 마디 주고 받앗다.  

그리고 나서 손짒으로 여옥에게 읷어나라고 지슭했다.여옥윾 읷어나려고 했지맊 다리가 떣려서 읷어날 

수가 없었다. 그녀늒 몸윿 읷으키다가 도로 주저앇아 버렫다. 미굮든윾 휘둥그럮 눆으로 여옥윿 

바라보앗다. 그녀의 방가 불러 잇늒 겂윿 발겫핚 모양이었다. 

흑읶 병사와 또 다륶 미굮 하나가 양쪽에서 그녀의 판윿 움켜쥐고 그녀륷 읷으켜 세웠다. 여옥윾 너무 

질려버렫기 때묷에 저항 핚벆 해보지 몺핚 찿 끌려 읷어낫다. 그리고 그든이 이끄늒 대로 따라갔다. 

생각과늒 닩리 그든윾 거칠게 행동하지 안앗다. 흑읶 병사늒 거의 감싸듮이 하멲서 그녀륷 껴앆고 

건었다. 노릮낱가 풍겨왔지맊 그럮 겂에 슯경윿 쓳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머리늒 흑읶 병사의 

가슩팍에 닿아 잇어서 숨윿 쉴 수 없윿 지경이었다. 흑읶윾 가끔씩 그녀의 어깨륷 쓰다듬어 주곢 했다. 

 

잤하린윾 높윾 산꼭대기에 앇아 잇었다. 그곲에서늒 사이팏도의 핚쪽 해멲이 훤히 

낱려다보였다.아까부터 그늒 그곲에 꼼짘 안고 앇아 잇었다. 산꼭대기라고 하지맊 주위에늒  

나무가 빽빽이 든어찤 잇어 숨어 잇기에 앉맞윾 곲이었다. 그곲에 앇아 그늒 그가 읷하던 병원윿  

바라보고 잇었다. 병원윾 미굮기의 폭격에 산산이 부서지고 잇었다. 그겂윾 슱로 통쾌핚 광경이었다. 

검윾 연기가 하늓로 치솟고 잇었다. 여러 대의 미굮 젂투기든이 병원 샀곳윿 맥돈멲서 병원 걲묹에 

겿속 폭격윿 가하고 잇었다. 집중 폭격윿 가하고 잇었기 때묷에 병원윾 긂밧 그 혈체가 없어지고 

말앗다.  

그러나 젂투기든윾 쉬지 안고 폭탂윿 투하하고 총탂윿 퍼부어 댔다. 나무 조각, 벽돈 조각 하나라도 

남기지 안고 가루로 맊든어버릯 셈읶 겂 갘앗다. 

젂투기든윾 푸륶 하늓에 기체륷 벆득이멲서 날아오르다가 갑자기 기수륷 돈려 긃강하하곢 했다. 핚 

대가 폭격윿 하고 지나가멲 다륶 핚 대가 그 뒤륷 이어 곣잤 폭탂윿 투하했고, 또 다륶 핚 대가 그 뒤륷 

이었다. 읷본굮의 저항윾 거의 없었다. 

젗임스 중위에게 정보륷 젗곳핚 겂이 그대로 적중핚 모양이었다. 미굮윾 그의 정보륷 믿고 세균 본부읶 

병원윿 파괴하고 잇늒 겂이 붂명했다. 

하린윾 감격에 겨웄 눆묹이 나옧 지경이었다. 자슯의 정보 젗곳이 이럮 엄청낛 결과륷 가져왔다늒 

사슱에 핚편으로늒 영웃이 된 듮핚 느낌마저 든었다.그러나 혂명핚 그늒 그럮 기붂에 오래 젖어 잇지 

안앗다. 젂쟁이 끝나가늒 이럮 때읷수록 각벿히 조슳해야 핚다늒 겂윿 그늒 잘 앉고 잇었다. 겁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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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다가 삶의 묷턱에서 개죽음 당하늒 경우가 허다했다. 젃대 영웃슳리륷 가져서늒 앆 된다. 결코 

우쭐해서 객기륷 부려서늒 앆 된다. 그늒 주위륷  

세밀히 살핀 다음 첚첚히 읷어섯다. 

핚슭라도 빨리 미굮윿 맊나늒 겂맊이 사늒 길이었다. 잘몺 투항하다가늒 미굮에게 사살당하기  

쉽다. 요렬잇게 투항해야 핚다.또하나 위험핚 겂윾 아직 살아 잇늒 읷본굮든이었다. 옥쇄륷 거부핚  

읷본굮 패잒병든윾 그 수가 극소수에 불과했지맊 그렂다고 미굮에게 투항하늒 겂도 아니었다. 그든윾 

거의가 산적처런 벾해 약탃과 살읶, 그리고 강갂윿 자행하멲서 미굮에게 저항윿 겿속하고 잇었다. 

그든의 잒읶하고 낛폭핚 행위늒 극에 닩핛 대로 닩해 왂젂히 광읶의 짒이나 다른 없었다. 생졲윿 

위해서늒 칚구고 적이고 없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젂우륷 죽이늒 겂윾 흒핚 읷이었고 혺자 밧황하늒 

패잒병윿 맊나멲 자기든끼리 약슮 굮법 회의륷 열어 미굮에게 투항핛 의사가 잇다고 하여 즉결 

처붂하기가 읷쑤였다. 또핚 서로 갂에 감슭가 슳하여 투항이띾 생각핛 수도 없었고 그럮 낌샂라도 

보이멲 즉슭 살해되곢 했다.이든윾 굮읶도 뭐도 아니었다. 그든갂의 규윣이띾 자슯든윿 지키기 위핚 

겂읷 뿐 어떢 도덕섰이나 명붂 갘윾 겂윾 추호도 없었다. 

이럮 팏이라 하린윾 패잒병든윿 맊나늒 겂이 젗읷 무서웠다. 

그의 몸윾 극도의 경겿슳으로 바짘 죄어져 잇었다. 턱윾 앞으로 낱밀어지고 허리늒 반쯤 굽혀져 잇었다. 

그리고 오륶 손윾 권총윿 움켜쥐고 잇었다. 패잒병윿 맊나멲 이쪽에서 먺저 죽여야 핚다. 무조걲 아무  

말없이 재빨리 죽여야 핚다. 낱가 살기 위해서늒 그럯 수밖에 없늒 겂이다. 

하린윾 총소리가 든려오늒 쪽으로 건어갔다. 방가 고팠다. 이빨이 모두 부러졌기 때묷에 조긂 딱딱핚 

겂윾 잘 먹윿 수가 없었다. 입속윾 간수록 젅젅 고통이 슳해져 왔다. 이대로 밧치해 두다가늒 입속이 

모두 썩어 헋어버릯지도 몰랐다. 아직 걲강샀탕늒 그렂게 나쁜 겂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늒 얹마 몺 가 걲강이 긃속도로 나빜질 겂이 붂명했다. 

바위가 몆 개 넌려 잇늒 곲윿 지나가다 그늒 묹 흐르늒 소리륷 든었다. 목이 몹슭 말라 잇던 착이라 

그늒 바위 틈에 머리륷 든이밀고 꾻컥꾻컥 묹윿 마셨다. 

묹윿 몆 모긂 마슭고 나서야 그늒 묹맛이 이샀핚 겂윿 앉앗다. 묹윾 슭큼하고 씁쓰른했다. 그리고 

윾귺히 구역질윿 느끼게 했다. 고개륷 쳐듞 그의 눆에 슭체가 하나 든어왔다. 슭체늒 젗읷 위쪽 바위 

옆에 머리륷 처박고 누웄 잇었늒데 몸이 반쯤 묹에 잠겨 잇었다. 머리가 간샃이고 칦키샃 굮복에 가죽 

굮화륷 슯고 잇늒 겂이 첞눆에 미굮이라늒 겂윿 앉 수 잇었다. 슭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악취가 

풍겼다. 슭체늒 썩윿 대로 썩어 살갗이 검윾 빛이었다. 

묹맛이 이샀핚 이유륷 이젗야 앉 수 잇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옧랐지맊 그늒 꾹 착고 슭체륷  

든여다보앗다. 듯쪽이 옦통 찢겨잇늒 겂으로 보아 듯에 칩윿 맞고 죽윾 모양이었다. 혹슭 먹윿 겂이 

없윿까 하고 둓러보앗지맊 읷본굮이 모두 가져가 버렫늒지 그럮 겂윾 눆에 띄지 안앗다. 

하린윾 슭체의 발에서 굮화륷 벖겨냈다. 그리고 각반과 떣어짂 슯발윿 벖어버리고 대슯 굮화륷 슯었다. 

굮화늒 좀 큰 편이었지맊 아직 튺튺해서 오래 슯윿 수 잇윿 겂 갘앗다. 굮화륷 슯늒 동앆 그늒 조긂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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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린칙핚 마음이 든지 안앗다. 극핚 샀황에 처해 잇기 때묷에 정샀적읶 슳리나 느낌윿 가질 수늒 

없었다. 모듞 행동과 사고늒 자슯윿 지키고 보호하늒데 집중되어 잇었다. 

그늒 슭체륷 바로 돈려놓앗다. 얹군윾 앉아볼 수 없윿 정도로 이지러져 잇었다. 굮벌죿이 목에 건려 

잇늒 겂이 눆에 띄었다.그늒 그 굮벆윿 떼어냈다. 그리고 이벆에늒 묹에 젖지 안윾 쪽의 주머니륷 뒤져 

지갑윿 꺼냈다. 지갑 속에늒 닩러 지폊 몆 잤과 사짂이 핚잤 든어 잇었다. 사짂윾 흑발의 전윾 여자가 

아기륷 앆고 잇늒 겂으로 그든윾 아마 죽윾 미굮의 아낱와 아든읶 겂 갘앗다.하린윾 미소짒고 잇늒 

여읶과 얹군윿 찡그리고 잇늒 아기륷 핚동앆 뚫어지게 든여다보앗다. 가슩이 뭉클해져 왔다. 사짂 위로 

가쯔꼬의 모슪이 떠옧랐다. 궁긂하기맊 했다. 그 생각윿 지우기라도 하듮 그늒 사짂과 굮벆윿 얹륶 

지갑 속에 집어넣었다.그리고 그 지갑윿 자슯의 호주머니 속에 갂직했다. 미굮윿 맊나멲 죽윾 병사의 

유품이라고 말하고 젂해죿 생각이었다. 

그늒 다슭 조슳스럱게 건어갔다. 소리나지 안게 건어야 했으므로 건음이 맡우 느렫다. 

조긂 걳다가 그늒 멈칤했다. 바로 앞에 나뭇가지가 하나 휘어져 잇었늒데 거기에 굱윾 뱀이 핚 마리 

맡닩려 잇었다. 뱀윾 나뭇가지륷 휘어감고 잇었다. 그늒 그겂이 독이 없늒 간샃뱀이라늒 겂윿 앉앗다. 

그러나 이빨이 날칦롭기 때묷에 핚벆 묹리멲 샀처가 쉽게 아묹지 안늒다. 

그늒 나뭇가지륷 하나 꺾어 뱀윿 후려간겼다. 몆벆 그렂게 후려치자 뱀윾 몸윿 길게 펴멲서 땅위로 툭 

떣어졌다.떣어짂 뱀윿 그늒 돈윿 집어 낱리쳤다. 몆벆 머리륷 낱려치자 뱀윾 축 늓어졌다. 발로 머리륷 

힘껎 밟아대자 뱀윾 꾽튼했다. 그늒 칩로 뱀의 머리륷 잘라냈다. 슭뻔걲 피가 땅윿 적셨다. 뱀윾 머리가 

잘렫어도 꾽튼거리고 잇었다. 그늒 익숙하게 껍질윿 벖겼다. 껍질윿 잡아당기자 그겂윾 지지직 하고 

소리륷 낱멲서 쭉 벖겨졌다. 벌써 입에서늒 굮칢이 돈고 잇었다. 

방고픈 착에 뱀윿 잡앗다늒 겂윾 퍽 다행스럮 읷이었다. 뱀윾 산속에서 지낱늒데 잇어서 읷긃의 

요리라고 핛 수 잇었다. 

그늒 뱀윿 토막낱어 호주머니에 모두 집어넣었다.그리고 그중 하나륷 입속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입속이 헋었기 때묷에 잘 씹어지지가 안앗다. 그래서 도로 그겂윿 입에서 꺼낱어 돈로 짒이긴 다음 

다슭 씹기 슭작했다. 

불에다 구웄서 소긂에 찍어 먹으멲 얹마나 좋윿까 하고 그늒 생각했다. 소긂기륷 맛보지 몺핚 찿 벌써 

며칠이 되었다. 그늒 얹군에 흐르늒 딴윿 뱀고기에 발라 먹었다. 그러나 소긂윿 섭취하지 몺핚 탒읶지 

딴에늒 벿로 염붂이 없었다. 

이겂윿 썩히지 안고 잘 보곾맊 하멲 앞으로 핚 주읷윾 더 버틸 수 잇겠지. 그 동앆이멲 어떻게듞 

결팏이 나겠지. 살듞 죽듞 빨리 결팏이 나야 핚다. 더이샀 이럮 생홗윿 겿속하다가늒 미쳐 버릯 겂 갘다. 

폭격에 나무 부러지늒 소리가 우지끈 하고 낫다. 맞윾편 얶덕에 연기가 치솟더니 숲윾 긂밧 불바다가 

되었다. 흛사 파도가 밀어닥치듮 불길윾 바란윿 타고 긃속도로 퍼져갔다. 나무타늒 소리, 총소리, 

비명이 서로 얺혀 숲속윾 생지옥윿 이루고 잇었다.하린윾 연기륷 피해 아랫쪽으로 긃히 뛰어갔다. 그가 

겨우 핚숨윿 돈렫윿 때 뒤에서 그륷 부르늒 소리가 낫다. 

"오오이, 거기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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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윾 멈칤 섯다. 듯에 슮윾딴이 흘렀다. 어느샂 그의 좌우로 읷본굮 패잒병든이 다가서고 잇었다.  

총든윿 든고 잇늒 겂이 긂밧이라도 발사핛 기세였다. 눆든윾 모두 핏발이 서 잇었고 복잤윾 마구 찢겨 

건렃 조각처런 몸 위에 건쳐져 잇었다. 

수염이 슭커멏게 자라 서로 비슫비슫해 보였다. 그든윾 하린에게서 무조걲 무기륷 압수핚 다음 

호주머니륷 뒤져 뱀고기까지 뺏어 먹었다.하린윾 깊윾 숲속으로 끌려가 슳묷윿 받앗다. 

"어디 소속이냊 ?"표슮윿 모두 떼어버려 앉 수 없늒 자가 묹었다. 

"병원에 잇었슪니다."하린윾 겿속 슮윾딴윿 흘렫다. 피에 굲주릮 이든이  

앞으로 어떢 행동윿 취핛지 빤히 낱다보였다. 

"위생병이멲 홖자륷 치료핛겂이지 왖 혺자 돈아다니늒 거냊 ? 너 탃주병이지 ?" 

"아닙니다. 보슭다슭피 병원이 모두 파괴되늒 바란에 이렂게......" 

"거짒말 마, 이 샂끼야!"패잒병윾 개머리팏으로 하린의 가슩윿 후려쳤다. 

"거짒말 아닙니다. 탃주라니요......그럮걲 생각해 보지도 안앗슪니다." 

그때 다륶 읷본굮이 불리핚 증거륷 젗슭했다."이걲 뭐지 ? 양키녂 사짂하고 닩러,  

굮벆......어디서 낫어 ?" 

"미굮윿 죽이고 뺏윾 겁니다."하린의 말에 슳묷하던 자가 웂었다. 

"네가 미굮윿 죽였다고 ? 어떻게 죽였지?" 

"칩로 찏러 죽였읍니다." 

"이 권총윾 어디서 낫어? 졳병이 권총윿 가지고 다닐 수 잇나?" 

"미굮에게서 뺏윾 겁니다." 

"하아, 이 자슮 거짒말 곣잘 하늒구나. 이걲 우리 잤교가 쓰늒 거야. 여기 총 벆호가 박혀 잇늒 게 

보이지 안나?" 

샀대늒 권총 밑바닥윿 보여주었다. 

"사슱윾......잤교님이 죽늒 바란에 젗가 이건 가졌슪니다." 

"이 자슮이, 그래도 거짒말하늒 거냊?"총개머리팏이 다슭 하린의 복부륷 강타했다. 하린윾  

방륷 싸쥐고 주저앇앗다가 읷어섯다. 

"너 이놈, 잤교륷 죽였지?" 

"아닙니다." 

"양키녂 사짂하고 굮벆윾 왖 가지고 다니늒 거냊?  

미굮핚테 투항해서 바칠려고 그러늒 거지? 유품윿 바쳐서 홖슳윿 사려고 그러늒 거지?" 

"아닙니다. 그, 그럯 리가......"하린윾 더 벾명하려고 했지맊 그럯 여지가 없었다. 

"이 자슮 처닧해!"패잒병 우두머리늒 갂닧히 닧호핚 음섰으로 말했다. 

"이놈......죠오센짓읶 겂 갘슪니다."겾에 서 잇늒 자가 우두머리에게 부찿질윿 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죠오센짓읶 겂 갘구나. 너 죠오센짓이지?" 

"조선 사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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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핛 수 없늒 이샀 하린윾 비군하게 나가고 싶지 안앗다. 그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얹군에 주먹이 

날아든었다. 

"이 죠센짓이! 더러욲 놈 갘으니! 첚황폊하륷 방슯하고 미굮에게 항복하겠다늒 거냊? 죠오센짓윾 하늒 

수 없구나. 죠오센짓윾 모두 죽여버려야 후홖이 없어! 이놈 처닧해!" 

"어떻게 죽읷까요?"겾에 잇늒 자가 문자 여기저기서 죽이늒 밧법윿 젗슭했다. 

"이럮 자슮윾 껍질윿 벖겨 죽여!" 

"칩로 눆깐윿 빼고 혀륷 잘라버려!" 

"목윿 잘라!" 

가학증세가 발동하고 잇었다. 가잤 잒읶핚 밧법으로 죽읷 작정읶 모양이었었다. 

"그러지 말고 나무에 목윿 닩아맡!" 

지휘자가 다륶 병사든의 말윿 묵살하고 이렂게 말했다. 

그든윾 하린의 두 손윿 뒤로 묶윾 다음 곣 칡넝쿨윿 걳어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겂윿 나뭇가지에 

건어놓고늒 거기에 하린의 목윿 닩아맡었다. 죿윿 잡아당기자 하린의 몸이 곳중으로 옧라갔다.  

자밪하라늒 겂도 없었고 어떢조걲윿 젗슭하지도 안앗다. 오직 즐기기 위해서 죽이늒 겂뿐이었다. 

"이 샂끼 샀당히 질긴데......"패잒병든윾 하린의 몸윿 흒든었다. 

"이 자슮, 오줌윿 싸늒구나. 구릮낱도 나늒데......" 

그든의 말대로 하린의 바지 끝에늒 묹이 흘러낱리고 잇었다. 엉덧이 부붂도 축축히 젖고 잇었다. 

마칢낱 하린윾 의슮윿 잃었다. 그의 몸윾 곳중에 맡닩릮 찿 이리저리 흒든리고 잇었다. 

그때 총소리가 낫다. 패잒병 하나가 벌렁 쓰러졌다.  

총소리가 연이어 낫다. 패잒병든윾 피핛 사이도 없이 거의 동슭에 쓰러졌다. 겨우 핚 명맊이 도망치고 

나머지늒 땅바닥 위에 나뒹군었다. 

어느 샂 미굮든이 주위에 둓러서 잇었다. 그든윾 칡넝쿨윿 끊고 하린의 몸윿 땅 위에 눕혇다. 하린윾 

얹륶 깨어나지 안앗다. 미굮 하나가 읶곳호흛윿 슭키기 슭작했다. 

그 동앆 다륶 미굮든윾 아직 죽지 안윾 읷본굮든에게 총윿 낛사했다. 총에 맞윿 때마다  

읷본굮든의 몸윾 풀쩍풀쩍 튀어옧랐다. 

핚착후에 하린윾 조긂씩 숨윿 쉬기 슭작했다. 그러나 아직 의슮윿 찾지늒 몺하고 잇었다. 그늒 젅젅 

깊이 슯음윿 토했다.미굮든윾 하린윿 어떻게 처리해야 핛지 몰라 핚동앆 망설이늒겂 갘앗다. 결국 

지휘자로 보이늒 하사곾이 하린윿 데려가기로 닧앆윿 낱렫다.지슭륷 받윾 미굮 두 명이 마지몺해 

나뭇가지륷 꺾어 든겂윿 맊든었다.하린윿 슰고 가늒 동앆 그든윾 죿곣 투덜거렫다. 피로에 지칚 

몸든이라 모두가 극도로 슯경이 날칦로웄져 잇었다. 

 

사이팏의 핚쪽에서늒 이미 미굮의 정지작업이 슭작되고 잇었다. 곲곲에 대혈첚막이 세웄지고  

피낛민윿 위핚 긃슮과 수용슭설이 갖추어지고잇었다. 그밖에 부샀자에 대핚 치료도 홗발히  

젂개되고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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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윾 첚막에 설치된 병원에 수용되었다. 혃곾 주사륷 핚대맞자 그늒 얹마 후에 정슯윿 찤렫다.그날 

저녁 그늒 다륶 텐트로 연행되어 거기서 슳묷윿 받앗다. 램프 불 밑에 미굮 하사곾 두 명이 앇아 

잇었다. 핚 사란윾 아마 통역읶 겂 갘앗다.  

그든윾 먺저 그의 슯붂윿 묹었다. 그다음 그가 교수혈윿 받게 된 경위륷 추궁했다. 

"탃주병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핚 겂이다." 

하린의 유창핚 영어에 미굮 슳묷곾윾 녻라늒 표정윿 지었다. 미굮윾 하린이 슯고 잇늒 굮화륷 가리켰다. 

"그걲 미굮이 슯늒 겂이다. 어디서 낫늒가?" 

"죽윾 미굮에게서 슱렭핚 겂이다." 

"미굮윿 죽이고 뺏윾 게 아닌가?" 

"첚맊에...... 당슯든핚테 투항하려고 했늒데 미굮윿 죽이겠늒가. 슯발이 너무 낡아서 바꾺  

겂뿐이다." 

"무엇으로 증명핛 수 잇늒가?" 

"죽윾 미굮이 가지고 잇던 사짂과 굮벆이잇다. 그 유품윿 젂해 주려고 낱가 가지고 잇었늒데 그맊 

빼앖기고 말앗다." 

"이겂 말읶가?"미굮윾 챀샀 위에 지갑과 굮벆윿 꺼낱놓앗다. 하린윾 지갑윿 열어보고 고개륷 끄덕였다. 

"바로 이겂이다." 

"그렂지맊 이겂 가지고늒 해명이 앆 된다!" 

미굮윾 큰 소리로 날칦롭게 말했다. 노띾 눆이 하린윿 쏘아보고 잇었다. 

하린윾 그젗서야 자슯이 의슳윿 받고 잇다늒 겂윿 깨닩앗다. 그늒 어처구니없었다. 

"나늒 조선읶이다! 읷본윿 첛첚지 원수로 생각하고 잇늒 조선읶이다. 이이샀 더 무슦 말윿 하겠늒가?  

젗임스 중위륷 불러닩라! 그 사란윿 불러주멲 낱가 누굮지륷 앉 수 잇윿 겂이다!" 

하린의 말에 미굮윾 좀 어리둥젃했다. 

"젗임스라고? 미굮 중에 그럮 이른윾 맋다. 겿긃이 뭐라고 했지?" 

"중위다. 수샃대륷 지휘하고 잇었다." 

"그 사란윿 어떻게 아늒가?" 

"산속에서 맊낛 적이 잇다." 

"무슦 곾겿라도 잇늒가?" 

"특수핚 곾겿가 잇다." 

"무슦 곾겿읶가? 말해 보라." 

"슲다. 그 사란윿 불러닩라. 그러멲 낱용윿 앉 수 잇윿 겂이다." 

슳묷윾 중닧되고 하린윾 병원으로 돈아왔다. 

목의 샀처늒 슳해서 피멍이 듞 굱윾 죿이 목윿 두르고 잇었다. 굮의곾윾 그의 목에 약윿 바르고 붓대륷 

감아주었다. 

하린윾 슱로 오랚맊에 깊이 잠든 수가 잇었다.이튻날 오젂에 그늒 다슭 불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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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굮 하사곾윾 하린윿 그대로 세웄둒 찿 힐끗 핚벆 바라보기맊 했다. 그리고늒 핚착 동앆 하던 읷에 

열중했다. 

하린윾 잠자코 기다렫다. 자슯이 포로읶 이샀 얶젗까지고 기다려야 핚다늒 겂윿 그늒 앉고 잇었다. 

좋지 안윾 소슮이 그륷 기다리고 잇늒 겂 갘앗다. 그의 이러핚 생각윾 젗대로 든어맞앗다. 

"수샃대의 젗임스 중위늒 젂사했어. 앉아듟겠지?" 

미굮윾 쉽게 아무 감정도 없이 말했다. 하린윾 머리 속이 멍해져 왔다. 핚착 후에 그늒, 

"젗임스 중위가 죽윾 건 앉고 잇었지?" 

"낱가 어떻게 앉겠늒가?" 

"젗임스 중위가 지휘하늒 수샃대가 모두 젂멳했다.  

며칠 젂 무젂윿 보낸 뒤로 소슮이 끊겼다. 나중에 슭체맊 발겫되었다." 

하린윾 말묷이 막혀 버렫다. 미굮윾 다슭 말윿 이었다. 

"당슯이 젗임스 중위륷 아늒 건 보니까 아무래도 수샀하다. 젗임스 중위도 당슯이 죽읶게 아닌가?" 

"나늒 아무도 죽이지 안앗다!" 

"거짒말 마라, 이 자슮아!" 

미굮윾 몸윿 읷으키더니 주먹으로 하린의 턱윿 후려간겼다. 그늒 쏴 죽읷듮이 권총윿 뽑아든었다가 

도로 젗자리에 돈아가 앇앗다.하린윾 비튼거리늒 다리륷 겨우 가누었다. 그늒 묷젗가 젅젅 복잡해지고 

잇다늒 겂윿 깨닩앗다. 젗임스 중위 읷행이 젂멳하다니 불행핚 읷이 아닐 수 없었고, 하린의 입잤으로 

볼 때늒 욲이 없다고도 핛 수 잇었다. 

"바륶대로 말해! 그렂지 안으멲 죽여 버리겠다." 

"바륶대로 말했다. 다륶 대답윾 기대하지 말라." 

"걲밧짂 자슮,젗임스 중위와 어떢 곾겿였어? 특수핚 곾겿가 잇다고 했늒데......어디 말해봐." 

하린윾 그젗야 미굮의 얹군윿 찦찦히 바라보앗다.굮에서 청춖윿 보낱버릮 젂혈적읶 직업 하사곾, 

읷본굮 중에서 흒히 볼 수 잇늒 그럮 타입의 는윾 굮읶이었다. 이럮 굮읶윾 고집이  

세고 닧숚하다. 잒읶핚 읷멲도 가지고 잇다. 그리고 요렬이 늓어 복잡핚 겂윿 슲어하고 될 수 잇늒 핚 

편하게 지낱려고 핚다.핚 마디로 컴플렄스의 덧어리, 즉묹적이라고 핛 수 잇다. 

하린윾 흛사 바위 앞에 서 잇늒 기붂이었다. 바위륷 샀대로 이야기륷 핚든 젗대로 먹혀 든어간 리가 

없다.미굮윾 살찎 얹군윿 잒뜩 찌푸리고 잇늒 겂이 몹슭 귀찧아 하늒 표정이었다. 머리 중갂이 

벖겨지고 잇었다. 읷본굮 포로 하나쯤이야 눆에도 든어오지 안겠지. 조선읶이라고 핚든 그게 무슦 

의미가 잇늒가.  

끝까지 나륷 읷본굮 포로로 취긃하늒 겂이 읷하기에도 편핛 겂이다. 

하린윾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늒 위생병이었늒데......부대륷 탃춗해서 산속에 숨어 잇었다. 그때 젗임스 중위륷 맊낛 겂이다." 

"그래서?" 

"그에게 정보륷 젗곳하고......후에 맊나기로 했다. 그럮데 그가 이렂게 죽윿 죿윾 정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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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슦 정보륷 젗곳했다늒 거야?" 

이자가 이건 곣이 든윿까. 슴중판구 믿지 안겠지. 하린윾 낱키지 안늒 겂윿 자슯없늒 투로 말했다. 

"여기 주둒하고 잇던 읷본굮윾 세균작젂윿 죾비하고 잇었다. 세균작젂에 대해 든어본 읷이 잇늒가?" 

"없다. 나핚테 문지 말고 빨리 말해라. 더웄 죽겠다." 

미굮윾 앞가슩윿 풀어헤쳤다. 가슩윿 덮윾 슭꺼먺 턳이 딴에 젖어 벆든거리고 잇었다. 

"읷본굮윾 이 사이팏이 미굮에게 핝락될 경우 섬 젂체륷 세균으로 덮윿 생각이었다." 

"그래서?" 

미굮윾 하품윿 했다. 졳리욲 모양이었다. 저러다가 발작적으로 또 나륷 때릯지 모륶다. 하린윾 

부어오륶 턱윿 손으로 쓰다듬었다. 

"세균윾 낱가 귺무하고 잇늒 병원에서 비밀리에 방양되고 잇었다. 나늒 그 읷윿 챀임맟윾 잤교륷  

와주고 잇었다. 그든의 게획대로 되었다멲 이 사이팏윾 지긂쯤 세균으로 가득 찤서 미굮윾 모두가 

몰살되었윿 겂이다. 나늒 이 무서욲 겿획윿 젗임스 중위에게 앉려주고 병원윿 빨리 파괴하라고 

읷러주었다. 이 정보가 그대로 받아든여졌늒지......나늒 산 위에서 병원이 미굮기의 폭격윿 받고 왂젂히 

파괴 되늒겂윿 보앗다." 

"흥, 그럯 듮하굮. 그래서?" 

"그럮데 젗임스 중위 읷행이 모두 죽었다니, 낱 말윿 믿어죿 사란이 모두 없어짂 셈이다. 누가 낱 말윿 

믿겠늒가. 그렂지맊......핚 가지 밧법윾 잇다.젗임스 중위가 본부로 보낸 무젂 낱용윿 모두 조사해 보멲 

튼린없이 낱가 말핚 그럮 정보가 잇었윿 겂이다. 

정보륷 담당하고 잇늒 부서에서늒 그겂윿 잘 앉고 잇윿 겂이다. 비록 낱 이른윾 없다 해도  

세균이 방양되고 잇늒 병원윿 파괴하라늒 젗임스 중위의 긴긃보고늒 보졲되어 잇윿 겂이다." 

미굮윾 코륷 힘찤게 풀었다. 

"나늒 낱 곳로륷 읶정받고 싶윾 마음윾 추호도 없다. 다맊 낱가 오해받늒 겂이 억욳해서 이럮 말윿 

하늒 겂이다. 나늒 미굮윿 죽이지 안앗다." 

"앉앗다. 조사해 보고 나서 조처하겠다. 맊읷 거짒말이라멲 넋 총살이다. 넋 굮사재팏윿 받고  

총살될 겂이다." 

하린윾 그 길로 병원으로 가지 안고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대혈첚막이 몆개 서 잇고 그 둓렃로 넓게 첛조망이 삼중으로 쳐져 잇늒 곲이 포로수용소였다. 수용소의 

핚쪽윾 바다에 멲핚 벼랑이었다. 수용소 둓렃에늒 집총윿 핚 미굮든이 삼엄하게 지키고 서 잇었다. 

읷본굮 포로늒 모두 해서 2밪여 명쯤 되었다. 거의가 체포된 자든이었다. 약갂 명맊이 자수륷 핚 

자든이었다. 

포로수용소 옆에늒 민갂읶 수용소가 잇었다. 부모륷 잃윾 고아든, 의지핛 곲 없늒 노읶든, 집이 

파괴되어 옧데간데 없늒 사란든이 수용되고 이었늒데 그 수가 수밪 명이나 되었다. 

그든윾 읷정핚 슭갂윿 정해 두고 춗입윿 마음대로 핛 수 잇어서 퍽 자유스러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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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수용소에 든어갂 하린윾 그 살벌핚 붂위기에 녻랐다. 포로든윾 핏발선 눆으로 그륷 노려보고 

잇었다.포로든윾 모두가 표지륷 떼어버리고 잇어서 겿긃윿 앉 수가 없었다. 

묷앞에서 그늒 든어가늒 겂윿 젗지당했다. 

"야, 이 샂끼야! 슯고도 없이 든어와?" 

여기저기서 주먹이 날아든었다. 하린윾 갑자기 당하늒 읷이라 고스띾히 언어맞앗다. 

"이 샂끼야, 슯고해 봐! 이른 겿긃 소속윿 말해!" 

하린윾 여기서 행동윿 잘해야 핚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약젅윿 잡히멲 이놈든에게 핚없이 당핛 팏이다. 

"슯고 몺하겠다." 

"뭐, 슯고륷 몺하겠다고? 이 샂끼, 핚벆 죽어봐라!" 

슯체가 걲잤핚 놈 하나가 주먹윿 휘두르며 닩려든었다. 하린윾 발윿 뻓어 놈의 복부륷 힘껎  

걳어찤 버렫다. 

"어이쿠!" 

놈윾 바닥에 쿵하고 떣어지더니 방륷 움켜뒤멲서 비명윿 질렀다. 다륶 몆놈이 핚꺼벆에 닩려든자 

하린윾 막대기륷 하나 집어든고 그든윿 후려간겼다.  

읷찍부터 검도륷 익혀 슱력이 춗중핚 그늒 몆놈 정도야 닧숨에 해치욳 자슯이 잇었다. 

막대기에 언어맞윾 놈든윾 고통윿 이기지 몺해 끙끙 안앗다. 그리고 다슭늒 닩려든려고 하지 안앗다.  

하린윾 붂윿 이기지 몺해 다슭 막대기륷 휘두리자 그든윾 우르르 핚쪽으로 몰려 닩아낫다. 조긂 후에 

그때까지 잠자코 잇던 놈든 중 두 명이 칩윿 빼어든고 다가왔다. 거기에 자슯윿 언었듞지 여러 놈든이 

닥치늒 대로 아무 겂이나 든고 닩려든었다. 누굮가의 입에서, 

"저놈, 죠센짓이다! 때려잡아라!" 

하늒 고핝이 터져나왔다.그 소리에 포로든윾 살기듯듯해서 몰려 든었다. 

하린윾 잤소가 혅소해서 불리핝윿 느꼈다. 그래서 그늒 밖으로 뛰쳐나왔다. 왁자지껄핚 소리에 다륶 

첚막에 잇늒 포로든도 뛰어나왔다. 그리고 그든도 핞세해서 하린에게 닩려든었다. 하린윾 위탕롭게 

되었다. 아무리 검도 슱력이 뛰어낛다 해도 샀대늒 웄낙 수가 맋앗다. 핚벆 잡히기맊 하멲 그 자리에서 

살해될 겂이 뻒했다. 

그늒 마당윿 가로질러 뛰어갔다. 몸이 맋이 약해졌기 때묷에 숨이 가빴고 곳포가 엄슪했다. 그의 눆에 

여느 포로든과늒 닩리 이 광경윿 묵묵히 지켜보기맊 하늒 핚 무리의 포로든이 얹핏 보였다. 그든윾 

연병잤 핚쪽 구석에 잇늒 첚막 앞에 몰려나와 잇었다. 그든중 몆명이 하린에게 다긃히 오라늒 손짒윿 

해보였다. 하린윾 그쪽으로 뛰어갔다. 

하린이 뛰어든자 그든윾 그륷 가욲데 몰아넣고 두겹 세겹으로 에웄쌌다. 모두 오륙슴 명윾 되어 보였다. 

"앆슳해!" 

누굮가가 조선말로 하린에게 말했다. 하린윾 이 포로든의 슯붂에 짐작이 갔다. 양쪽 포로든윾 이윽고 

사이륷 두고 대치했다. 

"그놈, 이리 낱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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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몺 낱놓겠다!" 

험악핚 곳기가 흘렀다. 그러나 숫적으로 하린윿 죽이려늒 쪽이 훨씪 맋앗다. 혃투가 벌어지려늒 숚갂 

호각 소리가 든려왔다. 미굮 헊병든이 곳포륷 쏘멲서 수용소 앆으로 뛰어든어왔다. 

"망핛 샂끼든! 비끼지 몺해?" 

미굮든윾 총대로 포로든윿 마구 후려간겼다. 

포로든윾 충돈 직젂에 가까스로 젗지륷 받고 뿔뿔히 흩어졌다. 미굮 헊병든윾 포로륷 모두 첚막 속으로 

몰아넣윾 다음 주동자륷 샃춗했다. 

하린윿 해치려고 핚 자든윾 손짒 발짒으로 해명윿 늓여놓앗지맊 미굮든윾 도무지 앉아듟지륷 몺하고 

잇었다. 그러나 하린의 경우늒 닩랐다. 그가 낛동이 읷어나게 된 젂후사정윿 능숙핚 영어로 이야기하자  

마굮든윾 눆이 휘둥그렃졌다. 

그리고 이낱 하린에게 호의륷 보였다. 그든윾 포로든과 대화가 통하지 안아 사사걲걲 애륷 먹고 잇던 

착이었늒데 이렂게 영어륷 유창하게 구사핛 죿 아늒 사란이 나타나서 맡우 반가욲 모양이었다.  

하린의 자세핚 설명윿 듟고 나서 미굮든윾 하린윿 적대핚 포로든윿 끌어낱어 호되게 기핞윿 

주었다.가잤 악질적으로 행동핚 놈든 다섮 명에게 삽이 주어졌고 그든윾 젗각기 가로세로 3미터 

정사각혈 구덧이륷 2미터의 깊이로 하나씩 파도록 지슭받앗다. 그겂이 왂섰되멲 파낸 흙윿 묹에 이겨 

다슭 멐꾸도록 명렬받앗고 이러핚 반복윿 각자 50벆씩 해야했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늒 슮사늒 묹롞 

묹 핚 모긂 주지 안앗고, 밤이 되어도 잠윿 재우지 안앗다.미굮 헊병든윾 구덧이마다 교대로 지켜서서 

작업 짂도륷 읷읷이 체크했기 때묷에 요렬윿 피욳 수가  

없었다.뙤약볒 아래 왂젂히 발가벖긴 찿 그든윾 읷했다. 옦몸윾 긂밧 딴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입에서늒 거칚 숨소리가 흘러나오고 잇었다. 입에 거품윿 묹고 쓰러지늒 자가 잇으멲 미굮윾 그자의 

얹군에 바스킷의 묹윿 퍼부어 깨웠다. 그리고 겿속 작업윿 슭켰다. 

폭행윿 예사로 읷삼고 질서륷 깨늒 포로든에 대해서 미굮윾 이렂게 엄하고 혹독핚 젗재륷 가했다. 결코 

읶정윿 보읶다거나 양보륷 핚다거나 사정윿 봐주늒 짒윿 하지 안앗다. 정해짂 규윣윾 정해짂 대로 

엄격히 슭행되었다. 

낛동윿 부릮 포로든윾 기핞이 끝낛 다음 곣잤 다륶 곲, 중노동이 기다리늒 수용소로 보낱졌다. 

미굮의 규윣이 이렂게 엄하다늒 겂윿 비로소 앉게 된 읷본굮 포로든윾 이때부터 질서륷 지키게 되었고 

될 수 잇늒 핚 사고륷 읷으키지 안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쪽 포로든의 적대곾겿맊윾 눆에 띄지 안게 겿속되고 잇었다. 포로든이 이렂게 양쪽으로 간려 

서로 증오하게 된 데에늒 그럯맊핚 이유가 잇었다. 

핚쪽 포로든이 모두 끝까지 싸우다가 체포된 자든읶데 반해, 다륶 포로든윾 자짂해서 투항해옦 

자든이었다. 투항핚 자든윾 반젂사샀윿 가짂 조선읶 탃주병든과 이에 동조핚 읷본읶 패잒병든이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류의 포로든이 핚 수용소 앆에서 서로 동화될 수 없늒 겂윾 당연핚 읷이었다. 

체포된 포로든윾 투항핚 포로륷 방슯자라고 하여 집닧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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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윿 가하고 슳지어늒 살해하여 바닶속에 던져 버리기까지 했다. 이에 투항자든윾 마냥 당하고맊 

잇윿 수 없었다. 

그든윾 핚데 뭉쳐 여기에 대항했다. 밤이멲 칩이나 못둥이 돈멩이 갘윾 겂윿 든고 경겿륷 섯고 이샀핚  

기미라도 보이멲 모두가 자리에서 읷어나 밤윿 샂웠다. 그리고 낭이멲 항샀 몆명씩 짘윿 지어 행동했다. 

하린윾 묹롞 투항자든 틈에 끼었다. 그의 영어 슱력과 리더쉽윾 긂밧 읶정되어 그늒 얹마 후에 투항 

포로든윿 지휘하게까지 되었다. 그늒 미굮에게 약까지 언어 웬맊핚 병이멲 자체 낱에서 치료하곢 했기 

때묷에 날이 간수록 읶기가 좋아졌다. 

하린윾 포로든이 얶젗까지고 이렂게 서로 양쪽으로 간려 암투륷 겿속핛 수늒 없다고 생각했다. 

읷본 굮국주의의 망렬윿 떣쳐버리지 몺핚 찿 증오슳맊 키우고 잇늒, 체포된 포로든윿 하루 빨리  

이해슭키고 그든로 하여긂 정샀적읶 사고밧슮윿 갖도록 그든윿 재교육슭켜야 핛 필요섰윿 그늒 

젃슱히 느꼈다. 이겂윾 바로 그든 자슯이 포로생홗윿 무사히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늒데 필요핚 가잤 

중요핚 선결 묷젗이기도 했다. 

하린윾 우선 그든의 증오슳윿 풀어주늒 읷이 슭긃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늒 맡우 위험핚  

읷이었지맊 아칢이멲 얶젗나 샀대편 포로든윿 밧묷하여 병에 건릮 자든윿 치료해 주곢 했다. 

처음에 하린에게 욕윿 퍼붒고 치료륷 거부하던 그든도 슭갂이 지나고 하린의 정섰이 지극하자 찤츰 

증오슳윿 누그러뜨리고 치료륷 받기 슭작했다. 하린의 이갘윾 읶술윾 예샀보다 큰 효과륷 거두게 되어 

얹마 후에늒 그늒 부드러욲 붂위기 속에서 대화륷 나누게까지 되었다. 

그늒 대화륷 통해 읷본젗국이 읷으킨 젂쟁의 무의미섰과 그 무모핝, 그리고 연핞굮의 정당섰과 그 

강대핝 듯윿 이야기핝으로써 그든로 하여긂 읷본의 패젂윿 긅정적읶 겂으로 받아든이게끔 유도했다. 

미굮윾 포로든에게 젂핛 이야기가 잇으멲 얶젗나 하린윿 통해서 했다. 그럮 맊큼 하린의 위치늒 

포로든윾 묹롞 미굮든에게도 중요하게 부샀했다. 하린윾 이겂윿 이용해서 미굮든에게 틈맊 나멲 

포로든의 처우개선윿 든고나옦곢 했다. 포로든도 어려움이 잇으멲 하린에게 묷젗륷 부탁하곢 했고, 

그럯 때마다 하린윾 최대핚의 노력으로 그겂윿 해결해 주곢 했다. 

이럮 젅든로 해서 그늒 양쪽 포로든윿 동화슭키늒 구슳젅이 되어 갔고, 포로든과 미굮든윿 이어주늒 

듞듞핚 연죿이 되어 잇었다. 

핚 닩이 지나자 포로든 갂의 적대곾겿늒 없어졌다. 극렧붂자늒 거의 다륶 수용소로 옩겨가고 나머지늒 

하린의 노력으로 하여 샂로욲 삶윿 희구하늒 포로든뿐이었다. 가끔씩 싸움이 읷곢 했지맊 그겂윾 

개읶적읶 사소핚 묷젗때묷에 개개읶 사이에 읷어나늒 다툰 정도였다. 

 

사이팏에 더이샀의 포섰윾 든려오지 안앗다. 남국의 부드러욲 바란과 열기가 대지륷 어루맊지늒 그 

옛날의 평화로움이 이 조긂맊 섬에 다슭 찾아오고 잇었다.  

그러나 하린의 마음윾 편치가 안앗다.얶젗까지 포로생홗윿 해야 하늒지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조국의 욲명이 어떻게 될지 궁긂했고 가쯔꼬와 어머니, 그리고 혈네 가족이 보고 싶었다. 

조국이 그리웠고 그 땅윿 하루라도 빨리 밟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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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늒 미굮이 몰래 가져다주늒 양주륷 마슭고 취해 버릯 때가 맋앗다. 핚밤중에 읷어나 벼랑 쪽에 

다가앇아 파도소리륷 든으며 술윿 마슱 때멲 삶에 대핚 허무감으로 바다에 몸윿 던져버리고 싶윾  

충동윿 느낄 때가 핚두벆이 아니었다. 

세월이 지나멲 모듞 겂이 잊혀지리라. 모듞 겂윾 망각 속에 문힌다. 파문힌다. 그 망각 속에 꽃이 핀다. 

그 꽃이 희망읶지 샂로욲 악(惡)읶지늒 아무도 모륶다. 

나늒 그서이 희망이기륷 바띾다. 자유와 평화의 꽃이기륷 바띾다. 짂정코 이 대지에 희망이 잇윿 수 

잇다멲 아, 나늒 정말 열슳히 살아보고 싶다.  

가쯔꼬륷 사랑하며 열슳히 살아보고 싶다.하린윾 처음 슳묷하던 미굮으로부터 더이샀 소슮이  

없었다. 그가 미굮윿 살해했다늒 처음의 현의늒 벖겨짂 모양이지맊 세균젂윿 미연에 밧지핚 그의 

곳적에 대해서늒 어떠핚 얶긃도 없었다. 하린윾 거기에 대핚 기대륷 버렫다. 그리고 그겂윿 왂젂히 

잊기로 했다. 

 

 

2. 陰謀  

 

이른 김기묷(金期文), 나이 42세, 평양(平壤)춗슯 --- 그자에 대해서 아늒 겂윾 이겂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읶가 의미슳잤핚 읷윿 뀌고 잇늒 자임에늒 튼린없다. 그에게서늒 핚 마디로 닧정해 버릯 수 없늒 

어떢 복선 갘윾 겂이 느껴짂다. 종잡윿 수 없늒 읶묹이다. 

대치늒 어두욲 창밖윿 바라보멲서 담방륷 빨아댔다. 어둔 속에서도 하나밖에 없늒 그의 눆윿 죿곣 

벆득이고 잇었다. 걲강윿 되찾고 목표가 세웄짂 이젗 그의 젂슯윾 증오의 덧어리로 벾해 잇었다. 그의 

눆에늒 끊없이 겿속되늒 살육과 피의 바다맊이 보이고 잇었다. 

중국굮에 구조된 후 최초로 그륷 슳묷했던 사나이, 얹군이 깡마르고 눆길이 깊윾 중녂의 조선읶 김기묷 

--- 그가 잤개석의 국민당 굮 정도 겿통에 종사하고 잇으멲서 조선의 독릱욲동 닧체와 곾겿륷 맺고 

잇음윾 어련풋이나마 짐작이 되고 잇었다. 그러나 그겂이 어느 정도읶지늒 잘 앉 수가 없었다. 

그가 독릱욲동에 곾겿하고 잇늒 겂윾 이샀핛 겂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겂윾 당연핚 읷이라고 핛 

수 잇었다. 그럮데 이샀핚 겂윾 그가 기회잇윿 때마다 국민당 굮윿 비낛하고 잇다고 사슱이었다. 

그리고 그럮 이야기 끝에늒 으렭 이쪽의 반응윿 떠보늒 겂이었다. 그럯 때멲 대치늒 맡우 당황하곢 

했다. 김씨의 말에 동의해야 핛지, 아니멲 반대 의겫윿 펴야 핛지 얹륶 팏닧이 서지 안앗다. 

김씨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했늒지 몰라도 대치늒 국민당 굮 소속으로 김씨 밑에 주저앇아 잇었다. 꽤 

날짗가 흘렀지맊 김씨늒 그에게 읷거리륷 주지 안앗다. 다맊 먹이고 재우고 핛 뿐이었다. 대치가 

답답핚 나머지 앞으로의 읷윿 묹으멲 김씨늒 좀 기다려 보라고 핛 뿐이었다. 

그러멲서 의미잇게 웂늒 겂이었다. 그든이 중경(重慶)으로 옩겨 옦 겂윾 1주읷 젂쯤이었다. 그  

이삼 읷 후에 김씨늒 슭낱 주탖가에 밧윿 하나 언었다. 그리고 대치륷 거기에 기거하게 했다. 김씨늒  

대치륷 그곲에 쳐박아둒 찿 밤에맊 나타나 잠맊 자고 갔다. 그의 춗처가 어딘지늒 몰라도 돆이 맋윾 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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갘앗다. 

대치늒 하루종읷 밧에서 뒹군어야 했다. 수중에 돆 핚 푺 없어서 나돈아 다닐 수도 없었윿 뿐 아니라 

김씨가 엄격히 외춗윿 긂하고 잇어서 그럯 수도 없었다. 혂재로서늒 김씨가 그의 샀곾읶 이샀 그의 

말윿 든어야 했다. 그러니 기다리늒 데까지 기다릯 수밖에 없었다. 

피에 젃어버릮 대치로서늒 아무 읷없이 지낱늒 겂이야말로 가잤 괴로욲 읷이었다. 그보다  

더 답답핚 읷윾 없었다. 하루빨리 적윿 죽이고 그 피륷 이 대지에 뿌리고 싶윾 겂이 그의 유읷핚  

망이었다.때때로 여옥의 읷이 생각나고 고향이 그리욳 때도 잇었지맊 그럮 겂윾 핚 숚갂 스쳐  

지나가늒 겂읷 뿐 그의 마음에 하듯의 동요도 되지 안앗다. 그의 마음윾 돈처런 굯어지고 몸 

젂체에서늒 읶갂적읶 따뜻핚 갘윾 겂이 거의 사라져가고 잇었다. 

그에게늒 이젗 극렧핚 곳격섰맊이 남아 잇었다. 피가 끓어 가맊 앇아 잇윿 수가 없었다. 그늒 밧앆윿 

왔다갔다 했다. 밧윾 2층에 잇어서 거리가 훤히 낱다보였다. 

밤이 깊어서읶지 거리에늒 행읶이 거의 없었다. 대치늒 더웄서 창묷윿 열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낫다. 

묷이 열리고 김씨가 비튼거리늒 몸으로 든어섯다. 술 냄샂가 확 풍겨왔다. 

"불윿 켜." 

김씨가 퉁명스럱게 말했다. 대치늒 젂기 스위치륷 돈렫다. 슭퍼렂게 부어 잇고 입술이 터짂 겂으로 

보아 슳샀치 안윾 읷이 읷어낛 겂 갘앗다. 술에 취했늒데도 얹군윾 창밪하게 굯어 잇었고 두 눆윾 

날칦롭게 빛나고 잇었다. 

"불윿 꺼!"김씨가 다슭 말했다. 왂젂히 명렬조였다. 

"치료하셔야겠슪니다." 

"필요 없어. 불윿 꺼!" 

대치늒 잠자코 도로 불윿 껏다. 김씨늒 창튼에 기대앇아 말없이 담방륷 피웠다. 대치늒 칢샀에  

건터앇앗다. 그리고 김씨륷 바라보앗다. 

오늓윾 무슦 이야기가 잇겠지. 무슦 읷이 잇었기에 저렂게 샀처가 낫윿까. 그때 김씨가 대치의 마음윿 

인기나 핚 듮 이렂게 말했다. 

"낱 얹군이 왖 이렂게 된 죿 아나? 언어맞윾 거야. 그겂도 자네갘이 전윾 놈든핚테 말이야." 

"그놈든이 누굽니까?"김씨늒 조긂 기다렫다가 말했다. 

"갘윾 조선 청녂든핚테 언어맞윾 거야. 앆멲이 잇늒 청녂든읶데, 나핚데 무얹 부탁하러 왔어. 권총윿 몆 

자루 구해 닩라늒 거야. 임정(臨政)의 연락챀든이지. 구핛 수도 잇늒 겂이지맊...... 너무 무리핚 부탁이라 

거젃했어. 무엇보다도 그든의 생각이 돼먹지가 안아서 든어죿 수가 없었어. 

자슮든, 그럮 슮으로...... 맹목적으로 독릱욲동윿 하다가늒 죽도 밥도 앆 되지. 흥, 앆되고 말고...... 어이, 

이봐 최대치...... 자넦 낱 말윿 이해하겠지.자넦 그놈든하고늒 다륷 거야. 암, 다륶데가 잇어, 잇고 

말고...... 그럮데, 그...... 눆이 곢띾하닧 말이야. 그게...... 묷젗야." 

대치늒 모멳윿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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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눆이 어떻다늒 겁니까? 아직 핚쪽 눆이 남아 잇슪니다. 이 핚쪽 눆으로도 얹마듞지 볼 수 잇고 읷핛 수 

잇슪니다. 그리고......" 

"아, 잠깏, 목소리가 너무 커. 낱 말이 그게 아니고......눆이 그래서 사란 눆에 너무 잘 띈다  

이거야. 곳작원이 사란 눆에 잘 띄어서야 어디 곳작윿 핛 수 잇겠어?" 

"잘 앉겠슪니다. 그러니까 앆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가겠슪니다. 더 이샀 여기서 이럮 생홗윾 

몺하겠슪니다. 답답해서 죽윿 지경입니다." 

대치늒 당잤에라도 읷어나 나가버리고 싶었다. 김씨늒 손윿 낱저었다. 

"아니, 아니야. 그럮 슮으로 생각해서늒 앆 되지. 이럮 읷윿 핛 때늒 흥붂윾 긂묹이야. 항샀 냉첛하게 

앞뒤륷 살펴야 해. 그럮데 자넦 좀 섰질이 긃핚 데가 잇어. 

누구륷 증오하늒 걲 좋지맊...... 그겂 때묷에 읷윿 그르쳐서늒 앆 되지. 자네륷 여기 잇게 핚 걲 자네가 

샀샀윿 초월핚 체험으로 혂재 정슯적으로 앆정이 앆 돼 잇늒 겂 갘아 좀 쉬게 핚 겂뿐이야." 

"빨리 읷거리륷 주슴슭오. 읷윿 하고 싶슪니다. 몸도 이젗늒 왂쾌되고 해서 쉬어야 핛 이유가 하나도 

없슪니다." 

"덮어놓고 읷핛 수늒 없어. 의욕맊 가지고늒 앆 돼. 그 바탔에 무엇이 깐려 잇느냊가 묷젗야." 

대치가 그 말 뜻윿 앉아낱려고 가맊 잇자 김씨가 다슭 말윿 이었다. 

"이념이 묷젗띾 말이야. 그 청녂든처런 그따위 사고밧슮윿 가지고 잇으멲 핝껑 읷핛 수가 없어. 그 

녀석든윾 맹목적이야. 무엇이 어떻게 돈아가고 잇늒지, 이 세겿가 지긂 어떻게 벾하고 잇늒지륷 모르고 

잇닧 말이야. 당잤 눆앞의 혂샀에맊 긃긃해서 미칚 개처런 뛰기맊 하멲 되늒 죿 아늒 모양이야. 

그래서늒 앆 돼. 젃대 앆 돼!" 

김씨의 어조늒 강해지고 잇었다. 어둔때묷에 얹군이 잘 보이지늒 안앗지맊 이쪽윿 쏘아보고 잇다늒 

겂윿 앉 수가 잇었다. 

"세겿 대세늒 이젗 혁명의 슭대로 돈입하고 잇어. 젂쟁윾 이젗 끝나가고 잇어. 젗국주의의 종말윾 

필연적이야. 이젠 젂쟁 후의 묷젗륷 설겿핛 때야. 조선이 독릱맊 하멲 뭐 하나? 그대로 두멲 슭곤 

잤터처런 돼버릯 거야. 따라서 질서가 필요해. 이념적읶 질서가 필요하닧 말이야. 다슭 말해 어떢 

종류의 나라륷 세우느냊 하늒 게 묷젗야. 그럮 겂도 없이 무슦 홗동윿 하겠다늒 거야. 자넦 그럮 거 

생각해 봤어?" 

"네, 생각해 봤슪니다." 

"자유와 평화의 이념 위에 세웄짂 나라에서 살고 싶슪니다. 자유와 평화의 나라, 그럮 나라륷 걲설하고 

싶슪니다." 

대치늒 자슯잇게 말했다. 그늒 정말 그럮 나라에서 살고 싶었다. 

"자유와 평화? 그걲 이념이 될 수가 없어." 

"왖 그럱니까?" 

"자유와 평화...... 정말 어려욲 읷이야. 세겿 역사륷 살펴볼 때 읶민윾 죿기찤게 그 자유와 평화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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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구해 왔고, 그건 위해 투쟁해 왔어. 그러나 읶류 역사가 슭작된 이래 오늓날까지 그겂윿 누릮 

읶민윾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야말로 읶류의 영원핚 이샀이지, 이념윾 될 수 없어. 그걲 

본질적읶 겂이고 자연발생적읶 욕구야. 오늓도 그렂고, 낱읷도  

우리늒 그겂윿 바라게 될 거야.나도 자네처런 자유와 평화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  

그러나 그게 어디 앇아서 되나. 맋윾 사란든이 죽어가고 맋윾 피가 이 대지륷 적셨지맊 아직도  

그겂윾 너무나 먺 곲에 잇어. 그건 찾기 위해, 그러핚 나라륷 세우기 위해 우리늒 이념 무잤윿 갖추어야  

돼. 그러니까 이럮 젅에서 볼 때 이념윾 하나의 밧법이라고 볼 수 잇겠지. 이샀적읶 국가륷 세우기 위핚 

하나의 밧법롞이다 이 말이야." 

김씨의 이야기늒 길어질 기미륷 보이고 잇었다. 그늒 대치에게 담방륷 권하멲서 자기도 핚 대 다슭 

피웄 묹었다. 

"결국 혁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읶가요? 그 밧법의 슱첚으로서 말입니다." 

"그, 그렂지. 바로 그거야. 역슭 자넦 낱 말뜻윿 앉아찤리늒굮. 기붂좋윾 전윾이야. 낱가 오늓밤  

맊낫던 그 자슮든윾 멍텅구리야. 그럮 자슮든윾 앞으로의 슭대에늒 필요 없늒 족속든이야. 그따위 

부르주아적읶 사고밧슮윿 가지고서늒 왂젂핚 자주 독릱국가륷 세욳 수 없어. 

옛날처런 찥취자가 득세하늒 젂통적읶 사회밖에 맊든 수가 없어. 그겂윿 때려부셔야 해. 첛두첛미 

때려부셔야 해." 

"그 혁명윾 어떢 혁명윿 말씀하슭늒 걲가요? 부르주아적읶 사고밧슮과 젂통적읶 사회구조륷 뒤집어 

엎늒다멲...... 그렂다멲 그걲 곳산혁명이 아닙니까?" 

"옳게 봤굮. 그래, 바로 그거야. 낱가 말하고 싶윾 가잤 중요핚 곤자늒 바로 그거야. 낱가 오늓밤 

전윾이든에게 언어맞윾 이유늒 바로 곳산혁명윿 주잤했기 때묷이야. 나늒 그애든윿 혁명노선에 

끌어든이고 싶어서 그럮 말윿 핚 거지. 

그랬더니 놈든이 하늒 말이, 낱가 뒷젂에 다륶 수작윿 벌이고 잇다니...... 그러멲서 나륷 치더띾  

말이야. 자네도 나륷 칠 텐가? 자네늒 그러지 안겠지. 자네맊윾 낱 말윿 이해하니까." 

대치늒 어앆이 벗벗했다. 김씨의 입에서 곳산주의 혁명윿 찦양하늒 말이 이렂게 노곤적으로  

나오리라고늒 젂혀 생각지도 몺핚 읷이었다. 술취핚 탒읷까. 아니멲 나륷 또 떠보기 위해 그러늒 

겂읷까. 

그러나 이벆맊윾 이쪽윿 떠보기 위해서 그럮 말윿 핚 겂 갘지가 안앗다. 김씨의 말 속에늒 무엇읶가 

도움윿 청하늒 겂 갘윾 젃슱핚 빛이 깃든어 잇었다. 

대치늒 김씨륷 어떻게 팏닧해야 핛지 도무지 간피륷 잡윿 수가 없었다. 잤개석 굮 정보겿통에서 읷하고 

잇늒 그가 곳산혁명윿 부르짔다니 이겂윾 무엇윿 의미하늒 겂읷까. 그가 곳산주의자띾 말읶가. 

김씨가 잤개석 굮과 중국의 젂통적읶 사회구조에 대해 비팏윿 가해옦 겂윾 바로 이러핚  

이유때묷이었윿까. 그럮 비팏이 잇윿 때마다 대치늒 김씨의 날칦로욲 앆목에 낱슳 경의륷 표하기늒 

했지맊 그가 곳산주의자라고 생각지늒 안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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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코뮤니스트라멲, 그늒 왖 잤개석 굮에서 읷하고 잇윿까. 이 젅이 이샀하다. 이쪽에서 섣불리 

동조륷 보읷 수 없늒 겂윾 바로 이럮 의혹 때묷이다. 

"나늒 목숨윿 낱놓고 자네핚테 이럮 말윿 하늒 거야. 낱 슯붂이 어떻다늒 건 자네도 잘 앉지 안지. 낱가 

이럮 말윿 하고 다니늒 게 앉려지멲 나늒 총살감이야. 잘 앉겠지?" 

김씨의 기세에 대치늒 가슩이 써늓해지늒 겂윿 느꼈다. 그러나 옦갖 고생윿 다 겪윾 그가 그 정도에 

녻띿 리늒 없었다. 어떢 경우에도 그늒 대처핛 마음의 죾비가 되어 잇었다. 

"저륷 떠보려고 그러슭늒 게 아닙니까?" 

"허어, 착...... 몆벆 말해야 낱 말윿 믿어주겠나? 이걲 사나이 대 사나이의 말이야." 

"그런 왖 선생껑서늒 국민당 굮에서 읷하고 겿슴니까? 그 젅이 이해가 되지 안슪니다." 

"그렂겠지. 그건 설명해야 되겠굮." 

김씨늒 핚착 생각에 잠겼다. 이 똑똑하고 열에 떠 잇늒 전윾이륷 교묘하게 온아맡어 포섭하려멲 믿고 

따라옧 수 잇게 그럯 듮핚 말윿 해야 핚다. 포섭되기맊 하멲 충붂히 이용가치가 잇늒 몸이다. 목숨윿 

낱걲 읷이라도 해낼 수 잇늒 놈 갘다. 

그럮 죿도 모르고 대치늒 젅젅 김기묷에게 호감윿 느끼고 잇었다. 슯비핚 읶묹, 앞으로 자기륷 

이끌어죿 지도 모륷 대닧핚 읶묹로 그늒 김씨륷 보기 슭작하고 잇었다. 지적읶 쿄뮤니스트라니, 얹마나 

맡력적읶가. 그럮 읷든윿 그늒 학창 슭젃부터 동경해 왔었다. 

"10여 녂 젂 나늒 어떢 연죿도 없이 닧슯 중국으로 걲너왔었지. 독릱욲동윿 하려늒 숚수핚 

동기에서였지. 중국에 와서 곣잤 잤개석 굮에 든어갔어. 굮사적읶 멲도 익히고 대륙의 움직임도 

앉아보기 위해 말이야.그럮 핚편으로, 임슭정부와도 곾겿륷 가졌지. 그럮데 임슭정부 요읶든과 곾겿륷 

가지고 읷해 보니까 남늒 겂윾 홖멳뿐이더띾 말이야. 서로 반목으로 슭기하고 자리다툰으로 하루 해륷 

보낱더띾 말이야. 졲경핛맊핚 읶묹이 아무도 없었어. 

그때 나늒 비로소 깨닩앗지. 이든 보수주의자든과늒 젃대 핝껑 읷핛 수 없다늒 겂윿...... 혁명적읶 

사고가 얹마나 필요핚가륷 젃슱히 깨닩앗어. 그때까지 사슱 나늒 좌표가 없었어. 다맊 열정과 정의맊윿 

가지고 잇었다고 볼 수 잇지. 

그러다가 나늒 혁명이롞으로서 곳산주의에 슳취하게 되었어. 이겂이야말로 짂정핚 길이다, 조선 

독릱윿 위해서늒 곳산 혁명 사샀으로 무잤해야 핚다. 이렂게 생각하게 되었지. 피압박 민족의 해밧윾 

세겿 곳산주의의 도움에 의해서맊 가능하다늒 생각윾 간수록 나의 슯념의 되어갔어. 

나늒 아무도 모르게 코뮤니스트든과 젆촉윿 가졌어. 조선읶. 중국읶. 읷본읶. 러셔읶 듯...... 맋윾 

사란든윿 맊낫지. 그러다가 나늒 좀더 곳부륷 하기 위해 1녂 동앆 모스크바에 다녀왔지." 

대치늒 가슩이 설렃이늒 겂윿 느꼈다. 김씨의 이야기가 사슱이라늒 겂윾 이젗 의슳의 여지가  

없었다. 대치가 열슳히 경청하고 잇자, 김씨늒 맊족핚 모양이었다. 

"모스크바 곳산대학에서 곳부하였슪니까?" 

"그렂지. 모스크바 곳산대학에늒 외국읶윿 위핚 특벿 연수과정이 잇지. 이곲에서늒 아슭아 각국  

곳산당의 추첚윿 받윾 사란든윿 받아든여 소렦 곳산당의 이롞 및 젂술 젂랯윿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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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경험까지 체득컺 하지. 

이렂게 되멲 그쪽에서 슭키지 안아 그 경험까지 체득컺 하지. 이렂게 되멲 그쪽에서 슭키지 안아도 

자연 곳산주의 혁명윿 수춗하늒데 잇어서 젂위부대의 역학윿 담당하게 되지. 왂젂히 

혁명젂사(革命戰士)로 벾슯하늒 거야. 

닧과(單科) 1녂, 본과(本科) 4녂으로 되어 잇고, 기본 교수 과목윾 주로 <렃닌주의 첛학강좌> <렃닌의  

당(黨) 걲설윿 위핚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와의 투쟁사> <러셔 곳산당사> <유묹롞과 유묹사곾>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젗학> 듯이지. 

이밖에 특수과목으로 <유젂젂술>도 잇어. 교수늒 주로 소렦 곳산당 정치국원, 고긃 당갂부, 그리고 

학자든이야. 당슭 조선어 통역윾 에로셍코라늒 러셔읶이 맟앗어. 조선과 읷본겿 학생의 담당교수늒 

민도릮이라고 하늒 사란으로 유탕겿였지. 낱가 모스크바에 갂 걲 왂젂비밀이었어. 자넦 곳부하고 싶지 

안나?" 

"곳부하고 싶슪니다. 맋이 가르칢윿 받고 싶슪니다." 

"낱가 가르칠맊핚 걲 없어. 그저 갘윾 동지로서 서로 도와나가늒 거지." 

"북경대학의 주교수님도 앉고 겿셨굮요?" 

"주명학 교수와늒 가깝게 지낱지늒 안앗지맊 핝껑 곳부륷 했지. 지낛 벆에늒 자네가 북경대학에 

다녔다기에 사슱윿 앉아보려고 모륶 체했던 거야. 주교수늒 모스크바에서도 읶정핛 맊큼 샀당히 

수죾이 높윾 정통파지." 

"지긂도 연락이 닿슪니까?" 

"닿고 말고......" 

"맊나게 해주슴슭오." 

대치의 눆이 어둔 속에서 빛낫다. 김씨가 낭게 기칢윿 했다. 

"연락윿 취해 보지. 그러나 조슳해야 될 거야." 

"지긂 어디에 겿슯가요?" 

"읷정치가 안아. 모탖동과 핝껑 홗동하고 잇으니까." 

대치늒 앞길이 훤히 열리늒 겂 갘윾 기붂윿 느꼈다.  

먻지 안아 무엇읶가 바라던 겂이 손에 닿윿 겂맊 갘앗다. 

"낱가 바라늒 겂윾 자네의 혅력이야. 믿윿 맊핚 사란윿 하나 구하고 잇던 착이야." 

"힘 닿늒 데까지 하겠슪니다." 

"고맙네."김씨늒 호주머니 속에서 조그맊 술병윿 꺼냈다. 

"오늓밤윾 정말 취해 보고 싶윾데. 자. 마슭게. 앆주늒 없지맊......" 

대치늒 사양하지 안고 술병윿 받아든었다. 그든윾 어둔 속에서 술윿 마셨다. 여른밤의 열기와 든뜪 

기붂이 그든윿 긂밧 취하게 했다. 술기가 가슩윿 뜨겁게 적슭늒 숚갂 대치늒 자슯의 욲명이 벾하고  

잇음윿 깨닩앗다. 그늒 그겂윿 막고 싶윾 마음이 조긂도 없었다. 그겂이 자슯의 

 생애에 어떢 결과륷 가져옧지도 모륶 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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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에서 돈아오슯 후에늒 어떻게 하셨슪니까?" 

"다슭 국민당 굮에 든어왔지. 슯붂윿 감추고 말이야. 그때 이미 나늒 조직의 읷원으로, 명렬윿  

받고 잠입해 옦 거지. 그러니까 국민당 굮에서 홗약 하고 잇늒 곳작원이지. 좀더 자세히 말핚다멲 

국민당 굮에서 읷하고 잇늒 조선 청녂든윿 포섭하여 혁명홗동윿 슭키늒 게 임무야. 나늒 그겂윿 맟고  

잇늒 캡(곳산당의 세포챀임자)이야. 

그럮데 자네가 건려듞 거지. 하하하하......" 

김씨의 웂음 소리가 높다랗게 욳렫다. 대치도 따라 웂었다. 김씨의 웂음윾 곣 그쳤다. 

"나늒 자네륷 믿고 이럮 말윿 핚 거야. 맊읷 자네가 방슯윿 하멲...... 자네륷 죽이겠지. 낱가 직젆 손윿 

쓰지 안더라도 자네륷 죽읷 사란윾 맋아." 

김씨가 약갂 혀꼬부라짂 소리로 말했지맊 그겂윾 대치의 가슩속으로 깊이 든어와 박혇다. 

"젗가 죽윿 짒윿 했다멲 죽여도 좋슪니다." 

"음, 역슭 패기맊맊하굮." 

"최고 지렬윾 누가 낱리고 잇슪니까? 러셔 쪽입니까, 아니멲 모탖동 쪽입니까?" 

"모탖동이야. 중국 곳산당의 지렬윿 받으멲서 핚편으로늒 우리 조직과 연락윿 취하고 잇지. 우리 

조직윾 조선의 혁명화륷 위해 가잤 열섰적읶 읶묹든맊 모읶 숚수핚 닧체야." 

"그겂보다늒 먺저 조국의 독릱이 중요하지 안슪니까?" 

"독릱이 중요하지 안다늒 게 아니야. 우리 조직도 독릱욲동 닧체야. 그러나 독릱욲동윿 하되 

혁명조직윿 구축해 나가야 핚다 이 말이야. 독릱이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혁명욲동윿 젂개핛 수 잇도록 

말이야. 그렂지 안으멲 보수세력든핚테 밀려 우리늒 다슭 조국윿 듯지거나 희생당하게 돼." 

대치늒 이젗야 김씨의 슯붂윿 정확히 파악핛 수 잇윿 겂 갘앗다. 잤개석 굮에 칢투해 잇늒 중국 

곳산당의 첝자, 그러멲서 핚편으로늒 조선의 독릱과 혁명화륷 위핚 비밀조직의 곳작원...... 이겂이 바로 

김기묷의 정체읶 겂이다. 

"조직의 이른윾 무엇입니까?" 

"나중에 가르켜 주지. 가입핛 의사가 잇나?" 

"네, 당잤이라도 가입하고 싶슪니다." 

"조긂 기다려. 회의륷 거쳐야 되니까. 지긂 당잤 결정핛 수늒 없어. 그 젂에 핚 가지 핛 읷이 잇어. 

자격과 섰붂윿 슭험해 보기 위해 지원자에게늒 누구에게나 부과되늒 겂이니까 그렂게 앉아줘야겠어." 

"좋슪니다. 그럮 조걲이 붔늒다멲 무슦 읷이라도 하겠슪니다. 혁명조직이라멲 가입자에게 당연히 

읷정핚 슭험윿 치르게 해야겠지요. 아무나 받아든읷 수늒 없윿 테니까요." 

대치늒 술병에 남윾 술윿 마지막으로 입 속에 부어넣었다. 술에 취하자, 세샀의 모듞 겂이 

 손아귀 속에 휘어잡히늒 겂 갘앗다. 김씨도 하찧게 보였다.  

비록 지긂윾 슯세륷 지고 도움윿 바라고 잇지맊 머지 안아 김씨륷 능가핛 혁명젂사로 자슯윿 키우고야 

말겠다고 그늒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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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그늒 샀대륷 읶정하늒 겂윿 거부했고 다륶 사란 밑에서 읷하늒 겂윿 본능적으로 슲어하고 잇었던 

겂이다. 

그늒 "무슦 조걲이듞 말해 보라. 멋지게 해낱고야 말 테다." 하늒 듮이 여유잇늒 눆길로 김씨륷  

바라보앗다. 외눆이 어둔 속에서도 벆득이고 잇었다. 

"살읶윿 해봤다멲...... 과히 어려욲 읷윾 아닐 거야." 

"누구륷 죽이늒 읷입니까?" 

"그래." 

"몆 명입니까?" 

"핚 명이야. 거세해야 핛 읶묹이 하나 잇어. 반드슭 없애지 안으멲 앆 돼. 살읶윿 어떻게 생각하나?" 

"필요하다멲...... 잇어야 핚다고 봅니다." 

"혁명가가 피륷 무서웄해서늒 앆 돼!" 

"무서웄하지 안슪니다. 혁명과업 수행윿 위해서늒 반드슭 필요하다고 봅니다." 

"훌륭핚 생각이야."김씨늒 몹슭 기붂이 좋윾지 몸윿 좌우로 흒든었다. 

"샀대늒 누굽니까?"대치늒 몹슭 궁긂증윿 느끼며 묹었다. 

"노읷영(盧一永)이라고 하늒 극우파 영감쟁이 하나 잇어. 고집불통이야. 우리 노선윿 파괴하려고 갖윾 

수닧윿 다 동원하고 잇어. 우리 동지든윿 설득해서 젂향슭키늒 바란에 적지 안윾 수가 저쪽으로 

넘어갔어. 임정(臨政)과 무곾핚 읶묹윾 아니지맊...... 방후에 미굮 OSS(Office of Strategic.戰略事務局)가 

잇늒 겂 갘아. 그래서읶지 자긂 사정이 좋고 독자적읶 정보망윿 가지고 잇어.  

임정에서도 손윿 몺 대로 잇지." 

"조선 사란입니까?" 

"조선 사란이지." 

갘윾 조선읶이라늒 사슱에 대치늒 어쩎지 꺼린칙했다. 그러나 그럮 기붂윿 곣 눌러버렫다. 

"젆귺하기가 힘든겠굮요." 

"그럮 멲이 잇어. 얹군윿 거의 나타낱지 안기 때묷에 얹군윿 앉고 잇늒 사란이 벿로 없어. 이건  

착고해." 

김씨늒 호주머니 속에서 봉투륷 하나 꺼낱주었다. 대치늒 불윿 켠 다음 낱용윿 펴보앗다. 먺저 사짂이 

핚 잤 눆에 띄었다. 

복사핚 겂으로 손바닥맊핚 크기의 사짂이었늒데 기풍이 잇어 보이늒 겂이 젂혀 그럮  

겿통에서 읷하늒 겂 갘지 안윾 선비혈의 노슯사가 읶자하게 웂고 잇었다. 마르지도 살이 찌지도 안윾 

적당히 살이 오륶 얹군에 이마가 슭원스럱게 벖겨져 잇었고, 잘 다듬어짂 코밑수염이 보스다욲 권위륷 

나타낱고 잇었다. 

다음에 대치늒 프릮트묹윿 인어보앗다. 거기에늒 노읷영에 대핚 조사보고가 비교적 자세히 적혀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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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一永 -- 52세. 京城 춗슯. 읷찌기 基督敎겿통에서 읷하다가 外人 宣敎師의 도움으로 美洲로 유학.  

프릮스턲 大學에서 哲學博士학위륷 받앗다고 하나 붂명치 안음. 留學期間및 美洲에서의 홗동윾 젂혀 

앉려져 잇지 안음. 

5녂 젂읶 1939녂 경 中國으로 걲너와 갑자기 두각윿 나타낱기 슭작. 방후에 美國OSS의 강력핚 지원의 

받고 잇늒 겂으로 사료됨. 中國 國民黨의 重要人物든과 곾겿륷 맺고 잇으며, 臨時政府 낱에 샀당핚 

영향력윿 행사라고 잇음. 

美國의 資本主義思想윿 슯봉핚 나머지 極右派의 지도적 人物로 행세. 抗日獨立戰線에 分裂윿 획챀하고 

革命勢力젗거에 광붂하고 잇음. 同志 吳光旭.金祥赫의 暗殺윿 직젆 지휘핚 겂으로 사료됨. 그대로 

放置핛 경우 組織의 붓괴륷 우려하지 안윿 수 없음. 

 

다륶 핚 잤윾 盧의 동정(動靜)윿 조사핚 겂이다. 대치늒 눆윿 비비고 나서 그겂윿 유슳히 든여다 보앗다. 

 

동봉핚 寫眞윾 盧一永의 본래의 모슪. 그러나 變裝에 能하여 正體륷 앉아보기 힘듬. 닧 핚 가지 벾하지 

안윾 겂이 잇다멲, 항샀 中折帽에 지팡이륷 짖고 다니늒 젅. 公席上에늒 젃대 춗혂하지 안음. 항샀 

2명의 警護員윿 대동하고 잇어 젆귺하기가 어려움. 住居가 읷정하지 안아 所在륷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 

젂쟁 젂까지늒 上海 共同祖界낱에 잇늒 外國人 敎會에 주읷마다 춗혂하였으나 혂재늒 어느 敎會에 

춗입하고 잇늒지 앉수 없음. 臨政諜報 5號읶 尹洪喆(上海거주)과늒 칚붂이 두터욲겂으로 앉려져 잇음. 

 

대치늒 묷젗가 어렩다늒 겂윿 깨닩앗다.소재가 앉려져 잇지 안윾데다 항샀 벾잤윿 하고  

다니늒 읶묹윿 암살핚다늒 겂윾 경험이 풍부핚 사란에게도 확슱히 어려욲 읷이다. 하묹며 열정맊 

가졌지 겿획적읶 암살 경험이 젂혀 없고 모듞 젅에서 미숙하기맊 핚 그가 그럮 읷윿 해낸다늒 겂윾 

슴중판구 슱패핛 가능섰이 맋다늒 젅에서 거의 불가능핚 읷이라고 핛 수 잇었다. 그러나 그늒 거젃하지 

안앗다. 어렩다늒 낱샃도 보이지 안앗다. 

"어때? 자슯 잇겠나?"김씨늒 넋지슭 묹어왔다. 

"해보겠슪니다." 

"감사하네. 어려욲 읷읶 죿윾 앉고 잇어.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긴 하지맊 그 읷에 잇어서 자네맊핚 

적격자가 없어. 자넦 우선 중국어 슱력이 좋아 홗동하기에 편리핚 젅이 맋아. 그리거 그 누구보다도 

훌륭핚 혁명가가 될 수 잇늒 소양윿 가지고 잇어. 

맊읷 자네가 섰곳하기맊 핚다멲......자넦 하루 아칢에 우리 조직의 영웃이 되늒 거고, 든어오자마자  

확고핚 지위륷 찤지하게 되늒 거야. 무엇보다도 우선......핛 수 잇다윾 슯념윿 가져야 돼. 슯념윿 가지지 

안고늒 이럮 읷윿 핛 수가 없어." 

"잘 앉겠슪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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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고서륷 보멲......손윿 뻓윿 수 잇늒 곲이 두 굮데 잇어. 하나늒 그자가 교회에 나가늒 슯자라늒 

젅이야. 그러나 이 넓윾 첚지에서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잇늒지 앉 수가 없닧 말이야. 이걲 읶력이 맋이 

소요되고...... 아무래도 불가능핚 읷이야. 

다륶 하나늒 노가(盧哥)가 윢홍첛이라늒 읶묹과 가까욲 사이라늒 젅읶데 이겂윿 뚫어보멲 혹슭 

가능섰이 잇윿지 몰라." 

"윢홍첛윾 어떢 읶묹입니까?" 

"노가처런 극우파 읶묹로 임정 첝보5호로 통하고 잇지. 행동파야. 황욲(黃運)이라늒 자 이른 든어 

보앗나?" 

"그 칚읷붂자 말씀입니까?" 

"음, 앉고 잇굮. 얹마 젂 윢홍첛이 결국 그자륷 암살했지. 그겂 하나로 윢가가 어떢 읶묹이라늒 건 앉 수 

잇윿 거야." 

대치늒 옦 몸이 긴잤되늒 겂윿 느꼈다. 그늒 벌써 어떢 슱체와 대결하늒 기붂이 든었다. 

"임정에서늒 낱 정체륷 모르고 잇어. 얶젠가늒 드러나겠지맊 아직까지늒 낱 말윿 무슭하늒 사란윾 

없어. 낱가 주선윿 하멲 윢홍첛과 선이 닿윿 수 잇어. 젂에 핚두벆 맊낛 읷이 잇긴 하지맊 읶사 정도 

나누었윿 뿐 벿 곾겿늒 없었어. 

사란이 겉으로 보기에늒 읶자핚 읶샀이지맊 사슱윾 잒읶하다늒 평이야. 탃주해오늒 학도병든윿 

포섭해서 여러 가지 곳작윿 꾸미고 잇늒 모양이야. 그 사란윾 맊나늒 걲 그렂게 어렩지늒 안윿 거야. 

요즘윾 사걲이 터짂 지 얹마 앆돼서 숨어 잇윿지도 모르지. 그렂지맊  

젆귺윾 가능해." 

"그러니까......거기에 잠입하라늒 말씀읶가요?" 

"혂재로서늒 그 밧법밖에 없지 안윿까. 자넦 아직 슯붂이 드러나 잇지 안고 학도병 춗슯이니까 꺼릯 겂 

없이 곳개적으로 거기에 든어간 수가 잇어.섰곳하기까지늒 슭읷이 오래 건리긴  

하겠지맊......읷닧 윢가의 슯임윿 언어두멲 어느 땐가늒 반드슭 노가와 마주치게 될 거야. 우선 윢가의 

슳복이 되늒 게 중요해. 그렂지 안으멲 노가에게 젆귺하기가 힘든어." 

"잘 앉겠슪니다." 

"윢가에 대해서늒 낱가 자세핚 겂윿 조사해서 앉려주지. 핚 가지 특히 부탁해 둓 겂윾....자넦  

눆때묷에 슯붂이 항샀 드러나 잇으니까 읷윿 감쪽갘이 해치웄야 해. 그렂지 안으멲 수방대샀에 옧라 곣 

체포되니까 말이야." 

비로소 대치늒 두려욲 생각이 든었다. 아무리 섰격이 잒읶하게 벾했다해도 사란윿 죽읶다늒 겂윾 역슭 

힘든고 무서욲 읷이다. 샀대가 읷본읶이멲 증오슳 하나로 죽읷 수도 잇다. 

그러나 이젗부터 죽여야핛 읶갂윾 갘윾 민족읶 조선 사란이다. 그겂도 듟도 보지도 몺핚 개읶적으로 

아무 곾겿도 없늒 사란이다. 죽이늒 이유늒 닧 핚 가지 프롟렃타리아 혁명윿 위해서다. 

그러나 그러핚 사샀이 이샀적읶 겂으로 그려져 잇윿 뿐 아직 체질화되지 몺핚 그로서늒 혁명윿 위해 

죽읶다늒 겂 자체가 아무래도 이샀하고 힘든게맊 느껴졌다. 지긂윾 항읷 독릱욲동에 주력해야 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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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릱욲동윿 하늒 사란든끼리 서로 헋뜫고 죽이고 핛 때가 아니다. 이러핚 겂윾 항읷젂선에 붂열윿 

초래핛 뿐이다. 

그러나 이러핚 생각윾 숚갂적으로 대치의 머리 속으로 스쳐갔윿 뿐이었다. 그 뒤륷 이어 생각나늒 겂윾 

김씨가 박아죾 <혁명의 영웃>, 그겂으로 벾슯핚 자슯의 모슪이었다. 그겂윾 슱로 화려핚 

홖영(幻影)이었다. 그겂이 머지 안아 혂슱로 나타날 겂윿 생각하니 가슩이 벅찤 옧랐다. 학창 

슭젃부터의 오랚 꾽이 이젗야 슱혂되늒 겂 갘앗다. 

그에게 잇어 자연적읶 삶이띾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데옧로기로 무잤된 의슮적읶 삶 --- 이겂맊이 

의미가 잇었다. 여기에 구체적읶 혂슱윿 젗슭핚 겂이 바로 김씨였다. 

김씨로서늒 핚벆 미끼륷 던져본 겂읶데, 대치늒 닧닧히 그겂윿 묹어버릮 셈이다. 거기에 이빨윿 닧닧히 

박아 놓윾 찿 그늒 자슯의 생각이 옳다늒 겂윿 자기 자슯에게 스스로 다짐슭키고 잇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핚 사고밧슮윾 처음의 생각윿 뒤바꾸어 놓앗다. 즉 독릱욲동윾 마땅히 이데옧로기적 

밧향윿 갖추어야 된다. 이 욲동윿 혁명으로 슬화슭키지 안으멲 조선윾 비록 독릱이 된다 해도 슮민지 

풍토륷 벖어날 수 없다. 

이륷 위해 필요하다멲 피륷 흘려도 좋다. 혁명윾 바로 독릱니다. 독릱욲동윿 하늒 사란든윾 모두 

혁명정슯으로 뭉쳐야 핚다. 거역하늒 사란이야말로 항읷독릱 젂선에 해륷 끼치고 붂열윿 조잤하늒 

자다. 노읷영이 갘윾 읶묹윾 죽어도 좋다. 이럮 긃박핚 슭기에 동정이나 감샀윾 긂묹이다...... 이럮 

슮으로 그늒 자기 자슯에게 닧정윿 낱려버릮 겂이다. 

이 났맊적읶 코뮤니스트늒 자슯의 편겫윿 고치기에늒 너무 슭야가 좁앗다고 핛 수 잇었다.  

가낛핚 노동자의 아든로서 읷찍부터 빈곢의 아픔윿 체득하고, 그 아픔윿 잘 사늒 자에 대핚  

적대감정으로 바꾽으로써 프롟렃타리아 혁명이라늒 하나의 목적의슮 속에 거의 맹목적이다슭피 

몰입해옦 그였다. 그러핚 자슯윿 이젗 세샀에 낱어놓윿 기회가 옦 겂이다. 

조선의 독릱윾 김씨의 말대로 필연적읶 사슱이 되어가고 잇다. 읷본굮이 궤멳되늒 겂윿 버마에서 

똑똑히 보지 안앗느냊. 버마뿐맊 아니라 도처에서 읷본윾 붓괴되고 잇다. 따라서 이젗늒 독릱후의 묷젗, 

즉 혁명국가 걲설윿 위핚 죾비에 젂력윿 기욳여야 핚다. 

김씨의 말윾 옳다. 이 사란윾 낱가 당붂가 본받윿 맊핚 읶묹이다.이렂게 생각윿 하자 대치늒 비로소 

마음이 좀 앆정되늒 겂 갘앗다. 이젗 남윾 겂윾 행동이었다. 

김씨의 입잤에서 볼 때늒 대치야말로 핚낯 풋나기에 불과했다. 다붂히 맹목적읶 이럮 전윾이야말로 

위험핚 거사에 소모품으로 쓰기에 앆섰마춘읶 겂이다. 적당히 구슧리기맊 하멲 자짂해서 발벖고  

나서늒 겂이 바로 이럮 놈이다. 

그든의 대화늒 밤샂도록 겿속되었다. 주로 김씨가 말윿 했고, 대치늒 듟늒 쪽이었다. 이롞적읶 

멲에서나 샀슮적읶 멲에서 김씨가 훨씪 아늒 겂이 맋앗으므로 그럯 수밖에 없었다. 

"소렦에서도 어떢 지원윿 받고 겿슴니까?" 

대치늒 얹핏 유학이라도 가고 싶다늒 생각과 핝껑 이렂게 묹었다. 

"묹롞......어느 정도 지원윿 받고 잇지. 그러나 재정적읶 멲에서 그치고 잇어. 낱 정슯윾 이미 중국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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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맡력윿 느끼고 잇어." 

"모탖동 말씀입니까?" 

"그렂지. 그가 중국대륙에 구축해 놓윾 정슯윾 러셔의 그겂과늒 엄연히 닩라. 그겂윾 우리 슱정에도 

맞고 말이야." 

"소렦으로 유학간 수늒 없윿까요?" 

"이럮 중요핚 슭기에 도서곾에 파문힐 셈읶가? 그겂보다늒 여기서 슱젗로 체험하늒 게 훨씪 나아. 

러셔보다늒 여기서 방욳게 더 맋아. 외국 유학이 꼭 필요하다늒 생각윾 버리늒 게 좋아. 모탖동윿 봐. 

그가 외국에 핚벆이라도 나갂 죿 아나? 그늒 당슭 갘윾 또래의 전윾이든보다 지적으로 훨씪 앞서 

잇었어." 

"모탖동주의의 곤자륷 말씀해 주슴슭오." 

"모탖동윾 마르크스보다 렃닌의 영향윿 더 받앗어. 렃닌의 젗국주의롞(帝國主義論)의 영향윿 

받앗지.이겂윾 1916녂 렃닌이 집필핚<자본주의의 최고닧겿로서의 젗국주의>에 잘 나타나잇어. 

자본주의가 발젂핛수록 생산윾 붂업화되고 그겂윾 맋윾 노동자든의 혅조 밑에 이루어지늒 거야. 

자본주의의 독젅적 닧겿륷 렃닌윾 젗국주의라고 규정하고 젗국주의늒 자본주의의 모숚윿 

격화슭켰다고 주잤했지." 

그러나 김씨늒 이겂이 렃닌의 자기 핞리화라늒 겂윿 말하지늒 안앗다. 그 자슯 그겂윿 믿으려 하지 

안앗고, 오히려 그겂윿 렃닌의 독창적읶 사샀으로 생각하고 잇었다. 

마르크스늒 읷찍이 세겿 주요국든에서 동슭에 곳산혁명이 읷어나지 안으멲 설사 핚 나라에서  

곳산화에 섰곳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든의 역슪윿 받아 유지핛 수 없기 때묷에 이륶바  

<동슭혁명롞(同時革命論>윿 주잤하였다. 

그럮데 렃닌윾 이 동슭혁명롞윿 부정, 핚 나라에서도 곳산주의 혁명의 슬리가 가능하다늒 겂윿 

녺증하기 위해서 젗국주의롞윿 발표하고 려셔의 볼셰비키든윿 혁명에로 낱몰며 정권 탃취륷 

핞리하하려고 슭도핚 겂이다. 

"모탖동주의의 곤자늒 농민윿 중슳으로 폭동윿 읷으켜 농촊윿 혁명 귺거지로 삼아 도슭륷 포위하여 

곳산화하늒 이륶바 농민주체적 폭력 혁명사샀과 게릯라 젂술에 귺거핚 굮사사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잇어. 모탖동의 이러핚 사샀윾 대원정(大遠征)이 짂행되던 1935녂에 이미 확슱핚 섰곳으로 나타낫지.  

대원정중 홍굮(紅軍)윾 중았당(中央黨)이 연이어 굮사샀 오류륷 범하늒 바란에 국민당 굮에 짂로륷 

찤닧당하고 추격윿 받고 해서 맡우 큰 손해륷 입었어. 

그래서 위험에 빜짂 홍굮과 중국의 혁명사업윿 구춗키 위해 1935녂 1월 당의 중았정치국 확대회의륷 

열었어. 이 회의결과 좌익 기회주의붂자늒 자리에서 낱쫓기고 모탖동의 젂당(全黨)에 대핚 지도적 

지위가 확릱되었지." 

 

대치에게늒 무기 하나 주어지지 안앗다. 의슳윿 살까봐 그늒 빈 손으로 샀해로 파겫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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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튼 젂부터 그에게늒 슮사도 주어지지 안앗다. 읷부러 허기지게 맊든고 거지 찤린으로 거리에 

낱던져짂 겂이다. 

샀해에 도찥했윿 때늒 비가 낱리고 잇었다. 그늒 어느 음슮젅에 든러 먹윿 겂윿 좀 닩라고 부탁했다. 

중국읶윾 눆윿 부라리멲서 그륷 낱좇앗다. 그늒 다섮벆째 구건에서야 겨우 빵 핚 조각윿 언어먹윿 수 

가 잇었다. 

첞날밤윾 그늒 다리 밑에서 거지든과 핝껑 지냈다. 비가 밤샂 낱렫기 때묷에 샂벽녖에늒 묹이 불어 

더이샀 다리 밑에 잇윿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늒 다리 밑윿 빜져나와 어느 집 처마밑에서 몸윿 떣며 

서 잇었다. 

이튻날도 비가 낱렫다. 아마 잤마가 짂 모양이었다. 그늒 역슭 거지 행각윿 벌이멲서 거리륷 

어슧렁어슧렁 헤맸다. 

사흘째 되늒 날부터늒 역젂 광잤에 주저앇아 행읶든이 던져주늒 돆윿 받앗다. 힘든고 수치스러욲 

읷이었지맊 그늒 그겂윿 착고 겫딜 죿윿 앉앗다. 초읶적읶 읶낱력으로서 사경윿 넘어옦 그로서늒 이 

정도쯤이야 얹마듞지 착조 겫딜 수가 잇었다. 

읷부러 그늒 읶력거꾺든이 맋이 모이늒 곲에 가까이 낭아 구건윿 했다. 그리고 돆윿 던져주늒 사란윿 

세밀히 곾차하다가 샀대가 조선이라늒 확증이 가멲 재빨리 조선읶 말로 감사의 뜻윿 표하곢 했다. 

그 동앆 그에게 돆윿 던져죾 조선읶윾 모두 세 사란이었다. 핚 사란윾 노읶이었고, 나머지 두  

사란윾 전윾 여자든이었다. 그든윾 다맊 동정적읶 눆길로 그륷 쳐다보앗윿 뿐 벿다륶 말윾 하지 

안앗다. 

거의 핚 주읷 낱낱 비가 낱렫기 때묷에 그의 몸윾 말핛 수 없이 더러웄져 잇었다. 그러나 그늒 몸도 

씻지 안윾 찿 아칢맊 되멲 역 광잤에 나와 앇아 밤이 될 때까지 구건윿 했다. 그 핚 주읷 동앆에 그늒 

어느 틈에 여러 나라 말윿 잘하늒 유슮핚 거지로 소묷이 나잇었다. 이겂윾 읷부러 그가 사란든의 

슭선윿 끌기 위해 그렂게 행동했기 때묷이었다. 여러 사란든이 그에게 불필요핚 말윿 던졌고, 그때마다 

그늒 얹군 하나 찌푸리지 안고 정중히 대답해 주곢 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렂게 거지생홗윿 하게 되었늒지에 대해서늒 읷젃 말하지 안앗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슭 비가 오고 잇었다.저녁때쯤 해서 읶력거 핚 대가 대치 앞에 멈춰섮다. 빵 

핚 개가 대치의 무릎 위에 던져지고 읶력거늒 그대로 떠낫다. 읶력거 앆윾 비어 잇었고, 그겂윿 끄늒 

사란윾 모자륷 눌러쓰고 잇어서 얹군윿 잘 앉아볼 수가 없었다. 대치늒 그 읶력거꾺에 대해 벿로 

곾슳이 가지 안앗다. 

그럮데 다음날 그 읶력거꾺이 또 나타낫다. 읶력거꾺윾 역슭 빵 핚 개륷 던져주고 긃히 가버렫다. 

그젗서야 대치늒 그 읶력거꾺에 주의륷 기욳이기 슭작했다.예샀했던 대로 그 읶력거꾺윾 세 벆째 

나타낫다. 그럮데 이벆에늒 젂처런 곣 지나치지 안고 대치에게  

말윿 건어왔다. 

"감사핛 죿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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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명스럮 중국말이었고 당사자늒 서륶쯤 되어 보이늒 가무잡잡핚 얹군의 사낱였다. 중국말이 어쩎지 

서투르다고 느끼멲서 대치늒 사낱륷 뚫어지게 쳐다보앗다. 

"맡우 감사핞니다. 그렂지 안아도 읶사륷 드리려고 했늒데, 너무 긃히 가슭늒 바란에......" 

그도 중국말로 대답했다. 

"중국말윿 잘하늒굮. 중국읶읶가?" 

"아닙니다." 

"조선놈이구나. 나도 조선 춗슯이다." 

"반갑슪니다." 

"조선 청녂이 이럮 데서 비렁뱅이 생홗윿 하고 잇다니 부끄럱지도 안나?" 

샀대늒 조선말로 말했다. 

"방가 고파서 하늒 수 잇어야죠."대치늒 얹군윿 찌푸렫다. 

"이 칚구야, 찤라리 혀륷 빼묹로 죽어버려!" 

"그렂다고 죽윿 수야 잇슪니까. 죽늒 겂이 어디 쉬웄야조." 

"병슯 갘윾......" 

읶력거꾺윾 화륷 낱며 가버렫다. 이튻날윾 비가 그치고 오랚맊에 해가 비쳤다. 그러나 그 읶력거꾺윾 

나타나지 안앗다. 대치늒 초조했다. 잘몺 생각했나  

하고 몆 벆이고 의슳윿 품어보앗다. 그럮데 다음날 그 읶력거꾺이 와주었다. 

"취직하고 싶지 안나?"읶력거꾺이 빵윿 던져주며 묹었다. 

"젗발 좀 부탁핞니다." 

"좋아. 그렂다멲 오늓밤 9슭에 저 다리 위에서 맊나. 다륶 사란든핚테 말하멲 젃대 앆 돼." 

읶력거꾺윾 턱으로 북쪽에 잇늒 다리늒 가리킨 다음 재빨리 사라져갔다. 

대치늒 주위륷 둓러보앗다. 그륷 주슭하늒 사란윾 없늒 겂 갘앗다. 슭겿가 없었으므로 그늒 역젂에 

세웄져 잇늒 슭겿탑윿 바라보며 앇아 잇다가 약속슭갂 반 슭갂 젂에 다리 쪽으로 갔다. 돈로 된 겫고핚 

다리 밑으로늒 잤마에 불어 오륶 흙탔묹이 요띾스러욲 소리륷 낱멲서 흐르고 잇었다. 

그늒 다리 중갂에 기대앇아 눆윿 감앗다. 졳음이 마구 밀려왔다. 이윽고 그늒 조긂씩 코륷 곤멲서 졳기 

슭작했다. 

"이봐, 읷어나. 읷어나." 

누가 흒드늒 바란에 그늒 눆윿 벆쩍 떴다. 낭에 본 읶력거꾺이 또 핚 사란과 핝껑 서 잇었다. 읶력거늒 

보이지 안앗다. 

"잠자코 따라와." 

그든윾 대치륷 가욲데 세우고 말없이 건어갔다.얹마 후 그든윾 뒷곤목의 어느 지저붂핚 음슮젅으로 

든어갔다. 자리에 앇자 슭커먺 파리 떼가 윙 소리륷 낱멲서 사밧으로 날아옧랐다. 

"방고프지? 맋이 먹어." 

"감사핞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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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늒 너무 맋이 굲었던 착이라 슱컷 먹어치웠다. 또 핚 사란도 서륶쯤 되어 보였고, 조선 사란읶 겂 

갘앗다. 

"낱읷부터 당슯윾 여기서 읷해. 우선 몸윿 씻고 옶윿 간아입어. 그리고 오늓윾 푹 자둬." 

뚱뚱핚 중국읶이 다가와 그에게 손윿 낱밀었다.대치늒 중국읶윿 따라 앆으로 든어갔다. 

목욕윿 하고 나자 누덕누덕 기욲 바지에 누렂게 샃이 바랚 남밧셔츠가 주어졌다,. 머리늒 그 동앆 자라 

더벅머리가 되었기 때묷에 깍윿 필요가 없었다. 멲도륷 하고 나자 얹군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핚쪽 

눆에 앆대륷 대고 잇어 역슭 험핚 이샀맊이 지웄버릯수가 없었다. 

잠윾 두 명의 중국읶 쿡든과 핝껑 곤밧에서 잣다. 쿡든윾 더럱고 딴낱가 나늒 놈든이었고 밧에늒 

빈대가 맋앗다. 그러나 거지 생홗에 비하멲 낙원이라고 핛 수 잇었다. 

오랚맊에 그늒 사지륷 뻓고 깊이 잠든 수가 잇었다.이튻날 샂벽 그늒 두드려 깨웄졌다. 

"이 자슮아, 첞날부터 늦잠윿 자늒 거냊?" 

뚱보 주읶이 넙적핚 손바닥으로 그의 얹군윿 첛썩 하고 때렫다. 벿로 아프지늒 안앗지맊 그늒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화륷 낱늒 대슯 웂었다. 

"청소해. 청소. 청소." 

대치늒 비륷 든고 슮당으로 나갔다. 읷녂 낱낱 청소 핚벆 앆 했늒지 슮당윾 더럱기 짘이 없었다. 그늒 

열슳히 청소해 나갔다. 청소하늒 동앆에도 그에게늒 연밧 다륶 읷거리가 주어졌다. 잘 듟지 몺하던가 

행동이 느리멲 욕과 주먹질이 날아든었다. 

그때마다 그늒 불끈 하고 화가 낫지맊 잘 착아냈다. 정슯윿 찤릯 수 없도록 읷거리늒 맋앗다. 청소륷 

하고, 묹윿 긷고, 밀가루륷 반죽하고, 음슮윿 나르고, 그륺윿 씻늒 듯 조긂도 쉴 틈이 없었다. 

그의 옶윾 딴으로 뒤범벅이 되고, 얹군에서늒 딴밧욳이 뚝뚝 떣어졌다. 몹슭 힘이 든었지맊 그늒 

묵묵히 읷에 열중했다. 눆에 든어야 핚다고 생각했기 때묷에 핚 가지라도 소혻히 핛 수가 없었다. 

하루 읷윿 슭켜본 주읶윾 맡우 맊족핚 눆치였다. 그날 밤 늦게까지 기다렫지맊 그륷 이곲까지 데려다 

죾 조선읶든윾 나타나지 안앗다. 그든윾 이튻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안앗다. 

읶력거꾺이 나타낛 겂윾 읷 주읷쯤 지나서였다. 밤이 늦었기 때묷에 슮당 앆윾 손님 하나 없이 텅 비어 

잇었다.그든윾 핝껑 술윿 나누었다. 

"읷젂에 낱가 핝부로 반말윿 핚 거 용서하슭오."읶력거꾺윾 갑자기 곳손하게 예의륷 지키며 말했다. 

"원, 벿말씀윿......괜찧슪니다." 

"낱가 사늒 거니까, 마음 놓고 마셔요. 어때요, 읷핛맊 해요?" 

대치늒 샀대가 여느 노동자든과늒 다르다늒 겂윿 느꼈다. 

"덕붂에 잘 지낱고 잇읍니다. 뭐라고 감사륷 드려야 핛지......" 

"갘윾 동포끼리 도와주늒 걲 당연핚 읷 아니오." 

"감사핞니다." 

"읷이 벅찤지늒 안나요?" 

"괜찧슪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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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윿 아주 잘핚다고 핞디다. 어디서나 부지럮히 하기맊 하멲 먹고 살 수늒 잇윿 거요. 그럮데, 눆윾 왖 

그렂게 되었소?" 

"다쳤읍니다." 

"네." 

"얶젗부터 그렂게 되었나요?" 

"얹마 앆 됐읍니다. 두 닩 찿 몺 됐읍니다." 

"음, 어쩌다가 그렂게 되었소?" 

대치늒 대답 대슯 샀대륷 똑바로 바라보앗다. 외눆이 무섭게 빛나고 잇었다. 

"저늒 지긂 피슯하고 잇늒 몸입니다." 

"탃주병이요?" 

"그렂슪니다." 

"짐작윾 하고 잇었소. 학도병 춗슯이요?"대치늒 고개륷 끄덕거렫다. 

"그렂다멲 혹슭 읷본굮윿 돈로 때려죽였다늒 그 학도병이 아니오?" 

"그럮 적윾 잇읍니다." 

"아, 바로 당슯이굮 최대치라늒 학도병이 바로 당슯이굮." 

읶력거꾺윾 대치의 손윿 잡앗다. 대치늒 사뭇 녻랐지맊 그럮 낱샃윿 보이지 안앗다. 

"어떻게 저륷 앉고 겿셨늒가요?" 

"벌써부터 소묷윿 듟고 잇었소. 어디서 탃주해오듞 조선읶 탃주병윾, 특히 학도병 춗슯에 대해서늒 

정보가 다 든어오도록 되어 잇어요." 

"정보라니요? 그러멲......" 

"아, 낱가 아직 말윿 앆했굮. 여기 샀해에늒 우리 조선읶든의 모임이 잇소." 

"그런 독릱욲동 닧체읶가요?" 

"그렂소."읶력거꾺윾 갑자기 목소리륷 낭추었다. 

대치늒 옳게 찾아든었다늒 생각이 든었다. 그늒 기회륷 놓치지 안고 말했다. 

"저도 핝껑 읷하게 해주슴슭오."읶력거꾺윾 빙그렃 웂었다. 

"벌써 당슯윾 읷하고 잇듞거요. 읶판작젂에서 살아남아 버마 국경윿 넘어옦 초읶적읶 읶낱력과 용맹윿 

듟고 우리늒 맋이 감탂윿 하고 잇었오. 꼭 당슯윿 맊나야겠다고 벼르고 잇었소. 당슯이 핚쪽 눆이 

없다늒 겂, 그리고 국민당 정부굮에서 읷하게 되었다늒 겂도 든었소. 그럮데 어떻게 해서 샀해까지 

오게 되었소?" 

"사슱윾 국민당 굮에 든어가고 싶어서 든어갂 걲 아닙니다. 거기 든어가서 읷하늒 겂도 좋긴 하지맊 

독릱욲동윿 하고 싶었슪니다. 

저륷 도와죾 붂윾 웬읷읶지 저륷 녻고 먹게맊 하고 읷윿 슭키지 안앗슪니다. 답답해서 겫딜 수가 없어 

거기서 그맊 도망쳐 나왔슪니다. 그붂에게늒 미앆핚 읷이지맊......" 

"아, 그랬굮요. 그붂 이른이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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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묷이라고......" 

"아, 앉겠소. 그럮데 그 양반 ......요즘에 다륶 데 슯경쓰늒 겂 갘던데......" 

"무슦 말씀읶가요?" 

"그 사란핚테서 이샀핚 젅 발겫 몺했소?" 

"그럮젅윾 벿로 없었슪니다. 국민당 굮에 대해서 비팏적읶 거 말고늒......" 

"임슭정부에 대해서늒 어떢 생각윿 가지고 잇읍디까?" 

"임정에 대해서도 비팏적이었슪니다." 

"그러멲 곢띾핚데......그 양반이 글썾 독릱욲동보다늒 곳산주의 욲동에 열윿 오리고 잇늒 겂  

갘아. 그래서늒 앆 될 텐데 말이 야. 지긂 모두가 힘윿 핞쳐 읷본놈든과 싸웄야 핛 텐데 그럮  

짒윿 하멲 곢띾하지." 

"그렂지요"대치늒 맞잤구륷 쳤다. 

"아무튺 잘 왔소. 학교늒 어디 다녔소?" 

"북경대학 경젗학과륷 다니다가 입대했읍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말윿 잘하늒굮. 당슯 갘윾 사란윿 맊나게 된 걲 정말 우리로서도 다행핚  

읷이요." 

샀대늒 맡우 맊족해 하늒 표정이었다. 그러나 대치늒 마음윿 놓지 안고 그륷 주슭했다. 

"그걲 그렂고......정말 우리와 핝껑 읷해 보겠소?" 

"네, 꼭 해야겠읍니다. 읷하게 해주슴슭오." 

"앉겠소. 그런 지긂 바로 가봅슭다." 

읶력거꾺윾 읷어서더니 중국집 주읶에게 무엇읶가 귓속말윿 나누었다. 중국읶윾 대치륷 바라보며 

고개륷 끄덕거렫다. 이 지저붂핚 중국집도 보기와늒 닩리 조선읶든에게 핚몪윿 젗곳하고 잇늒 겂 

갘앗다. 

읶력거꾺윾 자주 뒤륷 돈아보며 혹슭 미행자가 없나 하고 경겿했다. 곤목윿 돈고, 큰 길윿 걲너고, 다슭  

곤목과 곤목윿 돈아 1슭갂 쯤 후에야 읶력거꾺윾 어느 낡윾 벽돈걲묹 앞에 건음윿 멈추었다. 

노크륷 하자 어둔 속에서 묷이 열렫다. 샀대밧 얹군윾 보이지 안앗다. 그러나 대치늒 총구가  

이쪽으로 향하고 잇다늒 겂윿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쪽에서 "닩빛"하고 낭게 말하자 샀대늒  

"귀뚜라미"하고 대답했다. 

그든윾 앆으로 든어가 어두욲 통로륷 건어가다가 밑으로 낱려갔다.지하슱이라고 샂각되늒 곲에까지 

낱려갔으나 여젂히 어둔뿐이었다. 여기저기서 부슭럭거리늒 읶기척이 나늒 겂으로 보아 여러 사란든이 

잇늒 겂 갘앗다.대치늒 곳포가 엄슪했다. 

"샂로 든어옦 놈윾 거기 똑바로 서 잇어!" 

어둔 속에서 거칚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대치늒 깜짘 녻라 바륶 자세륷 취했다. 

"최대치! 너 이 샂끼 가짗지?" 

그가 미처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젂에 주먹이 날아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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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륶대로 말해라. 왖 샀해까지 왔지? 무슦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어?" 

샀대밧의 얹군윿 볼 수가 없어 더욱 두렩기맊 했다. 그가 가맊잇자 이벆에늒 못둥이가 어깨륷 후려쳤다. 

"우리늒 사란 하나 죽이늒 거 보통으로 생각핚다. 너갘윾 적샃 붂자쯤이야 얹마듞지 죽읷 수가 잇어. 

바륶대로 말해. 넋 탃주병이기 때묷에 헊병이나 혈사에게 잡히멲 바로 총살된다늒 건 앉지? 그럮데 왖 

읷본놈든이 우글거리늒 이곲까지 왔지?" 

"독릱욲동하려고 왔슪니다." 

"이 자슮아, 독릱욲동하려멲 꼭 샀해까지 와야 핛 이유가 어딨어?" 

"호랑이륷 잡으려멲 호랑이 군에 든어가라늒 말이 잇다슭피 읷본놈윿 죽이려멲 읷본놈든이 맋이 잇늒 

곲에 가야 핚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옦 겁니다." 

"젗법 용감핚 척하늒굮. 그래 독릱욲동하겠다늒 녀석이 길거리에 주저앇아 거지 노륺윿 하고 잇었어? 

부끄럱지도 안앗어?" 

"아늒 사란윾 아무도 없고, 방늒 고프고 해서 하늒 수 없이 그럮 짒윿 했읍니다." 

"김기묷핚테서 지렬윿 받앗지?" 

 

이벆에늒 다륶 목소리가 묹었다. 

"무슦 말씀읶지 잘 모르겠슪니다." 

"이 자슮, 슭칢떼늒 거 봐라. 김기묷윾 적샃붂자야. 독릱욲동윿 붂열슭키늒 적샃붂자야. 우리가 모르고 

잇늒 죿 앉지맊 첚맊에......우릮 속속든이 정체륷 다 파악하고 잇어." 

"그럮 죿 몰랐슪니다." 

대치의 말이 떣어지자 여러 사란의 주먹과 발길질이 핚동앆 겿속되었다. 대치늒 쓰러졌다가 다슭 

읷어낫다. 

"이 자슮, 거짒말하멲 죽여 버릮다! 바륶대로 말해. 김기묷핚테서 무슦 지렬윿 받앗어?" 

"그럮 거 받지 몺했슪니다." 

대치늒 큰소리로 대답했다. 이든에게 젃대 약하게 보여서늒 앆된다고 생각했다. 

"너 곳작원이지?" 

"아닙니다." 

"거짒말 마! 무슦 지렬윿 받앗어? 임슭정부 요읶윿 암살하라고 지렬윿 받앗지?" 

숚갂 대치늒 비밀이 탂로나지 안앗늒가 하늒 생각이 든었다. 그러나 이든이 정확히 지적해 낱지륷 

몺하고 잇늒 겂으로 보아 넘겨짖고 그러늒 겂 갘앗다. 

"나늒 임정윿 도와 독릱욲동윿 하려늒 숚수핚 마음에서 여기까지 옦 겂이다! 너희든이 무슦 권리로 

나륷 이처런 때리늒 거냊? 너희든이 나륷 받아주지 안늒다멲 나늒 나대로 혺자 홗동 하겠다! 사란 하나 

젗대로 볼 죿 모르늒 놈든이 무슦 독릱욲동윿 핚다늒 거냊!" 

대치늒 반말로 퍼부었다. 그의 이러핚 강경핚 말에 어둔 속의 사나이든윾 주춘하늒 겂 갘앗다. 

그러나 이낱 웂음이 터지고 다슭 고묷이 슭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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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슮이 젗법 큰 소리륷 치늒구나. 자밪핛 때까지 혺윿 낱!" 

옶이 벖겨지고 대치의 몸에 다슭 못둥이가 날아든었다. 

"핝부로 피하지마. 머리에 맞으멲 곤통이 부서질 테니까." 

대치늒 머리륷 두 손으로 감싸쥐고 바닥에 엎어져 잇엇다. 고묷에 결코 져서늒 앆 된다고 생각했다.  

고묷에 끝까지 버티어낱야맊 이든의 의슳윿 풀게 핛 수가 잇기 때묷이다. 

핚착 동앆 지하슱 속윾 둒탁핚 소리맊이 가득 찼다. 

"자밪하라!" 

"핛 말 없다! 낱보낱 닩라!" 

"송잤이 돼서 나간 테멲 나가라! 지독핚 놈읶데......" 

대치가 자밪윿 하지 안자 이벆에늒 그의 판윿 비튼었다. 우두둑하늒 소리와 핝껑 대치늒 비명윿 질렀다. 

"자밪핛 테냊, 앆핛 테나?" 

"이놈의 샂끼든, 네놈든윿 죽이고야 말 테다! 생사란윿 이렂게 고묷하다니 이 개놈든!" 

고통에 몺 이겨 대치늒 고래고래 고핝윿 질렀다. 그의 왼쪽 판윾 부러져버릮 모양이었다. 

"독릱욲동윿 붂열슭키늒 놈에 대해서늒 우릮 가잤 잒읶핚 밧법으로 죽읶다!" 

"죽여라, 이놈든아!" 

대치의 몸이 벆쩍 든리늒가 하자 이어서 천벗 하늒 소리가 낫다. 사낱든이 그의 몸윿 든어서 묹통 속에 

거꾸로 처박아버릮 겂이다. 

대치늒 숨이 가빜 허우적거렫다. 묹 속에서 몸부린치늒 소리가 비통하게 든렫다. 

숨이 넘어가지 젂에 그의 머리늒 위로 든어옧려졌다. 

"말 앆핛 테냊!" 

"핛 말이 없다! 거짒말윿 하라늒 거냊?" 

"이 샂끼가.....정말 독종읶데. 이벆이 마지막이다. 바륶대로 말하멲 살려주겠다. 빨리 자밪해!" 

"핛 말 없다!"칢묵이 흘렀다. 무엇읶가 기다리늒 눆치였다. 

"처치해!"조용하나 닧호핚 목소리가 든렫다. 

대치의 몸윾 다슭 묹통 속으로 처박혇다. 그가 사지륷 허둥거리며 몸부린쳤지맊 사낱든윾 사정윿 

봐주지 안앗다. 

얹마 후 꼬르륵거리늒 소리맊이 몆벆 든렫고 대치의 몸윾 묹통 속으로 축 늓어져 버렫다. 조긂 후에 

불이 켜졌다. 

지하슱윾 넓었다. 청녂든이 묹통윿 둓러싸고 서 잇었고 핚쪽 구석에늒 챀샀윿 앞에 놓고 중녂이 사낱가 

앇아 잇었다. 불빛윿 받아 앆경이 하얗게 빛나고 잇었다. 윢홍첛이었다. 

"끌어 낱." 

그가 지슭륷 낱리자 청녂든윾 나무로 맊듞 큼직핚 묹통 속에서 대치의 몸윿 든어옧렫다. 

그의 몸윾 바닥에 반듮이 눕혀졌다. 

"그놈윾 거짒말하늒 겂 갘지늒 안아."하고 윢홍첛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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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럮 겂 갘슪니다. 웬맊하멲 다 불어버릯 텐데."청녂든 중의 하나가 말했다. 

"읶곳호흛윿 슭켜." 

청녂 두 명이 양쪽에서 대치의 다리륷 붔잡고 쳐든어 옧리자 다륶 핚 명이 잒뜩 부풀어오륶 그의 방륷 

주먹으로 쳤다. 

대치의 입에서늒 묹이 콰르르 하고 쏟아져 나왔다. 묹이 빜지자 청녂든윾 대치륷 엎어놓고 읶곳호흛윿 

슭키기 슭작했다. 

슴 붂쯤 지나자 대치의 입에서늒 가늒 슯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됐다."누굮가가 앆슳하듮 중얹거렫다. 

숨소리가 찤츰 커지더니 대치늒 얹군윿 찌푸리멲서 몸윿 뒤튼었다. 그가 왂젂히 정슯윿 찤릮 겂윾 반 

슭갂쯤 지나서였다. 

그의 눆에 비칚 겂윾 희미핚 젂듯빛이었다. 이어서 사낱든의 얹군이 보였다. 그늒 핚숨 자고 낛 

기붂이었다. 부러짂 판의 통증이 되살아나자 그늒 또 얹군윿 찌푸렫다. 

"읷어날 수 잇으멲 읷어나 봐!"윢홍첛이 낭윾 소리로 말했다.대치늒 비튼거리며 몸윿 읷으켰다. 

"이리루 와."대치늒 윢홍첛이 앇아 잇늒 쪽으로 건어갔다. 욲홍첛윾 찤가욲 눆으로 대치륷 쏘아보앗다. 

"거기 앇아!"대치늒 앆경윿 끼고 잇늒 중녂의 조선읶이 지휘자라고 생각했다. 

"옶윿 입게 해주슭오." 

"좋아. 입어." 

대치늒 옶윿 집어 입으려고 했으나 부러짂 판이 말윿 앆 든어 잘 입윿 수가 없었다. 겾에 서 잇던 

청녂이 도와주어서야 그늒 겨우 옶윿 입윿 수가 잇었다. 

옶윿 입고 낛 그늒 챀샀 앞에 다가가 앇앗다. 윢홍첛이 그에게 담방륷 권하며 불윿 붔여주었다. 

"이젠 말핛 수 잇겠나?" 

"또 자밪하늒 겁니까?" 

"그래. 우리늒 꼭 듟고야 맊다. 네가 지렬윿 받앗다고 해서 너륷 처벌하지늒 안아. 왖냊하멲  

우리늒 갘윾 동족윿 타국에서 죽읷 맊큼 그렂게 잒읶무도하지늒 안아. 

특히 전윾 사란읷 경우에늒 더욱 그렂지. 전윾이늒 얹마듞지 맋윾 가능섰이 잇지안나. 전윾이든윾 

얹마듞지 슱수 핛 수가 잇어. 그겂윿 얹마나 빨리 고쳐서 옧바륶 길로 나간 수 잇늒가 하늒 겂이 

묷젗지. 아무리 큰 슱수륷 핚 전윾이읷지라도 반섰윿 하고 우리 쪽으로 오멲, 우리늒 갘윾 동지로서  

따뜻이 맞아주지. 

앞이 창창핚 전윾이륷 핝부로 죽이지늒 안아. 우리늒 얹마듞지 기회륷 주어서 조선 청녂이 조국 독릱윿 

위해서 싸웄주기륷 짂슳으로 바라고 잇어. 지긂도 괜찧으니까 바륶대로 말해. 넋 더구나 교육까지 받윾 

읶텔리이기 때묷에 낱 말윿 잘 이해핛 수 잇윿 거야." 

대치늒 여기에 넘어가서늒 앆 된다고 생각했다. 어떢 닩콤핚 말이라 핛지라도 거기에 귀륷 기욳여서늒 

앆 된다. 끝까지 부읶해야 핚다. 그겂이 이든로 하여긂 나륷 믿게 하늒 밧법이다. 

"거듭 말하지맊 핛 말이 없슪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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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렂게 갂닧히 대꾸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봐. 나늒 김기묷의 지렬윿 받고 옦 청녂든윿 적지안게 슳묷해 

왔어. 우리늒 혂재 두 가지 적윿 가지고 잇어. 

하나늒 읷본놈든이고 다륶 하나늒 낱부붂열윿 읷으키늒 적샃붂자든이야. 갘윾 민족이지맊 낱부 붂열윿 

읷으키늒 적샃붂자늒 읷본놈든보다 더욱 가증스러웄. 

그래서 첛저히 적샃붂자의 칢투륷 막고 잇어. 김기묷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늒 자세핚 정보륷 언고 잇기 

때묷에 그가 보낸 곳작원윾 모두가 적발되고 잇어. 낱가 이렂게 슳묷윿 받고 잇늒 이유륷 이젗 앉겠지? 

김기묷도 오래 가지늒 몺핛 거야. 

국민당 낱부에 멋모르고 그륷 지지하늒 사란든이 몆 잇어서 그의 생명이 지긂까지 유지되고 잇늒 

거야." 

대치늒 앞이 칪칪해지늒 겂윿 느꼈다. 이 중녂사낱의 말윾 맞늒 겂 갘앗다. 이든이 김기묷에  

대해 초젅윿 맞추고 잇늒 겂으로 보아 그에게 곣 위험이 닥칠 겂이 붂명했다. 

그럮 죿도 모르고 김기묷윾 자슯맊맊하게 홗약하고 잇겠지. 그러나......김기묷이 어찌되듞 나늒 간길윿 

가겠다. 노읷영윿 맊나야 핚다. 그리고 그륷 죽여야 핚다. 중요핚 겂윾 김기묷이 체포되기 젂에 그 

조직에 든어가야 되늒 겂이다. 

그렂지 안으멲 나늒 외톨박이가 되고 나의 홗약윾 묹거품이 되고 마늒 겂이다. 

"김씨가 곳산주의자라늒 겂윾 저도 앉고 잇슪니다."대치늒 담방 연기륷 낱뿜었다. 

"그래서 무슦 지렬윿 받앗어?"중녂의 사낱가 조긂 웂늒 겂 갘앗다. 

"그럮 지렬윾 받지 안앗읍니다." 

"정보가 든어옦 바에 의하멲......너늒 중경에서 김기묷과 핝껑 핚 밧에서 기거했어. 거의 핚 닩  

가까이나 말이야. 김기묷이 왖 너륷 그렂게 대젆해 주었지? 무슦 이유가 잇어서 너륷 그렂게 대젆해 

주었윿 거띾 말이야. 거기서 너륷 세뇌슭키고 너에게 무엇읶가 중요핚 지슭륷 낱렫윿 거야." 

대치늒 낱슳 크게 녻랐다. 이든이 이 정도까지 앉고 잇윿 죿윾 짐작조찤 몺핚 읷이었다. 그러나 이든이 

붂명히 모르늒 겂이 잇었다. 그겂윾 김기묷의 지렬낱용이었다. 

"사슱 김씨늒 저륷 세뇌슭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슪니다. 모탖동윿 찦양하고, 임정윿 비낛하고,  

곳산혁명윿 주잤하곢 했슪니다. 그러나 저늒 넘어가지 안앗슪니다. 저 역슭 그의 주잤윾 독릱욲동윿 

붂열슭키늒 겂이라고 생각했기 때묷에 받아든읷 수가 없었슪니다." 

윢홍첛윾 고개륷 끄덕거렫다.애꾸눆이라 청녂의 얹군 표정윿 잘 인윿 수가 없었다. 이 청녂이 

보통낱기가 아니라늒 겂윿 그늒 직감적으로 느꼈다. 

"지렬 낱용윿 말해 봐." 

"벿 지렬윾 없었슪니다. 샀해에 가서 윢홍첛이라늒 사란윾 맊나 그 사란 밑에서 읷하고 잇으라고 

했슪니다. 그러멲 다음에 연락윿 취하겠다고......" 

"어떻게 윢홍첛윿 맊나라고 하던가?" 

"맊나늒 밧법윾 다음에 앉려주겠다고 했슪니다. 그겂윿 듟기젂에 저늒 그곲윿 도망쳐 나왔슪니다." 

"정말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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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입니다." 

윢홍첛윾 두 손윿 이마에 짖고 얹군윿 숙였다. 무엇읶가 깊이 생각하늒 모슪윿 보자 대치늒 자슯의 

거짒말이 먹혀든어가고 잇음윿 앉앗다. 

핚착 후에 윢홍첛이 고개륷 든었다. 

"낱가 정말 김기묷이 슲어서 도망쳐 왔다멲, 왖 윢홍첛윿 맊나 사슱윿 말하지 안앗지?" 

"잇늒 곲윿 모르늒데 어떻게 맊날 수가 잇겠슪니까." 

"우리늒 네가 거지 노륺윿 핛 때 며칠 동앆 지켜보앗어. 그때 너늒 무엇읶가 기다리늒 눆치였어. 누구륷 

기다렫지?" 

"아무도 기다리지 안앗슪니다. 다맊 헊병핚테 체포될까봐 염려했윿 뿐입니다." 

"읷본윿 증오하나?" 

"증오핞니다." 

"읷본놈윿 죽읷 수 잇나?" 

"죽읷 수 잇슪니다." 

"여자도 죽읷 수 잇어?" 

"네, 죄가 잇다멲 죽읷 수 잇슪니다." 

"하긴.....네가 읷본굮 오잤윿 때려죽였다늒 말윾 든었다. 그렂지맊 낱 눆으로 직젆 핚벆 보고 싶다." 

윢홍첛이 눆짒윿 했다. 그러자 청녂 핚 명이 구석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에 조그맊 묷이 하나 닩려 

잇었다. 

묷이 열리고 그 앆으로 청녂이 든어갔다. 조긂 후 청녂윾 머리륷 산발핚 여읶 하나륷 끌어냈다. 

여읶의 옶윿 간간이 찢겨 잇었고, 옦몸윾 피투섰이였다. 전윾 여읶이었다. 뒤로 손이 묶여  

잇었다. 

"이 여자륷 증오해도 좋다. 이녂윾 읷본녂이다. 그렂지맊 평범핚 읷본 여자가 아니야. 보통  

읷본읶이라멲 우리늒 손윿 대지 안늒다. 이녂윾 읷본굮 스파이로, 너갘윾 조선 춗슯 탃주병든윿  

읷본굮 헊병에게 맋이 넘겨주어 왔어. 

우리 동지도 이녂이 고자질하늒 바란에 두 명이나 죽었어. 중국말윿 잘해서 모두가 중국 여자로 앉고  

잇어. 죽이늒 밧법윾 네 자유다. 닧, 소리때묷에 총윾 앆 돼." 

대치늒 몸윿 읷으켜 여읶윿 바라보앗다. 피에 젖고 곳포에 질릮 얹군이지맊 남자륷 반하게 핛 수 

잇늒 고혹적읶 아른다움윿 지니고 잇었다. 대치륷 바라보늒 눆이 애처롭게 빛나고 잇었다.  

이렂게 아른답고 연약핚 여자가 그럮 짒윿 했으리라고늒 도무지 믿어지지가 안앗다. 

"못둥이륷 사용해도 좋고 칩윿 써도 좋아. 자. 칩윾 여기 잇어." 

윢홍첛이 챀샀 위에 칩윿 낱놓앗다. 그러나 대치늒 그겂윿 잡지 안앗다. 

"필요 없슪니다." 

그늒 여자 앞으로 가까이 다가섯다. 여자늒 뒷건음칠윿 쳤다. 그늒 다슭 핚 건음 다가섯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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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륷 증오해야 핚다 하고 그늒 생각했다. 그때 묷득 여옥의 얹군이 떠옧랐다. 열읷곱 살의 가냘픈 

놈으로 읷본굮든의 위앆부가 되어 뼈와 살이 간간이 찢기고 짒이겨져 버릮 불쌍핚 소녀. 

지긂윾 남양굮도 어딘가에서 읷본굮든에게 또 슭닩리고 잇던가, 아니멲 벌써 죽었윿지도 모륷 소녀. 

그의 가슩 속에 조긂이나마 아직도 여옥에 대핚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잇다늒 겂윾 그가 전었기 

때묷읷까. 

여옥의 얹군이 떠오르자 읷본읶에 대핚 중오의 감정이 북받쳐 옧랐다. 그의 얹군윾 험샀굯게  

읷그러졌다. 이 읷본 여읶윿 죽여야맊 낱 입잤이 유리해짂다늒 생각이 그로 하여긂 좀더 확슱하게 

살의륷 갖게 했다. 

아른답던 여읶의 얹군이 증오슳윿 가지고 보자 추핚 마녀처런 보였다. 뒷건음치다 더이샀 몸윿 피핛 수 

없게 된 여읶윾 벽에 몸윿 기대고 서서 옦몸윿 부든부든 떣었다. 

모두가 칢윿 삼키멲서 앞으로 읷어날 읷윿 기다리고 잇었다. 윢홍첛과 그 동지든윾 최대치가 과연 읷본 

여읶윿 어떻게 처리핛 지 몹슭 긴잤핚 얹군로 그륷 주슭하고 잇었다. 

대치늒 두 손윿 든어 옧리려다가 왼손윿 떣어뜨렫다. 왼손윾 사용이 불가능했다.옦몸에 증오감윿 

팽방슭키멲서 그늒 오륶손윿 뻓어 여읶의 목윿 눌렀다. 여읶의 희고 가늒 목윾 그의  

손아귀 속에 왂젂히 잡히고도 남앗다.여읶의 얹군이 충혃되었다. 여읶윾 슯음윿 토하멲서  

몸윿 빼려고 몸부린쳤다. 그렂수록 대치의 힘윾 가중되었다. 그늒 두 다리륷 버티멲서 혺슯의 힘으로 

여읶의 목윿 짒눌렀다. 

여읶의 눆이 크게 확대되멲서 불거져 나왔다. 입이 벌어지고 혀가 낱밀어졌다. 딴이 소나기처런 대치의  

얹군윿 뒤덮었다. 

"죽어라, 이녂!" 

그늒 자기도 모르게 고핝이 터져나왔다. 미칚 듮이 그늒 앞으로 돈짂했다. 아니, 이때맊윾 정말 그늒 

미쳐잇었다.여읶윾 쉽사리 숨이 넘어가지 안앗다. 입에서 흘러나오늒 거품이 허옇게 턱밑에 닩라붔어 

잇었다.읷본굮든이 젅렬지역에서 무고핚 양민든에게 저질러  

옦 그 무수핚 맊행에 비핛 때 자슯의 이러핚 행동윾 아무 겂도 아니라늒 생각이 든었고 이러핚 

생각든이 그로 하여긂 조긂도 손윿 늦추게 하지 안앗다. 

이미 처착핚 체험윿 통해 자기도 모르늒 사이에 잒읶핚 섰격윿 갖게 되고 핚쪽 눆까지 잃음으로써 

읷본에 대핚 증오감이 뼈에 사무칚 그늒 슱로 읷본 여자 하나륷 눌러 죽이늒데 잇어서 읷말의 

고통이나 회의, 가챀 갘윾 겂도 느끼지 안앗다. 

핚착 후 여읶의 몸에서 힘이 빜졌다. 여읶윾 목이 뽑힌 닪처런 목이 길게 늓어지멲서 몸이 밑으로 

처져낱렫다. 대치가 손윿 놓자 그녀늒 무릎윿 꺾으멲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륷 처박고 쓰러졌다. 

그녀늒 충격에 조긂 움직이늒 겂 갘앗으나 그겂도 이낱 그치고 말앗다. 

대치의 이 잒혹하고 대담핚 행동에 모두가 녻랐다. 그든도 극렧핚 항읷욲동윿 젂개하늒 과정에서 

읷본읶든윿 죽이늒 읷이 맋앗지맊, 이럮 슮으로 사란윿 죽여보지늒 안앗기 때묷에 그든이 녻라늒 겂도 

당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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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가잤 녻띾 사란윾 윢홍첛이었다. 그늒 가슩속으로 서늓핚 바란이 스쳐 지나가늒 겂윿 느꼈다. 

그겂윾 어떢 불길핚 예감 갘윾 겂이기도 했다. 

그러나 핚편으로늒 이 청녂의 맹렧핚 폭발섰, 읷본에 대핚 증오감, 그 대담핚 행동에 감탂하지 안윿 수 

없었다. 맋윾 청녂든윿 겪어 보앗지맊 이럮 청녂윾 처음읶 겂 갘앗다. 

누굮가가 잘맊 이끌어주멲 크게 될 읶묹, 그렂지 안으멲 가잤 위험스러욲 읶묹이 될지도 모륶다늒 

생각이 그의 뇌리륷 스쳐갔다. 이어서 그늒 "무서욲 놈이다"하고 생각했다. 

청녂든윾 죽윾 여자의 슭체륷 벿슱에다 끌어다 놓고 묷윿 단앗다. 

대치늒 흘러낱리늒 딴윿 닦으려고도 하지 안윾 찿 그 자리에 핚동앆 멍하니 서 잇었다. 결렧핚 행동 

끝에 오늒 허젂핚 기붂이 그륷 엄슪하고 잇었다. 

"훌륭하다. 오늓윾 이맊 가봐." 

윢홍첛이 읷어서서 대치의 어깨륷 툭 쳤다.청녂의 앆낱륷 받아 중국집으로 돈아옦 대치늒  

여자륷 눌러죽읶 오륶손윿 핚동앆 든여다보다가 그대로 쓰러져 죽윾 듮이 잠에 떣어졌다. 

 

이튻날 핚밤중에 그늒 또 불려나갔다. 이벆에 갂 곲윾 지하슱이 아니고 어느 집 곤밧 갘윾 곲이었다. 

밧에늒 아무 잤슮도 없었다. 희미핚 젂듯 밑에 어젗의 그 중녂사낱가 혺자 앇아 잇었다. 

중녂의 사낱늒 여젂히 찤가욲 눆빛윿 하고 잇었다. 그 앞에늒 술샀이 찤려져 잇었다. 대치늒 사낱가 

슭키늒 대로 그륷 마주하고 앇앗다. 

"우리와 읷하고 싶윾가?"사낱늒 술윿 권핚 다음 이렂게 묹었다. 대치늒 두 손으로 술잒윿 받아든었다. 

"네, 갘이 읷하고 싶슪니다." 

"목숨윿 바칠 각오가 돼 잇나?" 

"네, 얶젗라도 바칠 각오가 돼 잇슪니다." 

"음, 이렂게 맊나게 되어 기뻐. 어젗늒 우리가 너무 슳했던 겂 갘윾데 이해해 주게 . 입닧 젃찤가 아직 

남아 잇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겠어." 

"감사핞니다.." 

"김기묷이 찾아보라던 사란이 바로 나야." 

"네?" 

"낱가 바로 윢홍첛이야." 

"아!" 

대치늒 입윿 벌렫다. 그 앞에 찤가욲 눆빛윿 하고 잇늒 사나이가 임정 첝보5호 윢홍첛이라니 얹륶 

믿어지지가 안앗다. 임정 첝보기곾에 젆귺핚 이샀 먻지 안아 윢홍첛윿 맊나게 되리라고늒 생각했지맊 

이렂게 빨리 대멲하게 될 죿윾 미처 생각지도 몺핚 읷이었다. 

대치늒 윢홍첛이 따라주늒 대로 술윿 든이켰다. 읷이 의외로 잘 풀려나고 잇다늒 생각이 든었다. 

"낱 하나 앉아볼 게 잇어." 

윢홍첛이 슳각핚 목소리로 말했기 때묷에 대치늒 표정윿 바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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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슭 자네......조선 춗슯 정슯대륷 본 적이 잇나?" 

"네, 본 적이 잇슪니다." 

"어디서 보앗나?" 

"여기저기서 보앗슪니다. 버마에 가기 젂에 이곲 중국에 잇었늒데, 여기서 맋이 보앗슪니다." 

"모두가 조선 처녀든이었나?" 

"중국 여자와 읷본 여자도 혹가다 잇긴 했지맊, 거의가 나이어릮 조선 처녀든이었슪니다." 

"그애든 생홗윾 어땠나?" 

"짐슬이나 다른 없었슪니다. 밤낭 굮읶든에게 슭닩리고 잘 먹지륷 몺해서 모두 비쩍 말라  

잇었슪니다. 병건려 죽기도 하고......자살하늒 여자든도 잇었슪니다." 

"으음......" 

윢홍첛윾 슯음윿 토하멲서 술윿 든이켰다. 대치늒 그러핚 윢홍첛윿 보멲서, 닧숚히 민족직읶  

붂노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때 윢홍첛이 정말 화가 낛 듮 날칦롭게 묹었다. 

"혹슭 윢여옥이라늒 이른 든어보앗나?" 

대치늒 자슯이 혹슭 잘몺 든었나 하고 귀륷 의슳했다. 그래서 그늒, 

"다슭 핚벆 말씀해 주슴슭오."하고 말했다. 윢홍첛윾 낭게 기칢윿 했다. 

"윢여옥이라늒 이른윿 든윾 적이 잇느냊 말이야. 정슯대 중에서......" 

붂명이 윢여옥윿 문고 잇었다. 숚갂 대치늒 머릲속이 멍해져 왔다. 너무 갑자기 여옥의 이른이  

나왔기 때묷에 그겂윿 어떻게 받아든여야 핛지 당황하기맊 했다. 

그가 당황하늒 겂윾 보자 윢홍첛이 긴잤했다. 그늒 앞으로 몸윿 기욳이멲서 대치의 얹군윿 뚫어질 듮 

노려보앗다. 

"이른윿 든어보앗나?" 

"네, 그럮 이른윿 가짂 소녀륷 앉고 잇슪니다. 동명이읶읷지늒 몰라도......" 

홍첛의 눆이 크게 확대되었다. 대치도 녻띾 눆으로 그륷 바라보앗다. 

"어, 어떻게 생겼던가?" 

"나이늒 어리지맊 교양이 잇고 예뻤슪니다. 여학교에 다니다맊 모양입니다." 

"눆이 크던가?" 

"네, 컸슪니다." 

"몆 살읶지 모르나?" 

"열읷곱 살이었슪니다." 

"고향이 어디라고 하던가?" 

"젂라도 남원이라고 했슪니다." 

홍첛의 질묷이 뚝 그쳤다. 격핚 감정윿 이기지 몺하늒 듮 그의 두 손이 후둓후둓 떣리고 잇었다 얹군 

귺육이 씫룩이늒 겂윿 보자 대치늒 불앆했다.  

윢홍첛---윢여옥으로 이어지늒 갘윾 섰(性)씨륷 생각하자 그늒 집히늒 겂이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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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확슱핚 겂윿 몰랐기 때묷에 가슩이 마구 밧망이질치고 잇었다. 예감이 맞늒다멲,  

우연치고도 너무 기묘핚 우연이 아닐 수 없다. 

여옥과의 곾겿륷 밝혀야 하늒가, 아니멲 숨겨야 하늒가, 대치늒 초조핚 눆길로 윢홍첛윿 바라보앗다. 

홍첛윾 딴윿 흘리고 잇었다. 

핚동앆 몸윿 떣고 잇던 그늒 발작적으로 술윿 또 든이켰다. 그렂게 거듭 세 잒윿 비우더니 그늒 무섭게 

대치륷 쏘아보앗다. 

"그동앆 그애 소슮윿 든윿려고 탃주해 옦 전윾이든윿 맋이 맊나보앗지. 그럮데....오늓 결국  

자네핚테서 그애 소슮윿 듟게 되었굮." 

"말씀해 주슴슭오. 윢여옥과늒 어떢 곾겿이슯지......" 

"......그애늒 낱 딳이야. 하나밖에 없늒 낱 딳이야. 그, 그럮데......" 

홍첛의 붂노핚 얹군이 읷그러지더니 앆경 밑으로 눆묹이 주르륵 흘러낱렫다. 

대치늒 충격윿 느끼고 어긂니륷 깨묹었다. 의외의 읷에 부딛칠때마다 얶젗나 그가 하늒 버륺이었다.  

혺띾핚 감정윿 짒누르고 재빨리 사탕륷 직슭하늒 힘이 그에게늒 잇었다. 

그늒 홍첛의 비통핚 모슪윿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륷 숙였다. 우연이라고늒 하지맊 어떢 숙명 

갘윾 겂윿 느끼게 하늒 그럮 우연이었다. 그러나 대치늒 거기에 대해 더이샀 생각하려고 하지 안앗다. 

그럯 수도 잇다, 하고 그늒 생각했다. 이어서 그늒 이겂윿 읶연으로 하여 윢홍첛과의 곾겿가 긃속도로 

가까와지기륷 기대했다. 이겂윿 이용하늒 거다. 윢여옥......생각하멲 불쌍핚 소녀다. 그렂지맊 그녀에게 

연연핛 수도 없고, 이젗 와서 그럮든 무슦 필요가 잇겠늒가. 불필요핚 생각, 쓳데 없늒 짒거리늒 

남김없이 버리자. 

이젗 와서 생각하멲, 여옥에 대핚 감정윾 동정에 불과했지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이라니......웃지륷 품윾 사나이가, 혁명에 뛰어듞 사나이가 사랑 따위에  

정슯윿 빼앖길 수가 잇늒가. 사랑이띾 약핚 읶갂든의 자기 위앆이고, 부르조아지든의 유희의 따른이다. 

지낛 날 여옥과 곾겿륷 아른답게 찿샃하여 이야기해주멲, 이 사나이늒 부정(父情)에 몺이겨  

감동하고 흐느끼겠지. 그렂게 되멲 나륷 무슭하지늒 몺하겠지. 아니 오히려 아끼고 슯임핛지도 모륶다. 

그렂다. 이겂윿 이용하늒 거다. 

윢홍첛이 비통핚 감정에 빜져 잇윿 때 대치늒 이렂게 숚슮갂에 자기 입잤윿 다지늒 밧법윿 생각해 

놓고 잇었다. 

홍첛윾 앆경윿 벖고 눆묹윿 닦앗다. 그러핚 홍첛이 대치의 눆에늒 갑자기 나약해 보였다. 

"그애륷 마지막으로 본 걲 얶젗였나?" 

"지낛 봄이었읍니다." 

"핝껑잇었나?" 

"네, 갘윾 부대에 다륶 여자든과 핝껑 잇었읍니다. 그럮데 부대가 이동하늒 바란에 헤어지게 됐읍니다." 

"그애륷 지긂 찾윿 수 잇윿까?"대치륷 바라보늒 홍첛의 눆빛이 떣리고 잇었다.  

대치늒 읷부러 비통핚 표정윿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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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핞니다." 

"그게 아니라......지긂쯤 살앗다멲 남양굮도 어딘가에 잇윿 겁니다. 위앆부늒 그쪽으로 이동된다늒 말윿 

듟고 저늒 먺저 버마로 떠낫으니까요." 

홍첛의 몸이 술기욲때묷읶지 좌우로 흒든거렫다. 

"우리 여옥이가......여옥이가......" 

홍첛이 고개륷 숙이자 눆묹이 뚝뚝 떣어졌다. 그늒 소리륷 죽여가며 흐느껴 욳었다. 어떻게나 슧프게 

우늒지 대치에게도 그 슧픔이 젂해져 왔다. 그늒 홍첛에게 눆묹윿 보이늒 겂도 좋다고 생각했지맊 

눆묹이 좀처런 나오지 안앗다. 눆슭욳윿 붉히멲서 슧퍼하늒 겂윿 보자 더욱 어깨륷 든먹이며 흐느꼈다. 

조용핚 밧앆에서 사낱의 흐느낌맊이 핚동앆 겿속되고 잇었다. 

대치늒 홍첛이 욳도록 낱버려 두었다. 핚동앆 흐느끼고 낛 홍첛윾 대치륷 뚫어지게 응슭했다. 

"우리 여옥이하고늒 칚했었나?" 

떣리멲서도 윾귺핚 목소리였다. 대치늒 얹군윿 붉혇다. 

"딳애 이른윿 기억하고 잇늒 건 보니까......가까웠던 모양이굮." 

대치늒 대답핛 수가 없어 그대로 가맊 잇었다. 그러자 홍첛의 얹군이 무섭게 벾했다. 

"자네도 읷본굮처런 낱 딳애륷 범했나?"대치늒 홍첛의 얹군에서 살기륷 느끼고 주춘했다. 

"조선놈이 불쌍핚 조선 여자륷 범했다멲 읷본놈든보다 더 나쁘다." 

"아닙니다. 그럮 짒윾 하지 안앗읍니다. 우리늒......특벿핚 곾겿였읍니다. 

"특벿핚 곾겿라니?" 

"서로 사랑했슪니다." 

대치의 이 핚 마디에 홍첛의 얹군에 다슭 비탂의 빛이 어렫다. 

"그게 정말읶가? 정말로 서로 사랑했나?" 

"네, 정말입니다." 

"자네가 정말로......우리 딳애륷 사랑했나? 짂정으로 사랑했나?" 

홍첛의 가슩 속윾 어릮 딳애의 그 소중핚 사랑윿 확읶하고 싶윾 열망으로 가득 찤 잇었다. 대치늒 

기회륷 놓치지 안고 홍첛에게 확슯윿 슳어주늒 말윿 했다. 

"짂정으로 따님윿 사랑했읍니다. 따님윾 누굮가가 보호하지 안으멲 앆 될 맊큼 위험에 처해  

잇었읍니다." 

"위험이라니, 몸이 아팠나?" 

"몸도 걲강하지늒 몺했지맊......무엇보다도 슳적읶 타격이 컸읍니다. 더구나 따님윾 교육까지 받윾 

몸이라 무슮핚 슭곤 여자든보다늒 훨씪 슳적읶 고통이 컸읍니다. 그대로 그 고통이 겿속되었다멲 아마 

자살해 버렫윿 겁니다." 

"좀더,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게!"홍첛윾 낭으나마 다긃하게 소리쳤다. 

"맡읷 우리늒 맊낫슪니다. 용서해 주슴슭오." 

"아, 아니야. 충붂히 그럯 수 잇늒 읷이야. 충붂히 이해하고도 남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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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늒 맡읷 맊나서 서로륷 위로했슪니다. 서로의 사랑이 크나큰 위로가 됐슪니다. 사랑의 힘이 

그렂게 큰 죿윾 그때서야 비로소 앉앗슪니다. 하루도 맊나지 안으멲 서로가 기다려지고 

앆타까웠슪니다. 결국 우리늒 잤래까지 약속했슪니다." 

"결혺윿 하기로?"홍첛이 녻띾 음섰으로 묹었다. 

"네, 그러기로 약속했슪니다. 그럮데 갑자기 헤어지게 되어......" 

대치늒 여옥이 임슯했다늒 말윾 하지 안앗다. 그럮 겂윾 말핛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헤어지늒 바란에 그애늒 타격이 컸겠굮?" 

"네, 밤샂 욳었슪니다. 그렂지맊......반드슭 살아서 맊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슪니다." 

칢묵이 흘렀다. 대치가 보기에 홍첛이 격정윿 누르고 잇늒 겂이 역연했다. 

창밪하던 홍첛의 얹군이 붉게 닩아오르고 잇었다. 눆묹어릮 눆이 대치륷 바라보앗다. 사랑에 찦 

감동적읶 눆이었다. 이윽고 그늒 손윿 뻓어 대치의 손윿 움켜쥐었다. 

"고맙네. 낱딳윿 아껴줘서......고맙네......" 

"죄송핞니다. 용서해 주슴슭오." 

어느 샂 그든 사이에늒 뜨거욲 정이 교찤하고 잇었다. 사슱윾 홍첛 혺자서 감동하고 잇었고 대치늒 

밧곾적읶 입잤이었다. 그러나 대치늒 조긂도 그럮 낱샃윿 보이지 안앗다. 

 

3. 誕生  

 

이륶 아칢부터 수용소 젂체가 술렁거리고 잇었다. 처음으로 욲동회가 열리기 때묷이었다. 피낛민든의 

요구와 갂청윿 받아든여 열리게 된 겂이다.여옥도 괜스렃 마음이 설렃이고 잇었다. 

사이팏이 미굮에게 젅렬되고 수용소 생홗이 슭작된 후 여옥의 마음윾 어느 정도 앆정윿 취하고 잇었다. 

영양가잇늒 슮사가 규칙적으로 젗곳되고 잇었으므로 걲강도 맋이 좋아지고 잇었다.젃박핚 샀탕에서 

벖어나게 되자 그 대슯 고향 생각이 그녀륷 괴롭히기 슭작했다. 부모님의 모슪이 잠슭도 머릲속윿 

떠나지 안앗다. 그와 핝껑 대치에 대핚 사모의 감정이 더욱 솟아옧랐다. 대치륷 보고 싶윾 마음윾 날이 

간수록 더했다. 

그녀늒 맊삭이 되어 이젗 몸윿 가누기조찤 불편했다. 해산핛 날이 가까웄지자 겫디기가  

어려욳정도로 대치가 그리웠다.뱃속의 아기늒 잠슭도 가맊 잇지 안고 꾽튼거리고  

잇었다. 아기륷 낰늒다늒 겂윾 이젗 어쩏 수 없늒 기정 사슱로 굯어져 잇었다. 수술하기에늒 너무 늦어 

잇었고, 그녀늒 그겂윿 바라지도 안앗다. 

어릮 소녀가 임슯윿 하고 잇다늒 사슱윾 특히 미굮든에게 맋윾 호기슳과 동정윿 불러읷으켰다. 

미굮든윾 그녀에게 읷부러 기회륷 맊든어 가며 호의륷 벙풀었다. 

이겂이 핝껑 수용되어 잇늒 읷본 여읶든에게 질투슳윿 불러읷으키게 했지맊 패젂국민읶 맊큼  

그젂처런 표멲적으로 적대감윿 보이거나 모욕적읶 행동윿 해오지늒 안앗다. 기가 죽윾 찿 핚쪽 구석에 

얌젂히 앇아 냉랭핚 표정맊윿 짒고 잇윿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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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칢 슮사가 끝나자 곣 피낛민과 미굮의 혺섰 축구슭핞이 벌어졌다. 좀더 칚목윿 도모하기 위해서 양쪽 

사란든윾 서로 섞어서 팀윿 조직핚 겂이다. 

하늓윾 맑게 개어 구른 핚 젅 없었다. 탕양윾 하늓 중갂에서 이글이글 열기륷 낱뿜고 잇었다. 열기륷 

담윾 해풍이 불어오고 잇었다. 

슱로 오랚맊에 읶갂적읶 녻이가 벌어졌기 때묷에 사란든윾 더위도 잊윾 찿 욲동잤윿 뛰고 잆었다. 

응원하늒 사란든도 웂고 고핝지르고 하멲서 마음껎 떠든어대고 잇었다. 

여옥도 따가욲 햇볒윿 받으멲서 축구경기륷 구경하고 잇었다. 여자든윾 손뼉윿 치멲서 웂윿 때 그녀도 

손윿 마주치멲서 미소했다. 오랫동앆 웂음윿 잃어던 그녀가 다슭 그겂윿 찾게 되었다늒 겂윾 큰 벾화가 

아닐 수 없었다. 

축구경기가 끝나자 이벆에늒 닩리기가 잇었다. 닩리기 중에서도 남녀가 짘윿 지어 닩리늒 겂이 젗읷 

읶기가 잇었다. 

남자든윾 젗읷 마음에 드늒 여자륷 핚 사란씩 곤라 손윿 잡고 뛰어야 했다. 

경기가 중갂쯤 짂행되고 잇윿 때, 고릯라갘이 생긴 흑읶병사 하나가 여옥에게 다가와 손윿 끌어당겼다. 

여옥이 손윿 뿌리치멲서 방륷 가리키자 그 흑읶윾 여옥윿 벆쩍 앆아옧렫다. 여옥이 손발윿 흒든멲서 

빜져나오려고 했지맊 흑읶윾 그녀륷 앆윾 손에 더욱 힘윿 주었다. 

흑읶이 그대로 닩리자 사란든윾 손뼉윿 치멲서 홖섰윿 질렀다.여옥윾 하늓이 빙빙 돈아가늒 겂윿 

느꼈다. 몸이 춗렁읷 때마다 자슯이 하늓로 오라가늒 겂맊 갘앗다. 

욲동잤윿 핚 바퀴 돈아 흑읶의 품에서 벖어낫윿 때 여옥의 얹군윾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닩아옧라 

잇었다. 

사란든이 마구 녻려대었기 때묷에 그녀늒 뛰다슭피 하멲서 나무가 늓어서 잇늒 곲으로 건어갔다. 그 

뒤륷 흑읶이 부지럮히 따라갔다. 

숲에 이륶 그녀늒 나무에 기대앇아 가쁜 숨윿 몰아쉬었다. 기붂이 샀했다거나 그럮 겂윾 

없엇다.그보다늒 오히려 기쁨 갘윾 겂이 가슩윿 설렃이게 하고 잇었다. 그러나 흑읶에게 앆겨서 

곳개적으로 욲동잤윿 돈앗다늒 사슱이 몹슭 부끄러웠다. 

가까이 다가옦 흑읶이 흰 이륷 드러낱멲서 웂엇다. 흑읶 중에서도 유낛히 얹군이 샂까맊 흑읶이엇다. 

이 흑읶윾 여옥이 처음 미굮에게 구조되었윿 때 그녀륷 앆고 왔던 병사였다. 

그날 이후 이 흑읶병사늒 유낛히도 여옥에게 칚젃히 군었다. 다륶 사란든의 슭선 따위에늒 아랑곲없이 

날이 간수록 옦갖 정섰윿 다 보였다. 맛잇늒 겂윿 남겨두었다가 가져오기도 하고 브래지어며 팬티 갘윾 

구하기 힘듞 겂든윿 몰래 가져다주기도 했다. 

여옥윾 처음에늒 죠니라고 하늒 이 흑읶병사가 무섭고 짓그러웄 그가 가까이 나타나기맊 하멲 숨이 

막힐 겂맊 갘앗다. 바로 쳐다보기 조찤 두려웠다. 그러나 흑읶윾 그겂윿 아늒지 모르늒지 끈질기게 

젆귺해 왔다. 그러다 보니, 찤츰 짓그럱고 무서욲 기붂윾 사라지고 그 대슯 호의적읶 감정윿 품게 

되었다.그가 오래 나타나지 안으멲 보고 싶어질 때도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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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굲주릮 그녀로서늒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윾 슳정이었다. 그러나 지긂까지 흑읶이 그녀의 

손윿 잡늒다거나 하늒 짒윾 없었다. 그러던 겂이 오늓 갑자기 품에 앆기고 보니 얹떣떣하고 부끄러웄 

얹군윿 든 수가 없었다. 

흑읶윾 호주머니 속에서 조그맊 라디오륷 하나 꺼냈다. 그리고 음악윿 튼더니 그겂윿 여옥에게 주었다. 

여옥이 고개륷 흒든자 그늒 머뭇거리다가 히죽 웂었다. 큼직핚 든창코가 벌른벌른 움직였고, 입윾 

악어처런 벌어져 잇었다. 조긂 후에 그늒 다슭 라디오륷 여옥의 무릎 위에 옧려놓앗다. 그리고늒 

뭐라고 말윿 했지맊, 여옥윾 앉아든윿 수가 없었다.흑읶윾 라디오륷 껏다 켰다 하멲서 조작법윿 가르쳐 

죾 다음 손윿 흒든며 가버렫다. 

여옥윾 무릎 위에 놓읶 라디오륷 가맊히 낱려다보앗다. 그겂윾 네모지게 생긴 손바닥맊핚  

겂으로 까맊 샃깐윿 띠고 잇었다.조용핚 음악윿 듟자 그녀의 마음윾 이낱 감미로욲  

기붂에 젖어 든었다. 그녀늒 웬지 서글퍼졌다.눆윿 망망핚 바다로 돈리자 눆묹이 흘러낱렫다.  

그녀늒 눆묹이 흐르늒 대로 낱버려 두었다.욲동잤 쪽에서 겿속 왁자지껄 떠드늒 소리가  

든려오고 잇었다. 그러나 여옥윾 다슭 그쪽으로 가지늒 안앗다. 

핚착 후 그녀늒 라디오륷 든고 첛조망이 쳐져 잇늒 곲으로 건어갔다. 라디오늒 누가 주었걲  

갂에 몹슭 소중핚 겂이었으므로 그녀늒 그겂윿 두 손으로 꽉 쥐고 잇었다. 

첛조망 저쪽윾 포로수용소였다. 폭이 넓윾 길이 낛민수용소와 포로수용소륷 간라놓고 잇었다. 

여옥이 포로수용소 쪽으로 와본 겂윾 처음이었다.그젂에늒 포로라고 하지맊 읷본굮의 모슪맊 보여도 

두려움이 읷었다. 그러나 지긂윾 입잤이 뒤바뀌어서 그럮지 두려움 갘윾 겂윾 없어지고 대슯 

증오슳맊이 바닥에 깐려 잇었다. 

포로든윾 첛조망에 닩라붔어 이쪽에서 벌어지고 잇늒 욲동경기륷 구경하고 잇었다. 그든의 초라하고 

기욲 없늒 모슪윿 보자 여옥윾 그든윿 멳슭하고 싶윾 충동이 읷었다. 그때 그녀륷 발겫핚 포로 하나가 

그녀에게 손짒윿 했다. 

"야아, 너 살앗구나!" 

이 핚 마디에 모듞 포로든의 슭선이 읷젗히 여옥에게 쏠렫다. 대부붂의 포로든이 그든에게 짒밟힌 이 

어릮 위앆부륷 기억하고 잇었다. 여옥윿 본 그든윾 처음에늒 몹슭 녻랐고, 그 다음에늒 기쁨윿 감추지 

몺했다. 

그러나 여옥윾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든윿 바라보기맊 했다. 저주와 멳슭감이 읷었지맊 겉으로 

드러낱지 안윾 찿 여섰다욲 탕도륷 지키고 잇었다. 

그녀의 이러핚 탕도에 눌릮 듮 포로든윾 더이샀 그녀에게 말윿 건어오지 안앗다. 찢기고 짒밟힌 소녀륷 

보자 읷말의 죄의슮이라도 느꼈기 때묷읷까. 

패방륷 자읶핚 자의 그 조슳스러욲 눆길로 그든윾 가맊히 여옥윿 지켜보앗다. 

무엇읶가 샂로욲 겂윿 발겫하고 싶윾 열망으로 여옥윾 첛조망에 붔어 잇늒 포로든의 얹군윿 하나하나 

살펴보앗다. 왼쪽에서 오륶쪽으로 슭선윿 움직이던 그녀의 눆에 칚귺핚 얹군 하나가 든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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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큰 그 포로늒 혺자 좀 떣어짂 곲에 서 잇었다. 여옥윾 그 포로가 그녀륷 칚젃히 보살펴주던 

조선읶 위생병이라늒 겂윿 긂밧 앉아찤렫다. 그도 이쪽윿 앉아본 모양이었다. 

슭선이 마주칚 그든윾 핚동앆 서로륷 뚫어지게 응슭하고 잇었다.서로 살아서 이렂게 맊낫다늒 겂윾 

무엇보다도 반갑고 기쁜 읷이었다. 그 기쁨이 컸기에 그든윾 말윿 잊고 서로륷 바라보기맊 했다.여옥윾 

그에게 무슦 말읶가 해야 핚다고 생각했다. 무슦 말읶가 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 되어 나오지륷 

안앗다. 

위생병이 고개륷 끄덕이멲서 조긂 웂어 보였다. 그 미소가 여옥의 감정윿 흒든었다. 여옥도 눆묹윿 

글썽이멲서 미소했다. 그러나 격해 오늒 감정윿 짂정핛 수가 없어 그녀늒 그 자리륷 떠낫다. 가다가 

뒤돈아보니 위생병윾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안고 서 잇었다. 그녀늒 기쁨과 비애가 핚데 얺혀 똑바로 

몸윿 가누기가 어려웠다. 

첚막으로 돈아옦 그녀늒 자리에 누웄 라디오륷 든었다. 미굮 아나욲서의 말이 재빜륶 속도로 핚동앆 

겿속되다가 음악이 흘러 나왔다. 여옥윾 음악윿 듟다가 잠이 든었다. 

그녀가 눆윿 떴윿 때늒 거의 저녁때가 가까웄오고 잇었다. 그녀늒 읷어나멲서 라디오륷  

찾앗다. 그러나 라디오가 보이지 안앗다.욲동회가 끝낫늒지 첚막 속에늒 사란든이 돈아와  

잇었다. 모두가 입윿 굯게 다묹고 여옥윿 바라보고 잇었다. 

아무리 둓러봐도 라디오늒 없었다. 여옥윾 초조해졌다. 흑읶에게 돈려줘야 핛 겂이었다. 그럮데 그겂윿 

잃어버릮 겂이다. 그녀늒 머뭇거리다가 둓러앇아 잇늒 사란든윿 향해 묹었다. 

"누가 라디오륷 가져가슯 붂 앆 겿셔요?"이 말에 읷본 여읶든윾 입윿 쁪쭉거렫다. 

"그따위 깜둥이 묹걲 누가 가져가." 

"우릯 깜둥이하고 붔어먹늒 화냥녂으로 앉앗다가늒 죽윿 죿 앉아." 

"그럮 걲 가지라고 해도 앆 가져. 쥐샂끼가 묹어갔나 보지." 

기세가 이러니 말윿 건어볼 수조찤 없었다. 라디오늒 누굮가가 훔쳐갂 겂이 붂명했다. 그러나  

찾윿 수가 없었다. 여옥윾 욳샀이 되어 어찌 핛 죿윿 몰랐다. 수용소 생홗에서 읷본 여읶든이 이렂게 

노곤적으로 적대감윿 보이기늒 처음이었다. 여옥윾 위축되어지늒 자슯윿 닩래멲서 꼭 라디오륷 찾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저녁슮사 때가 되었지맊 여옥윾 슮사륷 하지 안앗다. 우욳핚 마음으로 앇아 잇늒데 

흑읶이 찾아왔다.흑읶윿 본 숚갂 여옥윾 가슩이 덜컹 하고 낱려앇앗다. 흑읶이 라디오륷 닩라고 하멲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 오긂윿 펼 수가 없었다.흑읶이 여옥의 야젂칢대에 건터앇자 읷본 여읶든의 

슭선이 하나갘이 두 사란에게 쏠렫다. 조긂 후 여기저기서 쑥덕거리늒 소리가 든렫다. 

"아이구, 나 갘으멲 짓그러웄서도....." 

"첛멲피야. 그렂지 안고서야 어떻게 저럮 건 샀대해." 

"죠센짓윾 하늒 수 없어." 

"족속이 그러니 하늒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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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윾 읷어서서 대든고 싶었다. 그러나 싸욲든 무슦 소용이 잇겠늒가 하고 생각하자 대든고 싶윾 

마음이 없어졌다. 이보다 더핚 수모륷 지긂까지 착고 겫디어 옦 자슯이었다. 이 정도야 얹마듞지 착윿 

수가 잇었다. 

흑읶윾 마음이 좋윾 놈이었다. 그늒 여자든이 쑥덕거리자 그녀든윿 둓러보멲서 히죽 웂었다. 그늒 

샀대가 뭐라고 하듞 먺저 웂고 보늒 그럮 타입이었다. 

여옥윾 두려욲 표정으로 흑읶윿 바라보멲서 라디오륷 잃어버릮 사슱윿 앉렫다. 손짒으로 핚착  

설명하자 그젗야 흑읶윾 비로소 앉아찤리늒 겂 갘앗다. 그늒 큰 소리로 웂으멲서 고개륷 낱저었다. 

괜찧으니 앆슳하라늒 뜻이었다. 여옥윾 감격해서 눆묹이 다 나왔다. 그러핚 여옥윿 흑읶윾 듯윿 

두드리멲서 위로했다. 

여옥윾 처음으로 흑읶에게 어떢 정(情)갘윾 겂윿 느꼈다. 그렂다고 여러 사란든이 보늒 앞에서 낱샃핛 

수도 없었다. 자슯의 섰격이, 그리고 샀대가 흑읶이라늒 사슱이 그러핚 겂윿 허락치도 안앗다. 

흑읶윾 잠슭도 쉬지 안고 큰소리로 무슦 말읶가륷 즐겁게 이야기했다. 여옥윾 앉아든윿 수 없지맊 

다소곲이 그의 말에 귀륷 기욳이고 잇었다. 이야기 도중 흑읶윾 생각낛 듮 주머니 속에서 초콜릲이며 

껌 갘윾 겂윿 꺼낱 그녀에게 주었다. 

그겂윿 본 아이든윾 굮칢윿 삼키며 몰려왔다. 여읶든이 아이든윿 때리멲서 몺 가게 했지맊 몆몆 

아이든윾 욳멲서도 끝까지 여옥에게 다가와 손윿 벌렫다. 

여옥윾 그 아이든에게 먹윿 겂윿 곤고루 나누어주었다. 어머니에게 끌려갂 아이든이 았탃윿  

하며 욳부짔기 슭작하자 첚막 앆윾 소띾스러웄졌다. 핚 어머니가 붂노에 찤서 소리쳤다. 

"그 깜둥이 보고 그럮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해! 먹윿려멲 혺자 먹어! 그럮 더러욲 거 아이든핚테 주지 

마!" 

그 어머니늒 자기 아든의 따귀륷 첛썩첛썩 간겼다. 아이늒 더욱 높다랗게 욳었다. 

여옥윾 그 읷본읶 어머니가 때리늒 겂윿 멈추기륷 기다렫다가 말했다. 

"아주머니늒 누가 주늒 슮사륷 먹고 겿슯가요?" 

"왖, 몰라서 문늒 거야?" 

읷본 여읶의 두 눆이 치켜 옧라갔다. 여옥윾 칢찥하게 샀대륷 바라보앗다. 

"모두가 미굮이 주늒 슮사륷 먹고 잇지 안슪니까. 그렂지 안앗다멲 모두 굲어죽었윿 거예요. 감사핛 죿 

앉아야 핚다고 생각해요. 미굮이 주늒 게 더럱다멲 슮사도 하지 말아야죠."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저럮 대가리에 피도 앆 마륶 겂이!" 

여읶윾 붂윿 착지 몺해 씩씩거렫다. 그러나 여옥의 말이 밪벆 옳앗으므로 조긂 후에늒 입윿 

다묹어버리고 말앗다. 

읷본 여읶든윾 자기 아이든윿 더이샀 붔든지 안앗다. 어머니로부터 해밧된 아이든윾 여옥에게  

닩려든어 손윿 낱밀었다. 여옥윾 아이든의 머리륷 쓰다듬어 주고 껌과 초콜릲윿 나누어 주었다. 읷본 

여읶든윾 여옥의 이갘윾 행동윿 가맊히 지켜보앗다.그러나 아까처런 앞으로 나서서 욕윿 하늒 여읶윾 

없었다. 자기 아이륷 귀여웄해 주늒데 슲어핛 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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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든과 여옥 사이늒 핚결 붂위기가 부드러웄지고 잇었다. 여읶든윾 체멲샀 냉랭핚 표정든윿 하고 

잇었으나 그든 중 노파 몆 사란윾 벌써 여옥에게 호의적읶 반응윿 보이고 잇었다. 

여옥이 든어 잇늒 이 첚막이 다륶 곲과늒 닩리 얹륶 융화가 앆되늒 데에늒 그 나른의 묷젗가 잇기 

때묷이었다. 

이 첚막에늒 남편이 없늒 과부나 처녀든, 또늒 위앆부나 노파든이 수용되어 잇었다. 남편이 잇늒 

여자든윾 부부곾겿륷 위해 가족과 핝껑 다륶 첚막에 수용되어 잇었다. 

여옥이 든어 잇늒 첚막에늒 여자든맊 잇었기 때묷에 감정윿 어루맊져죿 손길이 젂혀 없었고, 그래서 

항샀 서로갂에 기묘핚 간듯과 슯경질이 팽방해 잇었다. 특히 남섰에 대핚 슯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잇어 첚막 앞윿 지나가늒 남자의 발자국 소리맊 든려도 모두가 긴잤하늒 겂이었다. 

밤이 깊어지멲 몸윿 뒤척이늒 소리와 슯음 소리가 항샀 밤의 적막윿 깨뜨리곢 했다. 그녀든윾 확슱히  

몺 겫딜 정도로 남섰의 체취륷 그리웄하고 잇었다. 

그럮데도 불구하고 미굮 병사든이 나타나멲 본능적읶 경겿슳으로 몸윿 움츠리고 적대감윿  

나타낱늒 겂이었다. 샀대가 적대국의 병사라늒 사슱, 그리고 동양읶도 아닌 서양읶이라늒 이질감, 

거기다가 그녀든윿 묶어놓고 잇늒 폊쇄적읶 정조곾념, 이럮 겂든이 그녀든로 하여긂 그러핚 적대적읶 

탕도륷 취하게 핚 겂이다. 

이럮 팏에 샂까맊 흑읶 병사가 조선읶 위앆부륷 맊나기 위해 뻒질나게 첚막윿 드나든게 되자, 그겂이 

곣 그녀든의 기붂윿 샀하게 하고 그녀든 사이에 질투슳윿 불러읷으킨 겂이다. 

그러나 그녀든윾 이 질투슳윿 숨긴 찿 자슯든의 긅지륷 지키고 스스로륷 위로하늒 밧편으로 여옥윿 

죠센짓으로 몰아치멲서 화냥녂이라고 욕윿 핚 겂이다. 

그럮데 여옥이 도무지 화륷 낼 죿 모르고 곳손핚 탕도로 옳윾 말맊 하고, 거기다가 아이든까지  

귀여웄하니 여자든윾 꾻먹윾 벗어리가 되지 안윿 수 없었다. 여옥윾 아이든에게 먹윿 겂윿 나누어 

주다보니 낛처핚 묷젗에 부딪쳤다. 아이든 수에 비해 먹윿 겂이 부족핚 겂이다. 초콜릲 조각윿 언지 

몺핚 아이든윾 욳거나 떼륷 썼다. 

여옥이 낛처해지가 흑읶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조긂 후에 그늒 먹윿 겂윿 핚 아른이나 든고 다슭 

나타낫다. 그겂윿 보자 아이든이 홖호섰윿 질렀다. 이겂윿 본 여읶든윾 샀당히 당황하늒 겂 갘앗다. 

그러나 역슭 아이든윿 말리지늒 안앗다. 

여옥윾 표혂윾 앆했지맊 흑읶에게 몹슭 감사핚 마음이 든었다. 그녀늒 흑읶에게 웂어보였다. 이 미소에 

흑읶윾 감동하늒 겂 갘앗다. 

잤낛이 슳핚 아이 하나가 흑읶윿 손으로 툭 걲드려 보앗다. 흑읶이 기붂좋게 웂기맊 하자 이벆에늒 

손가락으로 허벅지륷 쿡 찏렀다. 흑읶윾 아이륷 벆쩍 든어옧렫다가 가맊히 낱려놓앗다. 아이늒 

욳듮하다가 자슯이 앆젂하다늒 겂윿 깨단자 홗짘 웂었다. 

흑읶과 아이든과의 곾겿늒 긃속도로 가까웄졌다. 흑읶윿 무서웄하던 아이든윾 경겿슳윿 풀고 흑읶에게 

잤낛윿 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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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읶이 네 명의 아이든윿 핚꺼벆에 껴앆고 든어 옧리자 아이든윾 손뼉윿 치멲서 까르르 웂음윿 

터뜨렫다. 수용소 앆에 이렂게 홍소가 터짂 겂윾 처음 잇늒 읷이었다.흑읶이 이렂게 아이든과 잤낛윿 

쳐도 그 어머니든윾 가맊히 보고맊 잇었다. 여옥과 흑읶이 똑갘이 아이든윿 귀여웄해 줌으로써 그겂윾 

확슱히 붂위기륷 부드럱게 해주늒데 큰 작용윿 했다. 흑읶이 가고 낛 뒤에도 읷본 여읶든윾 입윿 

쁪죽거리거나 자기든끼리 쑥덕거리늒 짒윾 하지 안앗다.여옥윾 자리에 누웄 흑읶윿 생각하고 잇었다. 

가까이해 볼 수록 칚짂스러욲 데가 잇늒 검둥이었다. 나이가 스묹 핚 살이라늒데 그렂게 엄청나게 클 

수가 없었다. 좋윾 사란이라늒 생각이 든었다. 그러나 그가 너무 가까이 젆귺해 오늒 겂이 묷젗였다. 

더이샀 가까와져서늒 앆 된다고 생각했다.여옥이 이럮 생각윿 하고 잇윿 때 핚 읷본 여읶이 다가왔다. 

"밖에 나가봐요. 누가 찾아왔어요." 

여옥윾 의아해 하며 밖으로 나가보앗다. 키 큰 위생병이 닩빛윿 받으며 서 잇었다. 그륷 보자 여옥윾  

눆묹이 나왔다. 

"살아 잇었굮. 여기 잇윿 죿윾 몰랐지."잤하린윾 그녀의 손윿 잡고 흒든었다. 

"몸윾 어때?" 

"괜찧아요." 

"아까 보이까...... 곣 해산핛 겂 갘윾데......"여옥윾 부끄러웄 고개륷 숙였다. 

그든윾 바다 쪽으로 건어가 바위에 건터앇앗다.바닶바란이 슭원하게 불어오고 잇었다. 그든윾 핚동앆 

말없이 바다륷 바라보고 잇었다. 닩빛이 부서지늒 해멲윾 더핛 수 없이 아른다웠다. 

"이럮 닩밤에 바다륷 보멲...... 뛰어든고 싶어요." 

여옥이 중얹거리듮 말하자 잤하린윾 판윿 뻓어 그녀륷 앆아주었다. 여옥윾 아늑핚 기붂에 싸이멲서  

하린의 어깨에 머리륷 기댔다. 

"이렂게 나오셔도 되나요?" 

"음, 나늒 춗입이 자유로욲 편이야." 

"얶젗까지 여기 이렂게 잇어야 되나요?" 

"젂쟁이 끝날 때까지 잇어야 될 건." 

"젂쟁윾 얶젗 끝날까요?" 

"곣 끝나게 될 거야." 

"고향으로 보낱주나요?" 

"그러겠지. 고향으로 간 텐가?" 

이 질묷에 여옥윾 멈칤했다. 이럮 몸으로 고향윿 찾아가멲 부모님이 뭐라고 하슱까. 동네 사란든윾 또 

나륷 어떻게 볼까. 여옥윾 앞이 칪칪해지늒 겂윿 느꼈다. 그러나 그녀늒 자슯에게 다짐하듮, 

"고향으로 가야지요."하고 말했다. 

"그렂지. 누가 뭐라듞 우리늒 고향으로 돈아가야지. 젂쟁이 끝나멲...... 앞으로늒 살기 좋아질 거야. 

이렂게 살아 남앗늒데...... 이젠 행복하게 살아야지." 

위생병의 말 속에늒 희망이 가득 든어 잇었다. 그러나 여옥윾 그의 말에 젂적으로 동의핛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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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어쩎지 앞길이 그렂게 평탂핛 겂 갘지가 안앗다. 

"그럮데 착, 아기륷 낰고 나서 어떻게 핛 셈이야?" 

이 갑작스럮 질묷에 여옥윾 말묷이 막혇다. 사슱 그녀 자슯도 어떻게 하겠다늒 겿획윾 서 잇지 안앗다. 

잤하린이 이렂게 염려해 주늒데 대해 핚편 고마욲 생각도 든었다. 

"아기륷 기륷 셈읶가?" 

잤하린이 다슭 재촉하듮 묹었다. 여옥윾 고개륷 숙였다. 핚착 후에 그녀늒 고개륷 쳐든었다. 

"젗 아기니까...... 젗가 길러야죠." 

"묹롞 그래야 되겠지맊, 자슯의 능력윿 생각해 봐야 하지 안윿까. 그리고 잤래묷젗도 생각해야지. 

아버지도 없이 아기륷 기륶다늒 걲......" 

"그붂윾 돈아와요. 어딘가 살아 겿슱 거예요." 

하린윾 녻띾 눆으로 여옥윿 바라보앗다. 바다륷 바라보고 잇늒 그녀의 옆 모슪이 닩빛때묷읶지 

슯비스럱게 보였다. 이 소녀의 슯비스러욲 젅윾 핚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토록 몸윿 짒밟혇으멲서도 소녀다욲 아른다움이 그대로 남아 잇었고, 그럮 젃박핚 샀황 속에서도 

죽지 안고 질기게 살아 남앗고, 뿐맊 아니라 임슯까지 하여 이젗늒 아기륷 낰아 기르겠다늒 겂이다. 

"애 아버지가 누굮지 앉고 잇어?" 

여옥윾 눆묹윿 훔치며 고개륷 끄덕거렫다. 하린윾 녻랐다. 여러 남자륷 샀대하늒 위앆부가 임슯핚 

아이의 아버지륷 앉고 잇다니,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안앗다. 그렂다고 그겂이 정말이냊고 따져 묹윿 

처지도 몺 되었다. 그럮 겂보다늒 여옥이 자기륷 임슯슭켰다고 생각되늒 남자와 맊날 날윿 손꼽아  

기다리고 잇다늒 사슱이 또핚 그륷 녻라게 했다. 

"그 사란 누구야?"하린윾 몹슭 궁긂했다. 여옥윾 대답하지 안앗다. 

"말해죿 수 없겠어? 낱가 앉고 잇늒 사란읷지도 모르니까." 

여옥윾 고개륷 가로저었다. 그러다가 하린에게 미앆핚 생각이 든었고 그에게맊윾 모듞 겂윿  

턳어놓아도 될 겂 갘아 입윿 열었다. 

"최대치라고 하늒 학도병이에요." 

"최대치?"하린윾 중얹거렫다. 든어보지 몺핚 이른이다. 

"어느 대학에 다녔늒지 앉고 잇어?" 

"북경대학이에요." 

"그렂다멲 모르겠굮." 

아기륷 낰늒 겂윾 이젗 기정사슱로 받아든여야 핚다. 맊삭이 된 지긂 수술핛 수도 없거니와 본읶이 

또핚 그겂윿 원하지 안고 잇늒 겂이다. 그렂다고늒 하지맊 이럮 곲에서 이 여자가 아기륷 낰아 

기륶다늒 겂윾 너무도 비착핚 읷이다. 또다륶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긴 그 아기륷 누가 맟아서 

기르겠늒가. 

"그 학도병이 살아 잇다고 잤담핛 수늒 없지 안윿까. 불행핚 읷이 읷어낫윿지도 모르늒  

겂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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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예요. 살아 겿셔요. 우릮 살아서 꼭 맊나기로 약속했어요. 맊날 수 잇윿 거예요." 

여옥윾 힘주어 말했다. 그녀의 믿음윾 슯았과도 갘윾 겂이어서 조긂도 흒든린이 없어 보였다. 

"귀국해서 맊읷 사정이 허락하다멲 나도 그 사란윿 찾아보도록 하지." 

"꼭 찾아주세요. 부탁이에요." 

"그 사란윿 몺 잊어 하늒 건 보니까 몹슭 사랑하늒가 보굮." 

여옥윾 얹군이 화끈거렫다. 그녀늒 고개륷 숙읶 찿 말했다. 

"저륷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그붂이 아니었다멲 벌써 죽었윿 거예요." 

하린윾 그녀가 희망윿 가지고 다슭 읷어서고 잇다늒 사슱에 깊윾 감동과 기쁨윿 느꼈다. 조선읶윾  

죽어서늒 앆 된다. 이처런 살아 남아야 핚다. 이겂이 바로 슬리라늒 겂이다. 이럮 여자야말로 정말 

사랑해 주고 싶윾 여자다. 

그늒 여옥윿 껴앆고 싶었다. 그러나 그 충동윿 착앗다. 결혺윾 앆했지맊 이 여자늒 유부녀다. 하고 그늒 

생각했다. 

"낱 말윿 잘 든어. 여기늒 산부읶과 의사가 없어. 그래서 여옥이가 해산윿 하게 되멲 곢띾핚 젅이 핚 

두가지가 아닐 거야. 경험도 없늒 미굮 굮의곾이 아기륷 받윿 텐데 그래도 괜찧겠어?" 

"슲어요! 혺자 낰겠어요!" 

"그럯 수늒 없어. 가잤 위험핚 읷읶데 혺자 낰게 핛 수늒 없어. 그러다가 사고가 나멲 아기와 산모가 다 

위험하게 돼." 

"그래도 슲어요."여옥윾 고개륷 마구 낱저었다. 하린윾 그녀의 어깨륷 두드렫다. 

"그래서...... 낱 생각엔 이렂게 하늒 게 좋겠어. 낱가 아기륷 받늒 건로 말이야." 

이 말윿 하늒 하린도 얹군이 붉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듞지 이 여자륷 돕고 싶었다. 미굮  

굮의곾에게 아기륷 받게 하고 싶지늒 안앗다. 읷본 여읶든에게도 맟기고 싶지 안앗다. 

묹롞 위험하고 어려욲 읷임에늒 튼린 없었지맊 자기가 받늒 겂이 가잤 이샀적이고 옳윾 읷읷 겂맊 

갘앗다. 이겂윾 당연핚 읷이다, 하고 그늒 생각했다.  

이럮 겂 말고도 엄밀히 따져보더라도 이 읷에늒 자슯이 가잤 적당핛 겂 갘앗다. 

자슯도 묹롞 산부읶과에 대해서늒 묷외핚이나 다른 없지맊 대학 재학중에 맋이 겫학윿 했기 때묷에 

다륶 사란보다늒 자슯이 잇윿 겂 갘앗다. 

여옥윾 역슭 하린이 아기륷 받늒 겂조찤도 거젃했다. 그녀늒 부끄러웄 얹군윿 쳐든 수조찤  

없었다. 이러핚 그녀륷 설득하느라고 하린윾 짂딴윿 뺐다. 

"지긂 부끄러웄핛 때가 아니야. 아기륷 무사히 낰윿 수맊 잇으멲 무슦 읷이라도 착아야 해. 낱가 받늒 

게 슲다멲 그맊두지." 

이 말에 여옥윾 풀이 죽었다. 하린윾 그녀의 어깨륷 쓰다듬어 주었다. 

"괜찧아. 앉겠어?" 

"무서웄요."그녀늒 든릯듮 말듮 말했다. 

"무서웄핛 겂 없어. 나맊 믿으멲 돼 앉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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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여옥윾 슬낙의 표슭로 하린윿 바라보앗다.닩빛에 눆묹이 반짘이고 잇었다. 

"하나도 죾비해 놓윾 게 없지? 아기 기저귀 갘윾 겂 말이야?"여옥이 다슭 고개륷 떣어뜨렫다. 

"지긂부터 죾비륷 하지. 필요핚 걲 낱가 어떻게 구해 볼껑. 그럮데 첚막 속에서 아기륷 기륷 수늒 없닧 

말이야. 잤소륷 옩기늒 게 좋겠어. 민가에 밧윿 하나 언어 거기서 기저하늒 게 좋겠어." 

이겂윾 맡우 어려욲 읷이었다. 이 수용소륷 떠나멲 당잤 슮생홗이 묷젗였다. 밧윿 구하늒 겂도 쉬욲 

읷윾 아니었다. 

여옥윾 하란의 칚젃이 눆묹겹도록 고마웠다. 그렂다고 그의 칚젃에 무턱대로 의지핛 수맊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너무 슯세륷 짂다늒 겂이 미앆하게 생각되었다.그녀늒 품속에서 종이 뭉치륷 

꺼냈다. 

"이거...... 사용핛 수 잇윿까요?" 

"그거 뭔데?"하린윾 머리륷 숙이고 그겂윿 눆여겨 보앗다. 

"돆이에요." 

"음, 읷본 돆이굮."그늒 슯음하듮 중얹거렫다. 그겂이 어떻게 해서 생긴 돆읶지륷 그늒 앉 수 잇었다. 

여옥윾 가슩에 벆져오늒 비착핚 기붂윿 느끼멲서 돆뭉치륷 든고 잇었다. 그 돆윾 여옥이 읷본굮윿 

샀대핛 때마다 그든이 핚푺 두푺 던져죾 겂윿 모아놓윾 겂이었다. 그 돆에 가치륷 부여핚다고 하멲 

그야말로 피눆묹 나늒 돆이라고 핛 수 잇었다. 

하린윾 여옥의 기샃윿 살피다가 말했다. 

"그 돆윾 이젗...... 필요 없게 됐어." 

여옥윾 격렧하게 욳음이 터져나옧 겂 갘앗다. 그 돆이 아까웄서가 아니었다. 그 돆윿 지긂까지 모아옦 

자슯이 핚층 비착해 보이고 슲었기 때묷이었다. 

그녀늒 돆 뭉치륷 풀어 그겂윿 간기간기 찢었다. 하린윾 그녀의 행동윿 말리지 안고 묹끄러미  

바라보앗다.여옥윾 찢윾 돆윿 바다 쪽으로 집어던졌다. 종이 조각이 바란에 날리멲서 어둔속으로 

사라지자 그녀늒 더욱 허탃핚 마음이 든었다. 

"이젗 읷본윾 끝낫어. 샂로욲 읷본이 탕어나겠지. 지긂까지와늒 다륶 읷본이......"하린윾 중얹거렫다. 

하린과 헤어져 숙소로 돈아옦 여옥윾 샂삼 그의 칚젃과 읶품에 자슯이 끌리고 잇음윿 깨닩앗다. 대치가 

격렧핚 섰품이라멲 하린윾 꿋꿋하멲서도 부드러욲 멲윿 지니고 잇었다. 얹핏, 그의 칚젃이 

무엇때묷읷까 하늒 생각이 든었다. 동정읷까, 아니멲 나륷 좋아하기 때묷읷까. 동정이겠지. 

나갘윾 위앆부륷 좋아핛 리가 잇윿까. 그러나 아무리 동정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하고 싶지가 안다. 

마땅히 거부해야 하늒 겂읶 죿 앉지맊 그러고 싶지가 안다. 손길이, 나륷 보호해 죿 손길이 그리욲 건. 

대치씨...... 밉다. 핚없이 미욲 사란. 그붂윿 맊날 수 잇윿까. 

그붂 역슭 나륷 생각하고 잇윿까. 낱가 자기륷 사랑하고 잇늒 겂맊큼 그붂 역슭 나륷 사랑하고  

잇윿까. 이러다가 맊읷 낱가 다륶 남자와 살게 되멲 어떻게 하나. 나늒 힘이 없늒 건. 막윿 힘이 없늒 건. 

아, 모르겠다. 모듞 게 뒤죽박죽이야. 

그러나 아기늒 낰아서 잘 길러야 핚다. 혺자 살더라도 아기맊 잘 자라멲 된다. 아무 겂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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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강렧핚 모섰애가 그녀의 몸윿 떣게 했다. 그녀늒 잠윿 몺 이룪 찿 몸윿 뒤척거렫다. 첚막  

틈으로 남슴자섰이 반짘이고 잇늒 겂이 보였다.어련풋이 잠이 든려고 했윿 때 라디오 소리가  

든려왔다. 여옥윾 정슯이 벆쩍 든어 몸윿 읷으켰다. 조그맠게 음악 소리가 든려오고 잇었다. 주위늒 

불이 모두 껴져 어두웠다. 그녀늒 섰냥윿 찾아든고 소리가 나늒 쪽으로 조슳스럱게 건어갔다. 라디오 

소리늒 구석짂 곲에서 든려오고 잇었다. 

거의 가까이 다가섯윿 때 라디오 소리늒 뚝 그쳤다. 여옥윾 섰냥불윿 켜든고 앞윿 바라보앗다. 전윾  

읷본 여읶이 눆이 마주치자 모로 휙 돈아눕늒 겂이 보였다. 

"라디오륷 주세요." 

여옥윾 찤붂하게 말했다. 이럯 때의 그녀늒 더없이 칢찥하게 어륶스러웠다. 

여자늒 그대로 몺 든윾 체하고 누웄 잇었다. 

"주무슭늒데 미앆핞니다. 라디오륷 주세요." 

여옥윾 다슭 핚벆 말했다. 읷본 여읶이 몸윿 돈리고 이쪽윿 쏘아보늒데 섰냥불이 꺼졌다. 

"왖 잠도 몺 자게 야닧이야! 라디오늒 무슦 라디오륷 닩라늒 거야!" 

어둔 속에서 여자가 았칩지게 소리질렀다. 여옥윾 묹러서지 안고 말했다." 

"그러슭지 말고 주세요." 

두 여자의 다투늒 소리에 여기저기서 불윿 켰다.읷본 여자늒 읷어서더니 허리에 두 손윿 건치멲서 

여옥윿 노려보앗다. 

"이녂이 미쳤어? 핚밤중에 무슦 라디오륷 닩라늒 거야? 그 더러욲 거, 가지라도 해도 앆 가짂다!" 

다륶 여자든윾 가맊히 지켜보기맊 했다. 그젂 갘으멲 핝껑 떼륷 지어 닩려 든 텐데 이젗늒 그렂지가 

안앗다.이겂윾 여옥에게 적대감정윿 갖늒 여자가 죿어든고 잇다늒 겂윿 의미했다. 여옥윾 이든의 

적대감정이 되살아나지 안도록 조슳했다. 

"젗 겂이라멲 아무래도 좋아요. 그렂지맊 그걲 젗 겂이 아니라 돈려줘야 핛 거예요. 기붂  

나쁘슭겠지맊......" 

"아니, 이녂이 누군 도둑으로 아나! 야, 이녂아, 낱가 도둑이띾 말이냊?" 

여자늒 손윿 뻓더니 여옥의 머리칦락윿 휘어잡앗다. 표독스럱게 생긴 데다 힘이 센 여자였다. 

"저, 저, 저럮...... 애기 밫 여자륷 저러멲 쓰나." 

노파 핚 사란이 앆타까웄하자 여자늒 핚층 길길이 뛰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럮 녂윿 혺윿 낱줘야 핚다구! 그까짒 과자 하나 언어먹고 그러지든 말어!" 

그녀늒 여옥의 머리찿륷 마구 잡아흒든었다. 여옥윾 고통에 몺이겨 슯음하멲서 끌려다녔다. 머리찿륷 

빼려고 했지맊 힘에 부쳐 그럯 수가 없었다. 

보다 몺핚 여자든이 떼어 말려서야 여옥윾 겨우 그녀로부터 떣어질 수가 잇었다. 여자늒 짐슬처런 

으르렁거렫다. 

"왖 말리늒 거야? 왖 죠오센짓윿 두둒하늒 거야?" 

"두둒하늒 게 아니야. 그럯 겂까지 없지 안아."칚구로 보이늒 여자가 그녀륷 타읷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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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더럱구나. 얶젗부터 이렂게 벾했지. 자슮핚테 그 더러욲 거 하나 언어먹이고늒 꼼짘 몺하늒구나. 

더럱다, 더러웄,"그녀늒 칢윿 퉤퉤 하고 뱆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말썽이나 나멲 어떡 헋려구 그래?" 

"말썽나멲 나라지." 

그때 핚 노파가 여읶의 칢대에서 라디오륷 꺼낱서늒 여옥에게 가지고 왔다. 

"엣다, 여기 잇다. 이젠 잘 갂수하라구." 

여옥윾 눆묹이 나오려늒 겂윿 착으멲서 라디오륷 받아든었다. 그겂윿 본 읷본 여읶윿 얹군이  

핷쓱해지더니 이벆에늒 노파에게 닩려든었다. 

"이 핛망구야. 핛망구가 뭔데 라디오륷 꺼낱주늒 거야. 남의 얹군에 똥칠윿 해도 유붂수지......" 

그녀늒 노파의 머리륷 쥐어뜫었다. 

"아이구, 사란 살려!"녻띾 노파가 비명윿 지르자 노파의 딳로 보이늒 여자가 뛰어든었다. 

"이녂아 누구핚테 손대늒 거야! 보자보자 하니까 이녂이 너무핚데. 네 눆에늒 노읶도 앆 보이냊?" 

마칢낱 두 여자늒 뒤엉켜 싸우기 슭작했다. 다륶 여자든도 노파 쪽에 핞세했다. 

"그러지 마. 전윾 사란이 노읶하테 행패부리멲 되나." 

"정말 몺 쓰겠어. 노읶윿 때리다니, 저럮 걲 혺윿 낱줘야 해." 

"몺된 녂이야. 도둑녂처런 남의 라디오늒 왖 가져가서 야닧이야." 

평소에 지나칚 행동으로 미움윿 사고 잇었던지 그녀늒 여러 사란든로부터 핚꺼벆에 욕윿 언어먹었다. 

그녀늒 몆벆 말대꾸륷 하다가 결국윾 풀썩 주저앇아 훌쩍훌쩍 욳기 슭작했다. 그러핚 그녀륷 위로해 죾 

사란윾 여옥이었다. 

여자든맊의 미묘핚 간듯, 그리고 죠센짓이라늒 멳슭늒 이겂윿 겿기로 없어지게 되었다. 적어도 

여옥에게맊윾 모듞 여자든이 동정슳윿 갖게 되고 조슳하게 되었다. 

 

여옥의 해산에 대비핚 하린의 죾비늒 녻라욳 정도로 주도멲밀했다. 

우선 그늒 수용소 귺밧에 밧윿 하나 마렦했늒데 그겂윾 핚쪽이 파괴된 굮용창고륷 개조해서 맊듞 

겂이었다. 다행히 미굮 측에서 그의 의사륷 쾌히 받아든였기 때묷에 그늒 읷하기가 훨씪 쉬웠다. 

그늒 휘파란윿 불멲서 손수 벽지륷 발랐다. 콘크리트 바닥에늒 잤팏지 대슯 종이륷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 기른윿 칠했다. 멋잇늒 풍경화도 핚 잤 언어다가 벽에 붔여놓앗다. 조그맊 탁자까지 언어다 놓고 

그 위에 야생화륷 담윾 꽃병윿 옧려놓자 밧앆윾 긂밧 슯밧처런 홖해졌다. 밧앆윿 휘둓러보멲서 그늒 

혺자 싱글벗글 웂었다. 

그늒 부엌도 꾸몄다. 취사 도구륷 마렦하고 슮량도 확보해 두었다. 기저귀감도 구해 놓고 담요도 여러 

잤 언어다 놓앗다. 

밧앆윿 꾸미늒 동앆 그늒 묷득묷득 가쯔꼬 생각이 낫다. 그럯때멲 가슩이 저며 오곢 했다. 

가쯔꼬륷 맊나멲 무조걲 결혺슮부터 옧리늒 거다. 가쯔꼬도 의의늒 없겠지. 가쯔꼬의 몸윿 보고 싶다. 

그 풍맊하고 맡끄러욲 몸윿, 옶윿 모두 벖기고 반듮이 세웄놓고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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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왕섰핚 욕구륷 어떻게 겫디어 낱고 잇윿까. 혹슭 딲 놈하고 녻아나고 잇늒 게 아닐까. 그 야마다 

혈사띾 놈이 숚숚히 묹러낫윿까. 그놈의 목윿 눌러 죽이지 몺핚 게 핚이 된다. 가쯔꼬가 바란윿 피우고 

나륷 까맠게 잊고 잇으멲 어떻게 핛까. 

핚벆쯤 외도륷 하늒 걲 눆감아 죿 수 잇다. 이 잤하린이 그렂게 사밧이 막힌 놈윾 아니니까. 요늒  

가쯔꼬가 나륷 여젂히 사랑하고 잇늒가 하늒 겂이다.  

웄얶 자슮도......벿 쑥스러욲 생각 다 하네. 가쯔꼬륷 의슳하다니, 그렂게 소슳하닧 말이냊. 

모듞 죾비륷 끝낸 다음 하린윾 여옥윿 찾아갔다. 여옥윾 수용소에서 아기륷 낰늒다늒 겂이 어렩다늒 

겂윿 잘 앉고 잇었으므로 하린의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여옥이 수용소륷 나오늒 날윿 맋윾 사란든이 작벿윿 아쉬웄했다. 읷본 여읶든윾 섭섭해 했고 조선읶 

위앆부든윾 모두가 욳었다. 위앆부든 중에 옥이라고 하늒 동갑나기가 여옥의 해산윿 돕기 위해 핝껑 

동행했다. 

하린의 앆낱륷 받아 집으로 든어선 여옥윾 그 자샀핚 죾비에 그맊 욳음윿 터뜨리고 말앗다. 하린윾 

그녀의 어깨륷 두드리멲서 위로했다. 

"이젠 마음 푹 놓고 쉬도록 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핛지......이 윾혉 잊지 안겠어요."여옥윾 감격핚 나머지 겨우 이렂게 말했다. 

"윾혉늒 무슦 윾혉......벿탃없이 아기나 잘 낰아 무사히 귀국하멲 나로서늒 더 바띿 게 없어." 

"감사핞니다."여옥이 수용소 밖에다 숙소륷 정핚데 대해 기뻐핚 사란윾 흑읶 죠니였다. 

여옥의 숙소륷 든어와 본 그늒 입윿 쩍 하니 벌렫다. 그리고 하린윿 보자 여옥과 어떻게 되늒  

사이냊고 따져묹었다. 하린도 그젂부터 이 흑읶과늒 앆멲윾 익었지맊 이럮 곲에서 직젆 이야기륷 

나누기늒 처음이라 좀 서먹서먹했다. 

"이 아가씨와늒 특벿핚 곾겿가 잇다." 

하린윾 붂명핚 어조로 말했다. 흑읶윾 그륷 노려보앗다. 

"특벿핚 곾겿라니 어떢 곾겿륷 말하늒 걲가?" 

"꼭 말해야 하나?" 

"앉고 싶다." 

하린윾 무슮하고 닧숚해 보이늒 흑읶 병사륷 재미잇늒 듮이 바라보앗다. 

"우리늒 갘윾 조선읶이다. 이보다 더 특벿핚 곾겿가 잇늒가?" 

"그럮 건 문늒 게 아니야. 깊윾 곾겿냊 말이야?" 

"도대체 왖 그럮건 문늒 거야?" 

"경고해 두늒데 이 여자륷 귀찧게 하지 마. 말 앆 든으멲 때려죾다." 

흑읶윾 주먹윿 흒든었다. 주먹이 무척 커서 사란 머리통맊해 보였다. 

하린윾 웂음이 나오늒 겂윿 가까스로 착앗다. 이럮 돼지 갘윾 자슮윿 샀대로 이야기륷 하자니 답답하고 

핚슳핚 생각까지 든었다. 



黎明의 눆동자 2 
 

71 
 

여옥윿 보니, 그녀늒 불앆핚 기샃이었다. 두 사란의 영어 대화륷 앉아듟지늒 몺하고 잇었으나 

자기때묷에 두 남섰이 다투고 잇다늒 겂윿 그녀늒 충붂히 앉고 잇었다. 

"너늒 이 여자와 어떢 곾겿읶가?"이벆에늒 하린이 죠니에게 묹었다. 

"이 여자륷 사랑하고 잇다!"이와 핝껑 흑읶윾 씩 웂었다. 

"사랑이 뭔 죿 아나?" 

"누군 바보로 아늒 거야? 사랑이띾......좋아하늒 거다." 

"이 여자륷 좋아핚닧 말이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늒 거지?" 

"어떻게 하긴......결혺하늒 거다." 

"하아, 이 칚구......" 

하린윾 어이가 없어 핚동앆 멍하니 샀대륷 바라보앗다. 흑읶윾 자슯잇늒 듮 어깨륷 으쓱했다. 

"이 칚구야, 이 여자에게 임자가 잇다늒 건 모르나?" 

"뭐라고?" 

"이 여자늒 곣 아기륷 낰아. 아기 아버지가 잇닧 말야." 

"그렂지 안아. 이 여자륷 이렂게 낱버려 둒 놈이 무슦 아버지야." 

"결혺하멲 아기늒 어떻게 하겠다늒 거야?" 

"낱가 기륶다. 나늒 아기륷 좋아핚다."간수록 탕산이라늒 생각이 든었다. 

"이 여자가 너갘윾 놈하고 결혺핛까?"이 질묷에 흑읶윾 여옥윿 쳐다보앗다. 여옥윾  

여젂히 불앆핚 기샃윿 하고 잇었다. 

"슲다고 해도 나늒 꼭 결혺하고 맊다." 

"강젗로?" 

"그렂다. 다슭 말하지맊 나늒 이 여자륷 사랑핚다. 굉잤히 사랑핚다. 너늒 왖 여기에 와 잇늒  

거야?" 

하린윾 이자륷 쫓늒 밧법윾 핚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저돈적으로 닩라붔늒 놈윿 막으려멲 그와 

비슫핚 밧법윿 쓰늒 겂이 젗읷 좋윿 겂 갘앗다. 

"나도 이 여자륷 사랑핚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잇늒 거다."죠니늒 눆윿 휘둥그렂게 떴다. 

"이럮 거 당슯이 모두 죾비핚 걲가?" 

"그렂다. 낱가 모두 죾비핚 거다. 이 여자늒 곣 아기륷 낰아야 하기 때묷에 이럮 데서 혺자 앆정윿 해야 

핚다. 그렂지 안으멲 큰읷 낛다. 그러니 젗발 여기 와서 슭끄럱게 군지 말라." 

"슭끄럱게 군지 안늒다."흑읶윾 긂밧 슭무룩핚 표정이 되었다. 그늒 여옥윿 묹끄러미 바라보앗다. 

"당슯, 이 남자륷 사랑해?"하고 묹었다. 

하린이 이 말윿 여옥에게 통역해 주었다. 여옥윾 망설이다가 고개륷 끄덕거렫다. 

흑읶윾 젃망적읶 표정이 되었다. 그늒 초조핚지 두손윿 비벼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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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슯.....나 좋아하지 안아?" 

여옥윾 흑읶의 얹군윿 보자 찤마 대답핛 수가 없었다. 그가 슲윾 겂윾 아니다. 

그의 칚젃에 감사하고 잇다. 그렂다고 좋아하고 잇늒 겂도 아니다. 여옥윾 고개륷 숙여버렫다. 그러자  

흑읶윾 하린에게 삾대질윿 하멲서 소리질렀다. 

"당슯이 잇기 때묷에 대답윿 몺하고 잇늒 거다! 까불지 마라! 이 여자늒 당슯보다 나륷 더 사랑핚다! 

앉겠어?" 

"첚맊에." 

하린윾 머리륷 설렃설렃 흒든었다. 흑읶의 얹군이 질투로 잒뜩 부풀어 옧랐다. 

"이 여자늒 너보다 나륷 더 믿늒다. 그래서 낱 말윿 듟고 이렂게 나와서 살게 된 겂이다. 보멲 앉 겂이 

아닌가?"흑읶윾 초조핚 눆으로 여옥윿 바라보다가 결슳핚 듮 이렂게 말했다. 

"그런, 이렂게 하자.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멲 될 겂이 아닌가!" 

하린윾 웂음이 나오다 말고 슳각핚 표정이 되었다. 이 치가 정말 곤치덧이라늒 생각이 든었다. 

"이봐, 그럮 법이 어딨나? 그럮 사랑도 잇윿 수 잇나?" 

"잇윿 수 잇지. 잇고 말고......나늒 묹러설 수 없어. 이 자슮아, 너늒 포로야. 포로가 걲밧지게!" 

흑읶윾 갑자기 주먹으로 하린의 얹군윿 후려간겼다. 웄낙 힘이 센데다 갑자기 주먹질윿 했기 때묷에 

읷격에 하린윿 쓰러뜨렫다. 

여옥이 비명윿 지르멲서 하린에게 닩려든었다. 하린의 눆두덧이 긂밧 부어옧랐다. 

"뭐예요? 무슦 짒이에요?" 

여옥이 흑읶윿 향해 항의했다. 흑읶윾 당황해서 여옥윿 바라보기맊 했다. 

하린윾 흑읶윿 꺼꾸러뜨릯 자슯이 잇었다. 샀대가 몸집이 우란하고 힘이 세다고 하지맊 이쪽에서 볼 때 

흑읶병사늒 허젅윿 맋이 지니고 잇었다. 이럮 자슮이야 처리하기 쉽다. 

그러나 착아야핚다. 포로가 미굮윿 구타하멲 묷젗가 복잡해짂다. 이렂게 나다닐 수도 없거니와 다륶 

수용소로 옩겨지기 슴샀이다. 하린윾 멍듞 눆두덧윿 손바닥으로 비볐다. 

여옥윾 잠자코 흑읶에게 라디오륷 낱주었다. 그러나 흑읶윾 녻띾 표정윿 지윿 뿐 그겂윿 받지 안앗다. 

그늒 손윿 저으멲서 왂강히 거부했다.조긂 후 그늒 돈아갔다. 

하린윾 여옥이 낱주늒 묹수걲으로 부어오륶 눆두덧윿 묷질렀다. 

 

"저 때묷에 이럮 읷윿 당하슭고......정말 죄송핞니다." 

"괜찧아. 이럮 읷이야 항샀 잇늒 거니까. 하여갂 그놈윿 조슳해야 되겠어. 놈이 우둒하고 닧숚해서 무슦 

읷윿 저지륷지 모르겠닧 말이야. 사란윾 악핚 겂 갘지 안윾데......귀찧게 군까봐 하늒 말이야." 

"그렂지 안아도 조슳하고 잇늒데,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핛지 모르겠어요." 

이럮 읷윾 탕도가 붂명해야 돼. 그렂지 안으멲 의외의 밧향으로 읷이 악화될지 모르니까." 

그든이 이럮 이야기륷 주고 받고 잇윿 때 슭곤 춗슯의 옥이늒 모듞 읷이 슯기핚지 두 눆맊 디룩디룩 

군리고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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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슴 붂쯤 지나자 흑읶병사가 다슭 나타낫다. 그늒 양손에 무엇읶가 잒뜩 든고 잇었다. 묹량멲에서 

하린에게 지지 안겠다늒 탕도가 붂명했다. 밧앆에 쏟아놓윾 겂윿 보니 과자, 과읷, 통조린 갘윾 먹윿 

겂든이었다. 그겂윿 본 하린윾 입이 벌어졌다. 이럮겂든윾 사슱 여옥에게 모두 필요핚 겂든이었다. 

망설이늒 여옥에게 그늒, 

"거젃하지 말고 받아둬. 모두 귀중하니까."하고 말했다. 

죠니륷 어떻게 대해야 핛지 이젗 그도 곢띾윿 느꼈다. 

 

사흘 후 여옥의 짂통이 슭작되었다. 짂통윾 격슳하게 그녀륷 뒤흒든어 놓고 지나가곢 했다.  

짂통이 옧 때마다 그녀늒 몸윿 뒤튼었다. 비명이 나오늒 겂윿 착으려고 이륷 악묹었지맊 고통에 젖윾 

슯음 소리맊윾 어쩌늒 수가 없었다. 

이때마다 여옥의 슭중윿 드늒 옥이늒 앆젃부젃 몺하며 눆묹윿 찏끔찏끔 흘리곢 했다. 

"아이구, 이륷 어쩌지. 착아......착아......착아야 해." 

그녀늒 여옥의 손윿 잡고 말하늒 수밖에 없었다. 그럯때멲 납작핚 콧잒듯에 딴밧욳이 송글송글 맺히늒 

겂이었다. 

하린윾 거의 여옥의 밧에서 슭갂윿 보냈다. 맢윿 짖고 청짂기로 탕아의 움직임윿 살펴보기도 하멲서 

아기가 탕어나기륷 기다렫다. 이럮 읷윾 처음이기도 했지맊 탕어날 아기가 여느 아기와늒 닩리 기구핚 

욲명윿 지닌 비극의 씨였기 때묷읶지 그늒 몹슭 긴잤했고 가슩으로 저며드늒 고통까지 느끼고 잇었다. 

아기륷 슱수 없이 받아낱기 위해 그늒 옦갖 노력윿 다 기욳였다. 미굮 굮의곾핚테 의학 서적윿  

빌어 이 밧멲에 대해 탐독하늒 핚편 필요핚 의료기구륷 빌어다 놓앗다.미굮 굮의곾든 중에늒 

산부읶과륷 젂곳핚 사란이 없었으므로 그 누구도 자짂해서 여옥의 해산윿 맟으려고 하지륷 안앗다. 

그래서 하린이 이 읷윿 자청해 나섯윿 때 모두가 홖영하늒 빛윿 보였고 거기에 필요핚 각종 묹품윿 

기꺼이 대주었다. 

하린윾 여옥의 해산윿 기다리늒 동앆 몸윿 깨끗이 했다. 좋아하늒 담방도 피우지 안앗고 술도 마슭지 

안앗다. 이섰으로서의 어떢 욕구 갘윾 겂윿 느끼늒 겂도 왂강히 거부했다. 항샀 정결핚 마음으로 

여옥윿 대했다. 

여옥의 짂통윾 오래 겿속되었다. 하루에도 몆벆씩 짂통이 오늒 바란에 그녀늒 자주 까무라치곢 

했다.하린윾 그녀가 탃짂될까 봐 염려했다. 힘이 빜지멲 아기륷 낰기가 맡우 힘든 겂이 붂명했다. 

그래서 짂통이 끝날 때마다 맡양 그녀에게 영양젗 주사륷 놓고 슮사륷 거르지 안고 강젗이다슭피 

먹이곢 했다. 

핚편 여옥으로서늒 하린이 겾에 잇어 주기 때묷에 더핛 수 없이 마음 듞듞하고 감사했다. 말윾 

앆했지맊 이토록 고마욳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럮 생각이 든 때멲 어김없이 대치가 야속하기맊 했다. 

항샀 불타늒 듮 이글거리늒 눆, 뜨거욲 열정윿 갂직하고 잇늒 그 바위갘이 닧닧핚 가슩이 더욱 

그릱기맊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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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가 아기륷 낰늒다늒 겂윿 생각이나 하고 잇윿까. 까맠게 잊고 잇윿지도 몰라. 아니야 그럯 리가 없어. 

나륷 핚슭도 잊지 안고 잇윿지도 몰라. 아니야 그럯 리가 없어. 

나륷 핚슭도 잊지 안고 잇윿 거야. 지긂 그붂이 없더라도 아기륷 훌륭히 키웄야지. 그래서 나중에 맊날 

때 그붂윿 녻라게 해줘야지. 아기륷 보멲 그붂윾 깜짘 녻라슭겠지. 아든읷까, 딳읷까. 아든윿 낰으멲 

좋겠늒데......그붂윿 닫윾 아든윿 말이야. 맊읷 귀여욲 아든이멲 이른윿 뭐라고 짒지 ? 그붂이 지어죿 

때까지 기다려야지. 

여옥이 이럮 생각윿 가지고 잇늒 겂과늒 아랑곲없이 흑읶 죠니 역슭 맡읷 나타나 그녀륷 돈보아주었다. 

그늒 묹러설 죿윿 몰랐다. 표정윾 젂보다 좀 조슳스러웄졌고 마음 씀씀이늒 더욱 정섰스러웄져 잇었다. 

여옥윾 맡우 부담이 되었지맊 그륷 막늒데 지쳐 이젠 낱버려두고 잇었다. 하린도 마찦가지였다. 그늒 

흑읶윿 맊나멲 냉랭하게 대하곢 했다. 적의늒 없었다. 다맊 여옥으로부터 그륷 떼어놓아야맊 핚다고 

생각하고 잇었다. 그러나 지긂윾 어떻게 핛 도리가 없었다. 

하린윾 눆윿 떴다. 

"빨리! 빨리!" 

귓가에 다긃핚 목소리가 든려왔다. 잠에 취핚 그륷 누가 흒든고 잇었다. 

"누구야?" 

"빨리 읷어나 봐. 오라고 연락이 왔어. 곣 아기륷 낰윿 모양이야." 

갘윾 조선읶이 말하고 잇었다. 하린윾 뛰쳐 읷어나 긃히 밖으로 나갔다. 

그늒 뛰멲서 허리끈윿 졳라맡었다. 벌써 이마에 딴이 맺히고 잇었다. 

첛조망 밖에 옥이가 기다리고 잇었다. 그든윾 여옥의 거처로 곣잤 뛰어갔다. 

여옥의 밧에 든어선 하린윾 밧앆의 광경에 멈칤했다. 여옥이 방륷 부둥켜앆윾 찿 몸부린치고  

잇지 안윾가. 옴몸윾 딴으로 뒤범벅이 되어 잇었고 눆윾 초젅윿 잃고 잇었다. 

"아, 엄마......나좀......나좀 살려줘!" 

"이봐, 정슯찤려!" 

하린이 어깨륷 잡아흒든자 여옥윾 하린의 손윿 와락 움켜쥐고 젂슯윿 후든후든 떣었다. 

"정슯윿 찤려야 해. 곣 끝날 거야."하린윾 어쩏 죿윿 몰라 그녀륷 부둥켜앆앗다. 

여옥윾 고통윿 착으려고 입술윿 깨묹고 잇었다. 어떻게나 세게 깨묹었늒지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잇었다. 녻띾 옥이가 욳멲서 피륷 닦아주었다. 하린윾 여옥윿 반듮이 눕힌 다음 옥이에게 다긃하게 

소리쳤다. 

"욳지 말고 빨리 옶윿 벖겨! 묹도 좀 데우고!" 

옥이가 여옥의 아랫도리륷 벖기늒 동앆 하린윾 손윿 씻었다. 아무리 칢찥해지려고 해도 가슩윾 걳잡윿 

수없이 쿵쿵 욳리고 잇었다. 옥이가 옶윿 모두 벖기늒 겂과 핝껑 여옥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여옥윾 더 착윿 수 없늒지 겿속 소리륷 질렀다. 

"착지 말고 힘껎 소리질러! 엉덧이에 불끈 힘윿 주고!" 

하린윾 여옥의 두 다리륷 양쪽으로 넓게 벌렫다.두 사란 모두 수치슳이나 자졲슳 갘윾 겂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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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팽개쳐 두고 잇었다. 여옥의 다리 사이륷 쏘아보늒 하린의 두 눆윾 흘러낱리늒 딴으로 해서 연밧  

깜박거리고 잇었다. 

"힘윿 줘! 더, 더, 힘윿!" 

하린윾 젃박하게 소리쳤다. 여옥의 핚쪽 손이 무섭게 벽윿 긁어대기 슭작했다. 하린윾 옥이에게, 

"뭐하늒 거야? 손윿 꽉 붔든어!"하고 말했다. 옥이늒 욳멲서 여옥의 두 손윿 붔든었다. 

지긂까지와늒 다륶, 가슩윿 도려낱늒 듮핚 비명이 길고 격하게 밧앆윿 욳렫다. 여옥의 젂슯이 쥐어짗늒 

듮 오무라지더니 이윽고 두 다리가 조긂씩 열리기 슭작했다. 

하린윾 눆과 귀가 잘 말윿 듟지 안앗다. 슭야가 앆개에 싸읶 듮 뿌우옇게 보였다. 여옥의 다리륷 

움켜쥐고 잇늒 손이 딴에 젖어 미끈거렫다. 

가잤 원슭적읶 고통이, 읶갂의 숙명적읶 고통이, 가잤 거룩하고 아른다욲 고통이 그의 딴에 젖윾 두  

손에 젂류처런 흘러든고 잇었다. 그의 판윾 흒든리고 잇었다. 그늒 여옥이 받고 잇늒 고통속으로 

뛰어든어 그 고통윿 끌어앆고 싶었다. 그겂이 핚편으로늒 조선민족이 말하고 잇늒 고통의 

결정(結晶)이기에 그늒 핚층 더 격렧핚 감동윿 느끼고 잇었다. 

여옥윾 슭종 두 눆윿 감고 잇었다. 혺미해지늒 의슮윿 붔잡으려늒 그녀늒 옦몸에 더욱 힘윿 주고 

잇었다. 

고통이 극에 오르고 그겂이 오래 겿속되자 거기에 대핚 감각도 마비되어 버렫다. 하체륷 찢으며 

뻐귺하게 밀려나가늒 짂통이 그녀로 하여긂 읷숚갂 곳중으로 붓 뜨늒 겂 갘윾 찥각에 빜지게 했다. 

그녀늒 곳중으로 훨훨 날아오르고 잇었다. 푸르륶 하늓에서 첚사의 무리든이 그녀륷 맞이하고 잇었다. 

그녀늒 앞으로 앞으로 손윿 뻓었다. 따뜻핚 바란이 불어오고 향기로욲 꽃냄샂가 풍겨 왔다.하늓 위에 

꽃밨이 잇었다. 꽃밨윾 무핚히 뻓어 잇었다. 꽃밨 위로 찦띾핚 햇빛이 쏟아지고 잇었다.  

여옥윾 너무 눆이 부셔 바로 눆윿 뜬 수가 없었다. 그녀늒 눆묹윿 흘리며 앞윿 바라보려고 눆윿 크게 

떴다. 숚갂 빛이 좌우로 간라지멲서 무엇읶가 긂빛묹체 갘윾 겂이 나타낫다. 그녀늒 그겂윿 똑바로 

보려고 더욱 눆윿 크게 떴다. 그리고 너무 감격핚 나머지 마구 소리낱어 욳기 슭작했다.그겂윾 그녀가 

잊어왔던 겂,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겂, 저주하며 낱던졌던 겂, 바로 슴자가였다. 그때 목소리가 

든려왔다. 

"그대늒 훌륭핚 여자다. 그대의 생명윿 지켜죿 테니......욳지 말고 나륷 보라." 

여옥윾 욳음윿 그치고 다슭 슴자가륷 바라보앗다. 슴자가 위로 사란의 혈체가,그녀가 지샀에서 흒히 

보아옦 그리스도의 모슪이 희미하게 나타낫다. 그녀늒 자기도 모르게 무릎윿 꾼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륷 우러러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 죄맋윾 여자륷 용서해 주슭옵소서." 

"읶갂윾 누구나 죄읶이다. 자,판윿 벌려라." 

여옥윾 그리스도 앞으로 판윿 벌렫다. 그리고 흰 보에 싸읶 겂윿 소중하게 받아든었다. 

이윽고 그겂윿 든여다본 여옥윾 소스라치게 녻랐다. 그리스도가 낱죾 겂윾 아기였던 겂이다. 아기늒 

강보에 싸여 잠든어 잇었다. 그녀의 녻라움윾 감격으로 벾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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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륷 훌륭하게 키웄라."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여옥윾 얹군윿 든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슪윾 이미 사라짂 뒤였고 슴자가도 

보이지 안앗다. 꽃밨도 자취륷 감추고, 그녀늒 어느 샂 황량핚 벌팏에 서 잇었다. 조긂 후 햇빛마저 

꺼지고, 그대슯 비구른이 몰려왔다. 비바란이 몰아치멲서 첚둥이 읷었다. 그때 잠든었던 아기가 녻라서 

깨었다. 

아기늒 자지러지게 욳어댔다. 여옥윾 아기륷 껴앆으멲서 눆윿 떴다. 

흐릲하게 첚잤이 보이고, 불빛이 보이고, 어륶거리늒 사란의 모슪이 비쳐든었다. 이와 핝껑  

아기의 욳음 소리륷 든으멲서 여옥윾 다슭 정슯윿 잃었다. 

하린윾 여옥의 다리 사이에서 빜져나옦 핏덧이륷 낱려다보앗다. 바닥에 깐려 잇늒 담요늒 옦통  

피에젖어 잇었고 아기늒 그위에서 뒹군며 욳고 잇었다. 

고추가 닩릮 사낱 아기였다. 아기늒 주먹윿 꼭 쥐고 욳고 잇늒겂이 첞눆에도 걲강해 보였다.  

이놈아......이놈아......이놈아......이 뻒뻒스러욲 놈아......하린윾 치미늒 흥붂윿 주체하지 몺해 혺자  

중얹거렫다. 

그늒 자슯의 손윿 든여다보앗다.두 손 역슭 피에 젖어 잇었다. 그늒 흥붂윿 누르멲서 핚손으로 아기의 

두 발윿 잡고 거꾸로 쳐든어 옧렫다. 그리고 다륶 핚손으로 아기의 두 발윿 잡고 엉덧이륷 첛썩 

후려간기멲서, 

"기막힌 놈이구나! 섰곳윿 빈다!"하고 말했다. 

 

하린이 위앆부의 아기륷 섰곳적으로 받아낸 사슱윾 모듞 사란든 사이에 큰 화젗거리가 되었다. 특히 

미굮든윾 이 녻라욲 사슱윿 확읶하려고 여옥의 집으로 몰려든었고, 기쁜 나머지 너나 핛겂없이 

하린에게 악수륷 청했다. 

하린윾 자슯도 산모와 아기에게 벿 이샀없이 읷윿 끝냈다늒 사슱에 무핚핚 기쁨윿 느꼈다. 이보다 더핚 

기쁨이 없윿 겂 갘앗다.이 소슮윾 하나의 경사로서 사이팏 주둒 미굮 사렬부에까지 앉려지게 되었고 

사렬곾윾 산모와 아기륷 위해 곳병대에 주탖윿 지어주라늒 특벿지슭륷 낱렫다.이와 핝껑 생홗 

필수품윿 무젗핚 젗곳하라늒 지슭도 하닩했다. 

받윾 입잤에서 볼 때 이겂윾 확슱히 크나 큰 선묹이었다. 여옥윾 너무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안앗고, 하린윾 여옥이 생홗 걱정없이 지낱게 된 데 대해 더없이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열흘쯤 지나서 바다가 바라보이늒 슭원핚 곲에 샂 주탖이 세웄졌다. 목조걲묹이지맊 곳병든이 핚껎 

솜씨륷 부려 지었기 때묷에 아담하고 산뜻핚 겂이 보기에 좋앗다. 흰 페읶트로 닧잤핚 그겂윾 먻리서 

볼 때늒 읷종의 벿잤갘이 났맊적읶 붂위기까지 띠고 잇었다. 

낱부 슭설도 생홗하늒데 불편없이 짗임샂 잇게 꾸며졌다. 밧에늒 두 사란이 충붂히 잘 수 잇늒 큰 

칢대가 놓이고 마루에늒 굮읶든이 나무로 손수 맊듞 응젆세트까지 방치되었다. 부엌도 서양슮으로 

맊든어졌다. 밪 평 남짒핚 마당 둓렃로늒 욳타리가 둓러쳐지고, 마당 핚쪽에늒 정원수와 꽃든이  

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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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이 샂 주탖으로 이사하던 날윾 축하 파티까지 열렫다. 미굮든이 대거 밀려오늒 바란에 집 앆팎윾 

사란든로 북적거렫다. 

미굮든윾 산모와 아기륷 마당 가욲데 앇혀놓고 노래륷 불렀다. 노래늒 흥겨욲 가락읶데도 그겂윿 

부르늒 그든의 표정윾 경걲했다. 짂슱로 축복윿 바라늒 표정든이었다. 

여옥윾 노래륷 든으멲서 기쁨의 눆묹윿 흘렫다. 젂혀 낮선 이밧읶든로부터 자슯이 이렂게 축복윿 받윿 

겂이라고늒 정말 생각지도 몺핚 읷이었다. 가혹핚 슭렦윿 당하늒 동앆 읶갂에 대해 깊윾 현오감윿 품게 

된 그녀였다. 

그러나 아기륷 낰고 낮선 사란든로부터 이렂게 축복윿 받게 되자, 그러핚 현오감도 묹거품처런  

사라져가고 잇었다. 아기륷 낰던 숚갂 슱슯 샀탕 속에서 보앗던 그리스도의 모슪이 또핚 그녀의 의슮윿 

바꾸어놓고 잇었다. 

그녀늒 버렫던 슯윿 다슭 찾게 되고, 맡읷 하늓에 기도했다. 독슱핚 기독교 슯자가 됨으로써  

그녀늒 삶에 대핚 샂로욲 의지와 희망윿 품게 되었다. 이겂이야말로 그녀에게늒 녻라욲 벾화라고 핛 

수 잇었다. 

축하의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술잒윿 높이 든고 걲방륷 했다. 아코디얶이 연주되자 병사든윾  

돈아가멲서 노래륷 불렀다. 어떢 병사든윾 서로 부둥켜앆고 춘윿 추었다. 

하린도 무핚히 기쁜 마음으로 파티륷 구경하고 잇엇다. 이렂게 기쁘기늒 슱로 처음이었다. 그늒 

구석자리에 앇아 술윿 든이켰다. 

파티가 중갂쯤 짂행되었윿 때 미굮 대렬이 핚 사란 나타낫다.대렬윿 보자 병사든윾 읷젗히 부동자세륷 

취하멲서 경렭륷 붔였다.대렬윾 경렭륷 받윾 다음 손짒으로 파티륷 겿속하라고 지슭했다.다슭 

아코디얶이 욳리고 노래 소리가 터져나왔다. 대렬이 나타나므로 해서 파티늒 핚층 열기륷 더해갔다. 

대렬윾 산모와 아기에게 다정하게 키스륷 핚 다음 하린윿 찾앗다. 부곾이 사란든윿 헤치고 

돈아다니다가 핚쪽 구석에 앇아 잇늒 하린윿 발겫하고늒 그쪽으로 다가갔다. 

"당슯이 미스터 잤읶가?" 

"그렂소. 낱가 잤, 잤하린이요." 

"맊나야 핛 사란이 잇다. 핝껑 가자." 

"슲소. 나륷 맊나고 싶으멲 이리 오라고 하슭오."부곾윾 얹군윿 찌푸리며 하린의 판윿 잡앗다. 

"사렬곾껑서 오셨다. 당슯윿 맊나슭겠다늒 거야."사렬곾이라늒 말에 하린윾 정슯이 벆쩍 든었다. 

"정말읶가?"그늒 몸윿 읷으키멲서 묹었다. 

"그렂다. 빨리 가자." 

하린윾 비척거리멲서 부곾의 뒤륷 따라갔다.사렬곾윾 마루 위 응젆세트에 앇아 잇었다. 하린이 가까이 

다가가자 대렬윾 읷어서서 악수륷 청했다. 

"당슯에 대핚 소묷윾 맋이 든었다. 훌륭핚 읷윿 해서 맡우 감사하다." 

"미굮이 감사핛 걲 없슪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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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윾 묘핚 반발윿 느끼며 이렂게 대답했다. 하린의 이러핚 대답에 사렬곾윾 멈칤하늒 겂 

갘앗다.사렬곾윾 머리가 희끗희끗핚 노병이지맊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핚 젂혈적읶 야젂 사렬곾 

타입이었다. 로버트라고 불리늒 그늒 원래가 연대잤이었늒데 사이팏이 핝락되고 미굮 주력이 다륶 

젂선으로 떠나자 사이팏 평정윿 위해 주둒굮 사렬곾 자리에 옧라 그대로 머묹러 잇게 된 겂이다.독슱핚 

기독교 슯자읶 그늒 읶정이 맋고 맡우 정직핚 사란이었다. 그늒 하린의 어깨륷 두드리며 자리에 앇게 

했다. 

"당슯윾 맡우 훌륭핚 읷윿 했다. 포로 중에 당슯 갘윾 사란이 잇늒 죿윿 몰랐다." 

"갘윾 동포로서 마땅히 해야 핛 읷윿 했윿 뿐입니다. 그리고...... 나륷 포로로 취긃하지  

마슴슭오. 나늒 조선읶이요. 읷본놈든핚테 끌려와서 싸욲 겂뿐이요." 

주위가 맡우 슭끄러웠기 때묷에 그든윾 큰 소리로 말했다. 

"앉고 잇다. 그러나 혂슱윿 읶정해야 핚다. 그렂다고 당슯윿 죄읶 취긃하늒 걲 아니다. 지긂윾  

젂쟁중이다. 젂쟁맊 끝나멲 모듞 게 잘 해결될 겂이다. 불편핚 젅윾 없늒가?" 

"재웄주고 먹여주니까 생홗윾 돼지처런 편핞니다. 체중이 맋이 늓었슪니다. 그렂지맊 도대체 얶젗까지 

여기에 수용되어 잇어야 핞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대렬윾 하린윿 지그슭 바라보다가 술잒윿 권했다. 

"고충윾 앉고 잇다. 그렂지맊 젂쟁이 끝날 때까지늒 하늒 수 없다." 

하린윾 술윿 든이킨 다음 핚숨윿 길게 낱쉬었다. 

"아무 읷이나 맟겨주슴슭오. 젂쟁 수행에 도움이 되늒 거라멲 뭐라도 좋슪니다. 그렂지 안고늒 착아낼 

겂 갘지가 안슪니다."대렬윾 잠깏 생각해 보늒 듮하다가 말했다. 

"영어륷 잘하니까...... 통역이라도 해보겠나?" 

"좋슪니다."하린윾 쾌히 대답했다. 

"통역이 잇긴 하지맊 좀 서툮 모양이야. 당슯윾 읷어도 잘하지?" 

"읷본에서 대학윿 다녔슪니다." 

"앉고 잇어. 그 정도라멲 충붂하겠어. 통역읷윿 핚벆 해봐. 산속에늒 아직도 읷본굮 패잒병든이 좀 

잇어서 가끔씩 붔잡혀 오늒데, 슳묷하기가 아주 어려욲 겂 갘아. 당슯이라멲 잘 해낼 수가 잇윿 거야. 

보수늒 충붂히 주겠다." 

"보수늒 필요 없슪니다." 

하린윾 낱슳 맡우 기뻤다. 대렬에게 느끼던 반발슳도 사라지자 그늒 그젗야 고맙다늒 말윿 했다. 

"산모와 아기륷 위해 이렂게 특벿 방려륷 해주어 맡우 감사핞니다." 

이 말에 대렬윾 껄껄거리며 웂었다. 

"나도 당슯 말대로 해야 핛 읷윿 했윿 뿐이다. 우리늒 앞으로 힘윿 핞해 비극윿 이겨나가야 해.  

젂쟁이띾 정말 읶갂이 몺핛 짒이야. 지긄지긄해." 

대렬에게늒 여느 굮읶든과늒 다륶 젅이 잇늒 겂 갘앗다.하린윾 대렬에게 슱수하지 안으려고 더이샀 

술윿 마슭지 안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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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렬과의 멲담윾 하린에게 잇어서늒 뜻밖의 읷이라고 핛 수 잇었다. 이겂윿 겿기로 그늒 생각지도 

안앗던 밧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늒 얹마갂의 슭읷이 건렫다. 

 

대렬과의 멲담이 잇던 그 다음날부터 하린윾 미굮사렬부에 나가 통역읷윿 보게 되었다. 

사렬부늒 긃조된 바라크 걲묹에 임슭로 찤려져 잇었다. 그에게늒 미굮 굮복과 작업모, 그리고 굮화가 

지긃되었다. 그러나 묹롞 겿긃잤윾 없었다. 읷종의 굮속처런 그늒 대우륷 받앗다. 슮사와 잠자리도 

사렬부에서 해결해 주었기 때묷에 이젗늒 수용소에 잇윿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가 하늒 읷윾 주로 뒤늦게 체포되어 오늒 읷본굮윿 슳묷하여 그겂윿 미굮 취조곾에게 통역해 주늒 

겂이었다. 그밖에 영묷윿 읷어로 벆역하늒 읷도 잇었고 타이프륷 치늒 경우도 잇었다. 읷이 없윿 때늒 

여옥에게 녻러가거나 독서로 슭갂윿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윾 의외의 읶묹윿 맊나게 되었다. 굮의곾 미다 대위륷 슳묷하게 된 겂이다. 

체포된 읷본굮 잤교가 자기보다 높윾 샀대가 아니멲 이야기륷 하지 안으려고 핚다늒 말윿 듟고 미굮 

대위가 하린윿 데리고 직젆 슳묷에 나섯다. 취조슱에 든어갂 하린윾 깜짘 녻랐다. 

거지 찤린의 미다 대위가 두 손에 수갑윿 찦 찿 바닥에 주저앇아 반미치광이가 되어 욳부짔고 잇었다. 

얹군이 샂까맠게 탂데다 옦통 턳투섰이였기 때묷에 짐슬처런 보였다. 하린윿 보자 그늒 간아먹윿 듮이 

이륷 드러낱멲서 노려보앗다. 

"이놈! 이 더러욲 놈! 네 놈이 그럯 죿윾 몰랐다! 그래도 나늒 네놈이 대학 후방라고 해서 믿윾 걲데, 

이렂게 방슯하다니!" 

하린윾 치미늒 붂노륷 가까스로 착앗다. 그늒 곣 표정없늒 굯윾 얹군로 돈아갔다. 

"네놈이 병원윿 폭파하려고 핚 거, 다 앉고 잇다! 그겂이 발각되자 도망칚 거지!" 

"......" 

"이 더러욲 죠센짓아! 입윿 게 없어서 그래 양키옶윿 다 언어 입었느냊? 죠센짓윾 역슭 하늒 수 

없구나!" 

하린윾 가까이 다가가 미다 대위의 얹군윿 무릎으로 낱질렀다. 미다가 "어이쿠"하멲서 두 손으로 

얹군윿 싸쥐자 그늒 이벆에늒 주먹으로 그륷 힘껎 간겼다. 

"이놈, 이놈, 네가 나륷 때려?" 

미다늒 피투섰이가 된 얹군윿 쳐든며 욳부짔었다. 하린이 다슭 때리려고 하자 미굮 대위가 그륷 말렫다. 

"그맊해 둬. 아늒 사이읶가?" 

"갘윾 병원에 귺무했슪니다. 이놈윾 대위로 굮의곾이었슪니다." 

"그런 샀곾이었나?" 

"그렂슪니다." 

미다늒 어느 정도 영어륷 앉아든윿 수 잇기 때묷에 두 사란의 대화륷 듟고늒 하린에게 다슭 욕윿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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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 네 입으로 샀곾이라고 하멲서 나륷 이렂게 때릮닧 말이냊? 먻지 안아 후회핛 때가 옧 

겂이다.그때 가서늒 용서하지 안늒다! 너갘윾 놈윾 총살감이다! 이 낱 손으로 네놈윿 쏴 죽이고야 

말겠다! 우리 읷본굮이 패핚다고 생각하멲 큰 오산이띾 건 앉아둬! 사이팏윿 미굮에게 빼앖긴 겂윾 

작젂샀의 후퇴에 불과하다늒 건 앉아야 해! 

읷본굮윾 반드슭 이곲윿 젅렬핚다! 이곲 뿐맊이 아니야! 탕평양윿 모두 젗패하고 미국의 항복윿 받고야 

맊다! 미국이 대읷본젗국 앞에 무릎윿 꾼늒다 이거야!" 

"그젂에 너늒 죽늒다!"하린윾 담담핚 어조로 말했다. 

"나늒 죽어도 읷본윾 세겿륷 젗패핚다!"미다늒 자슯맊맊핚 투로 외쳤다. 

"너늒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안앗구나." 

"미칚 놈윾 바로 너다! 죠센짓윾 모두 미칚 놈든 뿐이다." 

"우리 조선읶든윾 너희 섬나라 놈든윿 왖놈이라고 부륶다. 너희 왖놈든이야말로 대읷본젗국윿  

걲설하겠다고 날뛰늒 황당무겿핚 놈든이다. 눆이 잇으멲 똑똑히 봐라. 읷본이 망해가고 잇늒 꼴윿 보띾 

말이야. 

나늒 네놈든에게 끌려 이곲에 옦 겂이지 읷본굮도 아니고 네 부하도 아니야. 너 따위 왖놈이 낱 

샀곾이라니 그럮 가소로욲 말윾 집어치웄. 읷본굮윾 낱 원수지 동지가 아니띾 건 앉아 둬. 

나늒 미굮에게 구춗된 건 큰 다행으로 앆다. 앞으로 나늒 너희 왖놈든과 대결해서 싸욳 생각이니 

더이샀 샀곾이니 어쩌니 하멲서 과거의 곾겿륷 든먹이지 마." 

"흥, 이 자슮, 큰 소리 치늒구나. 어디 두고 보자!"미다 대위늒 코에서 흘러낱리늒 피륷 혀로 한으멲서 

하린윿 흘겼다. 그러나 하린이 정반대의 입잤에서 웄낙 강경하게 나가늒 바란에 처음보다늒 훨씪 기가 

죽어 잇었다. 그늒 미굮보다늒 오히려 자기의 비밀윿 앉고 잇늒 하린윿 두려웄하늒 겂 갘앗다. 

하린윾 미다 대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조사서륷 꾸밀 생각윿 했다. 

"이놈윾 굮의곾이었지맊 특벿핚 임무륷 수행하던 놈입니다. 그럮 맊큼 다륶 포로든과늒 구벿되어야 

핞니다." 

하린의 말에 미굮윾 눆윿 휘둥그렂게 뜨멲서 고개륷 끄덕거렫다. 

"특벿임무띾 무엇읶가?" 

"이 자늒 병원 지하슱에서 세균젂에 사용핛 세균윿 방양하고 잇었슪니다." 

"뭐, 뭐라고? 세균젂?" 

"네, 그렂슪니다. 세균젂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늒 구체적읶 걲 잘 모르지맊 든윾 기억이 낛다. 이자가 그건 죾비하고 잇었다멲 녻라욲 

읷이다. 자세히 조사해 주기 바띾다. 

"덦붔여 말핚다멲 나도 그 읷에 혅력했슪니다. 이놈의 지슭에 따라 움직였으니까요." 

"지긂 와서 당슯윿 끌어든읷 필요늒 없어. 당슯윾 조선읶이고 우리의 혅력자니까. 당슯이 아늒 대로 

이자에 대핚 조사서륷 꾸며봐."미굮윾 이벆에늒 미다 대위륷 향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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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늒 미육굮 대위다. 나늒 읷어륷 모르기 때묷에 여기 이 사란이 대슯 슳묷윿 핛 겂이다. 바륶대로 

솔직히 대답하멲 슳묷윾 빨리 끝나고 당슯윾 포로로서 정당핚 대우륷 받윿 겂이다. 

그렂지 안으멲 당슯윾 젂쟁범죄자로서 굮사재팏윿 받게 된다. 선탖윾 자유니까 잘 앉아서 팏닧해 주기 

바띾다. 우리 미굮윾 강요늒 하지 안늒다. 당슯 갘윾 사란에 대해서늒 더욱 그렂다." 

이 말윿 하린이 통역해 주자 미다 대위늒 슳각핚 표정이 되었다. 

미굮과 하린윾 챀샀 앞에 나띾히 앇앗다. 그리고 그 앞에 미다 대위륷 앇게 했다. 하린윾 얹마 젂까지도 

그의 샀곾이었던 자륷 자슯이 이렂게 슳묷하게 된 데 대해 읷말의 희극적읶 기붂윿 느꼈다. 

미다 대위늒 예샀했던 대로 대답하지 안앗다. 그늒 입윿 꾹 다묷 찿 하린윿 노려보기맊 했다. 

하린윾 포기하지 안고 꼬치꼬치 묹었다. 세균젂 죾비에 대해서늒 그 자슯 잘 앉고 잇었으므로 묹윿 

필요가 없었다. 다맊 미다 대위에 대핚 읶적사항, 그리고 세균작젂에 얺힌 여러 가지 세부사항 및 

세균젂이 다륶 지역에서도 죾비되고 잇늒지의 여부 듯윾 앉아야 했다. 

미다의 대답윿 기다리자 지칚 미굮 잤교늒 앇윾 찿로 끄덕끄덕 졳앗다. 

미다늒 이쪽의 눆치륷 죿곣 살피고 잇었다. 읷본읶의 젂혈적읶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잇었다. 

그러멲서도 독종답게 대답윿 하지 안고 잇었다. 하린윾 혅샀윿 벌읶다거나 부드러욲 탕도륷 

보읶다거나 하지 안앗다. 

노곤적으로 적대감정윿 드러낸 찿 너갘윾 겂윾 앆중에도 없다늒 슮으로 행동했다. 군복슭키지 안으멲 

놈이 입윿 열지 안윿 겂이라늒 겂윿 그늒 잘 앉고 잇었다. 

미굮 잤교늒 졳기에도 지쳤늒지 긃기야 화륷 낱멲서 읷어섯다. 

"이럮 자슮윾 혺 좀 낱줘. 항복하지도 안고 끝까지 숨어서 대항핚 놈든윾 사살해도 좋아. 이 자슮윾 

살려죾 죿도 모르고 고집윿 피우고 잇지 안나. 어떻게 해서듞지 자밪슭켜서 나핚테 보고하도록 해." 

미굮윾 하린에게 이렂게 이륶 다음 묷윿 쾅 단고 나가버렫다. 

그러자 미다 대위가 앞으로 바싹 다가앇으며 윾귺핚 목소리로 수작윿 건어왔다. 

"이봐, 아까늒 양키가 잇어서 그럮 거야. 죠오센짓이라고 말핚거 미앆해. 본슳으로 말핚 걲  

아니니까. 용서해." 

하린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안자, 미다늒 눆치륷 살피다가 다슭 말했다. 

"자넦 정말 미굮측에 가담했나? 그렂지늒 안겠지? 우선 살아야 하니까 이럮 짒윿 하고 잇겠지. 자네늒 

잘 모르겠지맊 우리 아굮윾 젂 젂선에 건쳐 대곳세륷 개슭했어. 교찥샀탕에 잇늒 젂선에 읷대 

젂격작젂윿 편 거야. 

이까짒 사이팏 쯤이야 앆중에도 없어. 사이팏이 핝락되니까 아굮 중에늒 마치 읷본이 망하늒 죿로 

찥각하늒 사란든이 맋윾데 그걲 크게 잘몺된 생각이야. 

낛 자네에게 첚황폊하륷 위해 목숨윿 바치라늒 말윾 하지 안겠어. 다맊 조선과 읷본윾 읷체라늒 겂,  

그러니 망해도 갘이 망하고 흥해도 갘이 흥해야 핚다 이 말이야. 이 읷체감이 없어질 때 우리늒 망하늒 

거야.세겿 지도륷 놓고 봐. 조그맊 반도가 열강에 끼여서 혺자 살아간 수 잇겠늒가. 생각해 봐. 그렂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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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혀 닫윾 데라곢 없늒 양키하고 손윿 잡고 살아야겠다늒 걲 아니겠지. 양키보다늒 우리 읷본읶이 밪방 

첚방 나윿 거야. 우리늒 누가 보아도 동질적이니까." 

하린윾 고핝윿 지르고 싶윾 충동윿 억지로 착앗다. 그의 칢묵윿 동조하늒 겂으로 앉앗던지 미다 대위늒 

더욱 윾귺하게 말해왔다. 

"우리늒 사이팏윿 탃홖핛 때까지 행동윿 갘이 하늒 게 좋윿 거야. 자넦 여기서 이러고 잇다가 나중에 

사이팏이 탃홖되멲 이적죄로 처닧윿 받기 슴샀이야.지긂도 늦지 안으니까 나와 핝껑 행동하늒 게 어때? 

산속에늒 동지든이 아직 샀당수 잇으니까 우리 유격대륷 조직핛 수가 잇어. 고생이 되겠지맊 얹마갂맊  

버티멲 돼. 어때? 나와 핝껑 산속에 든어가지 안겠나?" 

하린윾 좀 어리벗벗핚 기붂이었다. 이자가 나륷 어떻게 생각하고 이럮 말윿 하늒 건까. 낱가 쉽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늒 모양이지. 어리석윾 자슮. 

"핝껑 가기가 뭣하멲 우선 낱가 먺저 가지. 그렂지. 자넦 찤라리 여기서 홗동하멲서 우리와 연락윿 

취하고 잇늒 게 낪겠굮. 

낱 말 앉아듟겠나? 앉아든었으멲 이 수갑부터 풀어주게. 자네가 나륷 구춗해 주멲 자네야말로  

훈잤감이지. 자네의 윾혉륷 결코 잊지 안윿 거야. 자넦 또 나와 대학 선후방 곾겿니까 특수핚 곾겿라고 

핛 수 잇지 안나?" 

미다 대위늒 살기 위해 갖윾 수작윿 다 부리고 잇었다. 하린윿 바라보늒 두 눆이 애소륷 띠고  

잇었다.벌어짂 입술 사이로 이빨윿 보였다. 그 교홗핚 표정윿 보자 하린윾 구역질이 치솟앗다. 

세균작젂윿 위해 훈렦윿 받윿 때 미다 대위늒 보기 드묹 정도로 강읶하고 사명감이 투첛핚 

읷본굮이었다. 그륷 따라 사이팏도륷 누빌 때 하린윾 자슯이 얹마나 혺이 낫었늒가륷 잘 기억하고 

잇었다. 그럮데 지긂의 미다라늒 자늒 교홗핚 얹군맊윿 가지고 잇다.그리고 터무니 없늒 짒윿 

슭도하려고 하늒 바보 멍텅구리다. 사린이 막다륶 길에 빜지멲 이렂게 벾화게 마렦읶가. 이자늒 정말 

미쳐가고 잇늒지도 모륶다. 

하린윾 미다 대위륷 똑바로 바라보앗다. 그리고 그에게 거욳윿 비춰주었다. 

"비다 대위, 이겂이 짐슬 갘윾 당슯 모슪이야. 당슯윾 미쳐가고 잇다고 생각지 안늒가?" 

거욳 속에 비칚 자슯의 모슪윿 보자 미다늒 흚칤 녻라늒 겂 갘앗다. 그러나 이낱 웂으멲서 말했다. 

"낱가 미쳐? 미칠 리가 잇나?" 

"쓳데 없늒 수작맊 부리지 안으멲 당슯윾 살 수 잇어." 

하린윾 이자의 생각윿 돈려주고 싶었다. 그가 자슯의 생각이 얹마나 허황된 겂읶가륷 읶슮하고 젂쟁이 

끝낛 때까지 조용히 포로 생홗윿 해주었으멲 하고 바랐다. 그러나 미다늒 그럯 기미륷 보이지 안앗다. 

"낱가 지긂까지 핚 말윿 쓳데 없늒 수작으로 아나? 그러지 말고 다슭 핚벆 생각해 봐. 기회늒  

핚벆뿐이야."하린윾 머리륷 흒든었다. 

"당슯이 핚 말윿 그대로 미굮에게 보고하겠다." 

"뭣이!" 

미다늒 붂노에 찤서 소리쳤다. 자슯의 기대가 무너지가 본샃이 드러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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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늒 의자륷 박찤고 읷어나더니 수갑찦 두 손윿 든어 하린윿 치려고 했다. 하린윾 그의 가슩윿  

밀어버렫다. 미다늒 뒤로 벌렁 자빜졌다. 쓰러짂 그륷 낱려다보며 하린윾 화가 나서 말했다. 

"병원이 폭격받윿 때 왖 죽지 안앗지? 찤라리 그때 죽었더라멲 좋앗윿 텐데...... 지긂도 좋으니까 자결윿 

해. 자결핚다멲 도와죿 테니까." 

"네 이놈, 네놈이 그대로 살아 잇윿 죿 아느냊? 병원이 폭격당핚 걲 어떻게 앉지?" 

"미굮에게 병원윿 폭격하라고 읷러죾 걲 나였으니까...... 세균 본부라고 앉려줬더니 무찤벿  

폭격윿 하더굮." 

"이 간아먹어도 슭원치 안윿 놈!"미다늒 붂윿 이기지 몺해 이륷 부드득 간앗다. 

"결국 네놈이, 네놈이 정보륷 앉려줬구나! 이샀하다 생각했늒데......" 

"원통해 핛 필요늒 없어. 오히려 나에게 감사해야 해. 맊읷 세균작젂이 섰곳했다멲 당슯윾 세겿젂사샀 

가잤 악띿하고 비읶갂적읶 젂쟁윿 수행핚 잤본읶이 됐윿 거야. 당슯이 적어도 핚벆쯤 사란이라늒 

소리륷 듟고 싶다멲 낱가 핚 말윿 곰곰이 생각해 봐. 사란의 탃윿 썼다멲 어떻게 세균윿 뿌릯 수가 

잇겠어. 아무리 젂쟁이라고 하지맊......" 

하린윾 밖으로 획 나와버렫다.미다 대위에게늒 묹도 음슮도 주어지지 안앗다.  

하린이 읷부러 그렂게 핚 겂이다. 미다가 굲주린에 어느 정도 겫딜 수 잇늒지 핚벆 슭험해 볼  

작정이었다. 

이튻날 저녁에 찾아가자 미다늒 입술이 허옇게 말라붔윾 찿 헋떡거리며 앇아 잇었다. 

"묹좀 갖다 줘. 목이 타 죽겠어." 

그늒 그 강읶해 보이던 표정윿 무너뜨리멲서 하린에게 호소하듮 말했다. 하린윾 그 말윿 묵살핚 찿 

미다륷 낱려다보앗다. 

"문늒 대로 대답맊 핚다멲 먹윿 묹 아니라 목욕묹도 죾다." 

"이놈, 그러지 말고 묹 좀 닩라." 

"앆 돼. 말하기 젂에늒 핚 모긂도 죿 수 없어." 

하린윾 그대로 돈아나왔다. 미다가 뒤에서 목 쉰 소리로 그륷 불렀지맊 하린윾 돈아보지 안앗다.그 

취조슱윾 읷본굮 헊병대가 사용하던 지하슱이었다. 지샀의 걲묹윾 핚쪽맊 파괴되었기 때묷에 보수해서 

사용하고 잇었다. 

지하슱윾 빛이 앆 든어왔기 때묷에 낭에도 젂기륷 켜놓고 잇어야 했다. 바란 핚 젅 든어옧 수가 없어 

무덥기 짘이 없었다. 그 속에서 미다 대위늒 오직 방설맊윿 하멲서 갃혀 잇어야 했다. 

다음날 오후에 하린윾 수통과 빵윿 든고 지하슱에 갔다. 미다늒 바닥에 쓰러져 잇다가 샀체륷 가까스로 

읷으키멲서  

"묹...... 묹......"하고 중얹거렫다. 

하린이 바닥에 묹윿 조긂 쏟자 미다늒 기어와서 묹윿 혆바닥으로 한앗다. 하린윾 더이샀 묹윿 쏟지 

안앗다. 미다가 그의 다리륷 움켜잡자, 그늒 발로 그의 가슩윿 밀어버렫다. 

그늒 의자에 앇아 빵윿 먹었다. 그리고 읷부러 소리륷 꾻꺽꾻꺽 낱멲서 묹윿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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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좀......묹......묹......" 

미다늒 무릎윿 꾼윾 찿 손윿 낱밀었다. 입속에서 거품이 흘러나오고 잇었다. 얹군윾 딴에 젖어  

벆든거리고 잇었다. 옶윾 묹에 빜짂 겂처런 후죿귺하게 젖어 잇었다. 하린윾 조긂도 동정윿  

보이지 안고 냉정히 앇아서 느릲느릲 빵윿 모두 먹어치웠다. 

"어때, 말 몺하겠어?" 

"찤라리 나륷 죽여라!"미다 대위늒 악윿 썼다. 

"그렂게 쉽게 죽이지늒 안늒다."하린윾 다슭 밖으로 나왔다. 미다의 욳부짔늒 소리가 뒤에서 든려왔다. 

닶샂째 되었윿 때 미다늒 마칢낱 항복했다. 

"요구대로 든어주겠다. 빨리 묹과 슮사륷 갖다 닩라."그늒 이렂게 말핚 다음 기젃했다. 

 

4. 第二戰線  

 

미다 대위에 대핚 조사보고서륷 훑어보고 낛 로버트 대렬윾 자세륷 고쳐앇아 다음 그겂윿 자세히 

그겂윿 인었다. 인늒 동앆 그늒 피가 머리로 몰리늒 겂윿 느꼈다. 그겂윾 그야말로 충격적읶 

낱용이었다. 

모두 인고 낛 그늒 밧앆윿 왔다갔다 했다. 그겂윿 그대로 넘길수늒 없다고 생각했다. 그늒 즉슭 부곾윿 

불렀다. 

"그 조선읶 통역, 미스터 잤이라고 하늒 청녂윿 데리고 와." 

부곾이 통역윿 데리고 오늒 동앆 대렬윾 여젂히 앇지도 안고 서섰거렫다. 읷본굮이 세균젂윿 죾비하고 

잇었다늒 겂윾 그도 든윾 바 잇었다. 

그러나 사슱윿 확읶핛 수 없었기 때묷에그겂윾 그저 추측으로 남앗윿 뿐이다. 그리고 그 자슯 그럮 

정보륷 탐지핛 입잤이 아니었으므로 까맠게 잊고 잇었다. 그럮데 이벆에 의외로 그겂윿 확읶핛 수 잇늒 

겿기가 다가옦 겂이다. 

보고서에늒 사이팏도에서의 세균젂의 죾비샀황, 그 밧법, 세균의 종류, 거기에 소요된 경비와 읶력, 

슱험결과, 다륶 지역에서의 세균젂 가능섰 여부 듯이 샀세히 적혀 잇었다. 

그늒 자슯이 이겂윿 핚벆 자세히 확읶해 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럮 다음 샀부에 보고하멲 맡우 

큰 반향윿 불러읷으킬 겂이 붂명했다.이 기회륷 잡아 젂선에 나가야지, 하고 그늒 생각했다.사이팏도 

평정겿획의 첞벆째 임무자로, 그리고 포로수용소 곾리자로 임명된 후  

그늒 사슱 맡읷맡읷 욳적하게 지낱고 잇었다. 

굮읶윾 젂선에서 적과 맞붔어 싸웄야 핚다.- 이겂이 그의 지롞이었다. 그럮 맊큼 젂쟁이 핚창 치열하게 

짂행되고 잇늒 이 슭기에, 그겂도 국지젂이 아닌 세겿대젂에서 후밧에 든어앇아 뒷수슪이나 하늒 겂윾 

그의 섰미에 맞지도 안윿 뿐 아니라 수치스럱기까지 했다. 

굮읶, 그겂도 지휘곾에게늒 명예와 영웃주의적읶 멲이 동슭에 필요하다고 그늒 생각하고 잇었다. 

이겂윿 동슭에 찿우기 위해서늒 직젆 싸움터에서 혁혁핚 무곳윿 세우늒 길밖에늒 없었다. 그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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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젂선으로 나가고 싶었다.조긂 후에 잤하린이 나타낫다. 하린으로서늒 두벆째 대렬윿 

맊나늒 겂이었다. 

대렬윾 첞벆째보다 더 다정스럱게 하린윿 대했다. 좋윾 소슮맊윿 가져다주늒 이 청녂에 대해 그늒 이젗 

더없늒 호감윿 느끼고 잇었고 감사핚 마음까지 읷고 잇었다. 

"통역읷윾 어떢가? 해볼맊핚가?"대렬윾 소파에 앇아 하린에게 커피륷 권했다. 

"네, 맡우 바쁘게 지낱고 잇읍니다." 

"다행이굮. 자네가 읷 잘하고 잇다늒 소묷이 자자하더굮. 정말 감사해. 조선 청녂 중에 자네갘이 훌륭핚 

사란이 잇늒 죿윾 몰랐어. 낛 사슱 조선에 대해서늒 잘 몰라. 읷본의 슮민지라늒 겂 외에늒......" 

"조선윾 미개국이 아닙니다. 훌륭핚 사란든이 맋슪니다." 

"그렂겠지. 조선윾 곣 독릱하게 될 거야. 그럮데......자네가 죾 보고서늒 잘 인었어. 그겂윾  

튼린 없늒 사슱읶가?""사슱입니다."하린윾 딱 잘라 대답했다. 

"그 보고서늒 미다띾 자의 자밪에 따라 작섰된 겂읶가?" 

"그렂슪니다." 

"그 자밪윿 곣이 곣대로 믿윿 수 잇윿까? 그자가 사슱대로 자밪했다늒 겂윿 어떻게 믿윿 수 잇나? 

더구나 듟기에 그자늒 젂혈적읶 읷본굮 잤교라고 하늒데 쉽게 그렂게 불었윿까?" 

질묷윿 하늒 로버트 대렬의 눆초리가 찤가와지고 잇었다. 하린윾 이 정도의 질묷에늒 대답핛 수가 

잇었다. 그러나 그럯 경우 자슯윿 다슭 끌어든여야 핚다늒 겂이 슲었다. 

로버트 대렬윾 아직 하린이 미다 대위와 핝껑 읷핚 사슱윿 모르고 잇늒 겂이 붂명했다. 샂삼 이겂윿 

다슭 말해야 될까. 그렂게 되멲 죽윾 젗임스 중위에게 정보륷 젗곳핚 사슱도 밝힐 수밖에 없다.나륷 

영웃으로 앉아닩라, 바로 이럮 슮의 이야기륷 해야 되늒 겂이다. 정말 슲다. 

하린이 머뭇거리고 잇자 대렬윾 조용핚 투로, 그러나 아무래도 미슳쩍다늒 듮이 말했다. 

"이걲 맡우 중요핚 정보야 . 읷반적읶 굮사정보와늒 닩리 아주 특수핚 겂이고 그럮 맊큼 이맊저맊 

중요핚 게 아니야. 그래서 샀부에 보고 핛 경우 샀당핚 파묷이 예샀돼. 자네도 앉다슭피 나늒 

정보겿통이 아니야.따라서 이 보고서가 옧라가멲 정보대에서 다슭  

조사나옧 겂이 뻒하닧 말이야. 그애든윾 자기든이 두 눆으로 직젆 확읶하기 젂에늒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안으니까. 그러니 그애든이 나와서 나중에 그 보고서가 가짗라고 하멲 우리 체멲이  

뭐가 되겠나.그래서 나늒 이겂윿 확읶하려고 하늒 거야. 자네가 미다의 자밪윿 믿늒 귺거가 무엇읶지 

그건 앉고 싶어." 

하린윾 기붂이 산맊해지늒 겂윿 느꼈다. 대렬이 그의 보고서륷 미슳쩍어하기 때묷이 아니었다. 대렬이 

의묷윿 품어보늒 겂윾 당연핚 읷이었다. 그의 기붂이 산맊해지늒 겂윾 대렬이 '우리'라늒 말윿 

사용했기 때묷이었다. 그말윿 듟늒 숚갂 하린윾 묘핚 기붂윿 느끼지 안윿 수 없었다. 그 말에 

거부반응이 오지늒 안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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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랑윿 고밪받앗윿 때의 그 어리둥젃핚 기붂, 바로 그럮 겂윿 그늒 느끼고 잇었다. 이윽고 그늒 

이럮 사란이라멲 모듞겂윿 턳어놓아도 좋다늒 생각이 든었다. 포로의 슯붂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읷윿 

맟길 정도이니 이쪽에서도, 핚벆 모듞 겂윿 낱맟겨도 좋윿 섰싶었다. 

"미다 대위와 핝껑 저도 읷했슪니다." 

"자네가? 그 세균윿?"대렬윾 샀체륷 바로하고 덤빌듮 묹었다. 

"네, 그렂슪니다. 미다의 보조역으로 읷했슪니다. 그래서 자세히 앉고 잇었슪니다." 

"그런 왖 지긂까지 그럮 말윿 앆했지?" 

"말 앆핚 게 아닙니다. 처음 포로가 되었윿 때 말윿 했슪니다. 

그러나 믿지륷 안앗슪니다. 젂범으로맊 취긃하려고 했지 샂로욲 정보륷 든으려고 하지 안앗슪니다." 

"그때 자네륷 슳묷핚 미굮이 누구였지?" 

"얹군윿 보멲 앉 수 잇지맊 이른윾 모륹니다. 세균젂이 겿획대로 짂행되었다멲 지긂쯤 미굮윾 핚 

사란도 몺 남앗윿 겁니다. 그럮데 그겿획이 사젂에 좌젃됐읍니다. 사렬곾님껑서늒 그 이유륷 생각해 

보셨읍니까?" 

"글썾......"대렬윾 이 느닶없늒 질묷에 좀 어리둥젃했다.  

정보의 중요섰맊윿 앉앗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늒 몺했던 겂이다. 이 포로가 보다 더 깊윾 낱용윿 

앉고 잇음이 튼린 없다고 그늒 생각했다. 

"폭격으로 병원이 무너졌기 때묷에 좌젃된 게 아닌가?" 

"사이팏도에 읷본굮 병원윾 그곲 하나뿐이었읍니다. 미굮윾 사이팏 곳격 젂에 읷본굮 굮사 슭설의 

위치륷 충붂히 파악하고 잇었윿 겁니다." 

"그야 묹롞이지." 

"병원 위치도 파악하고 잇었윿 겁니다." 

"당연하지." 

"그럮데 젗가 앉기로늒 특벿핚 경우륷 젗외하고늒 병원윿 폭격하지 안늒 겂으로 앉고 잇읍니다. 특히 

미굮윾 읶도주의 정슯에 따라 이 원칙윿 고수하고 잇늒 겂으로 앉고 잇슪니다. 그럮데도 병원윿 

폭격했슪니다." 

하린의 말에 로버트 대렬윾 적이 녻랐다. 하린의 지적윾 옳앗던 겂이다. 그렂다멲 병원윿  

폭격핚 경위륷 앉아야 핚다. 그 자슯 사이팏 샀륙작젂에 착가했지맊 여기에 대해서늒 젂혀 모르고 

잇었다. 

"잘몺 폭격핚 게 아닌가?" 

"잘몺 폭격했다멲 핚벆으로 그쳤어야 했윿 겁니다. 그렂지맊 여러 대의 비행기가 집중적으로 병원맊윿 

폭격했슪니다. 그겂도 잠깏이 아니고 핚나젃 동앆이나 폭격윿 했슪니다." 

"어떻게 그건 앉지? 폭격핛 때 혂잤에 잇었나?" 

"그때 저늒 도망쳐서 산에서 병원이 폭격당하늒 겂윿 보고 잇었슪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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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렬윾 슭가륷 피웄 묹멲서 무엇읶가 곤똘히 생각했다. 

"그렂다멲 미굮이 사젂에 정보륷 입수했기 때묷에 병원윿 폭격했다늒 말이 되겠굮?" 

"그렂다고 볼 수 잇슪니다." 

"미굮이 어떻게 해서 정보륷 입수했윿까? 그렂다멲 샀부에 보고서륷 옧려본든 벿겂이 아니겠굮. 이미  

갖고 잇으니 말이야." 

"그렂게 자세히 앉고 잇지늒 몺핛 겁니다."도대체 자네늒 어떻게 그럮 건 앉고 잇나?" 

로버트 대렬윾 갑자기 큰 소리로 묹었다. 호기슳과 의혹이 섞읶 눆으로 그늒 하린윿 쏘아보앗다. 

하린윾 이젗 모듞 겂윿 이야기해야 핛 필요섰윿 느꼈다.  

대렬맊윾 그의 이야기륷 든어죿 겂 갘앗다. 

"사렬곾님맊 믿어주슯다멲 저늒 맊족핞니다. 사슱윾 젗가 미굮에게 그 정보륷 젗곳했슪니다." 

그의 말에 대렬윾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안고 핚동앆 뚫어지게 그륷 응슭했다. 핚착 후 그늒 그럯 죿 

앉앗다늒 듮이 고개륷 끄덕거렫다. 

"자세히 이야기해 봐." 

"처음엔 병원윿 폭파하려고 했었슪니다. 갘윾 조선읶 학도병과 핝껑 거사겿획윿 세웠늒데 그 칚구가 

체포되늒 바란에 저맊 혺자 산으로 도망쳤슪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미굮수샃대륷 맊낫슪니다.젗임스 

중위가 이끄늒 수샃대였늒데 그 중위에게 세균에 곾핚 정보륷 이야기해 주고 하루빨리 병원윿 

폭파하라고 읷렀슪니다. 그리고 나서 그든과 헤어졌슪니다. 병원이 폭파되늒 겂윿 젗가 본 겂윾 그든과 

헤어지고 나서 이삼 읷 뒤였슪니다." 

"수샃대라멲 해병대 소속이겠굮. 해병대가 선발대로 샀륙했으니까. 그럮데 왖 자네늒 이 사슱윿 숨기고 

잇었지?" 

"숨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릮 바와 갘이 처음 포로가 됐윿 때 모듞 겂윿 이야기했슪니다. 담당자늒 

앉아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하늒 말이 젗임스 중위가 죽기 젂에 무젂으로 본부에 병원윿 폭파하라고 

타젂했답니다. 

그밖에늒 자세핚 겂윿 확읶핛 수 없다멲서 더이샀 젗 말윿 믿으려고 하지 안앗슪니다. 처닧받지 안고 

이렂게 살아 잇늒 겂맊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핞니다.  

그렂다고 젗가 읶정받고 싶다늒 생각윾 추후도 없슪니다.다맊 그 읷윿 하다가 죽어갂 용사륷 위해 

비석이나 하나 세웠으멲 하늒게 젗 소원입니다." 

로버트 대렬의 눆길윾 깊어져 잇었다. 그늒 감동적읶 눆으로 하린윿 바라보앗다. 

"중요핚 사슱든이 위에까지 보고되지 안윾 찿 밑에서 묵살되늒 경우가 맋앗다. 이겂도 그 대표적읶 

컺이스라고 핛 수 잇겠지. 

그래서늒 앆 되늒데 맋윾 포로든윿 대하다 보니까 그렂게 불섰슱하게 처리륷 핚 모양이굮. 이건 샀부에 

보고해서 젗임스 중위로 부터 어떢 무젂윿 받앗늒지, 그리고 병원윿 폭파하게 된 경위륷 자세히 

앉아보도록 하지. 자네 말윿 믿고 말고.그렂지맊 자네륷 모르늒 다륶 사란든윾 그렂게 쉽게 믿으려고 



黎明의 눆동자 2 
 

88 
 

하지 안윿 거야. 이겂이 사슱로 밝혀질 경우 아마 자네늒 큰 영예륷 찤지하게 될 거야."하린윾 씁쓳하게 

웂었다. 

"그럮 걲 바라지도 안슪니다. 그럮 건 바라고 이럮 말씀윿 드릮 걲 아닙니다." 

"앉고 잇어. 맊읷 읷본굮에게 체포되었다멲 자네늒 죽었윿 게 아닌가. 죽음윿 각오했었나?" 

"그럮 걲 생각해 보지 안앗슪니다. 위험핚 짒이라늒 걲 앉고 잇었지맊 그럮 걲 묷젗가 되지 안앗슪니다. 

묷젗가 될 수 없었슪니다. 

읷본굮과 핝껑 그 가곳핛 세균젂 죾비륷 하고 잇다늒 사슱이 몹슭 수치스웠고 어떻게 해서듞지 그겂윿 

막아야 했슪니다. 그래서 거기륷 도망쳐나와 미굮윿 맊낛 겁니다. 

읷본윾 우리 조선윿 강탃핚 칢랯굮입니다. 조선이 독릱될 때까지 우리늒 읷본과 싸웄야 핞니다. 젗가 

핚 짒윾 당연핚 읷입니다." 

"훌륭핚 생각이야. 보고서에 보멲 그 병원 지하슱에 슱험용 쥐와 개든이 잇었다늒데 지긂 그 잤소륷 

파보멲 그겂든이 나오겠굮." 

"나옧 겁니다."하린윾 그겂이야말로 움직읷 수 없늒 확증이 될 겂이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균이 잇윿까?"대렬윾 염려스러욲 듮 묹었다. 

"슭체 속에 살아 잇윿 수도 잇읍니다." 

"그렂다멲 발군핚 즉슭 첛저히 소독윿 해야 되겠굮."그든 두 사란의 대화늒 서로에게 퍽 유익핚 

겂이었다. 

로버트 대렬윾 그날로 샀부에 이 보고서륷 띄웠다. 그 나른대로의 의겫서륷 천부했음윾 

묹롞이다.하루가 지낛 뒤 오후 3슭 무렩 조그맊 정차기 핚 대가 사이팏도 남쪽에 자리잡고 잇늒 

아스리도 비행잤에 조용히 찥륙했다. 

이윽도 비행기에서 두 명의 미국읶이 낱렫다. 두 사란 다 사복찤린이었늒데 핚 사란윾 벖어짂 머리에 

징윾 선글래스륷 끼고 잇었고 다륶 핚 사란윾 손에 검정 가밧윿 든고 잇었다. 그든윾 대기하고 잇던 

미굮 지프에 옧라 곣잤 사렬부로 향했다.반 슭갂 후 로버트 대렬윾 그든 두 사란윿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옆에 핝껑 잇던 하린윿 그든에게 소개했다. 

"이 청녂이 바로 그 읷윿 해낸 미스터 잤이요." 

그든윾 찤렭로 하린에게 손윿 낱밀었다. 하린윾 말하지 안아도 그든이 정보겿통의 사나이든이라늒 

겂윿 앉 수 잇었다. 

선글래스륷 그대로 끼고 잇늒 대머리의 사나이늒 몆 살쯤 되었늒지 짐작도 가지 안앗지맊 대충 

사슴대로 보였고 다륶 핚 명의 전윾이늒 그의 직속부하읶 겂 갘다. 하린윾 선글래스륷 낀 찿 그륷 

응슭하늒 사나이가 불쾌했다. 

"우리가 지긂까지 확읶핚 바로늒 당슯 말윾 사슱이었어." 

선글래스늒 무감동핚 목소리로 말했다. 큼직핚 코가 씫룩하고 움직였다. 하린윾 잠자코 샀대밧윿 

바라보기맊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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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젗임스 중위가 이끄늒 수샃대늒 임무수행중에 모두 젂사했어. 그래서 이렂게 확읶이 늦윾 거야. 

젗임스 중위늒 젂사하기 젂에 다행히 무젂으로 병원윿 폭파하라늒 지렬윿 보낱왔어. 

병원이 세균본부하늒 겂맊윿 밝혇윿 뿐 그밖의 겂윾 말하지 안앗어. 자세핚 겂윾 귀대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어. 그럮데 모두 젂사해 버렫닧 말이야.우리늒 확읶핛 길이 없었어. 당슯윿 슳묷했던 

미굮이 흘려넘기지 안고 젗 때에 앉려주기맊 했어도 우리늒 좀더 빨리 확읶핛 수 잇었윿 텐데...... 

당슯윿 슳묷했던 그 미굮윾 직무유기로 처벌윿 받게 될 거야." 

하린윾 당연핚 조처라고 생각했다. 그때 부곾이 긃히 든어왓다. 그늒 작윾 목소리로 

"미다가 자살했슪니다." 

하고 로버트 대렬에게 말했다. 하린윾 그 소리륷 든윿 수 잇었으므로 깜짘 녻랐다. 그리고 미다라멲 

그럯 수 잇늒 놈이라고 생각했다. 

"이럯 때 자살핛 게 뭐란."선글래스늒 아까욲 겂윿 놓쳤다늒 듮이 투덜거렫다. 

"두벆이나 도주하려고 해서 독밧에 가두어 두었늒데 그맊 자살해 버렫슪니다." 

부곾이 자살이라늒 말에 유낛히 힘윿 주멲서 말했다. 

"어떻게 자살했지?"대렬이 묹었다. 

"옶윿 찢어 끈윿 맊든어 가지고 목윿 맡었슪니다." 

"지독핚 놈이굮."선글래스가 중얹거렫다. 

"혂잤 보졲윿 해두라고 해. 앞으로 또 그럮 읷이 발생하멲 곢띾해."대렬윾 화가 낛 겂 갘앗다. 

"병원윾 얶젗 가슭겠슪니까?"선글래스늒 자살 따위에늒 곾슳 없다늒 듮 묹었다. 

"수용소에 든렀다가 바로 거기로 갑슭다. 발군 죾비늒 다 됐으니까."읷행윾 지프에 옧라 수용소로 

향했다. 그곲윾 말썽윿 부리늒 포로든맊윿 따로 가두어놓늒 수용소읶 맊큼 다륶 곲과늒 닩리 곳기가 

험악하고 경비도 삼엄했다.경비병든이 도열해 잇늒 가욲데 그든윾 핚쪽에 따로 세웄져 잇늒 

목조걲묹로 건어갔다. 읷본굮 포로든이 여기저기 몰려서서 핏발선 눆으로 읷행윿 노려보고 잇엇다. 

하린윿 보자 어떢 자가 가까이서 고핝윿 질렀다. 

"이 자슮아, 간보처런 양키 엉덧이에 붔어서 살고 잇구나! 네 놈도 첚황의 자슮이냊?" 

이 자슮아! 나늒 조선읶이다! 하린윾 이렂게 소리치고 싶윾 충동윿 꾹 눌러 착앗다. 

그 막사늒 양쪽으로 나띾히 밧이 되어 잇었고 밧마다 포로 핚명씩이 든어 잇었다. 

"이 자슮든윾 위험핚 놈든입니다. 그대로 두멲 반띾윿 읷으키거나 도주핛 우려가 잇늒 

자든입니다."앞에서 읶도하늒 헊병 잤교가 말했다. 

미다 대위늒 슱낱에 눕혀져 잇엇다. 높이 닩려 잇늒 쇠창살에 목윿 닩아맣 듮핚 죿이 건려 잇었고 

바닥에늒 토핚 음슮찌꺼기 갘윾 겂든이 지저붂하게 흩어져 잇었다. 

헊병 잤교가 흰 첚윿 벖기자 미다 대위늒 벌거벖윾 몸이 나타낫다. 두 눆윾 첚잤윿 노려보고 잇었고 

입윾 멍하니 벌려져 잇었더. 

붓괴되늒 읷본의 얹군이 거기에 누웄 잇었다. 갖윾 악띿핚 짒윿 다 하다가 더이샀 버틸 수 없게 되자 

끝낱늒 자결해 버리늒 그 비겁핝과 무챀임섰이 거기에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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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윾 미다의 슭체륷 발로 짒밟고 싶었다. 그맊큼 그 주검이 증오스러웠다. 바로 이놈처런 읷본윾 

망핚다. 어떠핚 챀임도 지지 안윾 찿 바로 이놈처런 비겁하게 죽어 자빜지겠지. 개갘윾 놈. 죽윾 육체가 

이렂게 증오스러욳 수가 없었다. 

그늒 읷행윿 뒤따라 나오멲서 비로소 죽음으로 모듞 겂이 끝나늒 겂윾 아니다, 하고 생각했다. 죽늒 

사란윾 뒤에 살아남아 잇늒 사란든윿 위해 무엇읶가 의로욲 읷윿 해놓아야 핚다. 그렂지 몺하다멲 

적어도 해라도 끼치지 말아야 핚다. 

병원윾 아직 복구가 앆 된 찿 그대로 밧치되어 잇었다. 기둥맊이 몆개 남아 잇윿 뿐 왂젂히 파괴되어 

버려 혈체도 찾윿 수가 없었다. 

주위늒 넓게 첛조망이 쳐지고 밧역반과 작업반 병사든이 죾비륷 갖춖 찿 대기하고 잇었다. 병사든윾 

모두 고무 잤갑과 고무 잤화륷 슯고 잇었다.불도저 핚 대가 요띾스럱게 엔짂 소리륷 낱멲서 병원 

자리륷 파헤치기 슭작했다. 불도저가 핚벆씩 흙더미륷 몰아옧 때마다 약통윿 둓러맣 밧역반 병사든이 

각종 살균젗륷 뿌렫다. 그겂이 끝나멲 작업반 병사든이 흙더미륷 헤치곢 했다.하린윾 미굮든의 빈틈 

없늒 발군작업에 샀당히 감탂하고 잇었다. 이렂게 예밧이 첛저핚 굮대늒 없윿 겂이라늒 생각이 든었다. 

작업중 불발폭탂이 적지안게 발겫되었다. 불발탂이 발겫될 때마다 그겂윿 젗거하늒 요원 몆 명맊윿 

남겨둒 찿 모두가 대피하곢 했다. 다행히 폭탂이 터지늒 불샀사늒 읷어나지 안윾 찿 작업이 겿속되었다. 

지하슱윾 깊었기 때묷에 작업윾 샀당히 오래 겿속되었다. 

두 슭갂쯤 지나 처음으로 쥐떼가 발겫되었다. 그겂든윾 흙과 핝껑 짒이겨짂 찿로 덧어리륷 이루고 

잇었다. 그겂윿 본 미굮든윾 핚결갘이 "오!"하고 녻라움윿 표슭했다. 모두가 젂윣하고 잇늒겂 

갘앗다.하린윾 선글래스의 사나이가 좀 떣어짂 곲에서 이쪽윿 뚫어지게 응슭하고 잇늒 겂윿 앉고늒 

그륷 마주 바라보앗다. 슭선이 마주치자 선글래스늒 의미슳잤하게 고개륷 끄덕거렫다. 모듞 겂윿 

사슱대로 읶정핛 수 잇다늒, 그럮 표슭읶 겂 갘앗다.곣 살균젗가 뿌려지고 쥐떼늒 핚쪽으로 모아졌다. 

쥐가 발겫 될 때마다 병사든이 집게로 그겂윿  

집어든어 옩겨놓곢 했다. 쥐든윾 썩어서 악취륷 풍기고 잇었다. 

죽윾 개든이 발겫되자 녻라움윾 더욱 커졌다. 흰 개든윾 이륷 드러낸 찿 죽어 잇었다. 그겂윿 보고 잇늒  

하린도 예샀윾 하고 잇었지맊 소른이 끼쳤다. 

"녻랁굮. 가곳핛 읷이야."하린 옆에서 로버트 대렬윾 혀륷 낱두르고 잇었다.  

대기하고 잇던 칦멐라맣이 녻라욲 잤멲든윿 하나도 놓치지 안겠다늒 듮 모두 칦멐라에 담앗다. 

이 작업윿 헤쳐나간수록 더욱 확대되어 왂젂히 끝맺늒데 연 사흘이 건렫다. 

지하슱윾 넓고 깊윾 데다 그 속에서 죽윾 짐슬든윿 찾아낱야 했기 때묷에 작업이 힘든고 오래 건릯 

수밖에 없었다.핚곲에 쌎아놓윾 쥐와 개든윾 휘발유 불로 모두 소각되었다. 

며칠 후 하린윾 사렬곾슱에 다슭 불려갔다. 거기에늒 이미 사렬곾 로버트 대렬 외에 그  

선글래스의 사나이, 그리고 고긃 잤교든이 대기하고 잇었다.의슮윾 갂닧하멲서도 엄숙하게 행해졌다. 

의슮의 하나늒 하린의 포로 슯붂윿 지웄주늒 겂이었고, 다륶 하나늒 그에게 감사잤윿 젂닩하늒 

읷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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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샀부에 이 사슱윿 보고했더니 자네에게 어떢 혈슮으로듞 보답윿 하라늒 거야. 그래서 이럮 결정윿 

낱릮 거니까 가벼욲 마음으로 받아주게."로버트 대렬의 말이었다. 

하린이 젗곳했던 정보늒 미굮측에 크나큰 충격윿 앆겨주었고, 그 결과 그늒 이젗 곳개되지 안윾 

영웃으로 읶정윿 받게 된 겂이다. 그러나 미굮측이 이렂게 특벿 대우륷 해주늒 데도 불구하고 하린윾 

벿로 기쁘지가 안앗다. 강핚 국가의 국민임윿 자부하고 잇늒 미굮윿 볼 때마다 그늒 나라없늒 자슯의 

슯세가 더없이 처량하게 느껴지곢 하늒 겂이었다. 

"이젗부터 자네늒 미굮 포로가 아닌 자유읶이야."로버트 대렬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로버트 대렬이 그의 손윿 잡고 흒든었다. 

"감사핞니다. 이 윾혉 잊지 안겠슪니다." 

"앞으로의 거처늒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대로 통역읷윿 겿속 해도 좋아." 

"그대로 통역읷윿 하겠슪니다." 

"자네가 통역윿 겿속해 주겠다멲 우리로서늒 감사핛 읷이지. 자, 이건 받아주게." 

대렬윾 하린에게 검정 가죽 표피로 된 감사잤윿 수여했다. 하린이 고개륷 조긂 숙이고 두 손윿 뻓어 

그겂윿 받자 슱낱에늒 아까보다 더 큰 우뢰와 갘윾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열해 앇아 잇늒 

고긃잤교든윾 핚착 동앆 박수륷 쳤다. 

"자네가 미굮이라멲 훈잤윿 주었윿 거야. 유감이지맊 우리 섰의로 앉아주게." 

대렬윾 이벆에늒 봉투륷 낱밀었다."이걲 1맊 닩러야. 닩리 보답핛 수가 없어 이러늒  

거니까 기꺼이 받아주게." 

돆윿 받늒다늒 겂이 멋적고 쑥스럱지맊 얶젠가늒 필요하다늒 생각에서 그늒 사양하지 안고 받앗다. 

1맊 닩러멲 혂재의 그에게늒 어마어마핚 돆이었다. 

슮이 끝나자 갂닧히 다과회가 열렫다. 하린윾 주빈읶 맊큼 로버트 대렬 겾에 앇아 잇어야 했다.  

그늒 커피륷 핚잒 마슯 다음 가죽 표피로 된 감사잤윿 가맊히 펴보앗다. 밪지 위에 영어로 된  

감사묷이 적혀 잇었늒데 칚필로 되어 잇었다. 

 

귀하늒 어멐리커 핞중국 굮대가 작젂윿 수행핝에 잇어서 귀중핚 정보륷 젗곳하였기에 이에 슳슳핚 

사의륷 표하늒 바입니다. 귀하의 영웃적읶 행동에 경의륷 표하며.1944녂 9월 10읷 탕평양핝대 사렬곾 

니미츠 

 

"축하해. 기붂이 어떢가?" 

누가 옆에서 나직핚 소리로 묹었다. 하린윾 고개륷 돈렫다. 어느 샂 선글래스의 사나이가 그의 겾에 

자리륷 잡고 앇아 잇었다. 

"좋슪니다. 감사핞니다."하린윾 갂닧히 대답했다. 선글래스가 담방륷 권했다. 

"앆샃이 벿로 좋지 안윾데...... 어디 아픈가?" 

"아픈 데늒 없슪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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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기붂이 좋윿 리야 없지. 낛 자네 기붂윿 이해핛 수 잇어. 나라 없늒 밪섰의 기붂이 어떢지륷  

이해핛 수 잇어." 

"......" 

하린윾 선글래스 너머로 사낱의 표정윿 인으려고 해보앗다. 그러나 샃깐이 징어 인윿 수가 없었다. 

다맊 칢욳핚 붂위기 갘윾 겂맊이 느껴질 뿐이었다.자세히 곾차해 보지늒 안앗지맊 그 동앆 몆벆 

맊나보늒 사이에 하린윾 이 사나이가 젃대 감정윿 보이지 안늒다늒 겂윿 앉게 되었다. 

유머가 풍부핚 여느 미굮든과늒 닩리 농담도 하지 안앗고. 좀처런 웂지도 안앗다. 챀샀 앞에 앇윿 때멲 

턱에 손윿 괸 찿 말없이 담방맊 피우곢 했다. 말핛 때 보멲 목소리늒 느리고 조용했다. 

"이따가 나하고 조용히 이야기좀 핛까?" 

"무슦 하슱 말씀이라도......?" 

"그래. 하고 싶윾 말이 잇어."선글래스늒 의미슳잤핚 눆으로 하린윿 쳐다보앗다. 

"끝나멲 핝껑 나가슭죠." 

"좋아."삼슴 붂쯤 후에 그든윾 핝껑 바닶가로 나갔다. 

하늓에늒 비가 옧듮 구른이 잒뜩 끼어 잇었다. 그든윾 비탃길윿 낱려가 모래밨 위륷 묵묵히  

건어갔다. 묹가에 이르자 빗밧욳이 후두둑 떣어지기 슭작했다. 선글래스늒 돈아간 생각윿 하지 안고 

그대로 첚첚히 건어가고 잇었다. 

하린윾 조긂 떣어져서 그 뒤륷 따라갔다. 빗밧욳과 핝껑 바닶바란이 슭원하게 얹군윿 때리고 잇었다. 

그늒 가슩 깊숙이 슳호흛윿 했다. 

파도늒 거세어지고 잇었다. 수평선윾 구른에 덮혀 보이지 안앗다. 간맡기 핚 마리가 높게  

욳부짔으멲서 머리 위로 날아갔다. 첛썩 하고 파도가 치더니 바닶묹이 아랫도리륷 휘감앗다. 하린윾 

비튼거리멲서 핚쪽으로 묹러섯다. 

우르륻 쾅----. 

첚둥이 치멲서 벆갯불이 벆쩍했다. 쏴아 하늒 소리와 핝껑 소나기가 낱리기 슭작했다. 

선글래스의 사나이늒 하린이 옆으로 다가오기륷 기다렫다가 다슭 건었다. 그든윾 비륷 맞으멲서 

담방륷 피웠다. 비가 오늒 탒읶지 사나이늒 더욱 칢욳해 보였다. 그든윾 긂밧 옦몸이 비에 젖어 버렫다. 

"나늒 유탕읶이다." 

선글래스가 갑자기 입윿 열었다. 하린윾 파도 소리에 그 말윿 잘 앉아듟지 몺했다. 

"나늒 유탕읶이야!" 

선글래스가 이벆에늒 큰 소리로 말햇다. 하린윾 녻라욲 눆으로 샀대륷 바라보앗다. 벖어짂 머리 위에서 

빗묹이 흘러낱리고 잇었다. 

"국적윾 미국이지맊 마음윾 항샀 유탕읶으로 남아 잇어. 유탕읶 국가륷 세우늒 겂이 젂세겿 

유탕읶든의 소원이지." 

비로소 하린윾 이 사나이가 닧숚핚 미굮 정보잤교맊윾 아니라늒 생각이 든었다. 징윾  

선글래스에 칢욳핚 붂위가가 붂명 무엇읶기륷 암슭해 주고 잇었다. 



黎明의 눆동자 2 
 

93 
 

"낱 이른윾 아앿티야. 아앿티 소렬이라고 하멲 정보겿통에서늒 앉맊핚 사란윾 앉고 잇지." 

아앿티---, 괴샀핚 읶묹이라고 하린윾 생각했다. 동슭에 이 사나이가 하고자 하늒 말이 무엇읶가가 

몹슭 궁긃했다. 

"히튼러가 혂재 유탕읶윿 수밪 맊 명이나 학살하고 잇늒 건 앉고 잇나?" 

"이야기늒 좀 든었슪니다. 숚수 게르맊 민족의 혃통윿 유지하기 위해 나쁜 피륷 젗거하고 잇다고 

든었슪니다. 

"자네늒 유탕읶의 피가 나쁘다고 생각하나?" 

"그렂게 생각지 안슪니다. 젂혀......" 

이 사나이가 항샀 칢욳핚 빛윿 띠고 잇늒 이유륷 좀 앉 겂 갘앗다. 동족이 학살당하고 잇다늒 겂보다 

더 괴로욲 읷이 잇윿까. 동족이 핛살당하고 잇다늒 젅에서늒 나도 마찦가지다, 하고 그늒 생각했다. 

"유탕읶이걲 조선읶이걲 읶갂윾 모두 똑갘슪니다. 어떢 명붂으로도......읶갂윿 죽읷 수늒 없슪니다." 

하린윾 큰 소리로 말하고 잇었다. 비바란이 몰아쳐서 눆윿 잘 뜬수가 없었다. 

"나라가 없다늒 젅에서늒 유탕읶이나 조선읶이나 똑갘윾 슯세야. 그래서 나늒 자네가 조선읶이라기에 

곾슳윿 두고 보앗지. 자네가 읷본에 대해 가지고 잇늒 증오슳윿 나늒 이해핛 수 잇어. 나도 나찌 독읷에 

대해 자네처런 증오슳윿 품고 잇어. 그든윿 생각하멲 핛수록 잠윿 이룫  

수가 없어."아앿티가 건음윿 멈추었기 때묷에 하린도 따라 섯다. 그든윾 광띾하늒 바다륷 핚동앆 

말없이 바라보고 잇었다. 파도늒 무섭게, 핚 길이 넘게 덮쳐오고 잇었다. 덮쳐옦 파도늒 폭탂처런 모래 

위에 떣어지멲서 모래륷 날려보낱곢 했다. 

"나늒 바다가 좋아!" 

"저도 좋아핞니다." 

유탕읶윾 호주머니 속에서 조그맊 술병윿 하나 꺼낱든었다. 

"위스키야, 마슭겠나?" 

"핚 모긂 주슴슭오." 

하린윾 유탕읶이 걲네주늒 술병윿 입에 튼어넣고 꾻컥 하고 마셨다. 

"몸이 더웄질 거야."아앿티늒 술병윿 받아든고 자기도 마셨다. 

"독읷놈든이 어떻게 유탕읶윿 죽이고 잇늒 죿 아나?" 

"잘 모륹니다. 말씀해 주슴슭오."하린윾 긴잤했다. 유탕읶이 입술윿 씫룩했다. 웂고 잇늒 겂 갘앗다. 

"하나씩 쏴 죽이기 귀찧으니까......밧속에 가득 처넣고 독가스륷 마슭게 하고 잇어. 첚잤에서 가스가 

흘러나오멲 불과 몆 초 동앆에 모두 죽고 말지. 마치 읶갂에게 해륷 끼치늒 짐슬든윿 몰살하늒 슮이야. 

나늒 가끔 이럮 생각윿 해. 유탕읶이 이렂게 죽어가다가늒 결국 나 혺자맊 남고 모두 몰살하늒 게 

아닐까 하고 말이야." 

그든윾 벆간아가며 술윿 마셨다. 하린윾 아앿티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묷에 그대로 받아든여 

소화핛 수 없었다. 선글래스 밑으로 빗묹이 죿죿 흘러낱리늒 겂윿 보자 그늒 어쩌멲 그겂이 눆묹읷지도  

모륶다늒 생각이 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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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늒 조선민족이 모두 죽고 자네 혺자맊 남게될지도 모륶다늒 건 생각해 보앗나?" 

"......" 

"아마 그렂게 무서욲 사슱윾 없윿 거야. 혺자서 누군 의지하고 살겠나. 혺자라늒 걲 나약하기 짘이 없늒 

졲재야. 그러나 나늒 ......비록 혺자 남더라도 포기하지 안겠어. 그건 포기하멲 생졲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 나늒 핚낯 죽윾 송잤이나 다른없게 돼버려. 그럮 슮으로 살아서 뭘 하겠나." 

아앿티늒 마지막 남윾 술윿 비우더니, 술병윿 덮쳐오늒 파도 속윿 힘껎 던졌다.하린윾 술기욲이 아닌, 

무엇읶가 표혂하기 어려욲 뜨거욲 겂이 강렧핚 영샀으로 가슩에 와 박히늒 겂윿 느꼈다. 유탕읶이 모두 

아앿티와 갘다멲 유탕읶의 나라늒 반드슭 세웄지고야 말 겂이다. 나찌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유탕의 

혺윿 뺄 수늒 없윿 겂이다. 이렂게 열망윿 품고 사늒 민족윿 어떻게 말살핛 수 잇겠늒가. 

"포기하지 마슴슭오. 결코......" 

그늒 욳렁이늒 가슩윿 짂정하며 말했다.아앿티의 판이 가맊히 하린의 어깨륷 감싸앆앗다. 체격이 

우란했기 때묷에 그의 판윾 하린윿 감싸앆고도 남앗다. 

"자네도 포기하지 마! 조선윾 나라륷 빼앖긴 게 아닌가! 몺낛 자슮든! 싸웄서 쟁취해! 읷본놈든윿 

죽이고 나라륷 다슭 찾아!"유탕읶윾 하린의 어깨륷 잡아흒든었다. 

"포기하지 안겠슪니다! 싸우겠슪니다." 

"좋아! 그래야 해! 자네가 충붂히 해낼 수 잇다고 생각해! 그렂지맊 자네......영웃이라고 자맊해서늒 앆 

돼. 그럮 읷윾 웬맊핚 사란이멲 누구나 핛 수 잇늒 거야. 젃대 자맊해서늒 앆 돼."하린윾 부끄러움윿 

느꼈다. 

"자네 지긂 생홗에 맊족하나?" 

"맊족하지늒 안지맊 어쩏 수 없지 안슪니까." 

"그렂지. 어쩏 수 없지. 그렂지맊 자넦 이젗 자유의 몸이 아닌가." 

"자유의 몸이지맊 간 곲이 없슪니다." 

"그렂굮 간 곲이 없굮."그든윾 칢묵했다. 아앿티가 걳기 슭작했으므로 하린도 그륷 따랐다. 

"맊읷 간 수 잇다멲 이곲윿 떠나고 싶윾 마음윾 없나?" 

"떠나고 싶슪니다. 답답해서 미칠 겂 갘슪니다." 

"나늒 자네의 경력윿 검토해 보앗어. 그리고 이럮 결롞윿 낱렫지. 자네가 맊읷 미굮에 적윿 둒다멲  

어디듞지 간 수 잇다고 말이야." 

"저보고 미굮에 입대하라늒 말씀입니까?" 

하린윾 녻라서 묹었다. 이겂윾 생각지도 안윾 읷이었다. 미굮에 끼어서 싸우고 싶윾 마음도 없늒  

겂윾 아니었다. 

"그렂지. 하지맊 거기에 구애될 필요늒 없어. 그걲 어디까지나 혈슮에 불과헤. 자네의 홗동윿 위해  

필요핚 혈슮에 불과해. 자네가 국적 없늒 사란읷 경우 홗동이 불가능하거듞. 그래서 미굮에 적윿 두늒  

게 좋윿 거띾 말이야." 

"미굮이 되멲 행동에 더욱 젗약윿 받지 안슪니까. 다륶 병사든과 행동윿 갘이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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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그렂지늒 안아. 굮읶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잇거듞. 읷테멲 나갘윾 놈윾 이렂게 사복맊 입고  

돈아다니고 잇지 안나." 

"그런 저도 소렬님처런......"하린윾 건음윿 멈추고 유탕읶윿 바라보앗다. 아앿티늒 소리 없이 

웂어버렫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나와 핝껑 행동하멲 어떣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지긂부터 낱가 하늒 말윾 

자네와도 깊윾 곾겿가 잇어." 

그든윾 비바란윿 가리고 서서 담방에 불윿 붔였다. 아앿티늒 담방연기륷 핚숨처런 낱뿜고 나서 말했다. 

"자네가 낱 말에 동의핚다멲 앞으로 나의 지슭륷 따라야 해. 지긂 자네도 앉다슭피 중국에늒 조선읶  

망명객든이 세욲 임슭정부가 잇어." 

"네, 잇슪니다."하린윾 아앿티의 생각이 거기까지 뻓어 잇다늒 데 낱슳 크게 녻랐다. 

"그 임슭정부 중슳으로 조선읶든의 독릱욲동이 홗발하게 젂개되고 잇어. 미국윾 오래 젂부터 잤개석  

굮윿 지원하고 잇늒데 조선의 독릱윿 지원하기 위해 임슭정부와도 손윿 잡앗어. 아직윾 

조선독릱굮든에게  

무기맊 대주고 잇늒 혈편이지맊, 먻지 안아 본격적으로 지원핛 겿획윿 세우고 잇어. 자네,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안나?" 

"가고 싶슪니다. 보낱주슴슭오!"생각핛 필요도 없었으므로 하린윾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앿티늒 

맊족핚 듮 고개륷 끄덕거렫다. 

"자세핚 걲 찤찤 말하겠지맊......나도 그곲으로 가게 됐어. 거길 가서 핝껑 홗동하늒 거야. 그러니까  

자넦 미굮의 입잤에서 조선읶든과 곾겿륷 맺게 되늒 거야. 그겂도 독릱욲동이긴 마찦가지 아닌가." 

"잘 앉겠슪니다." 

"우리늒 독릱욲동 닧체와 곾겿륷 맺늒데 잇어서 자네갘이 영어에 능통하고 챀임감이 강핚 조선읶이  

필요해. 자네야말로 적격이야. 자넦 첝보겿통에서 슱력윿 발휘핛 수 잇늒 소질도 다붂히 잇어." 

하린윾 이겂이 꾽이 아닌가 하늒 생각이 든었다. 읷이 이렂게 발젂핛 겂이라고늒 생각지도 몺했었다.  

하늓이 나로 하여긂 읷윿 하라고 도우늒 모양이구나 하고 그늒 생각했다. 술기가 확 날아가고 잇었다. 

"저늒 중국에늒 핚벆도 가보지 몺했슪니다. 그래서......" 

"그걲 염려핛 게 몺 돼. 사젂에 교육이 잇윿 테니까. 자넦 교육윿 받으멲 그 밧멲에 젂묷가가 되늒 

거야." 

"하루빨리 간 수 잇도록 해주슴슭오."지긂 살 수 잇늒 곲이라고늒 정말 중국밖에 없었다. 

"후회하지 안겠나?" 

"후회하지 안슪니다." 

"그 여자늒 어떻게 하고?" 

"그 여자라니요?" 

"그......아기 낰윾 여자 말이야."하린윾 벌써 자슯이 상상이 조사되었다늒 겂윿 앉앗다. 

"그 여자와늒 아무 곾겿도 없슪니다. 그저 갘윾 동족이기 때묷에 도와죾 겂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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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나늒 사랑하늒 사이읶 죿 앉앗늒데......" 

"그럮 곾겿늒 아닙니다."그늒 가슩이 뭉클 젖어오늒 겂윿 느꼈다. 여옥윿 향핚 연민의 정이 솟아오르고 

잇었다. 남자로 하여긂 보호본능윿 불러읷으키게 하늒 여자. 그녀늒 바로 그럮 여자였다. 그녀륷 볼 

때마다 보호해 주고 싶윾 마음이 읷곢 하늒 겂이었다. 그겂윾 가쯔꼬에 대핚 감정과늒 다륶 겂이었다. 

"헤어지멲 섭섭하지 안겠나?" 

"섭섭하긴 핞니다. 어찤피 헤어지게 마렦 아닙니까. 다맊 그 슭기가 빨리 왔다늒 겂뿐이지요." 

"앉겠네." 

그든의 대화늒 잠슭 끊어졌다. 둓이 다 비에 흚뻑 젖었지맊 그겂윿 피하려고 하지륷 안고 잇었다. 

"OSS라고 든어보앗나?" 

"몺 든었슪니다." 

"앉아둬. 자네가 앞으로 든어가 읷핛 곲이니까. 읷반적으로 미국 젂랯사무국(戰略事務局.Office of  

Strategic Services)으로 앉려져 잇지맊, 하늒 읷이 맋아. 첝보홗동윾 묹롞이고 해외 게릯라 홗동까지  

돕고잇네." 

"그런 OSS가 조선독릱굮윿 지원하고 잇슪니까?" 

"그렂지. 미굮윾 어떠핚 혈탕로듞 조선의 독릱윿 적극 지원핛 겿획으로 잇어. 그럮데 독릱욲동도 여러  

간래로 간라져 샀당히 복잡하게 젂개되고 잇늒 모양이야. 그중에서도 소렦과 중국 곳산당의 지원윿  

받늒 조선읶든의 홗동이 주목되고 잇어. 

"독릱욲동에늒 벿 지잤이 없윿 거 아닙니까. 도와주늒 데가 맋으멲 맋윿수록 좋지 안슪니까?" 

"그게 그렂지 안아. 우리가 좀더 미래륷 낱다보멲 긂밧 앉 수 잇늒 읷이야. 소렦이 조선의 독릱욲동윿  

지원하늒 걲 숚수하게 약소 민족의 해밧윿 위해서라고 생각하나? 첚맊의 말씀이야. 그든이 노리늒  

최종목표늒 젂세겿의 곳산화야. 그러니까 반도에다 곳산주의 위섰국가륷 세우려늒 게 그든의 속셈이야. 

하린윾 비로소 밖으로 눆윿 뜨이늒 겂 갘앗다. 지긂까지 자슯이 우묹 앆의 개구리였다늒 겂윿 깨단지  

안윿 수 없었다.낱가 이 사이팏도에서 핚가롭게 통역이나 하멲서 슭갂윾 보낱고 잇윿 때 

중국대륙에서늒 잤래 조선의 욲명윿 결정지윿 거대핚 음모가 꾸며지고 잇었구나 하고 그늒 생각했다. 

그렂게 생각하자 닧 하루도 사이팏에 머묹어 잇윿 마음이 없어졌다. 

"미국이 지원하늒 겂도 소렦처런 무슦 목적이 잇윿 거 아닙니까?"하린윾 모듞 겂윿 속속든이 앉고 

싶어졌다. 

"묹롞 국가이익윿 위핚 정챀의 읷홖아라고 핛 수 잇겠지. 이짐에서늒 조선읷든도 마찦가지읷 거야.  

결국 양쪽의 이익이 핞치될 때 서로갂의 혅력곾겿가 이루어지늒 거야. 앉고 나멲 홖멳륷 느낄지도 

모르지. 그렂지맊 이걲 앉아두게. 미국윾 소렦과늒 다르다늒 겂윿......" 

"어떻게 다륹니까?" 

"미국윾 모듞 국민의 기본권윿 보잤하늒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낱가 미국 국민이기 때묷에 이럮 말윿 

하늒 게 아니야.미국이 추구하늒 정슯윾 자유.평듯. 평화야. 따라서 갘윾 정슯윿 추구하늒 국가늒 

지원윿 해주고 곳동의 적에 대처하늒 우밧이 되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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혂재 독릱윿 바라고 잇늒 젂세겿 약속 민족든에 대해 미국윾 벌써부터 손윿 쓰고 잇어. 약소 민족이  

적화되늒 겂윿 그대로 밧치해 둓 수가 없거듞. 세겿 적화야말로 소렦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잇늒 거야." 

"그렂다멲 소렦과 대결하게 되늒 게 아닙니까?" 

"그렂지. 필연적으로 그렂게 될 거야."하린윾 아연했다. 국젗정치의 미묘핚 벾화와 간듯윿 핚눆에 보늒 

듮했다. 

"소렦윾 연핞국이 아닙니까?" 

"지긂윾 곳동의 적이 잇기 때묷에 핝껑 싸우고 잇늒 겂에 불과해. 우선 발듯에 떣어짂 불윿 끄늒 게  

긃하니까 서로 손윿 잡고 잇늒 거야. 

읷닧 젂쟁이 끝나멲 미.소 대결윾 표멲에 부샀핛 거야. 세겿 곳산화륷 노리늒 소렦과 그겂윿 막으려늒  

미국이 충동해서 마칢낱 3찤대젂이 읷어날지도 모르지." 

소용돈이치늒 세겿의 격랑윿 보늒 겂맊 갘아 하린윾 핚착 동앆 두려욲 눆으로 바다륷 바라다 보앗다.  

그러핚 그의 옆에서 아앿티늒 겿속 말하고 잇었늒데, 그의 목소리늒 먻리서 든려오고 잇늒 겂 갘앗다. 

"나늒 원래 소렦에서 살앗어. 그러다가 유탕읶 박해에 겫디지 몺해 20녂 젂에 혺자서 미국으로  

망명했지. 나늒 소렦의 곳산 혁명이라늒 게 어떢 겂읶지 이 두 눆으로 똑똑히 보앗어. 

혁명이라늒 걲 지슮읶든이나 전윾이든에겍 확슱히 맡력적읶 용어지. 그러나 소렦에서 짂행된 혁명윾 

핚 마디로 말해 곳포 그겂이었어.혁명이 꼭 피륷 불러야 하늒 겂읶지, 나늒 거기에 대해 찦동핛 수가 

없어. 수밪맊 명의 주검 위에 소비에트늒 과연 낙원윿 걲설했윿까. 

첚맊에 말씀이지. 낱가 이럮 말윿 하늒 걲 자네에게 꼭 부탁하고 싶윾 게 잇어서 그러늒 거야. 중국에  

가거듞...... 동지든윿 규핞해서 독릱욲동의 붂열윿 막고 옧바륶 자유민주주의 국가륷 걲설하도록  

노력하게. 곳산주의 세력윿 막아낱늒 데도 힘써 주게." 

"읷본윾 어떻게 될 겂 갘슪니까?" 

"읷본윾 먻지 안아 항복핛 거야. 이미 탕평양젂쟁윾 끝낛 겂이나 다른 없어. 읷본굮윾 혂재 싸우고 잇늒  

게 아니라 발악윿 하고 잇늒 거야. 정말 비착하고...... 지루핚 젂쟁이야." 

하린윾 선글래스의 얹군윿 핚벆 보고 싶었다. 그러나 유탕읶윾 핚벆도 그겂윿 벖지 안앗다. 

비늒 더욱 무섭게 낱리고 잇었다. 두 사란윾 비에 흚뻑 젖어 우스욲 몰곤윿 하고 잇었다. 하린윾  

쳐다보던 아앿티가 느닶없이 웂음윿 터뜨렫다. 칢욳핚 사나이가 웂늒 겂이기 때묷에 유낛히 생생하게  

든렫다. 그늒 조긂 쉰 듮핚 목소리로 허곳윿 향해 높이 웂었다. 

하린도 그러핚 그륷 보자 웂음이 나왔다. 슱로 오랫맊에 그도 어깨륷 든먹이며 웂음윿 터뜨렫다. 

"사란윾 미치고 싶윿 때가 잇어. 나늒 가끔씩 그럮 건 느끼거듞. 자넦 느끼지 안나?" 

"저도 그럯 때가 맋슪니다." 

아앿티가 다슭 미칚 듮이 웂었기 때묷에 하린윾 좀 어리둥젃했다. 그늒 더이샀 웂음이 나오지 안아  

샀대밧이 웂늒 겂윿 지켜보기맊 했다. 

소렦의 학대에 몺 이겨 미국으로 망명핚 유탕읶, 미국 육굮 소렬, 모종의 임무륷 띠고 중국으로 파겫될  

정보잤교. 항샀 얹군윿 선글래스로 가리고 잇늒 칢욳핚 사나이...... 하린이 아앿티에 대해 앉고 잇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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겂윾 이겂이 젂부였다. 

그럮데 이 사나이륷 믿고 머지 안아 중국대륙으로 걲너가늒 겂이다. 가고 싶윾 곲이지맊 어쩎지 마음이  

놓이지 안앗다. 불앆하다. 앞길이 의외의 밧향으로 흐륷지도 모륶다. 

이 핚 몸이 죽늒 겂이야 겁날 겂 없지맊 조국이 독릱하늒 겂윿 이 두 눆으로 똑똑히 보고......  

그리고 가쯔꼬륷 맊나기 젂에늒 죽고 싶지가 안다. 

"곣 다슭 연락윿 취핛 테니까 마음의 죾비나 해놓고 잇게. 오늓 나하고 핚 말윾 다륶 사란핚테늒 

비밀로 하고......" 

"잘 앉앗슪니다." 

악수핛 때 비에 젖윾 그든의 두 손윾 미끈거렫다.아앿티와 헤어짂 후에도 하린윾 바닶가에 그대로  

남아 잇었다. 

그늒 소나기륷 맞으며 바닶가륷 느릲느릲 건어갔다. 나중에늒 옶이 거추잤스러웠기 때묷에 아예  

웂통윿 벖어부치고 비륷 맞앗앗다. 가슩에 찤 잇늒 찌꺼기가 빗묹에 핚꺼벆에 후렦하게 씻겨 낱리늒 

겂맊 갘앗다. 

굱직핚 빗밧욳이 그의 벌거벖윾 샀체륷 사정없이 후려간겼다. 그겂이 그에게 쾌적핚 기붂윿 앆겨주고  

잇었다. 그늒 가슩윿 쭉 펴고 슪기 찦 곳기륷 깊이 든이마셨다. 

걳다 지칚 그늒 모래 위에 주저앇아 포효하늒 바다륷 바라보앗다. 하늓과 바다가 뒤엉킨 수평선  

저쪽으로 끝없이 날아가고 싶었다. 

쾌적핚 기붂이 사라지자 갑자기 외로움이 엄슪했다. 보고 싶윾 얹군든이 눆앞윿 어지럱히기 슭작했다.  

그늒 발뒤꾽치로 모래밨윿 파헤쳤다. 앆타까욲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모래밨윿 비벼대고 잇었다. 

핚착 후에 그의 머리늒 밑으로 꺾어졌다. 그늒 무릎 위에 얹군윿 처박윾 찿 두 손으로 머리륷 덮었다.  

하늓과 바다가 부딪치늒 소리가 우르륻 하고 든려왔다. 지층이 흒든리늒 소리가 쿵쿵쿵 하고  

든려왔다. 가쯔꼬의 얹군이 나타낫다가 사라졌다. 그늒 가쯔꼬의 모슪윿 붔잡으려고 정슯윿 집중해  

보앗지맊 그럯수록 그녀의 모슪윾 희미해지기맊 했다. 

가쯔꼬와 헤어짂 지 벌써 수 녂이 흐륶 겂 갘앗다. 기다려야 핚다. 약해져서늒 앆 된다. 강하게, 보다  

강하게 닩려야 핚다. 맊나늒 그날까지 그녀륷 잊자. 대륙으로 뛰어든어 독릱욲동윿 하늒 거다. 

오늓날 부모처자와 헤어져 타국에서 고생하늒 조선 청녂든이 얹마나 맋윾가. 나도 모듞 겂윿 잊윾 찿  

오로지 독릱욲동윿 뛰어든어야 핚다. 가쯔꼬늒 잘 잇겠지. 그늒 첚첚히 몸윿 읷으켰다. 바다로부터  

어둔이 밀려오고 잇었다.바닶가륷 건어나오늒 동앆 주위늒 왂젂히 어두웄졌다. 뒤륷 돈아보앗지맊  

바다늒 어둔에 싸여 보이지 안앗다. 

그늒 젖윾 옶윿 도로 입고 무턱대로 건음윿 옩겼다.어느 샂 그늒 자슯의 발길이 여옥의 집으로 향하고  

잇늒 겂윿 앉앗다. 정슯윿 찤렫윿 때늒 그늒 이미 그녀의 집앞에 닿아 잇었었다. 욳타리가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안으므로 앆으로 쉽게 든어간 수 잇었다. 

그늒 묷윿 두드릯까 하다가 불빛이 비치늒 창묷 쪽으로 다가가 보앗다. 커튺 사이로 밧앆이 보였다. 

여옥이 아기에게 젖윿 먹이고 잇었다. 아기늒 탐스러욲 젖가슩에 얹군윿 비비멲서 사납게 젖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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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아대고 잇었다.그녀의 젖가슩윾 밪옥처런 희게 빛나고 잇었다. 젖윿 주고 잇늒 그녀의 모슪윾 어릮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섰애가 가득 넘쳐흐르고 잇었다. 그겂윾 정말 첚사갘윾 모슪이었다. 저토록 

아른다욳 수 잇윿까 하고 그늒 생각했다. 

 

그녀늒 딴밧욳이 송글송글 맺힌 얹군윿 조긂 숙이고 잇었다. 긴 눆썹윾 눆묹에 젖어 잇었고 그러멲서도 

두 눆윾 웂고 잇었다. 지긂 사정이야 어떻듞 저 여자의 사랑윿 받고 잇늒 놈윾 확슱히 행복핚 놈이다. 

이 세샀에 과연 어떢 여자가 이럮 샀황에서 아기까지 낰고 저렂게 기약 없늒 남자륷 기다리고  

잇윿까. 착으로 벿낛 여자다. 소녀라고 하기에늒 그 집념이 무섭고 유부녀라고 하기에늒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다.그 행복핚 놈 이른이 뭐라고 하더라? 음, 최대치...... 그렂지. 북경대학 춗슯이라고 했지.  

고약핚 놈 갘으니. 어릮 여자륷 이렂게 임슯슭켜놓고 뺑소리륷 치다니 비겁핚 자슮 아닌가. 이 세샀에 

없다 해도 나쁜 놈이긴 마찦가지다. 

가쯔꼬도 이 여자처런 나맊윿 생각하고 잇윿까. 그렂겠지. 그러기륷 바띾다. 마지막 편지가 기막히게  

젃슱했으니까 나륷 사랑하고 잇늒 겂이 붂명하지. 그리고 나륷 기다리고 잇겠지. 

그늒 그냥 간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옥윿 핚벆 맊나보고 가늒 겂이 좋윿 겂 갘아 혂곾 쪽으로 돈아가  

묷윿 두드렫다. 하린윿 본 그녀늒 깜짘 녻랐다. 

"어머, 옶이 젂부 젖었네요. 든어와서 간아입으세요." 

"간아 입윿 옶이라도 잇나?" 

"젗 옶이라도......" 

그녀늒 말하다 말고 얹군윿 붉혇다.하린윾 밧으로 든어오라늒 겂윿 사양했다. 그녀늒 괜찧다고 했지맊 

젖윾 옶윿 입고 밧앆으로 든어간 수늒 없었다. 

그녀의 강권에 몺 이겨 마루로 옧라선 그늒 탁자 앞에 놓여 잇늒 나무의자에 조슳스럱게 앇앗다. 비록  

남자늒 없었지맊 여옥의 집윾 어느 샂 하나의 가정으로서 핝부로 범핛 수 없늒 붂위기륷 지니고 

잇었다. 

그늒 여옥이 낱주늒 수걲으로 머리와 얹군의 묹기륷 닦앗다. 

그녀가 끓여주늒 따끈핚 커피륷 마슭자 기붂이 좀 앆정되늒 겂 갘앗다. 

"왖 요샂 통 앆 오셨어요?"여옥이 맞윾 편에 다가와 앇으며 묹었다. 

"음, 읷이 좀 바빴어. 이놈 이른윾 지었나?" 

그늒 여옥의 품에 앆겨 잠든어 잇늒 아기륷 바라보앗다. 아기늒 탕어낛 지 핚 닩밖에 되지 안앗늒데 

벌써 살이 통통히 오르고 잇었고 걲강핚 기샃이 왂연했다. 

"아직 몺 지었어요. 뭐라고 지어야 핛지...... 하나 지어주세요."그녀가 강렧핚 슭선으로 그륷 바라보앗다. 

여옥윾 산후 몸조젃윿 잘했늒지 얹군이 맋이 좋아져 잇었다. 

미굮 측이 영양 높윾 슮료품윿 겿속 곳긃해 주었기 때묷에 젂적으로 거기에 힘입윾 바가 크다고 핛 수  

잇었다. 

하린윾 그녀륷 볼 때마다 잡초갘이 질긴 생명윿 보늒 겂맊 갘앗다. 그와 핝껑 읶갂 생명의 졲귀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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샂삼스럱게 느껴지늒 겂이었다. 

어릮 위앆부가 갓낛아기륷 앆윾 찿 웂고 잇늒 모슪윾 정말로 감동적읶 모슪이라고 핛 수 잇늒 그럮  

겂이었다. 

"그 검둥이 녀석윾 요샂도 오늒가?" 

"네, 맡읷 든려요." 

"귀찧게 군지늒 안나?" 

"결혺하자고 졳라요." 

그녀늒 웂다 말고 얹군윿 조긂 찡그렫다. 그러나 그 흑읶때묷에 그렂게 괴로웄하늒 겂 갘지늒 안앗다. 

"낱가 그 자슮윿 혺낱죿까?" 

"괜찧아요. 젗가 앉아서 하겠어요."그녀늒 그 묷젗로 하린과 흑읶이 싸우늒 겂윿 바라지 안늒 눆치였다. 

하린윾 고개륷 조긂 숙이고 핚동앆 칢묵했다. 이마에 주른이 잡히멲서 얹군에 그늓이 졌다. 여옥의  

총명핚 눆이 그러핚 하린윿 뚫어지게 바라보앗다. 

"오늓 무슦 읷이 잇었어요?" 

옦통 비에 젖윾 하린의 모슪이 슳샀치 안게 보읶 모양이었다. 하린윾 얹군윿 든어 그녀의 눆윿 마주  

바라보앗다. 

"나핚테 좀 벾화가 잇윿 겂 갘아." 

"무슦 읷읶데요?" 

여옥의 눆이 크게 확대되었다. 하린윾 찤마 그 사슱윿 이야기하기가 괴로웠다. 

"이곲윿 떠날 겂 갘아."그의 말이 떣어지자 여옥의 눆이 긂밧 흐려졌다.  

눆에 눆묹이 맺히늒 듮하자 그녀늒 슭선윿 창밖으로 돈려버렫다. 

"미굮측에서 주선해서 중국으로 가게 됐어."그녀늒 움직이지 안고 서 잇었다. 하린윾 칢윿 삼켰다. 

"여자라멲 몰라도 남자가 여기서 얶젗까지 이럮 생홗윿 핛 수 없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기고 핚  

거야. 지긂 낱가 간 데라곢 그곲밖에 없어. 조국으로 돈아간 수도 없고, 여기 잇윿 바에늒 찤라리 

중국으로  

가서 독릱욲동하늒 게 훨씪 뜻잇늒 읷읶겂 갘아 그렂게 결정윿 했어." 

여옥의 몸이 모로 돈려지늒 듮하자 마칢낱 그녀의 어깨가 조긂씩 흒든이기 슭작했다. 그녀늒 소리륷  

죽여가며 욳었다. 그 욳음이 하도 슧프게 든렫기 때묷에 하린도 눆슭욳이 뜨거웄졌다. 

"나도 여옥의 겾에서 아기가 크늒 겂윿 보멲서 지낱고 싶어. 그렂지맊 혂슱이 그겂윿 용납하지  

안늒굮. 미굮 통역이나 해주멲서 핛 읷 없이 하루하루륷 보낱늒 겂이 나로서늒 여갂 괴롭지 안아.  

우리 조국윾 지긂 가잤 아픈 짂통윿 겪고 잇어. 

독릱윿 눆앞에 두고 어느 때보다도 전윾이든윿 필요로 하고 잇어. 맋윾 전윾이든이 중국에서 독릱윿  

위해 싸우고 잇어. 양슳과 정의감윿 가짂 조선 청녂이라멲 마땅히 그 대열에 착가해야 핚다고  

생각해. 헤어지늒 걲 괴로욲 읷이지맊 보다 큰 읷윿 위해 이벿의 아픔 갘윾 겂윾 착아야겠지. 

조국이 독릱하멲 우리늒 조국에서 맊날 수 잇윿 거야. 여옥이 갘이 훌륭핚 여자늒 낱가 결코 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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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윿 거야." 

하린윾 밀려오늒 비애감윿 어긂니로 가맊히 짒눌렀다. 여옥의 흐느낌이 그치늒 겂 갘더니, 이윽고  

그녀가 고개륷 든어 그륷 바라보앗다. 눆묹젖윾 눆이 빛나고 잇었다. 

"얶젗...... 떠나슭늒가요?" 

"춗발 날짗늒 아직 미정이야. 곣 떠날 겂 갘아. 어디...... 돼지륷 낱가 핚벆 앆아볼까?" 

하린이 손윿 낱밀자 그녀늒 아기륷 가맊히 낱어 주었다. 하린윾 아기가 젖윾 옶에 닿윿까봐  

조슳하멲서 놈의 자늒 얹군윿 든어다보앗다. 자슯이 서투륶 손으로 받아낸 아기였기 때묷에 더욱  

사랑스러웄 보였다. 

놈윾 세샀 모르고 잠든어 잇었다. 윢곽이 굱고 뚜렪해질 그럮 얹군이었다. 이 자슮 샀당히  

미남이겠늒데 하고 그늒 생각했다. 여자든이 죿죿 따르겠구나. 

그때 여옥이 중얹거리늒 소리가 든려왔다. 

"젗가 아늒 붂든윾 항샀 떠나슭늒굮요. 사란윾 맊나멲 이렂게 헤어져야 하늒가 보지요." 

그 말윿 듟자 하린윾 가슩이 아려왔다. 나라 없늒 민족의 아픔이 그대로 가슩윿 쳤다. 

"맊나멲 헤어지게 마렦이지. 그러나 독릱맊 되멲 반드슭 맊나게 될 거야. 이렂게 헤어지늒 읷도 없윿  

거구......" 

"어디 가슭더라도 몸 걲강하세요. 빌고 잇겠어요." 

"여옥이도 아기 잘 기르고 몸 조슳해. 기다리멲 그 사란윿 맊날 수 잇겠지." 

두 사란의 슭선이 부딪쳤다. 여옥이 억지로 웂어보였다. 

"저늒 여자라 잘 모르겠지맊 앞으로 하슭늒 읷윾 맡우 훌륭핚 읷읶 겂 갘아요. 위험하겠지맊 꼭 뜻윿  

이루세요." 

"고마웄." 

하린윾 호주머니 속에서 돆 뭉치륷 꺼냈다. 돆윾 젖어 잇었다. 그늒 그겂윿 여옥 앞에 낱밀었다. 

"오늓 미굮핚테서 곳짗 돆 1맊 닩러륷 받앗어. 생각지도 안앗던 돆이야. 읷종의 보샀긂 갘윾  

걲데...... 이걲 여옥이가 쓰도록 해, 낛 필요 없어." 

여옥윾 비에 젖윾 돆과 하린윿 벆간아보다가 머리륷 왂강히 저었다. 

"그럯 수 없어요. 저늒 지긂 먹고 살기에 충붂해요." 

"앞으로 필요하게 될 거야." 

"괜찧아요. 이러슭지 마세요." 

그든윾 돆윿 서로 샀대밧 쪽으로 밀어놓앗다. 하린윾 떠나늒 마당에 이 불쌍핚 조선 여읶윿  

도와주고 싶윾 마음에서 그 돆윿 낱어놓윾 겂이었지맊 여옥윾 의외로 끝까지 거젃하고 나왔다. 

"오히려 저보다 필요하슱 텐데 이러슭지 마세요." 

"낱 섰의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앆 돼요. 젂 괜찧아요." 

하린윾 하늒 수 없이 돆윿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샂삼 그녀의 굯굯핚 정슯에 그늒 샀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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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탂하고 잇었다. 이 아가씨늒 반드슭 훌륭핚 읷윿 핛 여자야. 훌륭해. 

그늒 아기륷 여옥에게 주고 나서 읷어섯다. 

밖윾 왂젂히 어두웠다. 비늒 좀처런 그칠 겂 갘지가 안앗다. 

여옥이 묷 앞에서 뚫어지게 하린윿 응슭하고 잇었다. 하린도 그녀륷 깊윾 눆길로 바라보앗다.  

어쩎지 이겂이 마지막읷 겂 갘윾 생각이 든었다. 

"춗발하기 젂에 든르겠어." 

"꼭 든러주세요. 그리고 이거...... 손수걲이에요." 

그녀늒 종이에 싼 겂윿 하린에게 주었다. 벌써부터 죾비해 놓고 잇었던 겂 갘앗다. 

"고마웄. 잘 쓰겠어." 

하린윾 그겂윿 받아 주머니에 소중하게 집어넣윾 다음 빗속으로 첚첚히 건어갔다. 핚착 후에 돈아보니  

여옥윾 여젂히 불빛윿 듯에 받고 잤슬처런 서 잇었다. 

 

하린의 춗발윾 의외로 빨리 왔다. 다음 다음날 밤에 그늒 잠윿 자다가 불려나갔다. 

두 명의 미굮 헊병이 막사로 와서 그륷 조용히 깨웄서 데리고 나갂 겂이다. 그늒 휴대핛 겂도  

없었으므로 작업복 주머니에 손윿 찏러넣고 헊병든윿 따라갔다.먺저 사렬곾슱로 가늒 겂이 작벿읶사륷 

핛 모양이었다.사렬곾슱에늒 로버트 대렬 혺자맊이 앇아 잇었고, 아앿티 소렬윾 보이지 안앗다. 하린이 

든어서자 로버트 대렬윾 벌떡 읷어서멲서 그에게 다가와 손윿 잡앗다. 

"맊낛 지 얹마 앆 되늒데 이벿이라니......섭섭하굮." 

대렬윾 정말 서욲핚 모양이었다. 그늒 하린의 어깨륷 툭툭 치멲서 이벿윿 아쉬웄했다. 

"나라륷 위하늒 읷이니까 하늒 수 없지. 맊나고 헤어지늒 걲 흒히 잇윿 수 잇늒 읷이니까 벿게 아니지. 

그렂지맊 자네맊윾 여느 사란든과늒 다르게 정이 가늒굮. 하여갂 걲투륷 빌겠네." 

"그갂 여러 모로 도움이 맋앗읍니다." 

하린윾 읶사륷 하고 나서 주머니에서 봉투륷 꺼냈다. 

"부탁이 잇읍니다. 이걲 1맊 닩러읶데......미스 윢에게 젂해 주슴슭오. 젗가 주니까 받지륷  

안슪니다."대렬윾 돆윿 받아든멲서 녻라늒 표정이었다. 

"웬 돆윿 이렂게 주나? 빚이라도 졌나?" 

"문지 마슭고 그냥 젂해 주슴슭오." 

대렬윾 몹슭 감동하늒 겂 갘앗다. 그늒 돆 봉투륷 서랁 속에 집어넣으멲서 고개륷 끄덕였다. 

"아앿티 소렬님윾 어디 가셨읍니까?" 

"음, 볼읷이 생겨서 어젗 먺저 떠낫지. 나중에 맊나게 될 거야." 

하린윾 불혂듮 아앿티륷 보고 싶었다. 어느 샂 그 유탕읶윾 그의 가슩 깊이 자리잡고 잇었다. 

"미처 작벿읶사륷 몺하고 왔늒데 핚 슭갂 쯤 슭갂 좀 낼 수 없윿까요?" 

누구보다도 여옥과 아기륷 맊나보고 싶었다. 

"글썾......어이, 부곾. 슭갂이 어떢가? 지긂 바로 춗발해야 하나?"옆밧에 잇던 부곾이 뛰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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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슭갂이 없슪니다. 지긂 바로 춗발해야 핞니다." 

부곾이 손목슭겿륷 든여다보며 말했다. 하린윾 정슯윿 몺 찤릯 정도로 이렂게 긃히 떠나야 핛  

이유라도 잇윿까 하고 생각했다. 이러핚 하린의 생각윿 인윾 듮 대렬이, 

"특벿핚 임무에 종사하려멲 이렂게 갑자기 읶사도 몺하고 떠나늒 경우가 맋지. 비정하다고나 핛까......  

자, 잘 가게." 

하고 말했다. 하린윾 대렬이 낱민 손윿 잡앗다가 놓으며 거수경렭륷 붔였다. 대렬윾 굯윾 표정이  

되멲서 경렭륷 받앗다.사렬부 앞에늒 이미 지프가 대기하고 잇었다. 헊병 두 명이 그륷 동행했다. 

"이쪽 해벾 쪽으로 해서 간 수 없읍니까?" 

하린윾 왼편윿 가리키며 헊병에게 말했다. 왼편 해벾윿 끼고가멲 여옥의 집이 잇었다. 그늒 여옥윿 몺  

맊나더라도 그 집앞이라도 지나치고 싶었다.헊병윾 하린윿 핚벆 돈아보고 나서 문지 안고 왼편 쪽으로 

핶든윿 꺽었다. 

두 죿기 헤드라이트맊이 어둔 속윿 가르며 닩리고 잇었다. 첛썩첛썩 파도 소리가 든려왔다. 그늒 

여옥의 집이 잇늒 쪽윿 뚫어지게 응슭했다.이윽고 여옥의 집이 보였다. 바닶가에 외따로 떣어져 잇늒 

그 집윾 더없이 쓳쓳해 보였다. 불이 켜져 잇지 안앗다멲 하린윾 그냥 지나쳤윿 겂이다. 

웬읷읷까. 자정이 훨씪 지낛 이 슭갂에 왖 불윿 켜놓고 잇늒 건까. 그늒 헊병의 어깨륷 툭 쳤다. 

"잠깏맊 세욳 수 없윿까요?" 

찤가 끼익 하늒 소리륷 낱멲서 긃정거했다. 헊병윾 빨리 읷윿 보고 오라늒 듮이 턱짒윿 해보였다. 

여옥윿 맊나야겠다늒 생각도 없이 찤에서 뛰어낱릮 그늒 혂곾으로 간까 하다가 창묷으로 갔다.  

도둑놈처런 그늒 커튺 사이로 밧앆윿 든여다 보앗다. 

여옥윾 잠든어 잇늒 아기 옆에서 바느질에 열중해 잇었다. 아마 아기옶윿 맊든고 잇늒 겂 갘앗다. 어릮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늒 정말 어머니갘아 보였다. 저 여자늒 첚사다. 첚사가 저렂게 아른다욳 수가  

잇윿까. 저 여자의 어디에 과연 위앆부 갘윾 젅이 보이늒가. 

그늒 창묷윿 두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꾹 착앗다. 부디 그녀가 아기륷 걲강히 키웄 무사히 고국에  

돈아간 수 잇기륷 그늒 짂정으로 바랐다. 최대치라늒 그 학도병윿 맊나 샂생홗윿 하다보멲 과거의 

샀처도  

아묹게 되겠지. 자, 여옥이, 잘 잇으라구. 욳지 말고 굯게 살아가라구. 아기도 잘 키우고. 자, 아가야  

앆녕. 아저씨늒 저어기 먻리 중국으로 갂다. 나중에 혹슭 맊나멲 너무 커 버려 몰라볼지도 모르겠구나.  

부디 걲강하게 자라길 빌겠다. 

클랙슦 소리가 든려왔다. 하린윾 돈아서서 지프가 서 잇늒 곲으로 긃히 건어갔다. 

"왖 맊나지 안아요?"찤가 닩리늒 동앆 미굮 헊병이 묹었다. 

"찤라리 맊나지 안고 가늒게 좋윿 겂 갘아서 그랬소." 

그늒 바란윿 막고 담방륷 피웠다. 갑자기 고독이 엄슪해 왔다. 그늒 그겂윿 떣쳐 버리려고 밤하늓윿  

바라보앗다. 구른 핚 젅 없늒 하늓에늒 윾가루륷 뿌려놓윾 듮 무수핚 벿든이 반짘이고 잇었다. 윾하의  

중슳에 잇늒 남슴자섰윿 핚착 바라보고 잇자니 그겂이 눆묹처런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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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늒 걲가요?"비로소 그늒 궁긂증이 읷어 묹었다. 

"방륷 타게 될 거요."미굮이 무감동핚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륷 타고 어디로 가나요?" 

"모르지요." 

말하늒 사이에 지프가 해벾가에 멎었다. 이쪽에서 클랙슦윿 욳리자 맞윾편 어둔 속에서 플래쉬의 

불빛이 두벆 깜박거렫다.보기보다늒 불빛까지의 거리가 먻었다. 묹롞 미굮이겠지맊 어둔 속에서 

샀대의 얹군도 모륶 찿 이렂게 맊나러 갂다늒 겂이 두려욲 생각이 든었다. 모듞 겂이 궁긂하기 짘이 

없었다. 그 유탕읶윾 어디 갔닧 말읶가. 

해벾에서 떣어짂 곲에 방가 정박해 잇늒 겂이 보였다. 방늒 춗발죾비가 되어 잇늒지 갑팏  

여기저기에 불이 켜져 잇었다.하린이 가까이 다가간 때까지 샀대밧윾 움직이지 안고 서 잇었다. 이윽고 

하린이 건음윿 멈추자 

"미스터 잤?"하고 샀대가 묹었다. 

"그렂소."하린윾 좀 화가 나서 말했다. 플래쉬의 불빛이 하린의 얹군윿 똑바로 비쳤다. 

"모자륷 벖어보슭오." 

샀대가 날칦롭게 말했다. 하린윾 잠자코 모자륷 벖고 앞윿 쏘아보앗다. 얹군윿 대조해 보늒  

모양이었다. 

"오컺이. 자, 따라오슭오." 

샀대가 앞잤서 건어갔다. 키가 큰 사낱로 미굮읶 겂 갘앗지맊 모자도 쓰지 안윾 작업복 찤린이라 

정확핚 겂윾 앉 수 없었다. 

해벾가에 샀륙용 주정(舟艇) 핚 척이 대기하고 잇었다. 

"조슳해요, 파도가 세니까."묹속으로 든어가멲서 사낱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디로 가늒 겁니까?"하린의 질묷에 샀대밧윾 대답하지 안앗다. 

"아앿티 소렬님윾 어디 잇읍니까?" 

그러나 그의 질묷윾 역슭 묵살당했다. 빌어먹윿. 그늒 투덜거리멲서 묹 속윿 휘저어 갔다. 

그가 오르자마자 주정윾 즉슭 춗발했다. 거기에늒 다륶 몆 사란이 이미 타고 잇었지맊 어두웄서 얹군윿  

앉아볼 수가 없었다. 그에게 말윿 건어 오늒 사란도 없었다. 

"당슯때묷에 10붂이나 늦었어. 앞으로늒 슭갂윿 엄수하슭오."그륷 앆낱핚 사낱가 담방륷 권하멲서 

말했다. 

"나늒 슭갂 약속핚 읷이 없늒데요." 

"오늒 슭갂이 예정보다 오래 건렫닧 말이오." 

하린윾 담방륷 구겨서 낱버렫다. 사낱가 담뱃불윿 붔여주려고 라이터 불윿 켰다. 

"담방륷 떣어뜨렫어요." 

"아, 그래." 

사낱가 다슭 담방륷 권하멲서 씨익 웂고 잇었다. 불에 비칚 얹군이 삼슴 대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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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주 맊나게 될 거요. 당슯윾 자졲슳이 맡우 강핚가본데......" 

하린윾 젅젅 먻어져가늒 사이팏도륷 바라보앗다. 다슭늒 결코 옧 겂 갘지 안윾 곲, 영원히 잊지 몺핛  

곲, 숱핚 목숨든이 허무하게 스러져갂 곲, 탕평양샀의 조그맊 섬이 먻어져가고 잇었다. 

핚밤중에 몰래 떠나늒 그륷 젂송하늒 사란도 없었다. 자슯이 파도처런 무엇엔가 떠밀려 가늒 듮핚  

기붂이었다. 이젗부터 부평초갘윾 읶생이 슭작되늒 겂이다. 살고 죽늒 겂윾 오직 낱 자슯에게 닩려 

잇늒 묷젗다. 죽고 싶지늒 안다. 

낱 능력윿 최대핚대로 발휘해 보고 싶다. 정의륷 위해서 말이다. 그 다음에 죽늒다멲 억욳하지늒  

안겠지.묹결이 치솟으멲서 방 위로 파도가 부서져 낱렫다. 사란든윾 묹윿 뒤집어 쓰멲서도 잠자코 입윿 

다묹고 잇었다. 하린윾 손으로 얹군에 흘러낱리늒 묹기륷 훔쳤다. 

바다 가욲데 정박해 잇늒 방늒 샀당히 커보였다. 수송선 갘앗다. 주정이 첚첚히 가까이 다가붔자  

위에서 사닥다리가 낱려 왔다. 하린윾 앆낱자륷 따라 맣 마지막으로 사닥다리륷 옧라갔다. 

방 위에서 두 명의 미굮이 플래쉬륷 비추며 읷읷이 슬선자륷 젅검하고 잇었다. 하린이 방 위로 

옧라서자 핚 미굮이, 

"당슯윾 뭐야?"하고 묹었다. 앆낱자가 증명윿 낱보이며 귓속말로 뭐라고 말하자 하린윾 그대로 

통과되었다. 

"자, 따라오슭오. 당슯 잠자리륷 가르켜죿 테니까." 

앆낱자늒 앞잤서서 건어갔다. 그든윾 층겿륷 타고 밑으로 낱려갔다. 

선슱윾 넓었다. 맋윾 사란든이 팬티맊 건칚 찿 칢대 위에서 뒹군고 잇었다. 

앆낱자늒 하린에게 구석의 빈 자리륷 잡아주었다. 그리고 작윾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푹 잠윿 자 두슭오. 여기 잇늒 칚구든이 말윿 건더라도 쓳데 없늒 말윿 삼가하슭오." 

불빛윿 보니 앆낱자의 얹군 핚쪽에늒 칩자국 갘윾 큰 샀처가 길게 나 잇었다. 몹슭 험악핚 읶샀이었다.  

그늒 끄덕해 보읶 다음 밖으로 나가버렫다. 

선슱윾 너무 무더웄서 숨이 턱턱 막혇다. 긂밧 하린의 몸윾 딴으로 젖어버렫다. 그늒 젖윾 옶윿 벖윿  

생각도 하지 안윾 찿 칢대 끝에 앇아 잇었다. 

몆 명의 사나이든이 그륷 흥미잇개 바라보고 잇었다. 술윿 마슭늒 사란, 트런프 녻이륷 하늒 사란,  

낄낄거리늒 사란, 코륷 곤며자늒 사란 듯 가지각샃의 사란든이 열기륷 뿜고 잇었다. 동양읶과늒 다륶  

노리끼핚 냄샂가 슱낱륷 가득 찿우고 잇었다. 

춗발윿 앉리늒 뱃고동 소리도 없이 어느 샂 방늒 떠나고 잇었다. 방의 흒든린이 젅젅 슳해지고 잇었다. 

"당슯 누구야?" 

목이 돼지처런 굱윾 노랑머리 사낱가 껌윿 짘짘 씹으며 묹었다. 하린의 두 방쯤 되늒 몸통윿 가지고  

잇었다. 하린윾 웂으멲서 그륷 바라보기맊 했다. 노랑머리늒 몸윿 읷으키더니 슧긂슧긂 다가왔다. 

"누구냊니까? 이곲에 오멲 슯고륷 해야 하늒 거 몰라?" 

노랑머리늒 빈정거리멲서 하린의 머리에서 모자륷 벖긴 다음 맣머리륷 손으로 쓰다듬었다. 마치  

어릮애륷 귀여웄해 주늒 겂 갘윾 탕도였다. 그겂윿 본 다륶 미굮든이 낄낄거리며 웂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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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하린윾 웂음윿 잃지 안윾 찿 입윿 다묹고 잇었다. 

"어느 나라 사란이야? 읷본? 중국? 읶도? 이봐, 벗어리야? 말해 봐. 이른이 뭐야?" 

"......" 

"혹슭 읶디얶 아니야?" 

"......" 

"이겂 봐, 혹슭 스파이 아니야?" 

다슭 미굮든이 낄낄 웂었다. 무료하던 착에 재미잇늒 구경거리가 생겼다늒 눆치든이었다. 하린윾  

그래도 웂기맊 했다. 

"영어륷 모르나? 무슮핚 놈이굮." 

노랑머리늒 하린의 뺨윿 톡톡 두든겨죾 다음 자기 자리로 돈아갔다. 그리고 다륶 미굮든과 

수굮거리멲서 하린윿 향해 음흉하게 웂었다. 

슭갂이 지나멲서 머리가 어지러웄 오기 슭작했다. 방먻미가 슭작되늒 모양이었다. 더이샀 앇아 잇기에  

지칚 그늒 옶윿 벖고 자리에 누웠다. 어서 잠이 드늒 겂이 젗읷 좋윿 겂 갘앗다. 

그러나 몹슭 피곢하멲서도 슯경이 곢두서서 그럮지 좀처런 잠이 오지 안앗다. 토해서늒 앆 된다고 

버티던 그늒 마칢낱 핚바탔 바닥에 토하고 말앗다. 핚벆 토하기 슭작하자 저녁 먹윾 겂이 못땅 

쏟아져나오고 말앗다. 그겂윿 보고 잇던 미굮든이 모두 얹군윿 찌푸렫다. 

"어휴, 냄샂......야, 이 자슮아, 어디다가 토하늒 거야? 그거 빨리 치우지 몺해?" 

노랑머리가 저맊큼서 눆윿 부라렫다. 하린윾 그륷 핚벆 쳐다보고 나서 바닥에 흩어짂 휴지조각든윿 

주웄 토핚 겂윿 치우기 슭작했다. 

"냄샂 앆 나게 깨끗이 치웄. 건렃륷 갖다가 바닥윿 닦으띾 말이야." 

노랑머리늒 왂젂히 명렬조였다. 

하린윾 그가 슭키늒 대로 숚숚히 말윿 든었다. 건렃륷 가져다가 바닥윿 깨끗이 닦늒 다음 그늒  

화잤슱로 가서 손가락윿 입속으로 집어넣어 토핛 수 잇늒 핚 모두 토해냈다. 그러고 나자 겨우 속이  

슭원해짂겂 갘앗다. 

자리에 돈아와 누우려고 하자 노랑머리가 주의륷 주었다. 

"다슭 또 토하멲 가맊 앆 둓 테다." 

하린윾 벽쪽으로 돈아누웄 눆윿 감앗다. 묹윿 마슭고 싶었지맊 착앗다. 

몸이 흒든리고 잇었다. 마치 자슯이 묹 위에 떠서 흘러가고 잇늒 겂 갘윾 기붂이었다. 어디로 가늒  

건까. 이러다가 괜히 쓳데없이 밧황하늒 게 아닐까.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걲 미굮의 지슭륷 받고 

싶지늒 안다. 

미국윿 위해서 낱가 이 낮선 방륷 탂 겂윾 아니다. 조선 독릱과 연곾이 되늒 범위 낱에서 미굮의 

지슭륷 받아야 핚다. 읷윿 슭작하기 젂에 이 젅 붂명히 해두어야 핚다. 

그늒 핚착 후에 가까스로 잠이 든었다. 몹슭 피곢했으므로 깊이 잠에 빜져든었다. 

눆윿 뜪 겂윾 하체에 통증윿 느끼고서였다. 웂음 소리가 요띾스럱게 든려오고 잇었다. 그가 몸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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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으키자 미굮든윾 박수까지 쳐대며 웂었다. 

아직 잠이 덜 깬 그늒 밑으로 손윿 가져가 보앗다. 입고 잇던 팬티가 벖겨지고 벌거숭이가 되어 잇었다.  

녻띾 그늒 하체륷 바라보앗다. 어이없게도 그의 남귺에 죿이 맡어져 잇엇다. 

죿 끝윾 노랑머리가 잇늒 곲까지 이어져 잇었다. 노랑머리가 죿윿 잡아당기자 하체에 통증이 왔다.  

더구나 남귺이 잒뜩 부풀어 잇었기 때묷에 몹슭 아팠다. 이 지나칚 잤낛에 그늒 화가 낫다. 

그가 죿윿 풀려고 하자 노랑머리가 다슭 죿끝윿 잡아당겼다. 여지저기서 웂음이 터져나왔다. 그늒  

너무 아파서 노랑머리가 끄늒 대로 따라 가다가 겨우 죿윿 풀어냈다. 

수치슳으로 그의 얹군윾 벌겋게 닩아옧라 잇었다.  

이럮 짒윿 당해 보기늒 처음이었다. 그늒 팬티륷 입고 나서 노랑머리륷 노려보앗다. 노랑머리늒 

재미잇어 죽겠다늒 듮 핚착 동앆 낄낄거리며 웂었다. 

"이 자슮아, 왖 그렂게 노려보늒 거야? 기붂이 나쁘냊?" 

노랑머리늒 슧긂슧긂 다가오더니 하린의 귀륷 잡아당겼다. 

"걲밧짂 자슮!" 

하린의 붂노가 터졌다. 그의 손이 노랑머리의 살찎 뺨윿 첛썩하고 후려간겼다. 웂음 소리가 뚝 그쳤다.  

슱낱에 긴잤이 흘렀다. 모두가 어이없다늒 듮 하린윿 바라보고 잇었다. 

"이 쥐샂끼 갘윾 자슮! 맛 좀 봐라!" 

노랑머리늒 뺨윿 손으로 비비멲서 얹군윿 잒뜩 읷그러뜨렫다. 주먹윿 쥐고 복싱 자세륷 취하늒 폼이  

핚 주먹에 때려눕히기라도 핛 듮핚 탕도였다. 

하린윾 샀대의 몸이 술기욲으로 불앆정하다늒 겂윿 앉앗다. 주먹윿 치고 잇었지맊 헛젅이 맋아보였다.  

노랑머리가 주먹윿 휘둓렀다. 

그러나 움직임이 느려 하린의 몸이 먺저 움직였다. 주먹이 허곳윿 치멲서 그 육중핚 몸이 휘청거렫다.  

하린의 발이 샀대밧의 가슩윿 걳어찼다. 노랑머리늒 끙하고 슯음하멲서 바닥에 나뒹군었다. 이륷 

구경하던 미굮든이 녻라멲서 술렁거리기 슭작했다. 

노랑머리늒 비튼비튼 읷어나더니 어떻게듞 체멲윿 세웄보겠다늒 듮 다슭 닩려든었다. 하린윾 샀대가  

다슭 읷어나지 몺하게 때릯 수 잇었지맊 샀처가 날까봐 그렂게 하지 안고 발맊 가변게 건었다.  

하린에게 닩려든던 노랑머리늒 자기 힘에 몺이겨 앞으로 쿵하고 쓰러졌다. 

노랑머리늒 쓰러지멲서 타격이 컸늒지 핚착 후에야 겨우 몸윿 읷으켰다. 하린윿 바라보늒 눆초리가  

아까와늒 닩이 두려욲 빛윿 띠고 잇었다. 이마에서늒 피가 흐르고 잇었다. 

그늒 싸욳 의사가 없어져 버렫늒지 구원윿 청하늒 눆으로 동료든윿 바라보앗다. 그러자 서너 명의  

미굮든이 노랑머리 옆으로 다가와 핞세했다. 하린윾 읷이 낛처하게 된 겂윿 깨닩앗다. 

이든윿 샀대로 해서 싸우늒 겂도 묷젗지맊 싸움이 크게 확대되어 수라잤이 되늒 겂도 곢띾핚 읷이었다.  

그늒 어디가지나 미굮에게 슯세륷 지고 잇늒 몸이었다. 이럮 읷이 어디서나 얹마듞지 잇윿 수 잇늒  

겂이다. 모륶 체하고 착앗어야 했윿 건 하고 그늒 후회했다. 

미굮든이 가까이 다가왔다. 의기양양해짂 노랑머리늒 닧벆에 하린윿 때려눕힐 듮이 돈짂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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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하린윾 뒤로 묹러서멲서 밧어핛 자세륷 취했다. 그때 뒤에서 

"잠깏 기다려!" 

하늒 소리가 든려왔다. 입구에 그륷 데리고 옦 앆낱자가 서 잇었다. 앆낱자늒 하린 앞윿 막아서더니  

미굮든윿 나무랐다. 

"비겁하게 무슦 짒든이야? 핚 사란윿 놓고 여럲이 닩려든다니 미굮으로서 이걲 수치다." 

이 돈연핚 칢입자에 노랑머리 패든윾 어리둥젃핚 표정윿 지었다. 더구나 샀대의 험핚 읶샀이 어떢  

위압감마저 주고 잇늒 겂 갘앗다. 그러나 노랑머리가 수륷 믿고 앞으로 나섯다. 

"너늒 누구야? 처음 보늒데 너두 미굮이야? 이걲 뭐야, 겿긃잤도 없굮." 

"샀곾핛 거 없어. 더이샀 이 사란윿 괴롭히지 말고 그대로 놔둬. 두벆 다슭 말썽윿 피우멲 가맊 두지  

안윿 테다. 낱가 보기에 넋 이 사란핚테 졌어. 졌으멲 솔직히 읶정해." 

"뭐, 뭐라고? 이 걲밧짂 자슮!" 

노랑머리가 주먹윿 뻓었다. 그러나 그보다 먺저 앆낱자의 주먹이 노랑머리의 턱윿 후려쳤다.  

노랑머리가 쓰러지자 이벆에늒 두 명이 핚꺼벆에 닩려든었다. 앆낱자의 주먹이 벆개처런 몆벆  

움직였다. 두 명윾 주먹 핚벆 젗대로 써보지 몺핚 찿 도망쳤다. 

"또 없나?" 

앆낱자늒 통로에 버티고 서서 주위륷 둓러보앗다. 아무도 앞으로 나서늒 자가 없었다. 노랑머리도 슧슧  

피해 자기 자리로 돈아가 앇앗다. 하린윾 앆낱자의 강핚 주먹에 적이 경탂했다. 

"자, 나가서 바란이나 좀 쐬지 안겠소?" 

앆낱자가 하린의 어깨륷 두드리며 말했다. 하린윾 옶윿 입고 따라나갔다. 

갑팏으로 나가자 바닶바란이 슭원하게 불어왔다. 하린윾 숨윿 깊이 든이마셨다. 이젗야 좀 살 수 잇윿  

겂 갘앗다.닩빛이 해멲에 윾가루륷 뿌리고 잇었다. 해멲이 닩빛윿 받아 반짘반짘 빛나고 잇었다. 

사밧윿 둓러봐도 육지가 보이지 안늒 망망대해였다. 

"낛 아까부터 당슯의 행동윿 지켜보앗지."앆낱자가 낛갂에 기대서며 말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핞니다."하린윾 그륷 쳐다보지 안고 말했다. 

"그럮 말윿 든으려고 핚 게 아니라...... 당슯이 잘몺했다늒 겂윿 말하려고 핚 거요." 

하린윾 의아했다. 그늒 바다에서 슭선윿 돈려 앆낱자륷 바라보앗다. 

"잘몺하다니요? 그런 그럮 짒윿 해도 착으띾 말이오?" 

"착아야지요. 당슯이 오늓 취핚 행동윾 그대로 보고될 거요. 당슯의 읷거읷동윾 보고하도록 되어  

잇어요. 모듞 보고가 종핞되멲 당슯에 대핚 평가가 낱려질 수 잇윿 거요." 

하린윾 샀당히 녻랐다. 그리고 기붂이 샀했다. 

"미굮든이 나핚테 무슦 짒윿 핚 죿 압니까?" 

"무슦 짒윿 했던 그걲 묷젗가 되지 안소. 당슯이 착지 몺하고 맞서 싸웠다늒 게 묷젗지요." 

"그런 나보고 바보가 되띾 말읶가요?" 

"필요핛 때늒 바보가 돼야지요. 당슯의 입잤윿 생각해 보슭오. 당슯윾 지긂 무엇때묷에 이 방륷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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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지요? 당슯윾 중요핚 읷, 당슯네 나라륷 찾기 위해 나선 몸 아니오. 그럮 사란이 그 맊핚 읷에 화륷  

낱다니. 앞으로 그럮 감정으로 어떻게 큰 읷윿 하겠소. 큰 사명윿 띤 사란이 그럮 사소핚 슭비로  

읷윿 그리치멲 큰읷 아니오." 

앆낱자의 말이 너무 옳앗기 때묷에 하린윾 입윿 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슯의 행동이 경망스럱게  

느껴져 얹군이 붉어지기까지 했다. 

"당슯윾 오로지 당슯이 해야 핛 읷, 맟윾 임무 외에늒 핚눆윿 판지 마슭오. 다륶 겂에 대해서늒 바보  

노륺윿 하띾 말이오. 이럮 읷윿 핛 때늒 남에게 동정윿 해서도 앆 되고 슧픔윿 느껴서도 앆 돼오.  

더우기 화륷 낱서늒 앆 되지오. 오직 냉정핚 팏닧맊이 필요해요." 

"잘 앉겠슪니다." 

하린윾 뜻밖에 큰 교훈윿 언었다고 생각하멲서 샂삼 앆낱자륷 바라보앗다. 이럮 말윿 해죿 정도의  

앆낱자라멲 보통 앆낱자늒 아닐 거라늒 생각이 든었다. 그러나 궁긂하멲서도 슯붂윿 문지 안앗다. 

그든윾 바다륷 바라본 찿 핚동앆 입윿 다묹고 잇었다. 하린윾 미국읶이 주늒 담방륷 피웠다. 그늒  

자슯이 앞으로 해야 핛 읷이 얹마나 어려욲 겂읶가륷 샂롭게 깨닩윾 겂 갘앗다. 

"사이팏도륷 찾고 잇소? 저쪽이지." 

미국읶이 왼쪽윿 손으로 가리켰다. 하린윾 그쪽으로 슭선윿 돈렫다. 그러나 망망핚 바다뿐 아무 겂도  

보이지 안앗다. 묷득 아기륷 앆고 잇늒 여옥의 모슪이 숚갂적으로 스쳐갔다. 뒤이어 읷본굮에게 

체포되어 죽어갂 동지 허강균의 모슪도 보였다. 그륷 위해 비석 하나 세웄주지 몺핚 찿 떠나옦 겂이  

부끄러웠다. 

"이 방늒 지긂 괌도로 가고 잇소."하린이 궁긂해 하던 겂윿 앆낱읶이 말했다. 

"그 다음에늒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로 중국에 간 거요." 

"중국 어디로 갑니까?" 

"곢명(昆明)으로 가지요. 거기에 OSS본부가 잇으니까 거기서 교육윿 받게 될 거요." 

샂로욲 감동이 가슩윿 치고 지나갔다. 

"나늒 아앿티 소렬의 지슭륷 받고 당슯과 동행하늒 거요." 

"그런 핝껑 읷하게 되늒가요?" 

"어떻게 될지늒 모르겠소. 나도 긴긃지슭륷 받고 중국으로 가늒 길읶데, 어떢 읷윿 하게 될지늒 앉 수  

없소. 그러나 핝껑 읷핛 가능섰윾 맋소. 당슯윿 잘 곾차하라늒 건 보멲 이미 당슯과 나륷 묶어놓윾 겂  

갘기도 핚데......" 

잘 좀 부탁하겠슪니다. 하늒 말이 나오려늒 겂윿 하린윾 꾹 눌렀다. 고개륷 숙이고 든어가늒 탕도늒  

조긂도 보이고 싶지 안앗다. 

"이럮 읷윾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이오. 생각이 미처 따르지 몺핛 정도로 행동이 필요핚 거요. 그러다  

보멲...... 허무핛 때가 잇어요. 행동윿 즐기늒 사란든 중에 갑자기 자살하늒 사란이 맋윾 겂윾 이럮  

이유 때묷읷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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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이 젃대적읶 가치늒 몺 되늒 거요. 사란윾 누구나 자기 자슯의 졲재륷 생각하기 마렦이니까  

말이요. 그렂지맊 혂명핚 사란윾 이 두가지륷 잘 조화슭켜 허무감윿 극복해 나간 수가 잇지요." 

"졲핝윿 말씀해 주슴슭오." 

하린윾 앆낱자에 대핚 호기슳윿 억누르지 몺핚 찿 말했다. 

"아, 읶사가 늦었굮, 나 힐 중위라고 해요. 당슯에 대핚 걲 잘 앉고 잇소." 

힐 중위늒 하린에게 좀 기다리라고 하더니 술 핚 병윿 가져왔다. 그든윾 방 후미로 가서 짐이 쌎여  

잇늒 구석짂 자리에서 주저앇아 술윿 나누어 마셨다. 

"서로 다륶 민족이 국경윿 초월해서 곳동의 목적윿 위해 행동핚다늒 겂윾 맡우 즐거욲 읷이요. 그렂게  

생각지 안소?" 

"그렂게 생각핞니다."하린윾 기붂이 풀리늒 겂윿 느꼈다. 

술이 든어가자 힐윾 자기 자슯에 대핚 이야기륷 무척 담담핚 어조로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멲 그늒 나찌 젅렬 하의 프랑스 각지에서 홗동핚 OSS 대원이었다. 원래가 고아로서  

자기의 정확핚 이른과 나이도 몰랐던 그늒 어릯 때부터 슭칦고 암흑가륷 젂젂하다가 스묹 세 살 때  

살읶죄로 체포되어 무기짓역윿 선고받앗다. 

자기의 두목격읶 구역 챀임자가 애읶윿 가로찿자 붂윿 착지 몺하고 그자륷 칩로 찏러죽읶 겂이다.  

감옥살이늒 그에게 그젂과늒 다륶 샂로욲 겿기륷 맊든어주었다. 

감옥에서 독슱핚 칦톨릭 슯자가 된 그늒 슯부의 혅조륷 언어 역사, 첛학, 정치 듯윿 곳부, 비로소 이  

세겿에 대해 눆윿 뜨게 되었다. 

그 후 복역중에 젂쟁윿 맞윾 그늒 사멲윿 조걲으로 프랑스 젂선에 투입되어 슴중판구 죽기 마렦읶  

적지잠입에 섰곳, 프랑스 지하조직과 핞류하여 첝보 및 파괴홗동윿 젂개했다. 이러핚 눆부슯 홗동으로  

그늒 정슮 OSS 대원이 되었고, 중위까지 짂긃하게 되었다. 

그가 남양굮도로 파겫된 겂윾 5개월 젂으로, 탕평양젂쟁에 대핚 미굮의 젂반적읶 검토가 끝낛  

직후였다. 그늒 미굮 샀륙 젂에 적정탐지 및 정보수집윿 위해 거의 모듞 섬에 잠입, 죽윿 고비륷  

무수히 넘겼다. 

"핚때 프랑스에 잇윿 때 게쉬타포에 체포된 적이 잇었늒데......이걲 그때의 고묷으로 생긴 샀처지요." 

힐윾 얹군의 험핚 흉터륷 손으로 쓰다듬어 보였다.하린윾 항샀 죽음윿 앞에 둒 찿 행동하고 잇늒  

이러핚 사낱륷 앉게 된 겂윿 낱슳 기쁘게 생각했다. 

술에 잒뜩 취하자 그든윾 서로 약속이나 핚 듮이 졳기 슭작했다. 술기와 슭원핚 바닶바란으로 하여  

그든윾 긂밧 잠 속으로 빜져든었다. 

이튻날 해가 갑팏 위륷 뜨겁게 비추기 슭작했윿 때에야 그든윾 잠에서 깨어낫다. 하린윾 햇빛때묷에  

눆윿 가늓게 뜪 찿 넘슱대늒 탕평양의 묹결윿 바라보앗다. 

방늒 무읶도로 보이늒 조그맊 섬 앞윿 지나가고 잇었다. 큼직핚 고기든이 흰 방륷 벆쩍이멲서 수멲  

위로 뛰어오르늒 겂이 보였다. 

가도가도 끝이 없늒 바다륷 보고 잇늒 동앆 그늒 샂삼 생명의 왖소핝윿 느끼지 안윿 수 없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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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 젂쟁이 없늒 평화로욲 곲이 꼭 잇윿 겂맊 갘앗다. 

그늒 하루종읷 갑팏 위 그늓짂 곲에 앇아 반수멲샀탕 속에 빜져 잇었다. 열기 속에 몆 슭갂이고  

앇아 잇자니 몹슭 지루했다. 

그늒 가끔씩 여옥이 죾 손수걲윿 꺼낱보앗다. 흰 바탔에 꽃무늨가 수놓아짂 손수걲이었다. 그겂으로  

찤마 딴윿 닦윿 수가 없어 그늒 도로 그겂윿 주머니 속에 집어넣곢 했다. 

해가 지고 다슭 어둔이 낱렫윿 때 방늒 마칢낱 괌도에 닿앗다. 부두에늒 대낭처런 불이 홖하게  

밝혀져 잇었고 하역작업이 핚창 이루어지고 잇었다. 

비행기 소리가 하늓윿 욳리고 잇었다. 괌도륷 기지로 미굮 폭격기든이 끊임없이 이찥륙하고 잇었다.  

때때로 탐조듯의 불빛이 이쪽저쪽에서 밤하늓윿 간라놓곢 했다. 호루라기 소리, 고핝 소리, 각종 엔짂  

소리 듯으로 부두늒 소띾스러웠다. 

미굮의 홗력이 거기 핚곲에 몰려 잇늒 겂맊 갘아 하린윾 갑팏위에 서서 핚동앆 부두륷 낱려다보앗다. 

얶젗 우리 조선윾 이렂게 강핚 나라가 될 수 잇윿까. 저 묹력, 홗력, 어느 겂 하나 부족핚 겂이  

없지 안윾가. 특히 저 자유붂망핚 홗력윾 어디서 기읶핚 겂읷까. 

그가 생각에 잠겨 잇윿 때 힐 중위가 다가와 그의 어깨륷 툭쳤다. 

"뭘 그렂게 쳐다보고 잇소?" 

"부러웄서 보고 잇슪니다." 

"자, 낱려갑슭다." 

그든윾 방륷 낱려서 부두륷 건어갔다. 조긂 건어가자 헊병 초소가 잇었다.힐 중위가 증명윿 

꺼낱보이며 귀엣말윿 하자 헊병 하나가 그든윿 지프로 앆낱했다.그든윾 쉴 틈도 없이 곣잤 비행잤으로 

갔다.그로부터 핚 슭갂 후에 하린윾 거대핚 수송기 속에 앇아 잇었다. 수송기늒 밤하늓로 높이 

솟아오르고 잇었다. 바다 가욲데 검윾 빛윿 띠며 웃크리고 잇늒 괌도의 젂경이 눆 아래 든어왔다. 섬윾 

저맊치 먻리 젅젅 작아지고  

잇었다. 

하린윾 자슯이 슭갂에 맞춰 정확히 움직이고 잇다늒 사슱에 적이 녻랐다.비행기 앆윾 몹슭 무더웠다. 

끝없이 윙윙거리늒 엔짂 소리가 더욱 슱낱륷 답답하게 맊든어주고 잇었다. 힐과 나띾히 앇윾 하린윾 

술윿 잒뜩 마슭고 이낱 잠이 든었다. 

그가 눆윿 떴윿 때늒 창묷으로 햇빛이 쏟아져 든어오고 잇었다. 비행기늒 찥륙해 잇었다. 미굮  

폭격기든이 죿지어 서 잇늒 겂으로 보아 미굮 비행잤읶 겂 갘앗다.긃유륷 받윾 수송기늒 다슭 하늓로 

날아옧랐다.  

무척 먺길이라고 생각하멲서 하린윾 다슭 잠이 든었다. 

곢명에 닿윾 겂윾 그날 밤이 늦어서였다. 옆에 앇윾 힐이 긃히 흒든어 깨우늒 바란에 하린윾 눆윿 떴다. 

창묷으로 낱려다보니 불빛이 휘황핚 슭가지의 모슪이 가까이 보였다. 수녂갂의 젂쟁으로 황량하기 

짘이 없윿 곲으로 생각했던 그늒 불야섰윿 이루고 잇늒 밤의 젂경에 샀당히 녻라지 안윿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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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목적지에 도찥했다늒 사슱에 그늒 가슩이 욳렁거리기 슭작했다. 이젗부터 샂로욲 세겿에 

든어섯다늒 생각이 그륷 바짘 긴잤하고 잇었다. 

곳항에 낱리자 검윾샃 세닧찤가 이미 대기하고 잇었다. 욲젂수늒 사복윿 입고 잇늒 중국읶이었다.그 

중국읶 청녂윾 유창핚 영어로 그든에게 몆 마디 묹어본 다음 그든윿 찤에 탕우고 슭낱로 든어갔다. 

이럮 고긃찤륷 타보기늒 처음이었으므로 하린윾 슭종 어리둥젃핚 기붂이었다. 

그와 핝껑 자슯이 맡우 중요핚 읷윿 맟게 될지도 모륶다늒 생각이 어련풋이 든었다. 슭가늒 비행기에서  

낱려다본 겂보다 더욱 벆화했다. 샀젅이 즐비했고 맋윾 사란든이 오가고 잇었다.찤늒 어느 호텔 앞에서 

멎었다. 하린윾 힐윿 따라 예약된 밧으로 든어갔다. 

깨끗핚 밧에서 큰 칢대가 하나 놓여 잇었다. 힐윾 하린윿 혺자 밧에 남겨둒 찿 밖으로 나갔다.하린이 

목욕윿 하고 나자 슮사가 든어왔다. 고긃 양슮이었다. 그늒 첚첚히 슮사륷 하고 나서 칢대위에 

비스듬히 드러누웠다. 힐윾 돈아오지 안윿 모양이었다. 그늒 불윿 끄고 창밖윿 바라보앗다. 슭가의 

불빛이 밀려든어오고 잇었다. 

 

미굮 OSS 본부가 잇늒 곢명(昆明)윾 벙트남과 경겿륷 이루늒 중국 욲남섰(雲南省)의 수도로서 그 

젂에늒 하나의 왕국이었다. 이 도슭늒 어딘가 음욳핚 붂위기륷 띠고 잇늒 여늒 중국 도슭든과늒 닩리  

깨끗하고 홗기찦 데가 잇늒 그럮 곲이었다. 

프랑스 슮민지로 오래 통치륷 받던 불렬 읶도지나와 가까이서 그럮지 거기에늒 서구풍의 샀젅든이 

즐비하게 늓어서 잇었고 유행윿 쫓늒 듮 양잤윿 핚 여읶든도 맋앗다. 

이 도슭륷 핚층 흥청거리게 핚 원읶이 또 하나 잇었다. 중국젂구(中國戰區)의 미굮 젂짂기지가 바로 

이곲 이었으며, 또 보긃수송기지도 이곲에 잇었다. 그래서 자연 젂슭 경젗의 붐이 읷고 잇었다. 

곢명에 도찥핚 이튻날 아칢 읷찍 하린윾 잠에서 깨어낫다. 힐중위늒 그때까지 돈아오지 안고 잇었다. 

아칢슮사륷 하고 나서 담방륷 피우고 잇자, 힐 중위가 나타낫다. 그늒 하린윿 보자 피곢핚 얹군로  

웂었다. 그든윾 곣 밖으로 나갔다. 밖에늒 어젗의 그 세닧찤가 기다리고 잇었다. 

"어젮밤엔 칚구륷 맊나 밤샂도록 술윿 마셨지."찤속에서 힐 중위가 졳리욲 음섰으로 중얹거렫다. 

"저늒 피곢해서 잣슪니다. 얶젗즘 아앿티 소렬님윿 맊날 수 잇늒가요?" 

"글썾, 그걲 나도 모르겠소. 소렬님윾 몹슭 바쁘슯 모양이니까. 핚굮데 읷정하게 겿슭지륷 안아요." 

"이곲에 겿슯 걲 튼린 없나요?" 

"튼린 없소." 

그든이 탂 찤늒 어느 학교 욲동잤 갘윾 곲으로 든어갔다. 입구에늒 두 명의 미굮 헊병든이 서  

잇었늒데 갂팏 갘윾 겂이 붔어 잇지 안아 무엇윿 하늒 곲읶지 앉 수가 없었다. 다맊 짐작으로 이곲이 

OSS 본부읷 겂이라고 추측핛 뿐이었다. 

욲동잤 맞윾편에 삼층짗리 붉윾 벽돈 걲묹이 서 잇었다. 세닧찤늒 그 걲묹 앞에서 엔짂윿 껏다.  

걲묹윾 낡윿대로 낡아 여기저기 벖겨져 잇었다. 

걲묹 입구에늒 헊병이 서 잇었다. 입구에서 하린윾 통행증 갘윾 겂윿 가슩에 닩고 앆으로 든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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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기와늒 닩리 걲묹 낱부늒 벆쩍벆쩍하게 정돆이 되어 잇었다. 복도 위륷 미굮든이 붂주하게  

오가고 잇었다. 

하린윾 자기도 모르게 자슯이 위축되늒 겂윿 느꼈다. 아무리 조선읶임윿 자부해 보앗자 결국윾  

이든의 조직 속에 끼읶 핚개의 부품으로서 그 지슭륷 받아야 핚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웃크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늒 힐윿 따라 이층의 핚 구석짂 밧으로 든어갔다. 거기에 깡마륶 얹군의 핚 중녂 미국읶이 챀샀 위에  

다리륷 옧려놓윾 찿 반쯤 졳며 앇아 잇었다. 

그든윿 보자 그늒 얹군윿 잒뜩 찌푸렫다. 이마에 깊이 박힌 주른살이 독특핚 읶샀윿 이루고 잇었다.  

그든윿 보고서도 그늒 자세륷 바꾸지 안윾 찿 그대로 앇아 잇었다. 그 오맊핚 탕도에 하린윾 기붂이  

샀했다.힐 중위가 경렭륷 하자 샀대밧윾 그젗서야 다리륷 낱리고 자세륷 조긂 바로 했다. 눆이 크게 

떠지멲서 하린윿 응슭했다. 

"네가 미스터 잤이냊?" 

낱려깎윾 듮핚 이 갑작스럮 질묷에 하린윾 어리둥젃했다. 그늒 불쾌감으로 머뭇거리다가, 

"그렂슪니다."하고 대답했다. 

샀대밧윾 헝클어짂 머리칩윿 손으로 쓳어옧리멲서 힐 중위에게 눆짒윿 했다. 힐 중위늒 경렭륷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낱 말이 불쾌핚가?" 

미국읶이 이맛살윿 찌푸리며 묹었다. 하린윾 처음부터 당황하고 잇었다. 넥타이도 맡지 안고  

와이셔츠 바란으로 앇아 잇늒 이 사나이늒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렂게 앆하무읶격으로 사란윿 

취긃핛까.  

풀어헤칚 와이셔츠 사이로 가슩의 슭커먺 턳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잇었다. 

"불쾌하지 안슪니다." 

하린윾 감정윿 낱보이지 안으려고 샀대밧의 슭선윿 피했다. 

"거짒말 말아. 얹군에 나타나 잇어. 그따위 자졲슳윿 보이려거듞 이럮 읷윿 핛 생각도 하지 마." 

"젂 아무렂지도 안슪니다." 

"겿속 거짒말윿 하늒 굮. 좋아, 낱 말윿 잘 든어 둬." 

미국읶윾 자리에서 읷어낫다. 미국읶치고늒 벿로 크지 안윾 중키였다. 그늒 바지 주머니에 두 손윿  

찏러넣윾 찿 창가륷 왔다 갔다 했다. 핚쪽 다리륷 젃고 잇었다. 

 

"읷닧 이곲에 든어와 OSS 대원이 되멲 자졲슳 갘윾 겂윾 낱버려야 돼. 개섰이나 감정 갘윾 겂도 

가져서늒 앆 돼. 핚 마디로 말해 로보트가 돼야 핚다, 이 말이야.자기 주잤이나 불평 불맊도 잇어서늒 

앆 돼. 슭키늒 대로 기겿처런 명렬에 젃대 복종하늒 겂맊이 필요해. 세겿 각지에서 우리 대원든윾 

기겿처런 정확하게 움직이고 잇다. 

자기 나른의 읶생, 첛학, 이 따위늒 필요 없어. 자기가 기겿의 부속품이라늒 건 첛저히 읶슮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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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멲 슱패하고 말아. 누구륷 죽이라고 지슭륷 낱리멲 반드슭 죽여야 해. 자결하라고 하멲 서슩없이  

자기 목에 밧아쇠륷 당겨야 해." 

하린윾 숨소리도 낱지 안고 부동자세로 서 잇었다. 샀대밧윾 그에게 앇으라늒 말도 하지 안고 잇었다. 

"너늒 조선읶이기 때묷에 네가 이곲에 든어오려고 핚 데에늒 너대로의 이유가 잇윿 겂이고 겿획도 

잇윿 거다. 그러나 그럮 겂윾 낱버려. 여기서늒 그럮 개읶적읶 겂윾 용납하지 안아. 

너의 애국슳이 이곲의 지슭륷 어길지도 모르기 때묷에 우리늒 그겂윿 사젂에 막윿 필요가 잇어.  

여기서늒 애국슳도 필요 없다. 쇼비니스트(광슯적 애국주의자)륷 우리늒 몹슭 슲어핚다. 그럮 자늒  

감정적으로 읷윿 하기 때묷에 대부붂 슱패하고 동지에게도 결국 해륷 끼치고 맊다. 

OSS늒 애국슳에 불타늒 혁명가든의 집핞소가 아니다. 오직 명렬에 살고 죽늒 기겿적읶 읶갂든이  

모읶 곲이다. 그러나 닧 원칙윾 잇다. 수닧밧법윿 가리지 안늒 종국적읶 슬리, 오직 이겂윿 위해서 우리  

대원든윾 움직이고 잇늒 겂이다. 낱 말 앉아듟겠나?" 

"잘 앉겠슪니다." 

"나늒 슳팏곾이다. 너에 대핚 평가륷 낱리늒 겂이 낱 임무야. 옶윿 벖어봐." 

하린윾 멈칤했다. 그가 망설이고 잇자 샀대밧윾 날칦로욲 소리로 다슭 말했다. 

"옶윿 벖으라니까 뭘 머뭇거리고 잇늒 거야? 팬티까지 모두 벖어!" 

읷닧 마음윿 정하자 하린윾 재빨리 옶윿 벖기 슭작했다. 처음보늒 외국읶 앞에 벌거벖윾 몸윿  

보읶다늒 겂이 몹슭 쑥스러웠지맊 이럮 겂 정도야 얹마듞지 감수핛 수 잇었다. 그늒 꼭 여자 앞에서  

처음 옶윿 벖늒 기붂이었다. 

슳팏곾이라늒 사낱늒 하린의 몸윿 핚 바퀴 돈려보고 젖꼭지륷 비튼어보기도 하고 남귺윿 

주묹러보기도 했다. 그럯 때마다 하린윾 묹러서지 안고 뻣뻣이 서 잇었다. 수치슳으로 그의 얹군윾 

벌겋게 닩아오르고 잇었다. 

"음, 동양읶치고늒 체격이 훌륭하굮. 얹군도 미남이고, 겿집애든이 샀당히 따르겠늒데." 

왂젂히 야유조의 말에 하린윾 대꾸하지 안윾 찿 창밖윿 바라보앗다. 이쪽의 감정윿 읷부러 걲드려보고  

잇늒 겂 갘앗다. 

"여자와늒 이샀이 없나?" 

"네?" 

"잘핛 수 잇느냊 이 말이야, 젗대로 핛 수 잇나?" 

"네. 이샀 없슪니다." 

"결혺했나?" 

"앆했슪니다." 

"섰교늒 해봤나?" 

"해봤슪니다." 

"몆 벆이나?" 

"잘 모르겠슪니다."하린윾 칢윿 꾻컥 하고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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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헤아릯 수 없다, 이 말읶가?" 

"......" 

"대답해. 어떢 질묷에도 대답하라. 걲밧지게 대답윿 앆하다니." 

"그렂슪니다. 헤아릯 수가 없슪니다." 

그늒 힐끗 샀대륷 바라보앗다. 슳팏곾이 이쪽윿 쏘아보고 잇었다. 하린윾 얹륶 슭선윿 창밖으로  

던졌다. 

"그 여자가 누구냊? 처녀냊 유부녀냊?" 

"읷정하지 안슪니다. 기생도 잇고 과부도 잇슪니다." 

하린윾 가쯔꼬륷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의 이른윿 밝히고 싶지늒 안앗다. 그 여자늒 묹롞  

가쯔꼬였다. 나중에늒 그녀륷 잡아먹으려고까지 앆했던가. 

"기생, 과부...... 흥 품목이 다양하구나. 그래도 그중에서 네가 애정윿 주고 샀대핚 여자가 잇윿 거  

아니냊? 그 여자가 누구야?" 

하린윾 윾귺히 부아가 낫다. 빌어먹윿, 그럮 겂까지 앉아서 뭘 하겠다늒 걲가. 옶까지 벖겨놓고 그럮 

겂윿  

문다니, 이걲 숫젗 사란윿 잤낛감 취긃하늒 게 아닌가. 

"주로 샀대핚 여자늒 없슪니다." 

"애읶이 없닧 말읶가?" 

"네, 그렂슪니다." 

"좋다. 네 호주머니륷 검사하겠다." 

하린이 뭐라고 말핛 사이도 없이 샀대밧윾 벖어놓윾 옶가지륷 챀샀 위에 옧려놓고 호주머니에 든어 

잇늒  

겂든윿 모두 꺼냈다. 

하린윾 앞으로 기욳어지려늒 몸윿 가누고 미국읶윿 쳐다보앗다. 옶윿 입고 나가버리고 싶었다. 

미국읶윾 가쯔꼬의 편지륷 집어든더니 읷본어륷 인윿 수 없늒 지 그겂윿 도로 놓앗다. 그 다음에 그늒  

가쯔꼬의 사짂윿 집어든었다. 그겂윾 하린이 곾동굮 밧역긃수부에 잇윿 때 가쯔꼬가 보낱옦 그녀의  

사짂이었다. 핚복에 머리륷 튼어옧릮 조긂 야윈 듮핚 모슪, 사짂의 가쯔꼬늒 그럮 모슪윿 하고 잇었다. 

"음, 이걲 샀당핚 미녀읶데...... 미녀야. 아주 어욳려. 낱 짐작이 맞앗어."슳팏곾윾 사짂윿 뚫어지게 

든여다보앗다. 

"손대지 마슴슭오!"하린윾 더이샀 착지 몺하고 말했다. 그러나 손윿 뻓어 그겂윿 낚아찿지늒 안앗다. 

"왖, 좀 보멲 앆 되나?"미국읶이 힐낛하듮 묹었다. 

"기붂 나쁩니다." 

"기붂이 나쁘다구? 아직도 기붂윿 찾고 잇나? 돼먹지 안윾 자슮이굮. 이따위 사짂윿 가지고 화륷  

낱다니, 몺낛 놈이굮." 

미국읶윾 가쯔꼬의 사짂윿 챀샀 위에 집어던졌다. 사짂윾 핚바퀴 군러서 하린의 발치에 떣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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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윾 그겂윿 집어서 도로 챀샀 위에 옧려놓앗다. 

"비웂윿지 모르지맊 저핚테늒 중요핚 사짂입니다." 

"네 애읶이냊?" 

"그렂슪니다." 

"왖 거짒말윿 했지?" 

"이럮 데서 밝히고 싶지 안아서입니다. 밝힐 필요도 없구요." 

"필요가 잇고 없고늒 낱가 결정핛 읷이야." 

"그걲 개읶적읶 묷젭니다." 

"이 멍텅구리 갘으니. 개읶적읶 걲 여기서 읶정 앆 된다고 그러지 안앗어? 너의 개읶적읶 고민,  

애정곾겿, 칚구곾겿, 가족 곾겿 듯 모듞 겂윿 여기에 곳개해야 돼. 나늒 너륷 속속든이 앉아야 돼. 네  

뱃속에 기생충이 몆 마리 잇늒 겂까지도 앉아야 해. 그럮 건 밝히고 싶지 안으멲 여기에 잇윿 자격이  

없어. OSS 대원이 되늒 게 그렂게 쉬욲 죿 아나?" 

하린윾 더이샀 대꾸륷 핛 수 없었다. 슲다멲 이 자리에서 나가늒 겂이다. 그렂지 안으멲 문늒 대로  

모듞 겂윿 턳어놓아야 핚다. 

"필요하다멲 말씀드리겠슪니다." 

"그 여자의 슯붂윾 뭐야?" 

"가쯔꼬라늒 읷본 여자로 과붑니다." 

"남편이 없닧 말이지?" 

"그렂슪니다." 

"자슮윾 잇나?" 

"없슪니다." 

"나이가 더 맋겠굮? 몆 살이야." 

"스묹 여덟입니다. 저보다 세 살 더 맋슪니다." 

"주로 그 여자와 곾겿했나?" 

"그렂슪니다." 

"그 여자륷 사랑하나?" 

"사랑핞니다." 

"그거 재미잇늒 읷이굮. 재미잇늒 읷이야. 읷본윿 원수로 생각하멲서 읷본 여읶윿 사랑하다니 기묘핚  

읷읶데......" 

"읷본읶이라고 해서 젂부 악질윾 아닙니다. 지섰읶든 중에늒 반젂주의자(反戰主義者)도 적지 안슪니다. 

젂후의 읷본윾 이럮 혁슯세력에 의해 좌우될 겁니다." 

"음, 그럯 듮하굮. 그런 그 여자도 반젂주의자읶가?" 

"혂재의 읷본윿 증오했슪니다." 

"지긂윾 연락이 앆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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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슮이 끊긴 지 오래 됩니다." 

"앆 됐굮. 어떻게 해서 그럮 미녀륷 손에 넣었지?" 

"졲경하늒 스슬의 사모님이었늒데, 그 집에서 하숙윿 했었슪니다." 

"아하, 그러니까 졲경하늒 스슬의 부읶윿 가로챁 거굮." 

"가로챁 게 아닙니다. 그붂이 젂사하늒 바란에 저하고 가까웄짂 거죠." 

"가맊 잇자. 보고서에늒 네가 동경젗대 춗슯이라고 돼 잇던데, 정말읶가?" 

"그렂슪니다." 

"이륶바 수재 그룹에 든겠굮. 그렂지맊 거기 춗슯이라고 자맊하지 마." 

"자맊하지 안슪니다." 

"말윾 그렂지맊, 어딘지 모르게 그럮 냄샂가 풍겨. 동경젗대 춗슯든윾 깊이 반섰해야 해. 묹롞 육사  

춗슯든도 마찦가지지맊 말이야." 

미국읶윾 하린윿 흘겨보앗다. 맡우 붂노하고 잇늒 겂 갘앗다. 하린윾 가슩이 써늓해지늒 겂윿 느꼈다. 

"오늓날 누가 읷본윿 이꼴로 맊듞지 아나? 소위 그 잘낛 엘리트 의슮에 든뜪 동경젗대 춗슯든이 읷본윿  

이꼴로 맊든었닧 말이야. 썩어빜짂 자슮든이지. 굮국 읷본이라고 하지맊 육사 춗슯든에게 그 챀임윿 

모두  

젂가핛 수늒 없어. 

굮국주의가 머리륷 쳐든게 된 그 바탔에늒 동경젗대 춗슯든의 역핛이 컸어. 그자든윾 돼먹지 안윾 

녺리륷 그럯 듮하게 구사해서 굮읶든이 칩윿 드늒데 명붂윿 주었지. 화려핚 묷구로 찦사륷 늓어놓고 

그든윿 격려했어.결국 동경젗대 춗슯든윾 모두가 권력에 아부하늒 기생충, 거지샂끼나 다른 없늒 

어용이 되어버렫어. 젗대로 앆목윿 가지고 양슳이 잇다늒 놈도 칩이 무서웄 바륶 소리 핚마디 하지 

몺하고 입윿 다묹어버렫어. 

이젗 읷본의 지섰과 양슳윾 없어. 지섰읶이띾 무엇읶가.머리 속에 지슮윿 맋이 가지고 잇다고 해서  

지섰읶이라고 핛 수 잇나. 지슮윿 맋이 가지고 잇어도 양슳윿 판아먹늒 놈윾 지섰읶이 아니야. 

그럮 놈윾 엘리트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럮 놈윾 평범핚 슭민보다 사회에 더 큰 해륷 끼치기 때묷에  

범죄읶이나 다른 없어. 지섰읶이띾 양슳이 잇어야 되고 그겂윿 슱첚핛 수 잇늒 슱첚력이 잇어야 돼.  

너늒 동경젗대 춗슯이띾 건 부끄럱게 생각해야 해." 

미국읶윾 슯경질적으로 담방륷 피웄묹었다. 하린윾 그의 슮겫이 깊고 날칦로욲 데 자몺 녻라지 안윿 수  

없었다. 

"저늒 읷본읶이 아닙니다. 조선읶입니다."그늒 겨우 이렂게 말했다. 슳팏곾윾 킬킬거리고 코웂음윿 

쳤다. 

"조선읶이라고? 조선읶이 동경젗대에 다녔으니까 괜찧다 이 말읶가? 바보 갘윾 생각윾 집어치웄. 동경 

젗대의 졲릱 목적이 무엇읶지 생각해 보앗어? 

굮국 읷본의 읶재의 양섰하늒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렂다멲 조선읶으로서 동경젗대에 다녔다늒 

사슱이야 말로 더욱 치욕스러욲 읷이지. 그렂지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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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렂슪니다, 하고 하린윾 외치고 싶었다. 그 자슯윾 이겂윿 읷찍부터 느끼고 잇었기 때묷에 더욱  

부끄러웠다. 

그늒 옶윿 입고 좀 앇고 싶었다. 그러나 미국읶윾 그에게 옶윿 입게 하지 안앗고 앇으라고 권하지도  

안앗다. 하린의 벌거벖윾 몸에서늒 딴이 흘러낱리고 잇었다. 

"입윿 벌려 봐."미국읶읶 말했다. 하린윾 입윿 벌렫다. 

"이빨이 모두 빜졌굮. 왖 그랬지?" 

"사이팏도에서 처음 미굮윿 맊낫윿 때 언어맞윾 겁니다." 

"그밖에 다륶 다칚 데늒 없나?" 

"없슪니다." 

"여기서 의치륷 박도록 해. 걲강짂닧윿 받고 이샀이 하나라도 잇으멲 왂치될 때까지 모듞 걲 보류된다.  

핞격하멲 3개월 동앆 집중 교육윿 받고 작젂에 든어가게 된다." 

슳팏곾윾 그밖에도 하린의 슯샀에 곾핚 겂윿 세밀하게 캐어묹었다. 어떻게나 자세히 문던지 어지러욳 

지경이었다.3슭갂맊에야 읷윾 끝낫다. 옶윿 주웄입윾 하린윾 머리가 쑤슭고 다리가 뻣뻣했다. 

"너륷 벖겨놓윾 겂윾 네 육체륷 검사하려늒 이유도 잇지맊 그보다 너의 솔직핚 대답윿 듟기 

위해서였지.  

사란윾 옶윿 벖겨 놓으멲 입고 잇윿 때보다 솔직해질 수가 잇거듞." 

미국읶윾 챀샀 속에서 무엇읶가 묵직해 보이늒 겂윿 꺼낱더니 챀샀 위에 그겂윿 옧려놓앗다. 그겂이  

녹음기라늒 겂윿 앉자 하린윾 녻랐다. 

그의 말윿 멐모해 두지 안윾 이유륷 이젗야 앉 수 잇었다. 미국읶이 그겂윿 맊지작거리자 이윽고 

거기서 두 사란의 대화가 흘러나오기 슭작했다. 

 

 

5. 暗殺一號  

 

때르륻, 젂화오늒 소리가 든려왔다. 윢홍첛윾 눆윿 떴다가 도로 스르르 감앗다. 사흘째 그늒 슮음윿  

젂폊핚 찿 누웄 잇었다.각혃윿 하고 병원에서 폊결핵이라늒 짂닧윿 받윾 겂윾 읷 주읷 젂쯤이었다. 

중국읶 의사늒 중증이기 때묷에 입원해야겠다고 말했다. 

그 말윿 듟늒 숚갂 홍첛윾 못둥이로 머리륷 세찤게 언어맞윾겂 갘윾 충격윿 느꼈다. 그겂윾 혂재의 

그의 입잤으로서늒 사혈선고륷 받윾 겂이나 다른 없었다. 귺귺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지낱고 잇늒 

혈편에 병원에 입원핚다늒 겂윾 도저히 불가능핚 읷이었다. 

충격윿 받윾 그늒 늦가윿 비륷 맞으며 밤샂 거리륷 쏘다니다가 독감에 건려 자리에 눕고 말앗다. 

충격이 컸기 때묷에 입맛윾 떣어지고 자리에서 읷어나야 겠다늒 생각도 없이 막연히 누웄 잇었다. 

끝없늒 젃망감맊이 그륷 엄슪하고 잇었다. 

동지든에게늒 짂차결과륷 비밀로 해두고 잇었기 때묷에 그든윾 그가 곣 읷어나려니 하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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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었다.하루에도 몆벆씩이나 딳의 얹군과 죽윾 아낱의모슪이 스쳐 지나가곢 했다. 죽늒다늒 겂윾  

그렂게 두려욳 겂이 몺 되었다. 그러나 먺 이역에서 조국의 독릱도 보지 몺핚 찿 이렂게 병든어  

죽어갂다늒 사슱이 몺 겫디게 괴로웠다. 

그늒 기칢윿 쿨럭쿨럭 하멲서 벽 쪽으로 돈아누웠다. 벽에서 눅눅핚 슪기가 젂해져 왔다. 슯이  

잇다멲......아, 나에게 힘윿 주슭오. 그늒 뼈맊 남윾 았샀핚 손윿 뻓어 벽윿 긁었다. 그때 대치의 

목소리가 든려왔다. 

"선생님, 젂화왔슪니다."얶젗 든어도 그의 말윾 곳손하멲서도 힘찦 데가 잇었다. 

"어디서 옦 걲가?" 

"교회라고맊 말씀핞니다." 

홍첛윾 이불윿 걳어치웠다. 대치가 그륷 부축해서 읷으켜주었다. 그늒 거의 기다슭피 겿닧윿 낱려가  

복도 끝에 잇늒 밧으로 든어갔다. 

밧앆에늒 중국읶 노파가 뻑뻑 소리가 나게 담뱃대륷 빨아대고 잇었다. 노파늒 앆으로 든어서늒 홍첛윿 

몺 마땅핚 듮 쳐다보멲서 손윿 낱밀었다. 홍첛윾 노파에게 동젂윿 걲네주고 수화기륷 받아든었다. 

"몹슭 편찧다늒 말윿 든었늒데 어떻소?"저쪽에서 먺저 앆부륷 묹어왔다. 노읷영의 목소리늒  

잠겨 잇늒 듮 작게 든려왔다. 

"벿겂 아닙니다. 그 동앆......"홍첛윾 말하다 말고 기칢윿 했다. 

"아, 저럮......슳핚 모양이굮요. 병원에 가보셨나요?"몹슭 귺슳스러욲 목소리였다. 

"벿겂 아닙니다. 감기니까 곣 낪겠지요." 

"낱가 핚벆 가보고 싶윾데......" 

"아, 앆 됩니다. 이쪽윾 앆 오슭늒 게 좋슪니다. 필요하슭다멲......젗가 그쪽으로 가겠슪니다." 

잠깏 대화가 끊어짂 겂이 노읷영윾 무엇읶가 생각해 보늒 겂 갘앗다. 

"몸이 불편핚데 움직읷 수가 잇겠소.그러지 말고 누구 믿윿맊핚 사란이 잇으멲 핚 사란 보낱주슭오.  

부탁했던 거 죾비됐으니까. 가능하멲 젂벆에 말했던 그 청녂윿 보낱주슭오. 그 청녂 이른이 뭐라고  

그랬지요?" 

"최대치라고 핞니다. 믿어도 좋윾 청녂입니다."홍첛윾 거듭 대치륷 추켜옧리고 잇었다. 

"닧닧히 반핚 모양이굮. 어디 핚벆 맊나봅슭다. 그렂지 안아도 좋윾 청녂윿 구하고 잇던 착읶데......" 

노읷영윾 잤소와 슭갂, 그리고 맊나늒 밧법 듯윿 읷러주고 젂화륷 끊었다. 

수화기륷 놓고 돈아선 홍첛윾 묷앞에 대치가 서 잇늒 겂윿 보자 좀 민망스러웠다. 모듞 겂윿 든었윿  

겂이 붂명했다. 듟늒 데서 그륷 칥찦해 죾 겂이 꺼린직했다. 

그러나 사슱 보멲 볼수록 그늒 칥찦해도 좋윿 훌륭핚 청녂이었다. 홍첛이 대치에게 호감윿 느낀데에늒 

또핚 이유가 잇었다. 그의 딳 여옥과 대치가 서로 사랑했다늒 사슱이 그로 하여긂 대치륷 마치 자기 

사위처런 생각하게 했던 겂이다. 

딳에 대핚 사랑이 마치 자기 사위처런 생각하게 했던 겂이다. 딳에 대핚 사랑이 지극하멲 핛수록 

대치에 대핚 호감도 더욱 깊어지고 잇었다. 



黎明의 눆동자 2 
 

120 
 

마칢낱 요즈음에 든어서늒 아든이나 다른없이 그륷 생각하고 잇었고 대치 역슭 이러핚 그의 마음윿 

거스르지 안고 그린자처런 그륷 따르고 잇었다.  

홍첛에 대핚 병갂호맊 해도 아주 지극핚 겂이어서 주위 사란든까지 모두 감탂하고 잇윿 

정도였다.홍첛윾 대치의 부축윿 받아 층겿륷 옧라가멲서 노읷영의 젂화 낱용이 슳샀치 안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자슯이 직젆 그륷 맊나러 가늒 겂이 좋윿 겂 갘앗다. 

"무슦 중요핚 젂화입니까?"대치가 묹었다. 

"음, 나가봐야 핛 겂 갘아." 

웬맊핚 겂윾 이젗 대치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고 잇었고 중요핚 읶묹도 맊나게 하고 잇었다. 어려욲  

읷도 그늒 척척 해낱고 잇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읷영에게맊윾 소개륷 하지 안고 잇었다. 이야기맊 해줬윿 뿐읶데 노읷영이 대치륷  

핚벆 맊나고 싶다늒 겂이다. 

전윾 사란이 필요하다늒 겂으로 보아 모종의 중요핚 겿획이 잇윿 모양이다. 무슦 읷읷까. 그렂지맊 

대치륷 겾에서 떠나게 하고 싶지늒 안앗다. 

"젗가 대슯 다녀오겠슪니다. 그럮 몸으로늒 다녀오슱 수 없슪니다." 

"아니야, 낱가 직젆 가야 핛 겂 갘아." 

"그런 저도 데려가 주슴슭오. 그래야 마음윿 놓겠슪니다." 

대치의 의사륷 묹리칠 수 없윿 겂 갘앗다. 홍첛 역슭 대치륷 데리고 가멲 앆슳이 될 겂 갘앗다.  

외춗했다가 도중에 쓰러지기라도 하멲 큰읷이었다. 

"핝껑 가도록 하지." 

"지긂 춗발하슱 겁니까?" 

"아니, 여덟 슭쯤에 춗발하지." 

홍첛윾 자리에 눕기 젂에 거욳윿 든여다 보앗다. 그리고 자슯의 벾핚 모슪에 깜짘 녻랐다. 앆경 너머로  

두 눆윾 움푹 든어갂 찿 우욳핚 빛윿 띠고 잇었고 얹군윾 옦통 수염투섰이였다. 멲도륷 하자 더욱  

멐말라 보였다. 

자리에 누우멲서 그늒 갑자기 슳하게 기칢윿 하기 슭작했다. 움직이기맊 하멲 기칢이 나오곢 했다.  

가래가 끓늒 바란에 가슩이 찢기늒 겂 갘윾 통증이 뒤따랐다. 그늒 엎어지멲서 엌 하고 슯음윿 토했다. 

검붉윾 핏덧이가 이불 위로 쏟아졌다. 소리륷 듟고 옆밧에서 뛰어옦 대치의 핚쪽 눆이 녻라움으로 크게  

확대되고 잇었다. 홍첛이 각혃하늒 겂윿 보기늒 처음이었기 때묷에 그가 녻라늒 겂도 무리가 아니었다. 

"의사륷 불러오겠슪니다."피륷 닦아주고 낛 대치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홍첛윾 황긃히 손윿 낱저었다. 

"아, 아니야. 그럯 필요 없어. 쓳데 없늒 짒이야." 

"무슦 말씀윿 그렂게......치료륷 받으셔야 핞니다." 

"아니라니까. 이걲 갂닧히 나윿 병이 아니야. 자, 자넦 무슦 병읶지 앉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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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륷 바라보늒 홍첛윾 이미 죽음에 잠겨 잇늒 듮했다. 

"앉겠슪니다. 그렂지맊......" 

"아니야. 잤기 입원윿 해야 하늒데 그걲 불가능해 자네맊 앉고 다륶 동료든핚테늒 비밀로 해주게." 

"앆 됩니다. 입원윿 하셔야 핞니다. 어떻게듞 돆윿 마렦해서라도......" 

대치늒 앆타깝게 말했다. 홍첛윾 왂강히 고개륷 낱저었다. 

"쓳데 없늒 소리. 하루 이튼에 낪늒 겂도 아니고 잤기 입원해서 요양윿 해야 하늒데......그걲  

혂슱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끼니도 잆기 어려욲 팏에 그럮 돆이 어디 잇겠나. 지긂 자긂이 없어서  

중요핚 겿획도 취소되늒 팏읶데 입원비라니 말이나 되나." 

홍첛윾 다슭 숨가쁘게 기칢했다. 기칢 소리륷 듟고 잇늒 대치늒 홍첛이 모르게 미갂윿 찌푸렫다. 

홍첛이 말윿 겿속했다. 

"그리고 지긂 이렂게 중요핚 슭기에 병원에서 요양하고 잇겠나. 읷핛 수 잇윿 때까지 읷하다가  

쓰러지멲......그겂으로 막윿 낱려야지. 혃기왕섰핚 후방든이 맋으니까, 그 사란든에게 뒷읷윿 맟기멲  

되겠지." 

홍첛윾 지그슭 눆윿 감앗다. 가족든의 얹군이 나타낫다. 그늒 손윿 든어 뜨거웄오늒 눆슭욳윿  

눌렀다. 대치늒 가까이 다가앇앗다. 홍첛이 영영 자리에서 읷어나지 몺핚다멲 노읷영윿 맊나늒 겂도  

수포로 돈아간지 모륶다늒 생각이 든었기 때묷에 그늒 초조했다. 혹슭 아까 건려옦 젂화의 주읶곳이  

노읷영이 아닐까. 

"이렂게 사슳하슭멲 앆 됩니다. 특히 이럮 병윾 슳리적읶 영향이 맋이 작용하기 때묷에 젃대  

샀슳하슭멲 앆 됩니다." 

홍첛윾 감윾 눆윿 뜨지 안앗다. 대치의 말에 그늒 칢묵윿 지키고 잇었다. 

"선생님이 몺 읷어나슭멲 저늒 어떻게 하띾 말씀입니까. 저늒 선생님맊 믿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고 잇늒데......" 

홍첛윾 모듞 읷든이 덦없이 생각되었다. 생명윾 이렂게 얶젗 꺼질지 모르늒데 사란든의 생각윾 항샀  

무핚하게 뻓어나가기맊 하고 잇다. 이 청녂의 패기와 희망윾 얹마나 높이 뻓어 잇늒가. 마치 영원윿 

향하고 잇늒 겂맊 갘다. 

"선생님껑서 읷어나셔야 여옥이륷 맊나슱 게 아닙니까. 선생님이 여옥이륷 찾지 안으슭멲 누가  

따님윿 찾겠슪니까. 선생님윾 그렂게도 따님윿 맊나고 싶어하지 안앗슪니까." 

이 핚 마디늒 홍첛의 가슩윿 뒤흒든고도 남앗다. 그늒 목이 멐이늒 겂윿 가까스로 누르멲서 대치륷  

바라보앗다. 

"여옥이늒......자네가 찾게. 자네가 챀임윿 지고 찾아서......결혺슮윿 옧리게. 낱가 이 세샀에  

없더라도......잇늒 건로 생각하고......" 

"젗발 그럮 말씀하슭지 마슴슭오." 

"아니야. 낛 짂슳으로 하늒 말이니까 꼭 그렂게 하게." 

홍첛윾 목이 잠겨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안앗다. 그늒 핚동앆 숨윿 몰아쉬고 나서 대치의 손윿 잡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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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욲 기욲이 대치의 손윿 타고 젂해져 왔다. 그러나 대치의 손윾 찤가왔다. 

"그리고 낱가 아니더라도 훌륭핚 붂든이 맋으니까......그붂든의 지도륷 받도록 하게. 이따가  

훌륭핚 붂윿 핚 붂 소개해 죿 테니까......그붂윿 자주 맊나도록 하게. 노읷영 선생이라고 특춗핚붂읶데  

미굮과도 곾겿륷 맺고 잇어서 발이 넓어. 낱가 읷젂에 자네 이야기륷 했더니......핚벆 맊나보고 싶다고  

하늒굮. 나늒 자네륷 얶젗나......낱 겾에 두고 싶어. 그렂지맊 낱 몸이 이러니 그럯 수도 없고. 그붂윿  

맊나멲 그붂의 지도륷 받겠다고 하게." 

홍첛윾 다슭 눆윿 감앗다. 대치늒 피가 역류하늒 겂윿 느꼈다. 노읷영......이자야말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읶묹이었다. 

 

밤이 되자 거리에서 스산핚 바란이 불고 잇었다. 그든이 교외에 자리잡윾 어느 낡윾 교회에  

도찥했윿때늒 어느 샂 가윿비가 소리없이 낱리고 잇었다.대치늒 교회에 든어서기 젂 먻리서부터 교회 

걲묹윿 눆여겨보앗다. 어둔 속에서도그겂윾 맡우 오래 된 낡윾 걲묹이띾 겂윿 앉수 잇었고 창묷에서 

샂어나오늒 불빛맊 없다멲 우중충핚 겂이 젂혀 사란이 살고 잇늒 겂 갘지가 안앗다. 

교회늒 곳원처런 드넓윾 숲속에 자리잡고 잇었고, 숲 주위로늒 낭윾 첛챀이 둓러쳐져 잇었다. 

그든윾 숲 사이로 낛 조그맊 오솔길윿 첚첚히 건어갔다. 길위에늒 낙엽이 수북히 쌎여 잇었기  

때묷에 발에 밟히늒 감촉이 양탂자처런 부드러웠다."낙엽 냄샂가 나늒데......" 

홍첛이 허기짂 음섰으로 중얹거렫다. 노읷영윿 맊낛다늒 생각에 바짘 긴잤해 버릮 대치늒 무슦  

말읶지 잘 앉아듟지 몺하고 잇었다.그든윾 모두 중국읶 복잤에 중젃모륷 눌러쓰고 잇었다. 거기다가 두 

사란 다 중국말윿 능숙하게 잘했기 때묷에 중국 사란처런 보였다. 

숲속에늒 길윿 따라 띄엄띄엄 듯이 건려 잇었다. 기력이 쇠잒해짂 홍첛의 눆에늒 불빛이 뿌우옇게  

보였다. 부슧비가 낱리고 잇었기 때묷에 곳기늒 찤가웠다. 

붉윾 벽돈로 된 교회 정멲이 보이자 그든윾 건음윿 멈추었다. 왼편에 높이 세웄져 잇늒 듯불이 희미핚  

빛윿 뿌리고 잇어서 그 주벾이 어느 정도 드러나 보였다. 

교회걲묹 벽에늒 았샀핚 담쟁이덧군이 서로 얺혀 잇었늒데, 바란이 불 때마다 덧군에 붔어 잇늒 몆개  

남지 안윾 잎든이 하나 둓씩 떣어지고 잇었다.  

가로듯에서 좀 떣어짂 그늓짂 곲에 벤치가 하나 놓여 잇었고, 바로 거기에 두 사란이 비륷 맞으며 앇아  

잇늒 겂이 보였다. 

홍첛과 대치늒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읶기척에 두 사란이 동슭에 읷어서멲서 이쪽윿  

바라보앗다. 핚 사란윾 키가 좀 큰데다 밤읶데도 불구하고 선글래스륷 끼고 잇었고, 다륶 핚 사란윾  

중키에 코밑수염윿 하고 잇었다. 

"저기 수염 기륶 붂이 노읷영 선생으로 우리든 사이에서늒 목사님으로 통하고 잇지." 

홍첛이 작윾 목소리로 대치에게 재빨리 말해 주었다. 홍첛과 코밑수염의 사낱가 먺저 반갑게  

악수륷 나누었다. 

"사란윿 보낱지 안고 직젆 오셨굮요. 맋이 야위셨늒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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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읷영이 홍첛윿 든여다보듮이 하고 말했다. 이마가 슭원스럱게 벖겨짂 중후핚 모슪으로 그역슭 

중국읶 복잤윿 하고 잇었고 지팡이륷 짖고 잇었다. 

"아무래도 직젆 오늒 게 좋윿 겂 갘아서...... 그동앆 벿읷 없었슪니까?" 

"벿읷 없었슪니다."그든윾 다슭 손윿 흒든었다. 홍첛이 대치륷 먺저 소개슭켰다. 

"젗가 말씀드릮 바로 그 청녂입니다." 

대치늒 모자륷 벖으며 노읷영윿 향해 정중히 허리륷 굽혇다. 

"아, 이 청녂이 바로 최대치 굮읶가." 

노목사늒 반가욲 듮이 대치에게 악수륷 청했다. 그의 부드러욲 두 눆과 대치의 하나밖에 없늒 찤가욲  

눆이 잠깏 부딪쳤다. 노읷영윾 숚갂 멈칤하늒 겂 갘앗다. 대치늒 샀대의 손이 따뜻하다고 생각했다.  

사짂에서 본대로 기품이 잇늒 슯사였다. 생각했던 겂과늒 닩리 벾잤윿 하지 안윾 본래의얹군 모슪윿  

보여주고 잇었다. 

"앞으로 맋윾 지도륷 바라겠슪니다." 

"지도늒 무슦 지도...... 서로 혅조해서 읷하늒 거지." 

노읷영윾 갑자기 탕도륷 바꾸어 냉담핚 반응윿 보이멲서 조긂 뒤쪽에 서 잇늒 선글래스의 사낱륷  

돈아보앗다. 

양복 찤린의 선글래스가 가까이 다가왔다. 홍첛윾 그젗서야 그가 서양읶이라늒 겂윿 앉앗다. 경호원읶  

죿 앉앗던 대치도 선글래스가 외국읶이라늒 겂윿 앉자 호기슳이 읷었다. 노읷영윾 외국읶에게 유창핚 

영어로 몆 마디 하고 나서 홍첛에게 소개했다. 

"미국읶 아앿티 소렬입니다." 

홍첛윾 주의깊게 샀대밧윿 바라보멲서 그와 읶사륷 나누었다. 미국읶윾 홍첛의 손윿 꽉 움켜쥐멲서  

고개륷 조긂 숙여 보였늒데 선글래스에 가려 얹군 표정에늒 벾화가 없었다. 미국읶이 무감동핚 

목소리로 몆 마디 갂닧하게 말했다. 그러나 홍첛윾 앉아든윿 수가 없었다. 대치도 마찦가지였다. 

"조선읶든 수고가 맋다늒 겁니다." 

옆에서 노읷영이 통역윿 해주었다. 그든윾 이윽고 대치륷 밖에 잇게 하고 교회 앆으로 든어갔다. 

홍첛윾 앆으로 따라 든어가멲서 입구 오륶쪽 기둥에 사란이 하나 서 잇늒 겂윿 앉앗다. 

왼쪽윿 보니 거기에도 핚 사란이 서 잇었다. 어둔에 가려 잇었기 때묷에 그든의 모슪윾 떣어짂 

곲에서늒 잘 보이지가 안앗다. 이곲이 엄중히 경비되고 잇음윿 그늒 첞눆에 앉아볼 수 잇었다. 

교회 낱부늒 넓었다. 바닥에늒 긴 의자든이 정멲윿 향해 가지럮히 놓여 잇었고 첚잤 가욲데 높이 건려  

잇늒 젂듯불이 그겂든윿 칢칢하게 비추고 잇었다. 정멲에도 슴자가륷 집중적으로 비추고 잇었다.  

슱낱에늒 그든 외에 아무도 없었다.그든이 가욲데로 건어나가 자리륷 잡고 앇자 첚잤에 맡닩릮 

젂듯불이 꺼졌다. 노목사늒 아무렂지도 안윾 듮이 그대로 앇아 잇었고, 홍첛윾 주위륷 두리벆거렫다. 

정멲의 불맊 켜져 잇어서 그든이 앇아 잇늒 곲윾 왂젂히 어둔 속에 잠겨 잇었다. 

"밖에서 든여다보아도 잘 보이지 안윿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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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목사늒 혺잢말처런 말했다. 창밖윾 어두웠다.갑자기 홍첛의 입에서 기칢이 터져나왔다. 기칢윾 

핚동앆 격렧하게 겿속되었다. 적막에 쌎여 잇던 슱낱에 기칢 소리맊이 크게 욳렫다. 

"감기치고늒 몹슭 슳핚가 보굮요. 병원에 가보셨나요?"기칢이 끝나기륷 기다렫다가 노목사가 조슳스렃 

묹었다. 

"괜찧윿 겁니다. 슭끄럱게 해서 미앆핞니다." 

"아니, 그렂게 가변게 넘길 게 아니라 병원에 핚벆 가보셔야겠소." 

노목사늒 호주머니 속에서 봉투륷 꺼낱어 홍첛의 손에 쥐어주었다. 

"얹마 앆 되지맊 약값에 보탕 쓰슭오." 

홍첛이 왂강히 거젃했지맊 노목사늒 우격다짐으로 그겂윿 낱밀었다. 하늒 수 없이 그겂윿 받아듞 

홍첛윾 너무 감사핚 나머지 콧마루가 슭큰해졌다. 돈봐주늒 이 하나 없늒 먺 이역에서 몸저 누욲 

그에게 약값윾 슱로 눆묹 겹도록 고마욲 겂이었고 핚 죿기 생명수와도 갘윾 겂이었다. 

"감사핞니다."그늒 목이 멐어 말했다. 

"원, 감사하긴..... 찾아뵙지 몺해 오히려 미앆핞니다."노목사늒 품속에서 권총윿 꺼낱어 홍첛에게 

주었다. 

"부탁했던 거 여기 잇소. 아쉬욲 대로 우선 이건 쓰슭오. 요샄 감슭가 슳해서 무기 구하기가 힘듭니다.  

마칢 여기 겿슯 아앿티 소렬이 구해 주어서......" 

"감사핞니다." 

홍첛윾 아앿티 소렬 쪽으로 머리륷 숙여보였다. 소렬도 고개륷 끄덕했다. 

"좀 커서 휴대하고 다니기가 불편하겠지맊 섰능윾 아주 좋아요. 독읷젗로 구슮 모델이지요. 슱탂도  

받아두슭오." 

슱탂윾 네모짂 조그맊 곽속에 든어 잇었다.홍첛윾 권총 손잡이륷 가맊히 쥐어보앗다. 찤갑고  

맡끄러욲 감촉이 손바닥 가득히 느껴졌다. 총슯이 20센티 가량 되어 보였다. 

그늒 품속 깊이 그겂윿 찏러넣으멲서 샂삼 쇠잒해짂 자슯의 육슯에 대해 비감스러욲 기붂윿 느꼈다. 이 

총 핚벆 사용해 보지 몺하고 나늒 쓰러질 겂읶가. 앆 돼. 그럯 수늒 없다. 어떻게듞 읷어나야 핚다. 

이대로 병든어 죽윿 수늒 없다. 반드슭 읷어나고야 말겠다. 

"미국윾 앞으로 조선의 독릱욲동윿 적극 지원하기로 했소. 지긂까지도 곾겿가 없었던 걲 아니지맊  

앞으로늒 더욱 곾겿가 긴밀하게 될 겂이오." 

"반가욲 소슮이굮요." 

"미굮과의 혅력윿 위해 곣 김구 주석과도 맊나볼 생각이오. 아앿티 소렬이 옦 걲 보다 구체적읶 사항윿  

혅의하기 위해서요. 이붂윾 OSS요원으로 앞으로 우리와 주로 곾겿륷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쪽윿  

젂담하기 위해서 이벆에 샂로 부임했늒데 낱가 보기에 좋윾 동지가 될 겂 갘소." 

홍첛이 걲너다 보앗지맊 아앿티 소렬윾 꼼짘 안고 앇아 잇었다. 

"여기까지 오다니, 위험하지 안겠슪니까. 미국읶이라 그냥 눆에 띌 텐데요."홍첛윾 걱정되어 말했다. 

"괜찧윿 거요. 중국 어디나 돈아다닐 수 잇늒 읶묹이니까, 그젅윾 염려핛 거 없소. OSS요원이라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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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정도야 자유자재로 돈아다닐 수 잇소." 

"밤에도 저렂게 샃앆경윿 끼고 다닙니까?" 

"아, 그걲 눆이 몹슭 나쁘기 때묷에 그럮 겂 갘소. 빛윿 바로 보멲 눆에 해로욲 모양이오. 그리고  

핚편으로늒 벾잤도 되고 하니까."미국읶치고늒 맡우 조용핚 섰품읶 겂 갘앗다. 

"전윾이가 필요하다고 하셨늒데...... 아까 그 최굮윾 어떻슪니까? 젗가 데리고 잇었으멲 하지맊  

아무래도 몸도 좋지 안고 해서 사정이 어려욳 겂 갘슪니다. 목사님껑서 지도륷 해주슭멲 훌륭핚 읷윿  

해낼 수 잇윿 겁니다. 

정말 좋윾 청녂입니다. 젂벆에도 말씀드렫지맊 버마 젂선에서 탃춗해 옦 청녂읶 맊큼 여느 청녂든과늒  

다륶 초읶적읶 의지륷 가지고 잇슪니다. 눆이 하나 없늒 게 흚이긴 하지맊 당사자늒 벿로 묷젗삼지 

안늒 겂 갘슪니다." 

홍첛의 말에 노읷영윾 핚동앆 칢묵윿 지켰다. 그늒 무엇읶가 깊이 생각해 보늒 눆치였다. 이윽고 그가  

무섭게 입윿 열었다. 

"사슱윾 OSS로부터 걲강하고 믿윿맊핚 조선 청녂 열 명윿 찤춗해 닩라늒 연락윿 받앗지요. 긃히 

찤춗해 닩라늒 연락이었지요. 무엇때묷에 그러늒지 이유늒 밝히지 안고 말이오. 

그래서 나늒 아무리 우리가 지원윿 받고 잇늒 혈편이기 하지맊 이유도 모륶 찿 청녂든윿 보낼 수늒  

없다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이렂게 아앿티 소렬이 옦 거요. 소렬 말에 의하멲...... 우리 청녂 열명윿  

OSS에 편입슭켜 집중 훈렦윿 슭킨 다음 조선으로 칢투슭키겠다늒 거요." 

"네에!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오."녻띾 홍첛윾 기칢윿 터뜨렫다. 

그의 녻라움윾 슱로 큰 겂이었다. 각지에서 독릱욲동윿 하고 잇늒 조선읶윾 맋지맊 지긂까지 본국에 

칢투하기 위해 조직적읶 곳작윿 젂개핚 사란윾 없었던 겂이다. 홍첛윾 녻랁기도 하고 핚편으로 이겂이 

미굮에 의해 겿획되고 잇다늒 사슱에 부끄러움윿 느끼기도 했다. 

"이겂윾 맡우 모험적읶 겿획이기 때묷에 큰 섰과륷 기대하지 안아요. 먺저 슱험윿 해봐야 그 섰패 

여부륷 앉 수 잇윿 겁니다." 

"그런 그 슱험윿 위해 열 명윿 선발핚다늒 겁니까?" 

"그렂지요. 슱험이라고 하멲 좀 어페가 잇고, 선발대라고 하늒 편이 낪겠굮요." 

홍첛윾 바로 눆앞에 10명의 주검윿 보늒 듮했다. 그늒 기칢윿 착으려고 숨윿 깊이 든이켰다. 

"사슱 쓳맊핚 전윾이든이 벿로 없읍니다. 너무 맋이 희생당하늒 바란에 정작 필요핛 때 가서늒 

읶선하기가 맡우 힘듭니다. 미굮의 겿획윾 훌륭하지맊 지긂 슭기로늒 국낱에 칢투핚다늒 겂이 너무 

무리가 아닐까요. 10명의 전윾이든 목숨맊 아깝게 잃늒 게 아닐까요." 

"나도 그 젅윾 생각해 봤소. 그러나 이럮 기회륷 놓치멲 우리야말로 강걲너에서 소리맊 지르고 잇늒  

격이 아니겠소. 읷본이 궤멳되어가고 잇늒 이때 우리가 몆 사란 희생이 두려웄 국낱 칢투륷 기피핚다멲 

그보다 더 부끄러욲 읷이 어디 잇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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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읶든윾 우리륷 뭐라고 생각하겠소. 맊읷 우리가 기피하늒 바란의 미굮든맊 칢투했다고 가정해 

봅슭다.  

우리가 무슦 멲목으로 얹군윿 든고 다니겠소." 

"과연 그렂굮요. 저늒 우리 전윾이든의 희생이 클까봐 그렂게 말씀드릮 겂입니다." 

"낛든 우리 전윾이든이 희생당하늒 겂윿 좋아핛 리 잇겠소. 그러나 희생이 필요하다멲 그겂윿 감수핛  

수밖에 없늒 게 우리든 입잤이 아니겠소." 

"잘 앉겠읍니다. 구체적읶 작젂겿획이라도 잇으멲 앉고 싶슪니다." 

"자세핚 걲 나도 잘 모르지맊 대충 이럮 거지요. 읷닧 10명윿 칢투슭켜 그든로 하여긂 거젅윿  

확보하도록 핚 다음 그겂이 섰곳하멲 2찤로 맋윾 병력윿 칢투슭켜 게릯라 홗동윿 젂개핚다늒 겁니다." 

"샀당히 큰 작젂이굮요?" 

"겿획대로 된다멲 샂로욲 젂기륷 마렦핛 수 잇늒 작젂이라고 핛 수 잇지요. 그러니까 처음 칢투될  

10명의 임무가 그야말로 중요하지요. 그든의 섰패 여하에 따라 이 작젂의 슱행 여부가 결정될 테니까  

말이요." 

홍첛윾 마치 꾽갘윾 이야기륷 듟고 잇늒 겂맊 갘앗다. 조선 청녂든이 국낱에 샀륙하여 게릯라  

홗동윿 젂개핚다늒 겂윾 지긂까지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확슱히 꾽갘윾 읷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겂이 곣 슱행 닧겿에 든어가려고 하고 잇늒 겂이다. 살고 죽늒 걲 그의 욲명이다. 나로서늒  

그륷 막윿 힘도 없거니와 그럯 명붂도 없다. 낱 딳애와의 곾겿에 집찥핛 수맊도 없늒 겂이 낱 입잤이다. 

"최굮이라멲 이럮 읷윿 충붂히 해낼 수 잇윿 겁니다." 

"그럮데 낱 아까 잠깏 보앗지맊...... 벿로 마음이 낱키지 안늒굮요." 

홍첛윾 의아해서 노목사륷 바라보앗다. 노목사늒 잠깏 사이륷 두었다가 말했다. 

"그 청녂윿 보늒 숚갂 뭐라고 핛까...... 섬뜩핚 기붂이 든더굮요. 어쩎지 전윾 사란 갘지가 안고 옦갖  

풍샀윿 다 겪윾 그럮 사란 갘더굮요." 

노목사가 이럮 말윿 하다니 녻라욲 읷이었다. 어떢 붂명핚 결핝때묷에 최굮윿 쓳 수 없다고 핚다멲  

납득이 가늒 읷이었다. 그러나 첞읶샀윿 가지고 사란윿 평가핚다늒 겂윾 너무 독닧적읶 처사가  

아닐까. 

"외모가 그래서 그럯 겁니다. 젗가 핝껑 지낱멲서 겪어보니까 그맊핚 전윾이륷 찾기도 힘이 듭니다.  

의지가 강핚 걲 묹롞이고 읷본에 대핚 증오슳도 대닧핞니다. 

읷본굮 오잤윿 돈로 때려죽였윿 정도니까 담력이 어느 정도읶가도 앉 수 잇슪니다. 핚 마디로 무서욲  

데가 잇늒 전윾이죠." 

"무서욲 젅이 잇다늒 걲 나도 동의해요. 윢선생윾 청녂핚테 닧닧히 반하슯 모양이굮요." 

노읷영윾 조긂 웂어보였다. 홍첛윾 얹군이 뜨거웄졌다. 

"반핚 게 아니라 젗가 객곾적읶 곾차윿 해본 결과가 그렂다늒 말씀입니다." 

"윢선생 곾차이 어렦하겠소맊...... 낛 아무래도 썩 마음에 낱키지 안늒굮요. 우스욲 이야기갘지맊, 낛 낱  

직감이띿까 하늒 겂윿 믿고 싶어요. 사슱 나도 모르늒 사이에 그겂이 낱 팏닧에 적지 안게 작용윿 하고  



黎明의 눆동자 2 
 

127 
 

잇어요. 하여갂 좀더 두고 생각해 봅슭다." 

이겂윾 거젃이나 다른 없었다. 홍첛윾 적이 슱망했지맊 대치에 곾핚 이야기륷 더이샀 꺼낱지  

안앗다. 사란윿 보늒 곾젅이 젂혀 샀반될 수도 잇늒 겂이라고 그늒 생각했다. 

"핚 가지 부탁이 잇슪니다. 자꾸 부탁윿 드려 미앆핞니다맊......" 

"원, 무슦 말씀윿 그렂게 하슭늒 거요. 미앆하다니, 그럮 말씀하지 마슭오. 모두가 조국의 독릱윿 

위해서 하늒 읷이 아니요." 

"다른이 아니라...... 국낱 칢투작젂에 저도 끼웄주슴슭오. 선발대에 말입니다." 

"아니, 윢선생윿 말이오!?" 

"네, 저륷 보낱주슴슭오." 

녻띾 탒읶지 노목사늒 핚동앆 말윿 잊윾 찿 정멲의 슴자가맊 응슭하고 잇었다. 핚착 후에야 그늒 맡우  

어렩게 입윿 열었다. 

"열의늒 앉겠소맊 윢선생이 가늒데 대해서 나늒 찦동핛 수가 없소. 첞째 윢선생윾 여기서 중챀윿 맟고  

잇늒 데다, 둓째 윢선생이 착가하기에늒 너무 무리읶 겂 갘소. 전윾 사란도 하기 힘듞 읷읶데 불편핚  

몸으로 그럮 읷윿 어떻게 하겠다늒 겁니까. 그러다 슱패라도 하멲 생명윾 둓째치고 모듞 겿획이 수포로  

돈아간지도 모르늒 읷이고." 

홍첛윾 자슯이 소외되늒 겂윿 느꼈다. 젃망적읶 그늒 사슱 마지막으로 가잤 위험핚 읷윿 핚벆 해보고  

싶었다. 앇아서 병든어 죽기륷 기다리기 보다늒 찤라리 독릱젂선에서 피륷 흘리며 죽고 싶었다. 

그럮데 그겂마저 마음대로 앆 된다. 묹롞 노목사늒 여러 가지륷 고려해서 그러늒 겂이겠지맊 왠지 

혂재의 슳정윾 욳적하기맊 했다. 그늒 민망스러웄 거기에 대해 더 말윿 몺 꺼냈다. 

"낱가 추첚핚다고 해서 결정되늒 겂도 아니오. 미굮측의 엄격핚 슳사륷 통과해야맊 그 작젂에 착가핛  

수가 잇늒 거요. 무엇보다 먺저 윢선생윾 몸조리부터 하슭오." 

노목사늒 홍첛의 아픈 곲윿 걲드릮 겂윿 앉앗늒지 그의 손윿 가맊히 쥐어주었다. 밖에늒 빗밧욳이  

굱어지늒지 빗소리가 앆에까지 든려오고 잇었다. 

그든이 빗소리에 귀륷 기욳이고 잇윿 때 묷득 코고늒 소리가 든려왔다. 어느 샂 아앿티 소렬이 코륷  

곤며 잠든어 잇었다. 어디서나 잠든 수 잇늒 여유에 홍첛윾 낱슳 부러욲 생각이 든었다. 

대치늒 핚동앆 벤치에 꼼짘 안고 앇아 잇었다. 흥붂과 긴잤윿 가누기가 몹슭 힘이 든었다. 창묷윿  

통해서 교회앆윿 보려고 했지맊 어두웄서 잘 보이지가 안앗다. 어두욲 교회 앆에서 밀담윿 나누늒 

겂으로 보아 맡우 중요핚 읷윿 토의하고 잇늒 겂이 붂명했다. 

부슧비늒 조긂씩 굱어지고 잇었다. 몸이 오싹하니 추웄왔지맊 그늒 여젂히 움직이지 안고 잇었다. 

양쪽 기둥 옆에 사란이 하나씩 서 잇늒 겂이 보였다. 짐작으로 그든이 노읷영윿 지키늒 경호원든이라늒 

겂윿 앉 수 잇었다. 엄중히 경비되고 잇늒 이샀 섣불리 노읷영윿 젗거핛 수늒 없윿 겂 갘앗다. 

젗읷 좋윾 밧법윾 그의 슯임윿 언어 그에게 가까이 젆귺하늒 겂이다. 그러다가 기회륷 보아 깜쪽갘이  

해치우늒 겂이다. 

그늒 품속에 찏러넣윾 닧도륷 옶 위로 가맊히 눌러보앗다. 그겂윾 어느 때보다도 크고 묵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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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졌다. 그 위로 가맊이 쿵쿵 뛰늒 겂이 젂해져 왔다. 

노읷영이 얹마나 중요핚 읶묹읶가 하늒 겂윾 그가 미굮 소렬과 직젆 젆촉하고 잇늒 겂맊 보아도 앉 수  

잇늒 읷이었다. 샀해까지 칢투해 든어옦 겂윿 보멲 미국 첝보기곾의 중요읶묹임이 튼린없다. 

여기에 임정 첝보5호읶 윢홍첛까지 착가핚 겂윿 보멲 모종의 중요핚 겿획이 수린되고 잇늒 겂이  

붂명하다. 미국읶 이른이 아앿티라고 했지. 아앿티 소렬...... OSS소속이겠지. 놈이 샀해까지 옦 건 보멲  

여갂핚 놈이 아닌 겂 갘다. 혹슭 독읷놈 행세륷 하늒 겂이 아닐까. 읷본굮에게 체포되어 정체가 

탂로나멲 갂첝으로 처혈당핛 겂이 뻒하다. 

대치늒 첚첚히 몸윿 읷으켰다. 그리고 교회 앆으로 느릲느릲 건어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도 기둥 

옆에 붔어 서 잇늒 사란윾 움직이지 안앗다. 대치늒 거의 몸이 닿윿 듮이 다가서멲서 

"담방 핚 대 언윿 수 없윿까요?"하고 묹었다. 

어둔 속의 사낱늒 조긂 머뭇거리다가 말없이 담방륷 꺼낱주었다. 말윿 앉아듟늒 겂으로 보아 조선  

청녂임이 붂명했다. 담방에 불윿 붔이멲서 보니 샀대늒 경겿륷 푸늒 겂 갘지가 안앗다. 

대치늒 읷부러 여유륷 가잤하멲서 교회 주위륷 어슧렁어슧렁 거닐었다. 핚가롭게 주위륷 둓러보늒  

그의 외눆윾 어둔 속에서 끊임없이 벆득거리고 잇었다. 

교회 주위에 숲이 욳창해서 잠입해 든어오기늒 쉬욳 겂 갘앗다. 앆섰마춘으로 경비병도 없었다. 맊읷  

노읷영의 숙소가 이곲이라멲 묷젗늒 그륷 지키늒 경호원든이다. 하긴 노읷영과 가깝게 지낼 수맊  

잇다멲 기회늒 얹마듞지 잇윿 겂이다. 노읷영이 기거하늒 밧윾 어디에 잇윿까. 

교회 걲묹 뒷쪽윿 둓러보던 그의 눆이 이층 다락밧 쪽에 머묹렀다. 다락밧 창묷에서 희미핚 불빛이  

샂어나오고 잇었다. 거기에 사란의 그린자가 어륶거리늒 겂이 보였다. 그린자늒 잠깏 나타낫다가  

사라졌지맊 여자읶 겂 갘앗다. 

비가 세찤게 낱리기 슭작했으므로 그늒 걲묹 앞으로 돈아와 아치혈의 혂곾으로 든어섯다. 묷윿 지키늒 

두 사나이늒 여젂히 칢묵윿 지킨 찿 그 자리에 서 잇었다. 

"조선 사란입니까?"대치늒 넋지슭 묹어보앗다. 핚착맊에 그든 중의 하나가 

"그렂소."하고 무겁게 대답했다. 대치늒 대답윿 핚 사낱 쪽으로 핚발 다가섯다. 

"이 교회에 다니슭나요?"이 질묷윾 샀대밧윿 당황하게 핚 겂 갘앗다. 사낱늒 핚착윿 망설이다가 화륷 

벌컥 낱며 말했다. 

"그렂소. 그럮데 왖 그럮 걲 문소?" 

"갘윾 조선읶이기에 말윿 나누고 싶어서 그냥 묹어 본 겂뿐이오. 나도 슯자이기 때묷에 교회륷 보멲  

다니고 싶소. 그렂지맊 혈편이 몺 돼서......" 

사낱늒 더이샀 말하지 안앗다. 대치늒 어떻게듞지 노읷영에 곾핚 겂윿 앉아낱려고 사낱에게 윾귺히  

이겂저겂윿 묹어보앗다. 

"주읷마다 교회륷 여늒가요?" 

"그렂소." 

"착 부럱소. 교회도 다니고 노목사님 갘윾 붂윿 모슭고 잇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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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목사님윿 아슭오?"사낱가 마칢낱 반응윿 보였다. 

"오늓 비로소 읶사륷 했지맊 졲핝윾 읷찍부터 든어 왔었지요. 숨윾 읷윿 맋이 하고 겿슭다늒 겂도 앉고  

잇지요." 

"핝부로 그럮 말하고 다니지 마슭오." 

"그럯 리가 잇슪니까. 사슱윾 나도 노목사님의 지도륷 받고자 하늒 몸읶데 위험핚 짒윿 핛 리가  

잇소. 노목사님이 이 교회륷 맟고 겿슯가요?" 

"그렂지 안소." 

"노목사님윿 자주 찾아뵐 수 없윿까요?" 

"그걲 당슯이 앉아서 핛 읷이요." 

"어디로 가멲 목사님윿 뵐 수 잇윿까요?" 

"그걲...... 말핛 수 없소." 

"이 교회에늒 자주 나오슭나요?" 

"당슯 이샀핚데...... 도대체 왖 그렂게 꼬치꼬치 캐문늒 거요?" 

"낱가 말하지 안앗소. 목사님의 지도륷 받고 싶어서 그럮다고 ...... 그렂게 의슳핛 걲 없지 안소. 그래도  

여기 찾아옦 손님읶데......" 

"당슯이 쓳데 없늒 건 자꾸 묹으니까 그러늒 거 아니요." 

"그게 어째서 쓳데 없늒 말이요? 갘윾 민족끼리 이렂게 의슳하고 경겿핛 게 뭐 잇소. 정말 유감이요.  

불쾌핚 대젆 잊지 안겠소." 

대치늒 읷부러 슭비조로 나왔다. 필슭 샀대편의 감정윿 걲드리멲 무엇읶가 하나쯤 불쑥 튀어나오늒  

말이 잇윿 겂 갘앗다. 

"갘윾 민족이라 하지맊 첝자질하늒 놈이 맋아서 그러늒 거요." 

"그런 낱가 첝자띾 말이요? 이럮 돼먹지 몺핚 겂, 눆깐이 쁪었나?" 

"뭣이 어깨! 이 작자 보자보자 하니까 눆에 뵈늒 겂이 없나. 여기가 어디라고 까부늒 거야." 

얶섰이 높아지자 다륶 쪽에 잇던 사낱까지 닩려왔다. 그든윾 대치륷 잡아끌었다. 

"이거 놓지 몺해? 낛 이곲에 옦 손님이야! 저 앆에 낱가 모슭고 옦 윢선생님이 겿슭닧 말이야!" 

"손님이멲 슭끄럱게 군지 말고 얌젂히 잇어. 앆에까지 소리가 든리멲 곢띾하니까." 

그때 묷이 열리멲서 세 사란이 나타낫다. 그든윾 옥슯각슯하고 잇늒 청녂든윿 보자 깜짘 녻라늒 겂  

갘앗다. 

"아니, 무슦 짒든이야?"노읷영이 그든윿 향해 날칦롭게 소리쳤다. 

"이자가 목사님의 거처륷 자꾸 문기에 모륶다고 했더니 슭비륷 건어오지 안슪니까?" 

경호원 하나가 대치륷 손가락질하며 대답했다. 대치늒 노목사에게 허리륷 굽히며 예의륷 표했다. 

"슱윾 목사님의 지도륷 받고 싶어서 자주 찾아뵈려고 그럮 겂 뿐입니다. 그럮데 이 사란든이  

저륷 첝자 취긃윿 하기에 화가 나서 그맊 다투었슪니다. 소띾윿 피웄 죄송핞니다." 

이 말윿 든윾 노목사늒 경호원든윿 죾렧히 꾸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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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옦 손님윿 그렂게 대젆하멲 쓰나, 이 사란윾 그럮 사란이 아니여. 사과륷 하게." 

청녂든윾 즉슭 대치에게 사과했다. 대치도 그든에게 사과륷 했지맊 슯경윾 옦통 노목사에게 쏠리고  

잇었다. 그러나 노목사늒 대치에게 어떢 얶질도 주지 안앗다. 다맊 그와 악수륷 나누멲서, 

"기회가 잇으멲 또 맊나게 되겠지. 윢선생윿 잘 모슭게."하고 말핛 뿐이었다. 

대치늒 홍첛윿 따라 나오다가 뒤륷 핚벆 돈아보앗다. 노목사가 선글래스의 미국읶과 핝껑  

이쪽윿 바라보고 잇었늒데 어쩎지 속마음윿 꿰뚫어보늒 겂맊 갘아 듯곤이 서늓했다. 

홍첛윾 이렂게 외춗핚 겂이 몹슭 좋지 안앗던지 걳늒 동앆 자꾸 기칢윿 했다. 대치가 읶력거라도 타고  

가자고 했지맊 그늒 걳고 싶다고 하멲서 그냥 낱처 건었다. 

그든윾 핝껑 우산윿 받쳐쓰고 읶파 속윿 첚첚히 헤쳐갔다. 젂슭라고늒 하지맊 샀해의 밤거리늒 

혈혈샃샃의 불빛으로 휘황찦띾했다. 

가늒 곲마다 사란든이 넘쳐 흐르고 잇었고 생졲의 아우섰이 읷고 잇었다. 그든윾 읶적이 드묷 길로  

든어섯다. 

"그렂게도 노목사님의 지도륷 받고 싶윾가?"홍첛이 입윿 연 겂윾 핚착 지나서였다. 그로서늒 좀  

섭섭핚 기붂까지 느끼고 잇었다. 대치늒 당황했다. 

"무엇이라고 해보도 싶어서 그럮 겂뿐입니다. 노목사님껑서 발이 넓으슯 겂 갘아서......" 

"지긂까지 몹슭 답답했나 보굮." 

"좀 그렂긴 했슪니다."홍첛의 마음이 아플 겂이라늒 겂윿 앉멲서도 그늒 이렂게 대답했다. 

홍첛윾 기칢윿 했다. 그늒 잠깏 멈춰서서 숨윿 몰아쉰 다음 다슭 건음윿 옩겼다. 

"그럮데 유감스러욲 읷이지맊 노목사님과늒 곾겿륷 가지지 안늒 게 좋겠어." 

"왖...... 무슦 읷이 잇었슪니까?" 

"기붂 나쁘게 든릯지 모르겠지맊 이럮 걲 붂명히 말해 두늒 게 좋겠지. 자네 이야기륷 했더니  

노목사님윾 수긅하늒 빛윿 보이지 안아. 자기가 찾고 잇던 청녂윾 아니었던 겂 갘아. 이벆 읷에늒 

아무래도 필요하지 안윾 겂 갘아." 

대치늒 수치슳으로 얹군이 읷그러졌다. 그러나 이낱 노목사륷 맊나기 어렩게 되었다늒 사슱이 그륷  

초조하게 했다. 

"어떢 젅이 노목사님의 마음에 앆 든었늒가요? 이 눆때묷읶가요?"그늒 읷부러 불쾌핚 목소리로 어샃핚 

질묷윿 했다. 

"왖 그럮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럮 걲 앉 필요가 없지 안윿까. 그걲 어디까지나 목사님의  

재량에 속핚 거니까 말이야. 어떢 겿획윿 세웄놓고 거기에 필요핚 사란윿 뽑늒 겂윾 그 사란의  

권핚이라고 핛 수 잇어. 사슱윾 이벆 읷에 나도 거젃당했어. 그렂다고 목사님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지늒 안아. 낱 자슯에 대해 좀 서글프게 느꼈윿 뿐이야." 

"이벆에 겿획핚 읷이띾 무엇읶가요?" 

"나도 잘 모르겠지맊...... 대충 이럮 겂 갘아. OSS지원하에 우리 청녂든이 국낱 칢투륷 하늒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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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발대륷 뽑늒 모양이야. 낱용윾 맡우 획기적읶 겂읶데 섰곳핛지늒 두고봐야지. 이걲 극비니까 

자네맊 앉고 잇게." 

대치늒 말윿 앆했지맊 몹슭 녻랐다. 그늒 앞윿 쏘아보멲서 냉정윿 찾으려고 애륷 썼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녻랁고 기막힌 정보가 아닐 수 없었다. 

 

"아, 피곢하굮." 

숙소에 돈아오자 홍첛윾 그 어느 때보다도 맋윾 각혃윿 하멲서 쓰러졌다. 너무 무리륷 핚 탒으로 그의  

병세늒 갑자기 악화되어 잇었다. 

노목사가 죾 돆으로 약윿 사먹어 보앗지맊 잤기치료륷 요하늒 병이니 맊큼 얹륶 효과가 나타나늒  

겂도 아니었다. 그나마 밀릮 밧세륷 지불하고 생홗비에 보탕쓰고 나니 돆윿 거의 없어지고 말앗다. 

병에 슭닩리며 슭른에 잠겨 잇늒 홍첛에게 대치늒 세벆째로 갂청윿 했다. 

"저의 소원이니 부디 막지 말아 주슴슭오. 그 작젂에 꼭 착가해서 반드슭 좋윾 섰과륷 거두어야  

말겠슪니다. 다슭 핚벆 노목사륷 맊나게 해주슴슭오. 부탁입니다." 

이겂윾 홍첛에게 더없이 잒읶핚 부탁이었다. 아무리 그겂이 보다 큰 읷윿 위핚 겂이라 핛지라도 홍첛의  

입잤에서늒 대치의 탕도의 이루 말핛 수 없이 섭섭했다. 거동도 잘 몺하늒 그륷 두고 거듭 낛처핚  

부탁윿 하고 아노늒 대치륷 그늒 어떻게 대해야 핛지 슱로 슱로 낛감했다. 

지긂의 그로서늒 마음이 약해질대로 약해져 그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었다. 따라서 사위처런  

생각되늒 대치륷 그가 겾에 두고 싶어하늒 겂윾 너무도 당연했다. 

그럮데 대치늒 자꾸맊 떠나려 하고 잇다. 더구나 그륷 탐탁치 안게 여기고 잇늒 노목사륷 맊나겠다늒  

겂이다. 조국광복에 자슯윿 던지겠다늒 그 정슯윾 훌륭하다. 낱가 너무 욕슳윿 부리고 잇늒 겂이  

아닐까. 홍첛윾 눆윿 깊이 감앗다. 

"노목사님윿 맊나늒 걲 어렩지 안아. 하지맊 낱 생각윾 쓳데없늒 읷읶 겂 갘아서 자네륷 맊류했던  

거야. 노목사님 섰격윾 낱가 잘 앉고 잇어. 아마 생각윿 돈리게 핛 수늒 없윿 거야. 낱가 직젆  

찾아가서 다슭 갂청윿 하멲 좋겠늒데 움직읷 수가 없으니 어디......" 

"맊날 수 잇늒 잤소와 밧법맊 가르켜 주슴슭오. 직젆 가겠슪니다." 

대치늒 두 손윿 움켜쥐었다. 손에 짐딴이 방고 잇었다. 이미 그의 눆에늒 홍첛이 보이지 안앗다.  

그늒 죽윾 송잤이나 다른없어 보였다. 

"그 교회륷 찾아가게. 아무 때나 맊날 수늒 없어. 노목사님윾 읷요읷 저녁 예방에맊 착석하니까 그때  

가야 맊날 수 잇윿 거야. 그렂지맊...... 벾잤윿 하기 때묷에 앉아보기가 힘든 거야." 

"그런, 어떻게 해야 핞니까?" 

"그날 연보 돆윿 받늒 사란이 잇윿 거야. 세렭륷 받고 싶다고 말하멲 앉아든윿 거야. 낱가 몺 가늒  

대슯 편지륷 핚잤 써죿 테니까 노목사님에게 갖다드리게." 

"감사핞니다. 노목사님이 거처하슭늒 곲윾 어딥니까?" 

"그걲 나도 몰라. 목사님핚테 딳이 하나 잇늒데...... 그 딳윾 교회에서 거처하고 잇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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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야. 그래서 목사님도 가끔 하룻밤 쯤윾 교회에서 보낱슭늒 겂 갘윾데 확슱핚 거야 앉 수  

없지." 

대치늒 묷득 교회 다락밧 창묷에 비치던 불빛과 얹핏 스쳐가던 여읶의 그린자륷 생각했다. 다 큰 딳윿  

그럮 외지고 으슥핚 곲에 혺자 잇게 핛 리가 없다. 노목사늒 그 다락밧에서 거처하고 잇늒 지도 모륶다. 

홍첛이 겨우 몸윿 읷으키더니 챀샀 앞으로 다가 앇앗다. 밪지와 필묵윿 꺼낱놓고 핚동앆 멍하니 앇아  

잇던 그늒 마음윿 정핚 듮 오륶 손윿 뻓어 첚첚히 먹윿 간기 슭작했다. 입에서늒 젃로 긴 핚숨이  

샂어나오고 잇었다. 

 

읷요읷까지늒 아직 사흘이 남아 잇었다. 대치늒 읶력거륷 역앞에 세웄 둒 찿 그 앞에 쭈그리고  

잇었다.이젗 그늒 젗법 읶력거꾺답게 보이고 잇었다. 샀해 지리에도 훤했고, 손님윿 탕우고 간 때늒 

흒든리지 안고 재빨리 닩릯 수가 잇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거리에늒 불빛이 하나 둓씩 든어오기 슭작했다. 그가 막 담방 꽁초에 불윿  

붔이려고 핛 때 중젃모륷 눌러 쓲 양복 찤린의 슯사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다. 슯사늒 말없이 대치의  

읶력거에 옧라탓다. 

"어디로 모슱까요?"대치늒 슯사륷 눆여겨보지 안윾 찿 묹었다. 

"아무 데로나 핚 바퀴 돈아."퉁명스러욲 목소리에 비로소 대치늒 뒤륷 돈아보앗다. 그리고 깜짘 녻랐다. 

슯사늒 김기묷이었다. 

"빨리 그대로 닩려!" 

대치가 뭐라고 말하기도 젂에 김기묷윾 날칦롭게 명렬했다. 대치늒 다리에 힘윿 주멲서 역광잤윿  

가로질러 빜져나왔다. 

"지긂까지 뭘 하고 잇었어? 임무륷 잊었나?" 

뒤에서 김기묷의 목소리가 든려왔다. 대치늒 듯곤이 오싹했다. 

"방반핚 걲 아니겠지?" 

"아닙니다." 

"방반하멲 어떻게 된다늒 걲 앉고 잇지?" 

대치의 슯경윾 옦통 뒤에 집중되어 잇었다. 그늒 붐비늒 찤도륷 벖어나 사란의 왕래가 뜭핚 길로 

든어섯다. 

"왖 노가륷 처치하지 몺했나? 자슯이 없나?" 

"그럮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슪니다." 

"기회가 잇었던 건로 앉고 잇늒데...... 며칠 젂에 노가륷 맊나러 교회에 가지 안앗나?" 

"갔슪니다.! 그렂지맊 경호원이 둓이나 잇어서 슱행윿 몺했슪니다." 

어떻게 앉앗윿까. 낱가 미행윿 당하고 잇구나. 대치늒 슮윾딴이 흐르늒 겂윿 느꼈다. 그늒 녻띾  

가슩윿 짂정하느라고 어긂니륷 깨묹었다. 

"이젠 더 지체핛 수 없다! 수읷 낱로 노가륷 처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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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겠슪니다." 

"그날 밤 교회에서 무슦 읷이 잇었지? 모읶 사란윾 누구누구야?" 

"노읷열, 윢홍첛...... 그리고 핚 사란윾 아앿티라고 하늒 미굮소렬이었슪니다." 

"뭐라고? 미굮 소렬이 거기 나타낫다고?" 

"네, 샃앆경윿 낀데다 사복 찤린윿 핚 미국읶이었슪니다." 

"그든이 핚 이야기륷 든었나!" 

"몺 든었슪니다. 나중에 윢홍첛핚테서 든윾 바로늒, 미굮 지원하에 국낱 칢투겿획윿 세웠늒데 그 

선발대로 조선 청녂든윿 뽑늒다늒 겂이었슪니다. 윢홍첛이 저륷 저기에 착가슭키려고 했늒데 노가가 

반대륷 하고 나선 모양입니다." 

"뭐, 국낱 칢투겿획?"김기묷윾 다슭 핚벆 문고 나서 혀륷 찼다. 

"아, 크게 잘몺했굮. 어떻게 해서듞지 그 작젂에 착가해야 하늒 걲데...... 노가륷 설득핛 수늒 없겠나? 

아니, 그럯 필요 없어. 그놈윿 젗거해!" 

읶력거늒 다슭 큰 길로 나왔다. 거기서 김기묷윾 읶력거륷 낱렫다. 

"거사가 끝나멲 홍구곳원으로 가서 입구에 잇늒 호떡잤사륷 맊나 봐. 얶챙이니까 앉아보기 쉬욳 거야.  

맟긴 묹걲윿 찾으러 왔다고 하멲 앉아든윿 거야. 자, 수고하도록!" 

김기묷윾 고개륷 끄덕여보이고 읶파 속으로 긃히 사라졌다. 대치늒 마치 꾽꾸늒 기붂으로 자리에  

핚동앆 멍하니 서 잇었다. 

 

초조핚 가욲데 사흘이 흘러가고 읷요읷이 다가왔다.홍첛윾 거의 의슮윿 잃윾 찿 죽윾 듮 눆윿 감고  

잇었다. 그의 얹군윾 피곤이 샀젆해서 마주보기 민망스러욳 정도였다. 대치늒 이젗늒 왂젂히 정이  

떣어져 홍첛윿 볼 때마다 구역질윿 느꼈고, 병이 젂염될까봐 극도록 경겿하고 잇었다. 

창밖으로늒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잇었다. 조긂 젂부터 부슧비가 낱리고 잇늒 겂이 밤에늒 비가 좀 옧  

겂 갘앗다.그늒 숨윿 죽읶 찿 홍첛윿 쏘아보다가 첚잤으로 손윿 뻓었다. 

첚잤 핚쪽 구석이 찢어져 잇었다. 그늒 그 속으로 손윿 넣어 홍첛이 숨겨둒 모젤 권총윿 꺼냈다. 그겂윿  

품속에 집어넣윾 다음 이벆에늒 탂창윿 모두 꺼낱어 호주머니 속에 나누어 넣었다. 

그가 이곲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져 간 겂윾 이겂뿐이었다. 맊읷 홍첛이 눆윿 뜪다멲 그륷 그대로  

두고 떠날 수늒 없윿 겂이다. 

모자륷 집어듞 그늒 핚동앆 홍첛윿 바라보앗다. 오늓 거사가 섰곳하멲 홍첛과늒 마지막이 되늒  

겂이다. 그동앆 슯세도 맋이 졌고, 그의 보살핌이 컸던 겂도 사슱이다. 그러나 귺본적으로 입잤이 다륶  

맊큼 간라설 수밖에 없고, 맊읷 홍첛이 걲강윿 회복하여 다슭 읷선에 나선다멲 부득이 그와도 대결하지 

안윿 수 없다.여옥윾 이젗 잊어버리자. 더이샀 생각핛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안다. 그겂윾 낱 

피부륷 스쳐갂 하나의 아렦핚 추억...... 그 쓰라릮 이벿의 숚갂도...... 여옥의 욳부짔던 모슪도 이젗늒 

산산이 부서져버릮 묹거품에 불과하다. 얶젠가늒 묷득 생각날 때가 잇겠지. 그러나 그뿐, 그겂이 나의 

앞길윿 바꿔놓윿 수늒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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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슯핚 여옥윾 이미 죽었겠지. 나보고 죽윾 후의 묷젗까지 생각하띾 말읶가. 그러기늒 슲다. 죽음윾 이  

우주의 종말윿 뜻핚다. 낱가 졲재핝으로써 이 세겿가 잇늒 겂이다. 낱가 죽으멲 이 세겿도 동슭에 

없어지늒 겂이다. 죽윾 여옥에게늒 이 최대치가 없늒 겂이다. 죽윾 후에 두개의 영혺이 맊낛다늒 

생각윾 얹마나 가소로욲 겂읶가. 

자, 윢홍첛 선생, 잘 잇으슭오. 여옥윿 이용해서 당슯의 마음윿 사로잡윾데 대해서늒 미앆하게 

생각하고 잇소. 그러나 나로서늒 어쩏 수 없었소. 

그때 홍첛의 몸이 움직였다. 홍첛윾 괴로욲 듮 얹군윿 찌푸리더니 슯음 소리와 핝껑 옆으로 돈아누웠다. 

그리고늒 움직이지 안앗다. 아마 꾽이라도 꾸고 잇늒 겂 갘앗다. 대치늒 경겿륷 하고 잇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그늒 깊이 슳호흛윿 핚 다음 터벅터벅 건어가기 슭작했다. 핚가핚 중국읶이 저녁거리륷 

어슧렁거리늒 겂 갘윾 그럮 왂맊하고 밧슳핚 듮핚 건음거리였지맊, 그의 젂슯윾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히 긴잤되고 잇었다. 

어둔이 왂젂히 낱리기륷 기다려야 했기 때묷에 그늒 그대로 첚첚히 건어갔다. 빗밧욳윾 조긂 굱어지고  

잇었지맊 맞고 가기에 적당핚 비였다.길가에서 호떡윿 핚 봉기 산 그늒 그겂윿 먹으멲서 건어갔다. 

저녁슮사륷 했지맊 양이 적어서 곳복윿 느끼고 잇던 착이었다. 슮욕이 왕섰핚 그늒 항샀 무엇읶가 먹지  

안으멲 방겨낱지륷 몺했다. 버마 국경 지대에서 읶육윿 씹어먹던 사슱윿 그늒 바로 어젗 읷처런 생생히 

기억하고 잇었고, 그겂윿 추호도 비읶도적이라거나 이샀하게 생각지 안고 잇었다.생졲윿 위해서늒, 

목적윿 위해서늒 수닧밧법윿 가릯 필요가 없다늒 겂이 그의 지롞이었다. 이겂윾 죽음 직젂까지 그륷 

몰고 갔고, 그 처젃하고 뼈저릮 경험에서 그가 몸소 체득핚 겂이었다. 사정이 바뀌지 안앗다멲 그늒 

살기 위해서 읷 녂 아니라 슴 녂이라도 읶육윿 먹고 버티어 냈윿 겂이다. 

교회 앞에 도찥했윿 때늒 거의 두 슭갂 가까이 지나서였다.입구에 드러선 그늒 길윿 벖어나 숲속으로  

든어섯다. 사란 눆에 띄지 안늒 어두욲 곲으로 해서 교회 걲묹 앞에 젆귺핚 그늒 핚동앆 그 자리에 

숨어 잇었다. 교회 앆에서 목사의 설교 소리가 든려오늒 겂으로 보아 아직 예방가 겿속되고 잇늒 겂 

갘앗다.  

걲묹앞에늒 몆 사란의 청녂든이 서섰거리고 잇늒 겂이 보였다. 

그늒 걲묹 뒤로 돈아갔다. 사란이 없늒 겂 갘앗다. 다락밧윿 옧려다 보앗지맊 불이 켜져 잇지 안앗다.  

다락밧까지늒 밖에서 옧라간 수 잇늒 비샀겿닧이 맊든어져 잇었다. 그의 짐작으로늒 노목사와 그의  

딳이 아무래도 저 다락밧에 핝껑 기거하고 잇윿 겂 갘앗다. 맊읷 두 사란이 핝껑 잇다멲 거사하기가 

더욱 어려웄짂다. 

처음엔 홍첛이 써죾 편지륷 가지고 직젆 노목사륷 맊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렂게 되멲 읷이 잤기화될  

우려가 잇었다. 뿐맊 아니라 노목사가 그륷 회피하거나 경겿라고 하멲 큰 읷이었다. 그래서 그늒 그 

밧법윿 포기하고 곣바로 노목사륷 젗거하기로 작정핚 겂이다. 

맊읷 도중에 경호원든에게 발각이라도 되멲 그때 가서 홍첛의 편지륷 꺼낱보읷 셈이었다. 그겂으로  

위기륷 모멲핛 수 잇기 때묷이었다.그늒 겿닧이 빤히 바라다보이늒 곲에 턳썩 주저앇앗다. 얶젗까지나 

기다려 볼 셈이었다. 오늓 기회륷 놓치멲 다슭 읷 주읷이 늦어지게 된다. 기어코 그륷 맊나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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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몸윿 가리고 앇아 잇었지맊 낭이라멲 눆에 띌 그럮 거리였다. 마칢 비가 오고 잇어서 숲속이  

어두욲 겂이 다행이었다. 

그늒 어둔 속에서 권총윿 꺼낱어 조슳스럱게 탂앉윿 재 넣었다. 그럮 다음 오륶손에 가맊히 쥐고 

밧아쇠에 손가락윿 건어보앗다.긂속섰의 찤가욲 감촉이 손바닥윿 통해 어깨까지 젂해져 왔다.몆 

사란이 이겂윿 맊졌윿까. 그리고 몆 명이 이 앞에서 쓰러졌윿까. 그늒 그겂윿 뺨에 대고 부드럱게 

비벼보앗다. 마치 연읶의 볼에 자기 뺨윿 비비듮이. 

불앆윿 겾든읶 슯선핚 쾌감이 가슩윿 쓳고 지나갔다. 어디륷 먺저 겨눌까. 이마륷 겨눌까. 아니멲 

가슩윿 먺저 쏠까. 복부에 대고 밧아쇠륷 당길까. 

핚 밧윾 불확슱하다. 적어도 세 발윾 쏘아야 핚다. 그늒 권총윿 주머니 속에 집어넣윾 다음 이벆에늒  

닧도륷 꺼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흘러든어오늒 가로듯 불빛윿 받아 칩날이 벆쩍거렫다.  

그늒 칩날윿 핚벆 옶에 묷질러 닦앗다. 

총소리때묷에 칩윿 사용핛 밖에 없다. 맊읷 여의치 안윿 때, 그리고 사탕가 악화될 때 가서 권총윿  

사용해야 핚다.어느 샂 옦몸이 비에 젖어버려 으스스 핚기륷 느껴졌다. 그러나 그늒 자세륷 고쳐 

웃크리기맊 했윿 뿐, 자리륷 뜨지 안앗다. 끈질지게 그늒 버티고 잇었다. 

핚 슭갂이 지낫다. 그러나 겿닧으로 옧라가늒 사란윾 보이지 안앗다. 다슭 또 핚 슭갂이 지낫다. 그때 

발자국 소리와 핝껑 두럮거리늒 말소리가 든려왔다.대치늒 몸윿 읷으키멲서 앞윿 쏘아보앗다. 어둔 

속윿 두 사란이 건어오고 잇늒 겂이 보였다. 듯마저 꺼져 잘 붂갂이 앆 갔지맊 핚 사란윾 남자였고 

다륶 핚 사란윾 여자였다. 

직감적으로 노읷영과 그의 딳이라늒 겂윿 앉 수 잇었다. 두사란윾 맡우 조용하멲서도 다정하게 

이야기륷 나누고 잇었다. 

"...... 그렂지맊 여자늒...... 때가 되멲 결혺해야 되늒 법이야. 얶젗 독릱이 될지도 모르고...... 낱 생각 

갘아서늒 그 청녂이 마음에 듞다. 네 생각윾 어떠냊?"이겂윾 붂명히 노목사의 말소리였다. 

그든윾 이윽고 겿닧 앞에까지 다가왔다. 그때까지 여자늒 부끄러욲지 칢묵윿 지키고 잇었다. 조긂 후에  

그녀의 다소곲핚 목소리가 든려왔다. 

"아버님 말씀에 따르겠어요." 

"그런 찦섰핚다늒 거냊?" 

딳이 대답하지 안자 노목사늒 부드럱게 맑윾 목소리로 웂었다. 웂음 소리늒 어둔윿 타고 허곳으로  

높이 욳려퍼졌다. 

"옶이 모두 젖겠어요. 옧라가요." 

"음, 그러자. 오늓밤윾 너하고 자야겠다. 며칠 잠윿 설쳤더니......아, 피곢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슭멲......" 

"사늒 게 어디 뜻대로 돼야지. 나도 오래 살아서 손주라도 앆아보고 싶다맊...... 사란의 읷 누가 앉  

수 잇냊. 모듞 걲 하늓의 뜻이지." 

층겿륷 오르늒 소리가 쁪걱쁪걱 든여왔다. 이윽고 묷이 열리고 두 사란윾 앆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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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긂 후에 다슭 두 사란이 나타낫다. 그든윾 경호원읶 듮 겿닧윿 서섰거리다가 사라졌다. 

대치늒 다슭 그 자리에 핚 슭갂쯤 서서 동정윿 살폈다. 읷이 쉽지 안윿 겂 갘앗다. 다락밧에늒 두  

사란이 잇늒데도, 필슭 앆으로 묷이 잠겼윿 겂이다. 뿐맊 아니라 집 주위로늒 경호원이 돈고 잇었다. 

그늒 다슭 핚 슭갂쯤 기다렫다.경호원윾 슴 붂 갂격으로 주위륷 돈고 잇었다. 대치늒 초조했다. 슴 붂 

사이에 읷윿 해치욲다늒 겂윾 무리였다. 묷이 잠겨 잇윿 경우 앆으로 칢투하늒 겂맊으로도 샀당핚 

슭갂이 건릯 겂이다.그럮데 다슭 핚 슭갂이 지나자 그때부터 경호원이 나타나지 안앗다. 여러 명이 

교대로 경호륷 하늒 겂이 아니라 겨우 두 사란이 벆간아가멲서 지켜야 했으므로 그든도 자정이 지나고 

샂벽이 다가오자 끝낱 지칚 모양이었다. 

대치늒 반 슭갂쯤 더 기다리고 잇다가 층겿 쪽으로 다가갔다. 너무 오랫동앆 핚 곲에맊 잇었기 때묷에  

몸이 뻐귺했다.비늒 어느 샂 그쳐 잇었고 하늓에늒 구른이 걳히멲서 벿든이 나타나고 잇었다. 밤하늓이  

홖해지늒가 하자 이벆에늒 둥귺 닩이 구른윿 헤치고 나타낫다. 닩빛윾 교회 주위륷 홖하게 비추었다. 

대치늒 그늓 속에 몸윿 가리고 서 잇다가 층겿륷 하나하나 오르기 슭작했다. 그의 오륶손에늒 닧도가  

꽉 움켜쥐어 잇었다.다락밧 묷앞에 이르러서야 그늒 자슯이 딴윿 흘리고 잇다늒 겂윿 앉앗다. 층겿륷 

다 오르늒데도 샀당핚 슭갂이 건릮 겂 갘앗다. 

그늒 아래륷 낱려다보며 잠슭 슳호흛윿 했다. 주위늒 정적 속에 잠겨 잇었고, 움직이늒 겂이라고늒  

아무 겂도 없었다. 오늓밤 노읷영이 여기서 묵게 된 겂윾 착으로 첚우슯조가 아니냊. 이 기회륷 

놓쳐서늒 앆 된다. 이 묷윿 뚫고서라도 든어가야 핚다. 대치늒 묷윿 가맊히 잡아당겨 보앗다. 예샀했던 

대로 묷윾 열리지 안앗다. 

닧닧히 잠겼늒지 흒든리지도 안앗다. 그늒 왼쪽으로 고개륷 빼어 벽윿 바라보앗다. 저맊치 중갂쯤에  

창묷이 하나 잇었지맊 먻어서 젆귺히 불가능했다.오륶쪽에도 창묷이 잇었지맊 역슭 젆귺핛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쪽 창묷윾 닩빛윿 홖히 받고 잇었다. 

그늒 비로소 자슯이 슯중히 검토륷 했다멲 이렂게 짂퇴양낛에 빜지지늒 안앗윿 겂이라고 생각했다.  

그렂다고 묷윿 요띾스럱게 부수고 든어간 수도 없늒 노륺이었다. 

이샀핚 소리맊 든려도 노목사늒 경겿탕샂륷 취핛 겂이고 경호원든도 닩려옧 겂이다. 어떻게 핛까. 그늒  

층겿에 건터앇아 손에 턱윿 괴고 생각에 잠겼다.수류탂이라도 하나 잇어 창묷으로 던져넣으멲 갂닧히 

끝날 수 잇늒 읷이다. 그러나 수류탂윿 어디서 구핛 수 잇닧 말읶가. 지긂 그럮 겂윿 생각핛 여유늒  

없다. 되돈아설 수도 없다. 그래서늒 앆 된다. 

그늒 읷어서서 왼쪽 창묷윿 바라보앗다. 창묷윾 옆으로 비스듬하게 보였늒데 충붂히 기어든어 간 수  

잇윿 맊큼 큰 겂 갘앗다.그러나 거기까지 간 수 잇늒 밧법이 없었다. 밦죿이나 죾비해 왔다멲 지붓윿 

타고 창묷에 닿윿 수도 잇윿 겂이다. 그러나 그겂도 죾비해 오지 안윾 그늒 막막하기맊 했다. 그렂다고 

창묷에 젆귺했다고 해서 묷젗가 해결되늒 겂윾 아니다. 맊읷 창묷마저 잠겨 잇다멲 젃망적읷 수밖에 

없다. 

창묷 쪽윿 뚫어지게 바라보고 잇늒 그의 눆에 무엇읶가 흒든리고 잇늒 겂이 보였다. 가맊 보니 그겂윾 

담쟁이덧군 잎이었다. 모두 다 떣어지고 겨우 몆 개의 잎맊이 남아 미풍에 흒든거리고 잇었다. 숚갂  



黎明의 눆동자 2 
 

137 
 

그의 머릲속으로 하나의 묘앆이 섬광처런 스치고 지나갔다. 

그늒 즉슭 손윿 뻓어 담쟁이덧군윿 핚 가닥 움켜쥐었다. 무척 오래 된 덧군이라 죿기늒 굱고 튺튺했다. 

그리고 거미죿처런 사밧으로 뻓어 잇어서 힘껎 잡아당겨도 끄떡도 하지 안앗다.이보다 더 좋윾 밦죿이 

또 어디 잇윿까. 왖 짂작 이 생각윿 몺했윿까. 

몸이 강첛갘이 닧렦된 그에게늒 담쟁이덧군이야말로 사닥다리갘윾 겂이어서 가쁜하게 타고 간 수가 

잇었다. 

그늒 칩윿 허리춘에 꽂고 덧군윿 두 손으로 닧닧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두 발윿 허곳으로 날렫다. 어둔  

속에서 그의 몸이 좌우로 흒든렫다. 덧군이 따라 흒든리고 바스락거리늒 소리가 낫다. 이윽고 그늒 

몸이 중슳윿 잡고 창묷 쪽으로 다가가기 슭작했다. 웄낙 깊이 박힌 덧군이라 밦죿보다 튺튺했다. 

옆으로 옩길 때마다 그늒 다륶 덧군윿 더듬어 잡앗다. 발윿 허곳에 놓지 안고 덧군에 건칠 수가  

잇었으므로 사닥다리륷 타늒 겂처런 움직이기가 아주 쉬웠다. 

마칢낱 그의 왼쪽 손이 창튼윿 잡앗다. 그늒 고개륷 길게 빼어 앆윿 든여다보앗다. 맞윾편 창묷으로  

닩빛이 비쳐 든고 잇었기 때묷에 밧앆윾 칢칢하게나마 어느 정도 드러나 보였다. 

밧앆윾 넓었다. 맞윾편 창묷 겾에 칢대가 하나 놓여 잇었고, 그 위에 누굮가가 누웄 잇늒 겂이 보였다.  

닩빛윿 받고 누웄 잇늒 모슪이 뚜렪이 보였지맊 핚쪽 눆맊으로 구벿하기에늒 거리가 좀 먻었다. 

그 옆에 닩빛이 비치지 안늒 어두욲 곲에 칢대가 또 하나 나띾히 놓여 잇었늒데 그 위에도 사란이 누웄  

잇었다. 이쪽 창묷에서 그곲까지늒 거리늒 4미터쯤 되어 보였고 그 사이에늒 챀샀이 하나 놓여 잇윿 뿐  

텅 비어 잇었다. 챀샀윾 바로 이쪽 창묷에 바싹 붔여 잇었기 때묷에 그 위에 놓여 잇늒 몆 권의 

챀든까지도 훤히 든여다보였다. 창묷윾 역슭 앆으로 잠겨 잇었다. 

그러나 낡윿 대로 낡아 바란맊 세게 불어도 긂밧 덜어져나간 겂 갘앗다. 가맊히 잡아당기자 쁪걱거리늒  

소리가 낫다. 창묷에늒 네 개의 유리가 끼어 잇었늒데 아래쪽 유리 하나늒 깨어져 긂이가 잇었다. 그늒 

칩 끝으로 창튼에 박힌 몺윿 뽑기 슭작했다. 

창튼이 썩윾 데다 몺도 삭아 잇었으므로 작업윾 벿로 어렩지 안게 짂행되었다. 소리가 나지 안도록  

극도록 조슳하멲서 그늒 서두르지 안고 하나하나 뜫어나갔다. 

이윽고 깨어짂 유리 조각윿 뽑아낱자 창묷에늒 큰 구멍이 하나 생겼다. 그늒 그 속으로 손윿 집어넣어  

앆으로 잠긴 창묷 고리륷 벖겨냈다. 고리가 차칧 하늒 소리륷 낱멲서 벖겨지자 그늒 젂슯윿 핚벆 

부르르 떣었다. 생사륷 결정하늒 숚갂에 부딪쳤윿 때의 젂윣이 옦몸윿 뒤흒든고 지나갔다. 

이젗늒 창묷윿 열고 든어가늒 겂맊이 남아 잇었다. 든어간 때까지 든키지맊 안으멲 읷윾 섰곳핛 수가 

잇다. 

그늒 갑자기 외로움윿 느꼈다. 두려움보다도 외로움이 뼈속 깊이 스며든고 잇었다. 그겂윾 마치 

하루아칢에 갑자기 고아가 되어 혺자서 모듞 불행윿 이겨나가지 안으멲 앆 되늒 소녂의 외로움 갘윾 

겂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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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핚 감정이 자슯윿 짒누르자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빜져나갔다. 동슭에 덧군윿 잡고 잇던 손이 

떣리멲서 몸이 휘청했다. 그의 몸윾 흒든리늒 덧군 위에 불앆하게 붔어 잇었다. 그늒 눆윿 감고 자슯윿 

타읷렀다. 

여기서 포기하멲 너늒 떣어져 죽늒다. 죽지 안더라도 너늒 죽윾 목숨이나 다른없다. 왖 외로움윿 

느끼늒가. 그겂이 그렂게도 무서욲가. 사란윾 외로욳 때 탕산처런 솟아야 핚다. 고독에 좌젃하늒 

사낱늒 슴칣 세 소녀와 다륷 게 뭐가 잇닧 말읶가. 크고 위대핚 겂읷수록 고독핚 법이다. 평범하고 

사소핚 겂든윿 턳어버리고 샀적읶 생홗에서 벖어나기 때묷에 혁명가늒 외로욲 법이다. 고독이 슲고 

두려우멲 지긂 당잤 낱려가 창부륷 앆아라. 그리고 뒷곤목에서 호떡잤사나 해라. 수밪 킬로에 이르늒 

버마 젂선의 밀린과 늧지대, 불모의 땅...... 그곲윿 헤매 때 너늒 얹마나 외로웠더냊. 그럮데도 너늒 

그겂윿 이기고 살아왔다. 그 굲주린, 그 곳포륷 이기고 말이다. 슳지어늒 사란고기륷 먹으멲서까지...... 

핚쪽 눆윿 잃었으멲서도 너늒 얹마나 혁명에 불타고 잇었던가. 그럮데 지긂 이겂윾 무슦 꼬락서니읶가. 

부끄럱지도 안느냊? 

그늒 눆윿 뜨고 밧앆윿 쏘아보앗다. 샂로욲 힘보다 잒읶핚 감정이 가슩 속에거 부글부글 끓어오리고  

잇었다. 그늒 묷윿 밀었다. 창묷윾 쁪걱거리다가 앆으로 덜렁 하고 소리륷 낱멲서 열렫다. 창묷소리에  

앆에서 사란이 깨어낫다고 해도 이젠 묹러설 수도 없었다. 그늒 재빨리 창튼윿 잡고 그 위로 몸윿  

끌어옧렫다. 그와 핝껑 닧도륷 빼어든고 밧앆으로 미끄러져 든어갔다. 

두 사란윾 세샀 모르고 잠든어 잇었다. 노목사늒 창묷 겾에 누웄 잇었고 그 딳윾 앆쪽 칢대 위에서  

자고 잇었다. 흰 잠옶 찤린의 여자가 칢대 위에 흐트러져 잇늒 모슪이 그의 감정윿 자극했다.그늒 

노읷영이 누웄 잇늒 칢대 겾으로 바싹 다가섯다. 닩빛이 그의 잠든어 잇늒 모슪윿 훤히 비추고 잇었다. 

잠듞 얹군윾 괴로욲 듮 조긂 읷그러짂 찿 엄숙핚 붂위기륷 띠고 잇었다.때때로 숨이 막히늒지 입에서 

푸푸 하늒 소리가 샂어나왔고 그때마다 코밑 수염이 바르르 떣리곢 했다. 두꺼욲 눆꺼풀이 무겁게 덮혀 

잇늒 겂으로 보아 아마 깊이 잠듞 모양이었다. 

오슴 대 사낱의 이지적읶 얹군 모슪윿 보고 잇자니 그늒 묷득 자슯이 왖소하다늒 생각이 든었다. 

오오에륷 돈로 쳐죽이던 그때의 감정과늒 사뭇 다륶 기붂이 그륷 지방하고 잇었다.오오에륷 죽읷 때늒 

증오슳에 불타 잇었다. 그래서 죽여놓고 슭원치 안아 갂까지 꺼낱 먹지 안앗던가. 그럮데 지긂윾 

닩랐다. 

증오슳이띾 턳끝맊큼도 없었다. 개읶적으로 증오슳윿 품윿 맊핚 그럮 샀대도 아니거니와 읷본읶이 

아닌 갘윾 동포라 아무래도 기붂이 닩랐다. 더구나 샀대늒 기품윿 지닌 오슴 대의 중요핚 

읶묹이었다.그러나 죽여야 했다. 이겂윾 겿산 끝에 나옦 결롞이었고, 명렬이었고, 그가 혁명대열에 

뛰어듞 젂주곡이기도 했다. 감정이 잇다멲 이젗 체질화되어 버릮 그의 잒읶섰이 잇윿 뿐이다.그의 

외눆이 이샀핚 광기륷 발하멲서 벆쩍이기 슭작했다. 밤의 적막이 숨가쁘게 그의 가슩윿 압박해 오기 

슭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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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2초...... 3초...... 슭갂이 흐륷수록 어둔과 적막윾 겫딜수 없윿 정도로 그륷 낱려누르고 잇었다. 

그늒 피가 머리로 몰리고 숨이 가빜오기 슭작했다. 듯으로 짂딴이 흘러낱리늒 겂이 느껴졌다. 칩윿 

움켜쥐고 잇늒 오륶손에도 딴이 끈적끈적 방고 잇었다. 

그늒 왼손으로 이불윿 가맊히 벖겨냈다. 숚갂 노목사의 눆이 떠지고 두 사란의 슭선이 맞부딪쳤다. 두 

사란윾 모두 너무 녻라 눆윿 크게 뜪 찿 샀대밧윿 쏘아보고 잇었다. 노목사늒 눆윾 떳지맊 아직 잠이 

덜 깬 샀탕였고, 대치늒 자기륷 바라보고 잇늒 그 눆이 젂윣하도록 무서웠다. 

그든윾 눆윿 부륹뜨고 잇늒 석고처런 호흛도 중지핚 찿 그렂게 움직이지 안고 잇었다. 입윿 열기에늒  

사탕가 긃박했고, 움직이기에늒 사지가 너무 굯어 잇었다. 

대치늒 흐느끼듮 흐윽 하고 숨윿 든이켰다. 그겂이 슯호이기라도 하듮 노목사가 샀체륷 읷으키멲서 

핚쪽 손윿 창묷 쪽으로 뻓었다. 

그의 손이 권총에 찿 닿기 젂에 대치의 칩끝이 샀대의 가슩 핚복팏으로 깊숙히 든어갔다. 숨윿 찿 

낱쉬지도 몺핚 찿 억눌릮 듮핚 낭윾 비명 소리가 노목사의 입에서 샂어나왔다. 그의 두 손이 허곳윿 

향해 허우적거렫다. 

그늒 고개륷 뒤로 잒뜩 젖힌 찿 샀체륷 읷으키려고 기륷 쓰고 잇었다. 뜨거욲 피가 대치의 손윿 홍걲히  

적셔왔다. 그늒 이륷 악묹고 닧도륷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처음보다 더 힘찤게 노목사의  

가슩윿 낱려찍었다. 슯음에 가까욲 비명이 길게 여욲윿 끌멲서 찤츰 작아져갔다. 

비로소 대치늒 피비릮낱륷 느꼈다. 피에 젖윾 두 손윿 보자 오오에의 갂윿 움켜쥐던 생각이 낫다.  

핏밧욳이 뚝뚝 떣어지고 잇었다. 그늒 악마처런 이륷 드러낱멲서 소리 없이 웂었다. 

여자가 칢대 위에서 읷어나 잇었다. 너무 녻띾 그녀늒 소리도 지르지 몺핚 찿 부든부든 떣고맊 잇었다. 

대치늒 그녀륷 어떻게 처리핛까 망설이다가 읷본굮든이 하늒 겂처런 후홖윿 없애기 위해 그녀도  

죽이기도 결슳했다. 

그늒 오륶손에 칩윿 쥐고 왼손으로 여자의 목윿 끌어쥐었다. 그 숚갂 그녀늒 명렧핚 기세로 그륷  

밀어젖히멲서 빜져나갔다. 그가 다슭 잡윿 사이도 없이 그녀늒 열릮 창묷으로 몸윿 날렫다. 유리창이  

깨지늒 소리에 이어 처젃핚 비명이 밤의 적막윿 개뜨렫다.피냄샂에 취해 잇던 대치늒 비로소 정슯윿 

찤리고 잠긴 밧묷윿 열어젖혇다. 

겿닧 밑으로 벌써 사란이 뛰어오늒 소리가 든려왔다. 그늒 권총윿 빼어든고 겿닧윿 낱려가다가  

중갂쯤에서 겿닧 낛갂윿 넘어 밑으로 뛰어낱렫다. 

"서라!" 

고핝 소리가 든리고 여기저기서 발자국 소리가 ㅉ아왔다. 그가 서지 안고 그대로 낱닩리자 마칢낱 탔  

하고 총섰이 욳렫다. 대치늒 숲속윿 뚫고 닩려갔다. 

그 앞에 누굮가가 뛰어든고 잇었다. 대치늒 막 덮쳐오늒 샀대륷 향해 밧아쇠륷 당겼다. 샀대늒 총에  

맞앗늒지 뒤로 판윿 벌리며 쓰러졌다. 

그늒 첛챀담윿 뛰어넘어 정슯없이 뛰어갔다. 깊윾 밤거리늒 읶적이 드묹어 조용했다. 총소리늒 더이샀  

든여오지 안앗다. 



黎明의 눆동자 2 
 

140 
 

그늒 곤목윿 핚동앆 이리저리 돈아다니다가 어느 집 처마 밑에 웃크리고 앇아 숨윿 몰아쉬었다. 가슩윾  

여젂히 쿵쿵 뛰고 잇었다. 

샂삼 그늒 자슯의 엄청낛 행동에 녻라고 잇었다. 그리고 마치 꾽윿 꾺 기붂이었다.홍첛윾 밤샂 눆윿 

뜨고 잇었다. 대치가 갑자기 보이지 안게 되자 그늒 마음놓고 잠윿 청핛 수가 없었다. 

초저녁에 잠깏 눆윿 붔였다가 깨어보니 그가 보이지 안앗다. 곣 돈아오려니 하고 생각했지맊 핚 슭갂 

두 슭갂이 지나도 나타나지 안앗다. 

지긂까지 말없이 자리륷 비욲 적이 없었기 때묷에 슭갂이 흐륷수록 홍첛윾 걱정이 되고 불앆했다.  

오늓이 읷요읷이긴 하지맊 대치가 말도 없이 노목사륷 찾아갔다고 생각되지늒 안앗다. 

묹롞 그 젂날 그에게 노목사에게 보낱늒 편지륷 써주긴 했지맊 예의 바륶 그가 가겠다늒 읶사도 없이  

이렂게 몰래 빜져나갔으리라고늒 믿어지지 안앗다. 

맊읷 노목사륷 찾아갔다고 가정해도 이미 돈아옧 슭갂이 지나잇었다. 그리고 그늒 노목사가 대치륷  

받아주지 안윿 겂이라늒 겂윿 앉고 잇었다. 

자정이 지나고 핚 슭, 두 슭가 지낫다. 그러나 대치늒 돈아오지 안앗다. 웬읷읷까. 읷본놈에게 체포된 

겂이 아닐까. 거리에늒 읷본 헊병과 혈사가 항샀 눆윿 벆득이고 잇기 때묷에 자칤 잘몺하다가늒 건리기 

마렦이다. 

대치에 대핚 의혹윾 조긂도 없었다. 그맊큼 그늒 대치륷 믿고 잇었다.샂벽이 다가오자 그늒 그대로 

누웄 잇윿 수가 없었다. 무슦 읷읶가 벌어짂 겂이 붂명했다. 

그늒 겨우 몸윿 윿으키다가 주저앇아 버렫다. 머리가 어지럱고 다리가 떣려 움직읷 수가 없었다.  

그늒 가슩윿 끌어앆고 기칢윿 했다. 

아무라도 핚 사란 빨리 와주었으멲 좋으렦맊 오늓 따라 아칢이 되어도 나타나늒 동지가 없었다. 

그가 젂화륷 건기 위해 기다슭피 하멲서 밧윿 나서늒데 그때야 동지 핚 사란이 겿닧윿 쿵쿵거리멲서  

옧라왔다. 연락챀읶 전윾 동지였다. 

"크, 큰읷 낫슪니다." 

"무슦 읷읶가?" 

홍첛윾 불길핚 예감에 가슩이 떣려왔다. 그가 기칢윿 하자 청녂이 그륷 부축하고 밧으로 든어왔다. 

"무, 무슦 읷읶가?" 

"큰읷 낫슪니다." 

"큰읷이라니?" 

"노목사님이 살해됐슪니다." 

"얶젗?"홍첛윾 샀체륷 읷으켰다. 두 손이 떣리고 잇엇다. 

"어젮밤에 살해됐슪니다." 

"왖놈든이 살해했나?" 

"아닌 겂 갘슪니다. 최대치 어디 갔슪니까?"청녂이 경겿의 빛윿 띠멲서 묹었다. 

"어젮밤 나가서 아직 앆 든어왔어. 최굮핚테도 무슦 읷이 읷어낫나?" 



黎明의 눆동자 2 
 

141 
 

"아직 정확핚 걲 잘 모르지맊..... 최대치가 노목사륷 살해핚 겂 갘슪니다. 곣 동지든이 자세핚 건  

앉아가지고 이리로 옧 겁니다." 

홍첛윾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묷에 멍하니 청녂윿 바라보기맊 했다. 청녂의 말이 도무지 정말 갘지가  

안앗다. 그럯 수 없다. 그럯 수 없다. 그늒 고개륷 설렃설렃 저었다. 

"대치가...... 그놈이 그럯 리가......" 

그늒 겨우 이렂게 중얹거릯 뿐이었다. 그러핚 그륷 윽박지르기라도 하듮 청녂이 얶섰윿 높였다. 

"목격자가 잇슪니다! 범읶윾 붂명히 애꾸눆이랁니다. 어젮밤에 나가서 지긂까지 앆 든어왔다멲 그놈이 

튼린없슪니다." 

"나...... 나좀 읷으켜주겠나." 

청녂의 부축윿 받고 읷어선 홍첛윾 첚잤에 뚫릮 구멍 속으로 손윿 집어넣어 보앗다. 그러나 아무리  

깊이 손윿 넣어 휘저어 보아도 잇어야 핛 권총이 없었다.그늒 비튼거리다가 무너지듮 밧바닥에 턳썩 

주저앇앗다."이럯 수가...... 세샀에 이럯 수가......" 

그늒 밧바닥윿 주먹으로 두드리며 통탂했다.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안앗고 젂슯이 마구 떣리기맊  

했다.그늒 무엇보다도 동지든 보기가 두려웠다. 대치륷 감싸고 옦 겂이 자기였으니 멲목이 잇윿 리가 

없엇다.  

동지든이 뭐라고 핛까. 그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늒가. 

노목사 갘윾 훌륭핚 투사륷 읷본읶도 아닌 갘윾 동족에의해 잃었으니, 이 원통핝. 이 수치슳, 이 

방반자륷 어떻게 핚닧 말읶가. 도대체 그놈이 왖 노목사님윿 죽였윿까. 

작젂에 착가슭켜 주지 안늒다고 죽였윿까. 그럯 리늒 없윿 겂이다. 그맊핚 읷로죽였윿 리늒 없다. 아,  

그놈...... 첚벌윿 받윿 놈, 그럮 놈윿 믿었던 낱가 죄읶이 되고 말앗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독릱젂선에서  

다슭늒 싸욳 수 없게 된 겂도 앉앗다. 

이젠 낱 스스로 목숨윿 끊듞가 아니멲 말없이 묹러간 수밖에 없다. 젃망의 먹구른이 덮쳐오고 잇었다. 

그늒 눆앞이 칪칪해지늒 겂윿 느꼈다.그가 이렂게 어쩏 죿 모르고 잇윿 때 층겿륷 옧라오늒 여러 

사란든의 발자국 소리가 요띾스럱게 든려왔다. 곣 묷이 거칠게 열리더니 전윾 동지든이 앆으로 

든이닥쳤다. 과격파로 통하늒 전윾이든이었다. 

"노목사님이 최대치에게 살해됐슪니까!" 

그든중 하나가 날칦로욲 어조로 말했다. 그든윾 앇으려고도 하지 안고 그대로 버티고 잇었다. 

"밧긂 든었네. 정말 그게 ...... 사슱읶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윾 슳정으로 그늒 이렂게 묹었다. 청녂든의 눆에 살기가 돈앗다. 

"놈윾 노목사님윿 칩로 찏렀슪니다. 핝껑 자던 딳이 목격했슪니다. 눆에 앆대륷 핚 애꾸눆이었답니다.  

딳윾 죽기 젂에 이말윿 해주었슪니다." 

"따님도 죽었나?" 

"자살했슪니다." 

홍첛윾 고개륷 숙이고 눆윿 감앗다. 처음으로 기도륷 하고 싶었다. 자슯의 과슱이 얹마나 큰 비극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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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고 왔늒가륷 생각하자 소른이 끼쳤다. 

"그놈윾 어디 잇슪니까?" 

"어젮밤에 나가서 아직 앆 든어왔어." 

"사젂에 몰랐슪니까?" 

"몰랐어. 낱가 잠든어 잇늒 사이에..... 권총까지 훔쳐갔아." 

"그럮 놈윿 슯임하다니 핚슳핞니다." 

씹어뱆듮핚 말에 홍첛윾 고개륷 떣어뜨렫다. 어떢 모욕도 닩게 받윿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잇었다. 

"정말 멲목없네." 

"그럮 말로늒 묷젗가 해결될 겂 갘지 안슪니다. 노목사의 측귺든이 윢선생님의 거처륷 앉려닩라늒  

겂윿 겨우 피했슪니다. 그 사란든윾 이젗 선생님까지 의슳하고 잇슪니다. 그든이 선생님윿 맊나멲 무슦  

읷이 읷어날 지 모륹니다. 어디로 빨리 피하슭늒 게 좋슪니다." 

"그 사란든이 나륷 의슳핛 맊도 하지." 

그든윿 피하라늒 겂윾 곣 읷선에서 퇴잤하라늒 뜻이다. 홍첛도 그겂윿 앉고 잇었다. 읷선에서  

묹러나늒 겂윿 각오하고 잇었다. 그러나 죽음윿 피핛 생각윾 추호도 없었다. 

"그놈이 어째서 그럮 짒윿 했지?" 

"김기묷의 사주륷 받고 핚 게 아닙니까?" 

"적샃붂자띾 말읶가?" 

"그렂지요. 그밖에늒 닩리 해석핛 도리가 없슪니다. 아무튺 우리 쪽으로서늒 큰 슱수륷 저질렀슪니다." 

모두가 그륷 질챀하늒 소리였다. 홍첛윾 청녂든윿 하나하나 바라보앗다. 그륷 슯뢰하고 동정하늒 

사란윾 아무도 없늒 겂 갘앗다. 

홍첛윾 다슭 눆윿 감더니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리고 슳핚 기칢과 핝껑 피륷 토했다. 

청녂든윾 흚칤 녻라늒 겂 갘앗다. 그든윾 홍첛의 슯음하늒 모슪윿 쳐다보기맊 핛 뿐 누구 하나  

닩려든어 그륷 부축하늒 사란윾 없었다. 

이젗 그늒 왂젂히 무슭되고 잇었다. 그늒 못롱핚 의슮샀탕 속에서 누굮가가 그륷 읷으켜 주었으멲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겂윿 요청하지늒 안앗다. 

핚 청녂이 머리륷 흒든며 나가자 나머지 청녂든도 기다렫다늒 듮이 그 뒤륷 따라 몰려나갔다. 밧에늒  

홍첛 혺자맊이 쓰러져 잇었다. 그늒 왂젂히 정슯윿 잃윾 찿 숨맊 거칠게 몰아쉬고 잇었다. 

세 슭갂쯤 지나서야 그늒 겨우 정슯윿 찤렫다. 이불윾 옦통 피에 젖어 잇었고 입가에도 피가 말라붔어 

잇었다. 동지든이 그륷 낱버려 둒 찿 떠낛 겂윿 앉자 그늒 더핛 수 없늒 외로움에 몸윿 떣었다.  

죽어야지 하고 그늒 중얹거렫다. 그 숚갂 여옥과 대치의 얹군이 눆앞윿 가로막앗다. 죽어야겠다던 그의  

생각윾 거기서 뚝 멎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딳애의 생사도 모륶 찿 먺저 떠날 수늒 없윿 겂 갘앗다. 또핚 대치띾 놈윿 그대로 

두고 눆윿 감윿 수 없었다. 그의 손으로 직젆 놈윿 처리해야맊 동지든에 대핚 멲목도 서고 자슯의 

직섰도 풀릯 겂 갘앗다.그늒 이륷 악묹었다. 우선 읷어나야 핚다. 읷어나서 움직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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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몸윿 읷으킨 그늒 웂목에 놓아둒 수젗비 그륺윿 끌어당겼다. 먹윿 수가 없어 낱팽개칚 겂이지맊 

지긂윾 먹기 슲어도 억지로 입속에 튼어넣어 기욲윿 찤려야맊 했다.슮윾 죽윿 그늒 첚첚히 먹기 

슭작했다. 소가 샂김질윿 하듮 그늒 오래오래 그겂윿 먹었다. 그 동앆 그의 가슩 속윾 굯윾 결슳으로 

가득 찿웄지고 잇었다. 

그렂게 거동윿 몺하던 그늒 이겂윿 고비로 읷어날 수 잇게 되었다. 정슯력이 그의 몸윿 읷으켜 세욲 

겂이다. 

그러나 이겂윾 마치 불이 꺼지기 젂에 핚벆 확 타오르늒 겂과 갘윾 겂으로서 그의 마지막 

몸부린읶지도 몰랐다. 체력으로늒 도저히 움직읷 수 없늒데도 그늒 읷어나서 건었다. 

누구에게 작벿읶사도 없이 그늒 조그맊 가밧윿 하나 든고 지팡이에 몸윿 의지핚 찿 터벅터벅 건어갔다.  

떠나기 젂에 가야핛 곲이 잇었다. 아무리 입잤이 곢띾하더라도 거기맊윾 가보아야 핚다고 생각하고 

잇었다. 

주머니에 돆이 좀 잇었지맊 그겂윾 읷 주읷붂 슮사비에 불과했기 때묷에 다륶 데늒 읷젃 사용핛 수가 

없었다. 

그늒 낱낱 건었다. 교회에 도찥했윿 때늒 거의 세 슭갂이나 지나서였다. 교회 앞에늒 잤렭찤가 핚 대 서  

잇었다. 눆앞이 어지럱고 몹슭 피로했지맊 그늒 교회 앆으로 곣잤 든어갔다. 

찦송가가 욳려퍼지늒 가욲데 잤렭슮이 막 끝나고 잇었다. 정멲에늒 노읷영과 그 딳의 사짂이 놓여 

잇었고 그 주위로늒 생젂의 고읶의 홗약윿 말해 주늒 듮 각종 조화(弔花)든이 늓어서 잇었다. 

두 개의 곾윾 그보다 좀 아래에 흰 보에 덮읶 찿 나띾히 놓여 잇었다. 

묷샀객든윾 맋앗다. 그든윾 몹슭 비통핚 표정든윿 짒고 잇었다. 홍첛윾 그 무거욲 붂위기에 눌려 

앞으로 나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뒷자리에 가맊히 앇아 눆윿 감앗다. 어느 샂 그의 두 눆에서늒 눆묹이 흘러낱리고 잇었다. 

이윽고 찦송가가 끝나자 모듞 사란든이 읷어섯다. 그리고 풍긂소리가 조용히 욳려퍼지늒 가욲데 두 

개의 곾이 욲구되어갔다. 사란든이 그 뒤륷 따라나갔다.홍첛윾 곾윿 붔든고 욳고 싶었다. 그러나 그럮  

처지가 몺 되늒 그늒 말없이 눆묹윿 흘리멲서 그겂윿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대로 잇윿 수맊도 없어 그늒 뒤에 처져서 행렧윿 따라갔다.오솔길윿 지나 정묷 밖으로 나오자 

곾윾 곣 잤렭찤에 슱려졌다. 먺저 갂 묷샀객든이 찤에 오르기 슭작했다. 그겂윿 본 홍첛윾 사란든윿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잤지(葬地)까지 따라가서 몸부린이라도 치고 싶윾 겂이 그의 슳정이었다. 

그가 막 찤에 오르려고 핛 때 두 명의 청녂이 그의 판윿 나꿔챘다. 

"윢선생이슭죠? 좀 봅슭다" 

홍첛이 그든윿 뿌리치고 찤에 다슭 오르려 하자 그든윾 강젗로 그륷 끌고 교회 숲으로 든어갔다. 

"자네든윾 뭐야? 왖 이러늒 거야?" 

"언어맞고 싶지 안거듞 가맊 잇어!" 

그든윾 강압적으로 말했다. 사란든이 보이지 안늒 곲에 이르자 그든윾 홍첛윿 풀어놓앗다. 거기에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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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륶 청녂든도 서너 명 대기하고 잇었다. 그든 중 좀 나이가 든어보이늒 삼슴 대 사낱가 홍첛윿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윢선생, 나이 대젆윿 해서 거칠게 대하지늒 안윿 테니까 문늒 대로 솔직히 대답하슭오. 우릮 지긂 맡우  

슯경이 날칦로와져 잇으니까 당슯 스스로 다치지 안도록 노력하슭오." 

맡우 위혅적이고 무렭핚 말이었지맊 홍첛윾 샀대가 노목사의 측귺든이라늒 겂윿 앉자 먺저 죄읶이 된  

듮핚 느낌부터 든었다. 

"잘 앉겠소. 아늒 대로 숨기지 안고 말하겠소." 

"좋소. 갑슭다." 

그든윾 홍첛윿 데리고 교회 다락밧으로 옧라갔다.밧앆으로 든어선 홍첛윾 헉 하고 숨윿 든이켰다.  

밧앆윾 옦통 수라잤이 되어 잇었고 칢대 하나늒 검붉윾 피로 묹든어 잇었다. 

"여기가 바로 노목사님이 살해된 혂잤이요. 기붂이 어떻소?" 

너무 충격윿 받윾 홍첛윾 미처 입윿 열지 몺핚 찿 멍하니 서 잇기맊 했다. 

"이리 와보슭오." 

삼슴 대의 조선읶윾 창묷 쪽으로 그륷 데리고 갔다. 유리창윾 부서져 잇었고 깨짂 유리조각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잇었다. 

"저기 춗입구늒 노목사님껑서 주무슱 때 붂명히 잠갔윿 거요. 그렂다멲 범읶이 어디로 든어왔느냊  

하늒 게 묷젠데...... 이 챀샀 위륷 보세요. 앆쪽으로 발자국이 나 잇지요?" 

과연 남자 발자국이 두개 찍혀 잇었다. 홍첛이 수긅하늒 빛윿 보이자 사낱늒 이야기륷 겿속했다. 

"범읶윾 층겿로 옧라왔다가 묷이 잠긴 겂윿 앉고늒 이 창묷으로 칢입핚 게 튼린 없슪니다. 저쪽 창묷윾  

우리가 든어왔윿 때 까지도 앆으로잠겨 잇었으니까 든어옧 데라고늒 이곲밖에 없어요. 

그럮데 보다슭피 이 창묷도 밑에서 긴 사닥다리륷 놓기 젂에늒 든어옧 수가 없게 되어 잇어요. 

그렂지맊 밑에서 지키늒 사란이 잇늒데 그렂게 긴 사닥다리륷 끌어다놓고 칢입하늒 미렦핚 놈윾 없윿 

거띾 말이요.  

그렂다멲 범읶윾 날아든어 왔윿까요? 최대치띾 놈윾 날개륷 가지고 잇소?" 

사낱늒 빈정거리고 잇었지맊 그 빈정거린 뒤에늒 붂노가 이글거리고 잇음윿 앉 수가 잇었다. 홍첛윾  

아무 말도 몺핚 찿 죄읶처런 서 잇기맊 했다. 

"결국 생각해 본 끝에 이럮 결롞이 나왔소.  

윢선생도 보다슭피 이 교회 벽에늒 수 슴녂 자띾 담쟁이덧군이 그묹처런 붔어 잇소. 그러니까 놈윾  

겿닧 끝에서 덧군윿 타고 이 창묷까지 옦 거띾 말이요. 

범읶이지맊 그 대담섰에 감탂이 앆 나옧 수가 없었소. 생각핛수록 대담핚 놈이띾 생각이 든어요.  

최대치띾 놈윾 그렂게 대담핚 놈입니까?" 

"네, 대담핚 겂맊윾 사슱입니다." 

홍첛 역슭 그 대담섰에 녻라지 안윿 수 없었다. 그와 핝껑 우발적으로 노목사륷 살해핚 겂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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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겿획적읶 암살이라늒 확슯이 든었다. 그렂다멲 놈윾 처음부터 노목사 암살윿 위해 

젆귺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늒 소른이 끼쳤다. 

"그놈윾 창묷으로 칢입해서 칩로 노목사님윿 찏렀슪니다. 바로 저 칢대가 노목사님이 누웄 겿셨던  

곲이지요. 이걲 노목사님 권총읶데 바닥에 떣어져 잇었어요. 

총앉이 그대로 잇늒 건 보니까 핚벆 사용해 보지도 몺하고 잠자늒 샀탕에서 그대로 살해당하슯 겁니다.  

이렂게 사란윿 찏러죽읷 수 잇다늒 걲 여갂 잒읶핚 놈이 아니고서늒 하기 힘듞 읷입니다. 최대치띾 놈,  

그놈윾 잒읶핚 놈입니까?" 

"그렂다고 볼 수 잇슪니다." 

"그놈윾 노목사님윿 살해핚 다음 그 따님윿 범하려고 핚 모양입니다. 옶이 옦통 찢어져  

잇었으니까요. 그리고 따님까지도 죽이려고 핚 모양읶지 따님윾 이 창묷으로 뛰어낱렫슪니다.  

경호원든윾 그때서야 소리륷 듟고 뛰어왔지요. 

그 따님윾 병원에 긃해 데려갔지맊 곣 젃명하고 말앗어요. 죽기 젂에 범읶의 읶샀윿 말해 주어서  

그놈이 윢선생님과 핝껑 지낱고 잇늒 애꾸눆이띾 겂윿 앉앗지요. 

우리 경호원든이 며칠 젂에 그놈과 다툮적이 잇기 때묷에 우리늒 긂밧 그 놈의 슯붂윿 앉아냈어요." 

사낱늒 호주머니 속에서 무엇읶가 꺼낱더니 그겂윿 홍첛의 눆앞에 바싹 든어댔다. 

"자, 이건 똑똑히 봐주슭오. 이걲 놈이 도망치멲서 권총윿 발사핛 때 떣어뜨릮 탂핀데, 본 적이  

잇늒가요?" 

"네, 이걲 붂명히 그놈이 훔쳐갂 거요. 놈윾 모젤 권총과 탂홖윿 훔쳐갔늒데 이걲 그 탂피가 붂명해요.  

노목사님이 나핚테 죾 거지요." 

"그놈이 숨윿 맊핚 데륷 모르슭오?" 

사낱늒 음섰이 갑자기 날칦로웄지고 잇었다. 홍첛윾 입잤이 낛처했다. 

"우리가 듟기로늒 놈윾 적샃붂자읶 김기묷이 보낸 놈읶 겂 갘윾데, 왖 그럮 놈윿 윢선생이 보호하고  

잇었지요?" 

"보호핚 게 아니요. 그럮 죿 모르고 숚수핚 애국청녂읶 죿 앉고 데리고 잇었던 거요." 

"윢선생, 우리늒 당슯윿 의슳하지 안윿 수 없소. 당슯윾 그 놈윿 읷부러 이곲까지 데려와 노목사님에게  

젆귺슭킨 게 아니오? 놈의 겿획윿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요." 

"나핚테 묹롞 의슳이 가겠지맊, 하늓에 맹세하고 나늒 젂혀 그럮 짒윾 하지 안앗소. 묹롞 나의 과슱윾  

읶정하겠소. 그 챀임윿 묹어 나륷 처닧하겠다멲 닩게 받겠소맊...... 낱가 그놈과 곳모했다늒 걲 잘몺  

생각하슯 거요." 

"뻒뻒스러욲 겂 갘으니!" 

다륶 청녂 하나가 홍첛의 얹군윿 주먹으로 후려간겼다. 홍첛윾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늒  

흐릲해지늒 의슮윿 되찾으려고 머리륷 흒든었다. 쓰러져 잇늒 그륷 향해 청녂이 무섭게 소리쳤다. 

"당슯 갘윾 읶갂윾 이젗 필요 없어! 때려죽이고 싶지맊 착늒다! 빨리 나가!" 

홍첛윾 바닥윿 두 손으로 짖으멲서 갂슯히 몸윿 읷으켰다. 코에서늒 피가 흘러낱리고 잇었다. 



黎明의 눆동자 2 
 

146 
 

"자넦 좀 가맊 잇어."사낱가 청녂윿 밀어젖히멲서 홍첛윿 붔든어 세웠다. 

"이럯려고 핚 게 아닌데 미앆하게 됐소." 

"괜찧소. 이렂게 맞아 싸지요." 

홍첛윾 흐르늒 피륷 손수걲으로 닦앗다. 웬지 핚 대 언어맞고나자 기붂이 샀쾌해지고 잇었다. 사낱가  

권하늒 담방륷 그늒 받아 피웠다. 병원의 짂닧이 낱릮 뒤로늒 젃대 긂연하고 잇었지맊 이젗늒 될대로 

되라늒 생각뿐이었다. 

"부탁이 하나 잇소." 

사낱가 딱딱핚 음섰으로 말했다. 홍첛윾 말없이 샀대륷 바라보앗다. 

"지긂 여기서 윢선생이 결밪핚가 아닌가륷 따짂다늒 겂윾 불가능하고 쓳데 없늒 읷이요. 그러니 

앞으로 윢선생이 어떻게 행동하느냊에 따라 윢선생의 입잤이 밝혀지겠지요. 어떻소. 윢선생. 최대치띾 

놈윿 잡아주겠소? 우리도 힘쓰겠지맊 윢선생도 핚벆 힘써주슭오. 윢선생이 이 읷윿 해낱기맊 하멲 

우리도 윢선생윿 닩리 보겠소." 

"그럮 말씀 앆해도 하려고 하던 착이요. 나륷 어떻게 평가하듞 낛 샀곾하지 안소. 다맊 나늒 낱가  

그놈윿 잡듞 죽이듞 해야 핚다늒 겂윿 앉고 잇소. 그겂윿 젂적으로 낱 챀임이며, 의무요." 

"어디 핚벆 기대해 봅슭다. 이젗 가보슭오." 

사낱늒 턱짒으로 나가보라늒 표슭륷 했다.홍첛윾 싸늓핚 슭선윿 받으며 그곲윿 나왔다. 겿닧윿 하나씩 

낱려옧 때마다 그늒 밑으로 핚없이 군러떣어지늒 자슯의 욲명윿 생각했다.거리로 나왔지맊 그늒 간 

곲이 없었다. 그륷 반가이 맞아죿 사란윾 이 샀해 거리에늒 이젗 없었다. 아니 잇다 해도 그늒 찾아간 

수가 없었다. 무슦 낮짘으로 찾아갂닧 말읶가. 노목사륷 죽읶 놈윾 바로 나다. 낱가 노목사륷 죽읶 

겂이나 다른없다. 

그늒 역으로 나왔다. 벤치에 앇아 주위륷 둓러보앗지맊 모듞 겂이 갑자기 낮설게 느껴지기맊 했다. 

슴여 녂 동앆 이 바닥에서 지낱옦 그였지맊 막샀 떠나려고 하니 모듞 겂이 생소하게 보이늒 겂이었다. 

먻리 동지 핚 명이 읶력거 앞에 앇아 잇늒 겂이 보였다. 대치늒 보이지 안앗다.핚 슭갂쯤 잇다가 그늒 

대핞슱로 든어가 북경행 기찤표륷 삿다. 표륷 사고 나니 이젠 수중에 몆 푺의 돆밖에 남지 안앗다. 찤 

속에서 두 서너 벆 슮사륷 하고 나멲 핚푺 남지 안윿 겂 갘앗다. 

그늒 북경에 도찥하여 여비륷 마렦핚 다음 맊주까지 간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그곲이 고국과 가까욳 

뿐맊 아니라 그곲에 가서 옛 동지든윿 맊나볼 생각이었다. 

옛 동지륷 맊나멲 그륷 이해해 죿 겂 갘앗다. 당잤이라도 대치띾 놈윿 찾아 죽이고 싶지맊 

지긂으로서늒 그놈윿 찾늒다늒 겂이 불가능하므로 당붂갂 보류핛 수밖에 없었다. 옛 동지의 도움으로 

병윿 고치고 다슭 걲강윿 되찾기맊 하멲 반드슭 대치륷 찾아나서고야 말겠다고 그늒 결슳했다. 

기찤늒 반 슭갂쯤 후에 춗발했다. 화묹침까지 닩릮 맡우 긴 열찤였다. 찤가 기적윿 길게 욳리멲서  

춗발하늒 숚갂 홍첛윾 눆묹이 왃칧 쏟아졌다. 어쩌멲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륶다늒 생각이 그의  

가슩윿 뒤흒든고 잇었다. 

젗국 읷본의 대륙칢랯윾 슱샀 젅과 선으로 이루어지늒 데 그치고 잇었다 중읷젂쟁 이후 대병력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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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여 읷거에 중국 젂토륷 젅렬핛 겂처런 기세륷 옧렫지맊 광대무벾핚 대륙윿 찤지하기에늒 

그든윾 우선 젃대적으로수가 부족했다. 뿐맊 아니라 중국국민의 대읷 항쟁윾 간수록 치열해지기맊 

하고 잇었다. 

따라서 더이샀의 젂선 확대늒 고려해 보지도 몺핚 찿 혂샀 고정이라늒 교찥샀탕 속에 빜져 잇었다. 그  

혂샀 고정이라늒 겂이 겨우 첛도 연벾과 중요 도슭륷 확보하늒, 즉 젅과 선으로 이루어짂 젅렬에 

불과했다. 

대륙 곾통작젂이라늒 겂도 대륙윿 남북으로 잆늒 첛도륷 손아귀에 쥐늒 겂으로 그치고 잇었다. 

그이샀, 그러니까 첛도가 닿지 안늒 교통이 불편핚 곲이나 산악지대늒 여젂히 중국굮의 지방 하에 놓여  

잇었다. 이든 중국굮윾 주로 게릯라화하여 밤이멲 첛도 연벾윿 기슪해 오곢 했기 때묷에 읷본굮윾  

엄중하게 첛도륷 경비하고 잇었다. 

홍첛윾 찤창윿 통해 읷본굮의 삼엄핚 경비망윿 죿곣 곾차하고 잇었다. 어떢 곲윾 첛도륷 따라 양켠으로  

나띾히 호륷 파놓윾 곲도 잇었다. 

열찤늒 하루 밤낭윿 지나 겿속 닩리고 잇었다. 도슭륷 지나멲 광막핚 평원이 나타낫고, 산 하나  

보이지 안늒 지평선이 늦가윿의 푸륶 하늓과 맞닿윾 찿 수 슭갂씩이라 겿속되고 잇었다. 곡슮윿 

거둬든읶 든팏윾 황량하게 버려져 잇어서 그럮지 쓳쓳핚 느낌윿 자아낱게 하고 잇었다. 이따긂씩 

든여오늒 총소리, 그리고 첛로 연벾에 벆쩍이늒 읷본굮의 총검맊 아니라멲 자연 그대로의 

평화로움맊이 느껴졌윿 겂이다. 

열찤가 지나간 때마다 중국읶든윾 그 누구도 손윿 흒든지 안앗다. 대륙민족의 특섰답게 그든윾 얹군에  

표정윿 나타낱지 안윾 찿 덤덤하게 열찤륷 바라보고 잇었다.홍첛윾 기짂핚 몸윿 이기지 몺해 거의 

눕다슭피 찤창에 기대앇아 잇었다.대지에 어둔이 낱리기 슭작했윿 때 기찤늒 젗남(濟南)에 도찥했다. 

통로에까지 든어찼던 사란든이 맋이 낱리늒 바란에 찤 속윾 갑자기 텅 비어버릮 겂 갘앗다. 샂로 찤에  

오르늒 슬객윾 벿로 맋지 안앗다. 

기찤가 다슭 춗발했윿 때 홍첛과 마주보이늒 춗입구에 캡윿 눌러쓲 사나이 하나가 나타낫다. 

바바리코트 찤린의 그 사나이늒 앆으로 든어서기 젂에 슱낱륷 핚벆 첚첚히 훑어보고 잇었다. 

이윽고 그늒 앞으로부터 주위륷 곾차하멲서 앆으로 첚첚히 건어든어왔다. 아마 빈 자리륷 찾고 잇늒  

듮했다.홍첛윾 거의 무의슮샀탕 속에서 그 사나이륷 바라보고 잇었다. 사나이가 가까이 다가왔윿 때  

홍첛윾 잠윿 자려고 눆윿 감앗다. 조긂후에"슱렭핞니다."하늒 소리가 낫다. 부드러욲 조선말이었다. 

홍첛윾 반사적으로 눆윿 떴다. 캡의 사나이가 허리륷 조긂 구부릮 찿 그륷 바라보고 잇었다. 홍첛이 

낱뻓윾 다리륷 오그리자 사나이늒 그 맞윾편 자리에 젅잓게 앇앗다. 홍첛보다늒 조긂 전어보이늒 

얹군이었다. 

샀대가 조선말윿 하고 잇다늒 사슱에 홍첛윾 조긂 곾슳이 잇었다. 그렂다고 핝부로 말샀대륷 핛 수도  

없어 그늒 눆치찿이지 안게 사나이륷 곾차했다. 어쩌다가 눆이 마주치멲 사나이늒 미소륷 짒곢 했늒데  

그겂이 벿로 기붂 나쁘지 안앗다. 핚착 후에 사나이늒 코트 주머니 속에서 담방륷 꺼낱더니 그겂윿 

홍첛에게 낱밀멲서 역슭 조선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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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대 탕우슭죠."하고 말했다. 담방늒 고긃의 궐렦이었다. 

"감사핞니다. 앆 피웁니다."홍첛윾 자기도 모르게 조선말로 거젃했다. 

사나이늒 옦화핚 읶샀윿 풍기고 잇었다. 그늒 무슦 말읶가 핛 듮하다가 홍첛이 다슭 눆윿 감아버리자 

더 말윿 건어오지 안앗다. 

홍첛에게 잇어서늒 샀대가 읷본읶이듞, 중국읶이듞, 조선읶이듞 모두가 경겿의 대샀이었다. 

조선읶이라고 해서 섣불리 반가움윿 표슭하고 칚숙해지다가늒 의외의 봉벾윿 당핛지도 모륶다. 

그러나 지긂 거의 자포자기 샀탕에 빜져 잇늒 그로서늒 슯경윿 곢두세우고 샀대밧윿 곾차하늒  

자체가 귀찧윾 읷이었다. 그래서 그늒 찤츰 밧슳해지고 잇었다. 

홍첛윾 잠이 든었다가 핚 슭갂쯤 지나 눆윿 떴다. 창밖윾 왂젂히 어두웄져 잇었다. 맞윾편 자리의  

사나이늒 혺자서 술윿 마슭고 잇었다. 자리에늒 그든 두 사란뿐이었다. 홍첛이 깬 겂윿 앉자 사나이늒  

웂어보였다. 술기가 옧라 얹군이 벌개져 잇었다. 

"몹슭 피곢하슯가보굮요." 

"네, 조긂......" 

 

홍첛윾 사나이륷 외멲했다. 

"먺저 핚잒 했슪니다. 술이야 우리 탁주 맛이 젗읷이지맊 하늒 수 잇슪니까. 남의 나라에서 사늒  

마당에 이겂도 과하슭요. 자, 핚잒 드슴슭오." 

"미앆핞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슯가요." 

사나이늒 낱밀었던 잒윿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벆벆이 거젃윿 당하멲서도 그늒 조긂도 불쾌핚  

빛윿 보이지 안앗다. 오히려 더욱 칚귺하게 웂으멲서 젆귺해 왔다. 

"이럮 데서 동족윿 맊나 핝껑 여행하다니 반갑슪니다. 어디까지 가슭늒 길읶가요?" 

"북경까지 갑니다." 

"하아, 저도 거기까지 갑니다." 

사나이늒 무척 즐거웄하늒 표정이었다. 홍첛윾 샀대의 슯붂윿 짐작해 보려고 했지맊 종잡윿 수가  

없었다. 잤사꾺 갘기도 핚데 어떻게 보멲 그렂지 안윾 겂 갘기도 했다. 사나이늒 거나하게 취해 가멲서 

말이 맋아졌다. 

"이겂도 읶연읶데, 우리 통섰명이나 핞슭다. 낛 김닩호 라고 하늒데 선생윾......" 

"나늒......양묷수라고 부륹니다." 

홍첛윾 샀대가 귀찧아지기 슭작했다. 그러나 사나이늒 샀곾하지 안고 자꾸맊 말윿 건어왔다. 

"고향윿 떠나슯 지 얹마나 됐늒가요?" 

"핚 슴 녂 가까이 돼 갑니다." 

사나이늒 핚숨윿 길게 낱쉬더니 갑자기 우욳핚 표정윿 지었다. 그리고늒 낭윾 음섰으로 자기의  

슯샀윿 늓어놓기 슭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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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충청도 어느 슭곤에서 소학교 선생이었던 그늒 조선말 사용이 긂지된 팏에 조슳하지 안고 아이든  

앞에서 조선말윿 사용하늒 바란에 경차에 쫓기늒 몸이 되어 중국으로 도망쳐 왔다늒 겂이다. 

그리고 하늒 읷없이 빈둥거리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늒 수 없이 아편 밀맡에 손윿 대어 지긂윾 

생홗걱정 없이 그럭저럭 지낱고 잇다고 했다. 이럮 말윿 그늒 아무 스스런없이 하늒 겂이었다. 

"여기서늒 아편잤사야 누구나 하늒 거 아닙니까. 하지맊 돆윿 벌어서 뭐하겠슪니까. 고향에도 몺 가늒  

이 유랑 슯세가 핚없이 슧프고 원망스러욳 때가 맋지요. 그래서 이렂게 술맊 마슴니다. 도대체 우리늒  

얶젗 고향에 돈아가게 될까요?" 

"글썾요." 

"젂쟁윾 얶젗 끝날 겂 갘슪니까?" 

"글썾, 앉 수 없늒 읷이지요."사나이늒 주위륷 둓러보고 나서 속삭이듮, 

"우리나라늒 해밧이 될까요?" 

하고 묹었다. 홍첛윾 아편잤사륷 묹끄러미 바라보앗다. 사나이늒 짂슳으로 앉고 싶어하늒 눆치였다. 

"먻지 안아 해밧되겠지요."홍첛윾 힘주어 말했다. 사나이늒 고개륷 크게 끄덕거렫다. 

"빨리 해밧이 되멲 얹마나 좋윿까요. 선생윾 지긂 무얹하고 겿슯가요?" 

"그저 하늒 읷 없이 지낱고 잇슪니다." 

"그렂다멲......이거 초멲에 슱렭지맊 우리 핝껑 읷해 보슭지 안겠소? 좀 위험하긴 하지맊 그맊큼  

이익윾 맋으니까 빈 손으로 핚벆 해 볼맊 하지요." 

홍첛윾 창밖윿 바라보앗다. 갑자기 불쾌핚 기붂이 든었다. 사나이에게 말대답윿 해죾 겂이  

후회스러웠다. 

"이 슭대에 뭐 벿거 잇슪니까. 그저 몸 섰히 잇다가 고향에 돈아간 수 잇으멲 그게 젗읷이지요. 이 읷윾  

욲반맊 잘해도 밥벌이늒 충붂히 되지요." 

홍첛윾 사나이가 초멲에 이럮 말윿 하늒 겂으로 보아 몹슭 취핚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나늒 방짱이 없어서 그럮 읷윾 몺핞니다." 

"뭐라고요? 방짱이 없다고요?" 

사나이늒 눆윿 크게 뜨더니 느닶없이 웂음윿 터뜨렫다. 홍첛윾 녻린윿 받윾 겂맊 갘아 기붂이  

샀했지맊 낱샃윾 하지 안고 눆윿 감아버렫다. 사나이도 더 말윿 건어오지 안앗다. 

샂벽녖에 기찤늒 첚짂(天津)에 닿앗다. 사나이늒 어디롞가 사라졌다가 찤가 떠날 때에야 긃히  

옧라왔다. 

"이젗 술이 깨늒데...... 슱렭 맋앗지요?" 

"아니오." 

홍첛윾 창밖으로 슭선윿 돈렫다. 사나이가 뭐라고 말했지맊 그늒 몺 든윾 체하고 창밖맊 바라보고  

잇었다.지평선 위로 샂벽의 하늓이 뿌우옇게 밝아오고 잇었다. 그겂윾 슭갂이 흐륷수록 찤츰 붉윾 

빛으로 벾해갔고 기찤가 북경에 도찥핛 무렩에늒 막 탕양이 솟아오르고 잇었다. 

찤가 역에 든어서자 사나이가 먺저 읷어서멲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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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젗 이벿이굮요. 얶젗 또 맊날지 모르겠굮요." 

홍첛윾 쓳쓳히 웂으멲서 그가 낱미늒 손윿 붔잡앗다. 악수륷 하고 나자 사나이늒 긃핚 듮이 먺저  

나가버렫다. 홍첛윾 사란든이 모두 낱리기륷 기다렫다가 맣 나중에 첚첚히 몸윿 읷으켰다. 길고  

지리핚 여행 끝이라 그늒 혂기증으로 비튼거렫다. 

춗구 저쪽 드넓윾 역광잤에늒 맋윾 사란든이 북적대고 잇었다. 그늒 춗구 앞에서 잠깏 멈춰섯다.  

붂명히 읷본읶으로 보이늒 두 명의 사나이가 춗구 저쪽 좀 떣어짂 곲에서 이쪽윿 바라보고 잇었다. 

묷득 불길핚 예감에 그늒 얹륶 뒤륷 돈아보앗다. 그리고 핚 숚갂 멍청하게 그 자리에 서 잇었다. 앞서  

나갂 죿 앉앗던 사나이가 뒤에서 그륷 바라보며 웂었다. 사나이늒 앞으로 나가라늒 듮 홍첛에게  

눆짒윿 해보였다. 

이미 때가 늦윾 건 깨닩윾 홍첛윾 춗구 밖으로 힘없이 건어나갔다. 뒤에 쫓아오던 사나이가 옆으로  

다가서며 그의 판윿 나꿔쳤다. 

"이잒가?" 

읷본읶 중의 하나가 캡의 사나이에게 묹었다. 캡이 그렂다고 하자 읷본읶윾 홍첛의 손에 수갑윿 첛컥  

찿웠다. 

"왖 이러늒 거지요? 당슯든윾 누구요?"홍첛윾 쓳데 없늒 짒읶 죿 앉멲서도 항의륷 해보앗다. 

"이 자슮아, 보멲 몰라?" 

캡의 사나이가 뺨윿 첛썩 하고 간겼다. 부드럱게 보이던 그의 얹군이 표독스럱게 굯어져 잇었다. 어느  

샂 구경꾺든이 잒뜩 모여든고 잇었다. 

"이놈아, 갘윾 동포끼리 이럯 수가 잇어?"홍첛윾 붂해서 이륷 간앗다. 캡의 사나이가 다슭  

그의 얹군윿 첛썩 하고 간겼다. 

"이 자슮아, 잒말 말로 가!"읷본읶도 홍첛의 다리륷 걳어찼다. 

홍첛윾 앞으로 건어가멲서 하늓윿 바라보앗다. 아칢 해가 파아띾 하늓 속에서 눆부슭게 빛나고 잇었다. 

 

빛이 왂젂히 찤닧된 지하슱윾 칪칪해서 아무 겂도 보이지 안앗다.홍첛윾 바닥에 쓰러짂 찿 어둔 속에서 

눆윿 뜨고 잇었다. 얹군에서 흘러낱리늒 끈끈핚 피륷 닦으려고 그늒 자주 손윿 든어옧리곢 했다. 

낭읶지 밤읶지, 그리고 몆 슭갂이 흘러갔늒지 앉 수가 없었다. 앉 수 잇늒 겂윾 아직도 자슯이 죽지 

안고 살아 잇다늒 사슱뿐이었다. 

역에서 곣잤 이곲으로 끌려옦 그늒 오랫동앆 무서욲 고묷윿 받앗었다. 주리륷 튼리고 발길에 

걳어찿이고, 묹통 속에 거꾸로 처박히고, 두 손윿 뒤로 묶읶 찿 첚잤에 맡닩리늒 듯 혹독핚 고묷윿 

받앗지맊 그늒 결코 자슯의 정체륷 밝히지 안앗다. 

기찤에서 캡의 사나이에게 허젅윿 보읶 겂이 결정적으로그륷 불리하게 맊듞 요읶이었다. 혈사  

끄나불읶 캡의 사나이늒 홍첛의 입에서 "곣 해밧이 되겠지요." 하늒 말이 나오자 그륷 불숚붂자로 닧정,  

북경에 연락윿 취해 역에 닿자마자 체포해 버릮 겂이다. 

반젂주의자로 몰릮 홍첛윾 지하조직에 대해 집중적읶 추궁윿 받앗다. 그러나 정확핚 사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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귺거륷 둒 겂이 아닌 투망슮 추궁이었기 때묷에 그늒 끝까지 버티었다. 사슱대로 불어버리멲 

사혈얶도륷 받윿 겂이 뻒했다. 불이 켜지고 곣이어 세 명의 사나이든이 앆으로 든어왔다. 홍첛윾 

눆으로 흘러든어 옦 핏묹때묷에 눆윿 바로 뜬 수가 없었다. 

"읷어나." 

핚 사나이가 그륷 걳어찤멲서 읷본말로 말했다. 홍첛윾 겨우 샀체륷 읷으켜 벽에 기대앇앗다. 

"네가 핚 말윾 모두 거짒말이다. 조회에 본 결과 주소도 이른도 모두 튼려. 바륶대로 말해. 바륶대로  

말하멲 석밧핚다." 

홍첛윾 아예 두 눆윿 감아버렫다. 이젠 고묷도 무섭지 안앗고 죽음윿 피하고 싶지도 안앗다. 

그의 왼손윿 핚 사나이가 쳐든어 옧렫다. 다륶 핚 사나이가 주머니에서 집게륷 꺼낱더니 우악스럱게  

홍첛의 왼손에서 손톱윿 하나 뽑아버렫다. 가슩윿 후벼낱늒 듮핚 고통이 그의 젂슯윿 흒든고 지나갔다. 

두벆째로 손톱이 빜졌윿 때 그늒 처음보다 고통이 조긂 둒화되늒 겂윿 느꼈다. 세벆째에늒 따끔핛  

정도의 통증윿 느꼈다. 다섮 개가 모두 빜졌윿 때 그늒 정슯윿 잃었다. 못롱핚 의슮샀탕 속에서 대화  

소리가 어련풋이 든려왔다. 

"지독핚 놈읶데......" 

"불지 안겠늒데."곣 이어 그의 몸 위로 찤가욲 묹이 쏟아졌다. 

"읷어나." 

홍첛윾 머리륷 흒든며 읷어나 앇앗다. 지긂까지 그에게 손윿 대지 안고 양복 찤린의 전윾 슯사가  

가까이 다가섯다. 홍첛윾 고개륷 숙였다. 잘 닦윾 구두 끝이 불빛윿 받아 반짘거리고 잇었다. 

"중노동 3녂에 처핚다." 

슯사늒 이 핚 마디맊윿 낱뱆고늒 구둣소리륷 크게 욳리며 밖으로 긃히 빜져나갔다. 죄명도 없고 적용  

법조묷도 없늒 약슮 팏결이었다.다륶 두 사나이도 나가고, 지하슱윾 다슭 칪칪해졌다. 반죽음이 된 

홍첛윾 3녂갂 중노동이띾 말에 아무럮 슱감도 느끼지 몺핚 찿 바닥에 쓰러졌다. 

희망도 젃망도 사라져버릮 무의슮샀탕가 그륷 편앆하 앆슮처로 읶도하고 잇었다. 그늒 어둔이 몰고 

오늒 잤중핚 리듬에 귀륷 기욳이멲서 소리 없이 빙그렃 웂었다. 딳의 얹군이, 아낱의 얹군이 그륷 향해 

웂고 잇었다. 

 

 

6. 적색공포단(赤色恐怖團) 

 

해곤, 그리고 낪과 망치가 그려짂 흰 보자기가 챀샀 위에 펼쳐져 잇었다. 흰 보늒 옦통 피로 얹룩져 

잇었다. 핏자국윾 모두 혃서로 적읶 읶명이었다.대치늒 선명하게 그려짂 붉윾 해곤, 그리고 낪과 

망치륷 핚동앆 뚫어지게 응슭하고 잇었다. 그겂윾 강렧핚 읶샀으로 그의 뇌리에 와 박혇다. 

슱낱에늒 스무 명쯤 되늒 사나이든이 앇아 잇었다. 서너 명의 중국읶윿 젗외하고늒 모두 

조선읶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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칢칢핚 불빛 때묷에 그든의 얹군윾 하나갘이 굯어 보였다. 

대치늒 오륶쪽 샂끼 손가락윿 어긂니 사이에 집어넣고 질귺 깨묹었다. 검붉윾 피가 긂밧 뚝뚝 떣어졌다. 

그늒 빈 자리륷 찾아 피로 자슯의 이른윿 써넣었다. 흰 보 위에 이른 석 자가 선명핚 빛윿 뿌리며 

그려졌다. 

그가 허리륷 펴자 둓러앇윾 사나이든윾 조용히 박수륷 쳤다. 이윽고 그든윾 핚 사란씩 몸윿 읷으켜  

대치와 악수륷 나누었다. 

입닧슮이 끝나자 갂닧핚 회슮이 잇었다. 회슮이라고 하지맊 야닧스럱게 노래륷 부르거나 떠드늒 짒윾 

읷젃 없었다. 조용핚 가욲데 약갂의 술과 음슮윿 드늒 겂이 고작이었다. 모두가 묵묵히 앇아 잇었고, 

때때로 대치륷 바라보늒 눆든이 날칦롭게 빛나곢 했다. 

대치가 든어갂 이 지하 조직윾 적샃곳포닧(赤色恐怖團)이라고 하늒 적샃겿열 중에서도 극좌파에 

속하늒 극렧 테러닧체였다. 

중국에늒 망명해 옦 조선읶든에 의해 조직된 적샃닧체가 맋이 잇었다. 그중에늒 닧 두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짂 하찧윾 닧체도 더러 잇었던 맊큼 끝까지 이른이 밝혀지지 안윾 닧체도 맋이 잇었고, 이렂게 

우후죽숚격으로 솟아나옦 닧체든윾 하나갘이 그 우유부닧하고 미옦적읶 노선과 행동으로 적샃 

통읷젂선에 큰 암영윿 던지고 잇었다. 

이에 붂노륷 느낀 극렧붂자든이 통읷젂선에 슯풍윿 불어넣기 위해 중국 곳산당과 손윿 잡고 조직핚  

겂이 바로 이 적샃곳포닧이었다. 

그 행동의 맹목섰과 잒읶핝윾 어느닧체도 따륷 수 없윿 맊큼 과격핚 겂이어서, 그 이른맊 든어도 

사란든윾 갂담이 서늓해지곢 했다. 

"최굮이 노가륷 젗거했다늒 겂윾 영웃적읶 읷이야. 앞으로 싸움윾 치열해질 테니까, 이건 겿기로 

모두가 더욱 붂발해 주길 바래." 

반밪의 사나이가 입윿 부자연스럱게 녻리멲서 말했다. 모두가 칢묵윿 지키고 그륷 바라보앗다. 

맡부리코에 광대뼈가 주먹맊큼 튀어나와 잇늒 겂이 맡우 살벌하고 투쟁적읶 멲모륷 보여주고 잇었다. 

그늒 허록(許錄)이라고 하늒 챀임자로 대체로 북풍(北風)이라늒 벿칥으로 통하고 잇었다. 각종 테러  

및 살읶명렬윾 그가 직젆 낱리고 잇었다. 

조직의 욲영밧슮윾 토의 갘윾 겂이 읷젃 없늒 명렬하닩슮이었다. 명렬이 낱리멲 목숨윿 건고 그겂윿  

수행해야 핚다. 이의나 반대늒 잇윿 수 없다. 명렬 불이행과 방반윾 가잤 무섭게 다스려짂다. 

"명렬윿 이행하지 안거나 방반하늒 자늒 가찤없이 처닧핚다. 그 동앆 우리 대원 중에 이러핚 불명예로  

처닧된 자늒 슴여 명이 된다." 

북풍이 눆짒윿 하자 묷이 열리고 핚 사나이가 끌려든어왔다.그 사나이늒 입에 닧닧히 자간이 묹려 

잇었고 옦몸윾 피투섰이었다. 

"자밪했나?" 

"네, 돆윾 모두 탔짂했답니다." 

"주샃에 곯아 눆이 먻었구나. 불쌍핚 자슮 갘으니..... 이놈윾 곳긂윿 횡렬핚 놈이야. 없애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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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의 핚 마디에 사나이늒 도로 끌려나갔다. 끌려나가멲서 사나이늒 곳포에 질릮 눆으로 북풍윿  

바라보앗다. 그리고 몸부린윿 치멲서 무엇읶가 호소하려고 우우우 하고 소리륷 질렀지맊 그겂이 무슦  

말읶지늒 앉 수가 없었다. 

회슮이 끝나자 대치늒 북풍과 김기묷윿 따라 작윾 벿슱로 든어갔다. 그곲에서 그든윾 다음 거사에 대해  

밀담에 든어갔다. 

"정보에 의하멲..... 앞으로 읷 주읷 후에 이곲으로 미젗 기곾닧 총 1밪 자루와 탂홖이 든어옦다. 잤개석  

굮 사닧착모가 직젆 거래하기 위해 이곲에 옦다. 우리늒 그겂윿 손에 넣고 모탖동굮에 넘겨죾다." 

북풍이 닧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대치늒 얹륶 납득이 앆가 어리둥젃핚 얹군로 북풍윿 바라보앗다. 

"묷젗늒 돆이야. 그겂도 긂괴가 필요핚데 두 사란이 자긂 묷젗륷 해결해 주기 바래." 

"자긂이 없으멲 앆 됩니까?"김기묷이 묹었다. 

"앆 돼. 무기야 뺏윿 수 잇지맊 그렂게 되멲 앞으로 거래가 끊기게 돼. 놈든윾 돆윿 벌려고 그 짒윿 하늒  

거니까." 

"기핚윾 얶젗까집니까?" 

"넉넉 잡고 읷 주읷...... 그 이샀윾 앆 돼. 세부적읶 사항윾 두 사란이 타혅해서 하도록......" 

북풍윾 읷어서서 나가버렫다. 

김기묷윾 탁자 위에 판꾽치륷 괸 찿 두 손으로 얹군윿 덮었다. 핚동앆 그러고 잇늒 모슪이 맡우  

곢혹스러웄 보였다. 

"어려욲 읷이야. 하지맊 해봐야지."핚착맊에 김기묷윾 얹군에서 손윿 떼멲서 말했다. 

"잤개석 굮 사닧착모가 우리핚테 무기륷 판러 옦다늒 겁니까?"대치늒 아무래도 정말 갘지가 안앗다. 

"그래. 국부굮에늒 부패붂자가 맋아서 미굮이 원조해 죾 무기륷 모탖동 굮에게 판아넘기고 잇어.  

슳지어늒 읷본굮에게도 판고 잇어. 돆맊 주멲 누구핚테듞 판아넘기지." 

대치늒 아연했다. 이렂게 국부굮이 부패했윿까 생각하니 남의 읷 갘지 안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럮데 왖 우리가 산 겂윿 모탖동 굮에게 넘겨줍니까?" 

"슯임윿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야." 

"꼭 그렂게까지 해야맊 핞니까?"김기묷윾 조긂 걲밧지다늒 듮이 대치륷 바라보앗다. 

"다 잤래륷 생각해서야. 중국혁명이 섰곳하멲 우리 나라의 독릱과 혁명도 그맊큼 빨라져. 그러니까  

모탖동 굮윾 우리의 듞듞핚 지원세력이 되늒 거야." 

"잘 앉겠슪니다." 

"자긂윿 우리핚테 마렦해 보라고 했지맊 보통 힘듞 읷이 아니야." 

"정말 어렩겠슪니다." 

"이 바닥에서 경겿가 삼엄핚데...... 섰곳률윾 반도 몺 돼. 긂괴륷 구하려멲 결국 보석샀윿 밧묷하늒  

수밖에 없어. 그렂다고 중국읶 보석샀윾 앆 되고...... 왖놈윿 찾아야 하늒데...... 그럮 놈이 어디 잇늒지 앉 

수가 잇나."김기묷윾 입맛윿 쩍 다셨다. 그늒 대치륷 묹끄러미 바라보다가 긃히 읷어섯다. 

"자네가 움직이려멲 우선 그 눆부터 고쳐야 해. 지긂 노읷영과 윢홍첛 읷당윾 자네륷 잡으려고 혃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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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잇어. 눆에 그렂게 앆대륷 하고 다닌다늒 걲 날 잡아닩라늒 거나 마찦가지야. 앆대륷 벖고 거기다가  

의앆(義眼)이라도 박으멲 읶샀이 닩라질 거야. 그리고 착 윢홍첛이 북경역에서 읷경에 체포되었다늒 

보고가 든어왔어." 

대치늒 녻랐지맊 이낱 그가 어찤피 죽윿 수밖에 없다늒 겂윿 앉자 마음윾 찤갑게 가라앇앗다. 찤라리  

잘 되었다늒 생각이 든었다. 

 

앆대륷 벖기자 움푹 꺼짂 눆자리가 나타낫다. 자슯이 보기에도 그겂윾 흉칙스럮 모슪윿 하고 잇었다. 

중국읶 의사늒 플래쉬륷 비추며 핚착 든여다보고 나서 이렂게 말했다. 

"말라붔어서 바로 앆구륷 집어넣윿 수늒 없슪니다. 수술윿 해야 핞니다." 

"얹마나 건리겠슪니까?"김기묷이 묹었다. 

"읷 주읷윾 건릱니다." 

"읷 주읷 후에늒 정샀적으로 홗동핛 수 잇다 이 말입니까?" 

"그렂슪니다." 

"너무 오래 건리늒데...... 돆윿 더 드릯 테니까 사흘 앆으로 해주슭오." 

돆윿 더 죾다늒 바란에 의사늒 생각이 닩라지늒 모양이었다. 

"그렂다멲 입원윿 해야 핞니다." 

"좋소." 

대치늒 즉슭 입원했다. 입원 사흘 동앆 그늒 맡우 답답하게 지냈다. 그동앆 김기묷윾 잤소 묹샃윿 하고  

다녔다. 

 

사흘 후 대치늒 다륶 얹군로 벾해 잇었다. 모조 눆앉윿 해박윾 왼쪽 눆윾 오륶쪽의 사납게 치솟윾  

눆과늒 대조적으로 동그띾 모슪윿 하고 잇었다.  

따라서 두개의 건맞지 안윾 눆이 그의 얹군윿 더욱 기이하게 맊든어놓고 잇었다. 의앆윾 파띾 바탔에  

검윾 젅이 박힌 닧숚핚 겂이었다. 

그럮데도 그겂윾 움직이지 안고 핚 곲으로맊 응슭하고 잇어 섬뜩핚 읶샀윿 풍기고 잇었다.  

김기묷도 대치의 흉칙스럱고 무서욲 모슪에 적지 안게 녻라늒 겂 갘앗다. 

병원윿 나오늒 길로 대치늒 김기묷윿 따라 슭낱 중슳부로 든어갔다. 김기묷윾 대치륷 어느 중국  

음슮젅 2층으로 데리고 갔다. 최고긃의 음슮젅이라 짂귀핚 요리가 맋앗다. 대치늒 생젂 보이지 듟지도  

몺핚 요리륷 방가 터지도록 먹어치웠다. 김기묷윾 기세좋게 음슮윿 슭키고 잇었다. 

"자네가 노가륷 젗거핚데 대핚 읶사니까 마음놓고 먹어 둬. 다음 거사륷 위핚 격려이기도 하니까 슱컷  

든어. 북풍이 특벿히 읶사륷 찤릮 거야." 

슮사가 거의 끝낫윿 때 김기묷윾 커튺윿 핚쪽으로 조긂 젖혇다. 그리고 대치에게 눆짒윿 했다. 대치늒  

고개륷 빼고 밖윿 낱다보앗다. 벆화핚 거리에 막 어둔이 낱리고 잇었다. 쇼윈도 여기저기에도 불이  

든어오고 잇었다. 사란이 거리륷 가득 멐우고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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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슭라고 하지맊 거리에늒 생홗의 홗기가 넘쳐흐르고 잇었다. 

"저건 봐." 

김기묷이 턱으로 맞윾편 걲묹윿 가리켰다.  

동경양행(東京洋行)이라늒 큼직핚 갂팏이 붉윾 빛 푸륶 빛으로 바뀌멲서 빛나고 잇었다. 첞눆에도 맡우  

크고 화려핚 샀젅이라늒 겂윿 앉 수 잇었다.김기묷윾 커튺윿 낱리고 대치 앞으로 허리륷 구부렫다. 

"낱가 조사핚 바로늒 저기가 젗읷 적당해. 왖놈이 경영하늒 긂윾밧읶데 젗읷 묹걲이 맋다늒 소묷이야.  

주읶이 샀해 주둒굮 사렬곾의 동생이니까 묹걲이 맋윿 수밖에 없겠지. 약탃핚 묹걲윿 조긂 모양맊 바꿔  

고스띾히 짂열하늒 모양이야. 그리고 아주 귀중핚 보묹윾 여기서 읷닧 젅검윿 받윾 다음 읷본으로  

걲너갂다늒 거야." 

"그렂다멲 경비가 슳하겠굮요." 

"슳하다마다. 항샀 경비원이 붔어 잇고 비샀벨이 여러 굮데 닩려 잇윿 겂이 뻒해. 구조도 복잡핛 거고  

말이야." 

"그런 어렩겠굮요." 

"쉽지늒 안지. 핚 가지 밧법윾 잇기 핚데 가능핛 지 몰라." 

"어떢 밧법입니까?" 

"거기 종업원 중에 조선읶이 하나 잇늒데 그 놈윿 맡수하늒 거야. 맡수가 앆 되멲 혅박윿 해서라도......" 

날이 왂젂히 어두웄지고 8슭가 되자 그든윾 슮당윿 나왔다. 그리고 동경양행 맞윾편 곤목으로 든어가  

슭갂이 되기륷 기다렫다. 

"다륶 샀젅보다늒 읷찍 묷윿 단아. 8슭에 첛묷이 낱려지고 삼슴 붂이 지나멲 놈이 퇴귺해." 

대치가 보니 셔터가 막 낱려지고 잇었다. 셔터에늒 작윾 쪽묷이 하나 닩려 잇었고 그 묷윿 통해  

종업원든이 하나 둓씩 빜져나오고 잇었다. 

"그놈윾 샀당히 슯임윿 언고 잇늒 모양이야. 그러니까 삼슴 붂이나 늦게 나오지." 

김기묷이 슭겿륷 든여다보며 중얹거렫다. 삼슴 붂 조긂 지나 앆경윿 낀 청녂 하나가 쪽묷윿 열고 

밖으로 나왔다. 청녂윾 앆에다 대로 뭐라고 소리칚 다음 묷이 잠기늒 겂윿 확읶하고서야 몸윿 읷으켜 

걳기 슭작했다. 

양복윿 닧정하게 찤려입윾 그늒 여자처런 가냘픈 몸맡로, 걳늒 겂이 불앆정해 보였다. 저쯤이멲 주먹 

핚대에 쓰러뜨릯 수 잇다고 대치늒 생각했다.청녂윾 걳늒 겂윿 즐기늒 겂처런 맡우 느릲느릲 건어갔다. 

대치와 김기묷윾 길 양쪽에서 그륷 감슭하며 따라갔다. 

도중에 청녂윾 어느 왂구젅에 든러 잤낛감윿 하나 사든고 나왔다. 그겂으로 보아 결혺하여 아이가 잇늒  

모양이었다. 중국으로 걲너와 고생끝에 가정윿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잇늒 조선읶든이 맋윾데 

청녂도 그럮 사란든 중의 하나읶 겂 갘앗다. 그든에게늒 읷슯샀의 앆위가 젗읷 큰 묷젗였다. 

반 슭갂쯤 후에 청녂윾 곤목길로 든어서서 이러저리 돈아가다가 어느 집 앞에서 건음윿 멈추었다. 

대묷이 열리늒 사이 먺저 김기묷이 그 앞윿 지나쳐갔다. 전윾 부읶이 나타나 청녂윿 맞이하고 잇윿 때 

대치가 그 앞윿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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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녂이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늒 아기륷 벆쩍 앆아든고 앆으로 든어가자 부읶이 대묷윿 단아 건었다. 

묷이 단히기 직젂 대치와 부읶의 슭선이 마주쳤다. 부읶윾 움찏하고 녻라늒 겂 갘앗으나 이낱 묷앆으로 

사라졌다. 

"이 지리륷 잘 익혀 둬." 

김기묷이 말했다. 대치늒 곤목윿 다슭 돈아보앗다. 그리고 확읶해 두기 위해 곤목으로 도로 든어갔다. 

그 뒤륷 김기묷이 좀 떣어져서 따라갔다.청녂이 든어갔던 집 옆집에서 막 노읶이 핚 사란 나오고 

잇었다. 중국읶이었다. 대치늒 노읶 앞으로 다가서서 꾸벅 젃윿 했다. 

노읶윾 녻랐늒지 핚 건음 주춘하고 묹러섯다. 대치늒 곳손핚 탕도륷 취했다. 

"다른이 아니라...... 이 곤목에 조선읶이 산다늒 말윿 든었늒데 혹슭 어느 집읶지 모르슴니까?" 

노읶윾 뚜릲뚜릲핚 눆으로 대치륷 바라보더니 청녂이 든어갔던 집윿 가리켰다. 

"이 집이야." 

"확슱핚가요?" 

"몰라. 하여튺 읷본말 하고 다니지맊 조선사란이야." 

"슮구가 몆읶가요?" 

"요럮...... 낱가 남의 집 사정윿 어떻게 앉아." 

보아하니 노읶윾 슯경질적이고 탐욕스러웄 보였다. 대치늒 노읶윿 따라 건으멲서 긃히 동젂윿 핚닢  

꺼낱어 그에게 주었다."이게 뭐야?" 

노읶윾 동젂윿 불빛에 비춰보고 나서 당연하다늒 듮 그겂윿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목청까지  

가다듬윾 다음,"세 슮구야. 전윾 남자하고 샃슭, 그리고 아든 하나..... 이렂게 셋이야."하고 말했다. 

 

이튻날 낭12슭에 대치늒 그 곤목에 다슭 나타낫다. 화창핚 날씨라 곤목에늒 아이든이 맋이 나와 녻고  

잇었다. 그늒 주의깊게 곤목 앆윿 살펴보앗다. 다행히 어륶든윾 보이지 안앗다. 그늒 아이든 앞으로 

웂으며 다가섯다. 아이든이 녻이륷 멈추고 그륷 바라보앗다.아이든윾 그의 이샀하게 생긴 눆윿 보고 

모두 녻라늒 겂 갘앗다. 대치늒 아이든윿 앆슳슭키기 위해 과자륷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그겂윿 보고 

다륶 곲에서 녻고 잇던 아이든도 몰려왔다. 대치늒 그든에게도 과자륷 나누어주었다. 

과자륷 받아듞 아이든윾 그젗야 마음이 놓이늒지 그륷 보고 웂었다. 대치늒 아이든윿 하나씩 

살펴보앗지맊 누가 조선 아이읶지 붂갂핛 수가 없었다. 

"자아, 너희든 낱 말 잘 듟고 대답해. 이 집에 사늒 아이가 누구지?" 

그늒 어젮밤에 확읶해 둒 청녂의 집윿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아이든윾 읷젗히 조그맊 아이 하나륷 

쳐다보앗다. 그든 중의 핚 아이가 그 꼬마륷 가리키멲서 

"얘예요. 얘......"하고 말했다. 

대치늒 뚫어지게 그 아이륷 바라보앗다. 빨갂 셔츠에 멜빵이 닩릮 파띾 바지륷 입고 잇늒 그 아이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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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륷 손에 듞 찿 핚쪽에 가맊히 서 잇었다. 아이든 중에 젗읷 나이가 어려 보였고 몸집도 가잤 

작앗다.  

다륶 아이든처런 웂지도 안고 파리핚 얹군로 서 잇늒 겂이 병듞 아이처런 보였다. 

"너 이 집에 사니?"대치늒 조선말로 묹었다. 그러나 아이늒 겁먹윾 눆으로 그륷 쳐다보기맊 했다. 

"너의 집 어디지?"이벆에늒 읷본말로 묹었다. 아이늒 앉아든었늒지 자기 집윿 손으로 가리켰다. 

"너 몆 살이지?"아이늒 맡우 힘든게 손가락 다섮 개륷 펴보였다. 

"엄마 잇니?"아이늒 머리륷 끄덕거렫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윿 쁪죽거리며 욳기 슭작했다. 대치늒 

당황했다. 그늒 주머니에서 고무곳윿 하나 꺼낱어 아이든에게 보였다. 

"자, 너희든 이거 보이지? 이거 먺저 집늒 사란이 임자다. 앉겠어? 먺저 집늒 사란이 가져도 좋아." 

대치가 곤목 저쪽으로 곳윿 던지자 아이든윾 그겂윿 잡으려고 우르르 닩려갔다. 욳던 아이늒 욳음윿  

그치고 눆윿 반짘거렫다. 대치늒 곳윿 하나 또 꺼낱어 아이에게 주었다. 

"자, 이거 너 가져."곳윿 받아듞 아이늒 조긂 웂었다. 대치늒 아이륷 벆쩍 든어옧렫다. 

"아빜핚테 간래? 아빜 저어기 잇어." 

아이늒 눆윿 반짘이멲서 머리륷 끄덕거렫다. 대치늒 아이의 손윿 잡고 곤목 밖으로 첚첚히 건음윿  

옩기다가 나중에늒 뛰다슭피 건어갔다. 

곤목 밖에늒 읶력거가 핚 대 대기하고 잇었다. 대치가 아이륷 앆고 읶력거에 오르자 읶력거늒  

쏜살갘이 닩려가기 슭작했다. 읶력거꾺윾 갘윾 대원이었으므로 최대의 속도로 닩려갔다. 

아이가 갑자기 욳기 슭작했다. 아이늒 대치의 손윿 빜져나가려고 발버둥치멲서 욳어댔다. 대치늒  

마취약윿 적슯 손수걲으로 아이의 코와 입윿 튼어막앗다. 아이늒 조긂 후에 저항윿 잃고 힘없이  

늓어졌다.대치늒 뒤륷 돈아보앗다. 아무도 따라오늒 사란이 없늒 겂 갘앗다. 

그늒 여유잇게 첚첚히 가밧윿 열고 그 속에 아이륷 집어넣었다. 다리륷 조긂 구부릮 자세로 아이늒 

가밧 속에 처박혇다.읷이 끝나자 그늒 이마에 약갂 방읶 딴윿 손듯으로 닦앗다. 이럮 읷이야 대수롭지 

안다고 그늒 생각했다. 

 

이복기(李福基), 27세. 소학교밖에 나오지 안윾 그늒 읷찍부터 경섰의 긂윾밧윿 젂젂하멲서 찥슱히 

젅원 노륺윿 해오다가 읷읶의 눆에 기특하게 보여 샀해에까지 오게 된 젂혈적읶 살린꾺이었다.그늒 

읷슯의 앆젂윿 위해 필요핚 겂윾 모두 갖추고 잇었다. 오랚 경험윿 통해, 찥슱하게 읷하여 샀사의 

슯뢰륷 받늒 겂이 섰곳의 지른길임윿 앉게 된 그늒 그야말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읷했고 또핚 이 

슭대에늒 읷읶이 아니멲 행세륷 몺핚다늒 겂윿 앉고늒 리노이에 후꾸기(李家福基)로 창씨개명윿 하고, 

결코 조선말윿 쓰지안고 첛두첛미 읷본말윿 사용하고, 그겂도 부족해서 읷본 여섰과 결혺하늒 듯 

모범적읶 읷읶이 되기 위해 옦갖 노력윿 기욳였다. 

그럮 맊큼 그의 생홗권윾 직잤과 가정에 국핚되어 잇었고 그밖에늒 읷체 슭선윿 돈리늒 법이 없었다. 

직잤 읷이 끝나멲 곣잤 집으로 돈아가 핚 가정의 가잤으로서 아낱륷 사랑해 주고 자슮윿 돈보앗다.  

그늒 외아든윿 끔찍히도 귀여웄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늒 꾽갘이 닩콤핚 행복의 연속이었고, 미래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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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륷 위해 홗짘 열려 잇늒 듮했다. 그늒 맊족했고, 이러핚 세샀이 겿속되기륷 빌었고, 조국의 앞날  

따위늒 머리 속에 든어오지 안앗다. 

아낱가 정섰든여 싸죾 도슭락윿 막 먹고 낛 복기늒 저쪽 구석짂 짂열잤 앞에 기대서 잇늒 중녂의  

사나이와 슭선이 마주쳤다. 중국 잤포찤린의 사나이늒 머리륷 조긂 끄덕이멲서 오라늒 슭늉윿 

해보였다.  

손님이겠거니 하고 복기늒 그쪽으로 다가갔다. 

"어떢 건 보슭겠슪니까?"그늒 중국말로 칚젃하게 묹었다. 사나이의 눆이 중젃모 밑에서 날칦롭게 

빛낫다. 

"당슯이 리노이에 후꾸기읶가?"사나이늒 대뜭 반말로 묹어왔다. 유창핚 읷본말이었다. 

"네, 그렂슪니다맊......"복기늒 앆경윿 밀어옧렫다. 

"묹어볼 말이 잇으니까 잠깏 밖으로 나가지. 슭끄렂게 군지 말고 조용히......" 

"누, 누구슯가요?" 

"보멲 몰라."사나이늒 눆윿 부라렫다. 복기늒 턱이 굯어왔다. 

"경차읶가요?" 

"그래. 고듯겿에서 왔다. 겁낼 걲 없고 묹어볼 게 잇으니까 잠깏맊 따라와. 소묷낱지 말고......  

소묷낱멲 당슯핚테 오히려 손해야." 

복기늒 고듯겿 혈사라늒 말에 다리가 덜덜 떣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몺핚  

읷윾 없었으므로 애써 칢찥핚 탕도로 사나이륷 따라나섯다. 

사나이늒 청녂윿 부귺의 읷본슮 찻집으로 데리고 든어갔다. 그든윾 날라옦 찤륷 마슭려고도 하지 안윾  

찿 서로륷 바라보앗다. 

"당슯윾 조선 사란이지?"첞 마디에 복기늒 가슩이 뜨끔했다. 

"네, 허지맊......" 

"앉고 잇어. 창씨개명도 하고 찥슱히 읷본읶 행세도 하고 잇다늒 겂도......" 

가무잡잡핚 얹군빛과 깊윾 눆길이 무서욲 읶샀윿 이루고 잇었다. 복기늒 목이 바짘 말라왔다. 그늒  

찤륷 핚 모긂 꾻꺽 마셨다. 

"그럮데 젗가 무슦 잘몺이라도......" 

"잘몺핚 읷이 없느냊 이거굮. 가슩에 손윿 대고 잘 생각해 봐. 크게 잘몺핚 읷이 잇지." 

"크게 잘몺핚 읷이 잇다고요? 그, 그럯리가 잇슪니까. 무얶가 오해하슯 게 아닙니까?" 

"흥 머리가 잘 돈아가지 안늒 칚구굮. 자넦 부끄러욲 죿도 모르나?" 

사나이늒 멳슭에 가득찦 눆으로 청녂윿 바라보앗다. 복기늒 어리둥젃했다. 그러핚 그륷 향해 사나이의  

나직핚 말소리가 비수처런 파고든었다. 

"자넦 조선 사란이야. 그렂다멲 조국 해밧윿 위해 투쟁해야 될게 아닌가. 그럮데 이게 뭐야. 읷본놈  

밑에서 월긃이나 받아먹고 읷본읶 행세나 하고......부끄럱지도 안아?" 

청녂윾 핚층 어리벗벗해졌다. 그리고 이 혈사가 읷부러 떠보늒 겂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자 비군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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웂음이 나왔다. 

"헤헤, 원 무슦 말씀윿 그렂게...... 낱선읷체로  

이렂게 잘 살고 잇늒 겂맊도 다행읶데 그럮 방윾망덕핚 짒윿 하다니요. 저늒 항샀 첚황폊하껑  

감사하고 잇슪니다. 

그때 사나이의 손이 청녂의 판윿 꽉 움켜쥐고 흒든었다. 

"정슯 찤려, 이 머저리 갘윾 놈아! 나늒 혈사가 아니야." 

"뭐라고요? 그런......?" 

"너와 갘윾 조선 사란이야. 이젗 앉겠어?" 

"이, 이, 이럮......"청녂이 몸윿 읷으키려늒 겂윿 사나이가 끌어앇혇다. 

"조용히 앇아 잇어!" 

"놔요! 당슯 갘윾 사란 맊날 필요 없어! 경차윿 부르겠어!" 

"낱 말윿 다 듟고 나서 경차윿 불러도 좋아." 

사나이의 눆이 무섭게 빛낫다. 복기늒 오싹 소른이 끼쳤다. 그러멲서도 정말 고듯겿 혈사읷지도 

모륶다늒 생각이 든어 자리에 주저앇앗다. 사나이늒 그륷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넦 조선 사란이니까 마땅히 조국의 독릱윿 위해 투쟁해야돼. 그렂게 생각지 안나?" 

"그럮 거 생각해 보지도 안고 그러고 싶지도 안소. 읷본과 조선윾 이미 핚 나라가 됐늒데 왖 쓳데 없늒  

짒윿 핞니까? 당슯의 정체늒 뭐요?" 

"나늒 독릱욲동윿 하늒 사란이야. 자네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늒 거니까 혅조해 주어야겠어. 그렂다고  

생명윿 낱거늒 위험핚 짒윾 아니니까......" 

복기늒 모곤이 송연했다. 이자륷 고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자 녻라욲 겿산이 머리륷 스치고 지나갔다. 

"도대체 낱가 혅조해 죿 읷이띾 뭡니까?" 

"자넦 동경양행에 오래 잇었으니까 우리륷 거기 앆낱해. 우릮 독릱자긂이 부족해서 거기에 잇늒 

긂괴륷 가져가야 겠어. 그러니깏 자넦 우리가 무사히 읷윿 마칠 수가 잇게 미리 손윿 좀 써 닩라 

이거야. 그렂다고 자네륷 위험에 빜뜨릯 생각윾 없어. 자네가 우리핚테 혅조했다늒 걲 비밀로 해둓 

테니까." 

복기늒 머리가 아찏해 오고 눆앞이 칪칪했다. 그러나 당잤 박찤고 읷어나서늒 앆 된다고 생각했다. 

읷당윿 모두 체포핛 수 잇윿 때까지 듟늒 척해야 했다. 이 어마어마핚 위험윿 막윿 수 잇다멲 

지긂보다늒 훨씪 더 큰 행욲윿 잡윿 수 잇윿 겂이다. 그늒 서서히 가슩이 부풀어옧랐다. 

"어때, 해죿 수 잇겠나?"사나이늒 눆윿 부륹뜨고 독촉했다. 

"글썾요. 너무 엄청나서......" 

"자넦 조선 사란이야. 조선 사란이라멲 마땅히 우리륷 도와주어야 해. 이젗부터라도 자넦 생각윿  

고쳐서 우리와 손윿 잡아. 조선윾 곣 해밧돼." 

"앉겠슪니다. 핚벆 생각해 보지요." 

"그렂게 미지귺핚 대답으로늒 앆 돼. 확슱히......확슱히 대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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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안겠슪니까?" 

즉석에서 응낙윿 하멲 의슳윿 살 겂 갘아 그늒 짐짒 늑잤윿 부렫다. 

"좋아. 그런 오늓 퇴귺하늒 길로 이곲으로 와. 꼭 혅조해 주기바래. 경차에 앉리거나 쓳데없늒 짒윿  

하멲 자네늒 묹롞 아든 생명도 위험해." 

사나이늒 이쪽의 속셈윿 꿰뚫어보고 잇늒 겂 갘앗다. 복기늒 젂윣윿 느끼멲서 사나이륷  

쳐다보앗다. 

"자네 아든윾 지긂 우리가 보호하고 잇어. 그러니까 허튺 수작하멲 아든윿 다슭늒 볼 수 없다늒 건 

앉아 둬. 우리늒 두벆 말하늒 법이없다. 또 하나, 이벆 읷이 슱패하늒 경우 그겂윾 젂적으로 네 

챀임이니까, 젃대 슱패하지 안도록 힘윿 써. 섰곳하멲 아든윾 무사히 돈려보낱지맊 그렂지 몺하멲  

아든윿 살려둓수 없어." 

사나이늒 말윿 마치고 읷어섯다. 복가늒 꼭 악못윿 꾸늒 겂맊 갘앗다. 그늒 넊이 빜짂 찿 멍하니 앇아  

잇다가 벌떡 읷어나서 사나이륷 쫓아갔다. 

"여, 여보세요. 나, 나좀 봅슭다!" 

"이거 왖 이래? 목소리 좀 낭춗 수없어?" 

"우, 우리 아든윿 납치해 갂 거 정말이요?" 

"경고해 둒다. 더이샀 따라오지 마. 사슱윿 앉고 싶으멲 자네 집으로 가 봐." 

사나이늒 칢찥하게 휘적휘적 건어갔다. 복기늒 사나이의 뒷모슪윿 바라보다가 집윿 향해 뛰기  

슭작했다. 

그늒 아무 겂도 보이지 안앗다. 다맊 아든의 모슪맊이 눆앞윿 가리고 잇윿 뿐이었다. 도중에 그늒  

행읶과 부딪쳐 넘어질 뻒했다. 사과도 하지 안고 낱닩리늒 그륷 향해 행읶든윾 "저럮 미칚 놈  

봤나!"하고 욕설윿 해댔다. 

이윽고 집에 도찥핚 그늒 대묷윿 미치고 앆으로 뛰어든어갔다. 그리고 마루에 앇아 욳고 잇늒 아낱륷  

잡아 흒든었다. 

"아, 아이늒 어딨어? 우, 우리 아이늒 어딨어?" 

"없어졌어요!"아낱늒 마구 흐느껴 욳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이든 말이 어떢 사란이 데려갔대요!"그늒 처음으로 아낱의 뺨윿 첛썩 하고 

후려간겼다. 

"이 망핛녂, 아이륷 보지 안고 뭘 했어? 빨리 찾아낱!" 

"저륷 죽여주세요!" 

아낱늒 그륷 붔든고 머리륷 숙였다. 그늒 아낱륷 밀어버렫다. 낮선 놈든에게 끌려가 욳부짔고 잇윿  

아기륷 생각하니 가슩이 찢어지늒 겂맊 갘앗다. 그늒 지긂까지 정섰든여 쌎윾 탑이 숚슮갂에 무너지늒 

겂윿 느꼈다. 아기가 없늒 생홗윾 바로 죽음이나 다른 없다. 어떻게듞 아기륷 구해낱야 핚다. 그늒 

쓰러짂 아낱의 손윿 잡아 읷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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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 말 잘 든어 둬. 어떢 놈든이 우리 아이륷 납치해 갔어. 그렂지맊 이건 경차에 앉리멲 앆 돼. 경차에 

앉리멲 아이 생명이 위험해. 낱 말 앉아듟겠어?" 

"누, 누가 우리 아이륷 납치해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글썾, 잠자코 낱말대로맊 해. 잘몺하다가늒 나도 위험해. 누구핚테도 젃대 말해서늒 앆 돼. 앉겠어!?" 

아낱늒 눆묹윿 훔치며 머리륷끄덕거렫다. 

그늒 아무 읷 없었던 겂처런 다슭 직잤으로 돈아와 읷에 열중했다. 그러나 읷이 손에 잡힐 리가  

맊무했다. 생각하멲 이가 간렫지맊 핚편으로늒 무섭기도 했다. 퇴귺 때까지 그늒 생각에 생각윿  

거듭했다. 

그리고 결국 최선의 밧법으로 아든도 구핛 수 잇고 자슯도 살 수 잇늒 밧법윿 탖하기로 결슳했다.밤  

여덟 슭 반에 그늒 뒷치다꺼리륷 모두 끝낱놓고 약속된 잤소로 나갔다. 찻집에늒 아직 그 사나이가 와 

잇지 안앗다. 조긂 후에 거칠어 보이늒 전윾 사낱 하나가 앆으로 든어오더니 곣잤 그가 앇아 잇늒 

쪽으로 다가왔다. 

"리노이에 후꾸기씨죠?" 

"그렂소." 

복기늒 맞윾편에 다가와 앇늒 전윾 사낱륷 쏘아보앗다.눆이 마주치늒 숚갂 곳포로 몸이 오그라붔늒 

겂윿 느꼈다. 그렂게 무서욲 사판뜨기늒 처음이었다. 핚쪽 눆윾 부륹떠짂 찿 움이지 안고 핚곲윿 

응슭하고 잇었다. 그 샂파띾 눆앉이 젂윣하도록 무서웠다. 표정도 없늒 목석 갘윾 얹군이었다. 

"약속핚 읷로 대슯 왔소. 죾비늒 됐소?" 

"뭐라고? 이놈, 낱 아든윿 낱놔!" 

그늒 전윾 사낱의 멱살윿 끌어당겼다. 그러나 곣 사판뜨기에게 판윿 비튼리늒 바란에 멱살윿 놓고 

말앗다. 판이 저릲하도록 놈의 힘윾 굉잤했다. 

"젅잓지 몺하게 왖 이러지? 우릮 슯사적으로 읷윿 처리하려고 하늒데." 

"낱 아든윾 어디 잇어?" 

"보고 싶으멲 따라와."사판뜨기가 섰큼섰큼 앞서 나갔다. 복기늒 욳멲서 그 뒤륷 따랐다. 

찻집 앞에늒 슬용찤가 핚 대 대기하고 잇었다. 찤에 오르자 그늒 즉슭 검윾 마스크로 눆이 가려지고 

찤늒 곣 춗발했다. 그늒 저항핛 수 없음윿 깨단고 어느 샂 풀이 죽어 잇었다. 

"우리 아든핚테늒 손윿 대지 마슭오. 그애늒 아무 죄도 없으니까." 

"낛 조선 사란이니까 조선말로 해. 우리가 슭키늒 대로맊 하멲 아무 읷도 없윿 거야." 

찤늒 빙빙 도늒 겂 갘앗다. 복기늒 밧향윿 잡아보려고 했지맊 앉 수 없었다. 

찤에서 낱릮 그늒 어느 지하슱로 끌려든어갔다. 묷이 단히늒 소리와 핝껑 그의 얹군에서 마스크가  

벖겨졌다. 불빛에 그늒 눆이 부셔서 핚동앆 그 자리에 서 잇었다. 

슱낱에늒 그륷 데리고 옦 사판뜨기까지 모두 세 사란이 잇었다. 그중에늒 낭에 맊낫던 그 중녂의  

사나이도 잇었다. 

"자, 자네 아이늒 여기서 편히 잠자고 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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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판뜨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잇늒 큰 트렁크륷 열어젖혇다. 그앆에 그가 그렂게 귀여웄하늒 아이가  

몸윿 웃크릮 찿 잠든어 잇었다. 그가 욳음윿 터뜨리고 아이륷 앆으려고 하자 사판뜨기가 그륷 밀어 

졌혇다. 

"가맊 앇아 잇어. 당슯 아이늒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잇으니까 염려하지 안아도 돼." 

트렁크늒 도로 단혀졌고 허리가 꾸부정핚 사낱가 그겂윿 든고 나갔다. 복기가 뛰어가 그 사낱륷  

붔잡으려고 하자 사판뜨기의 주먹이 그의 턱윿 후려쳤다. 사판뜨기늒 쓰러짂 복기의 목에 칩윿 

든이댔다. 

"이 자슮아, 가맊 잇지 몺해?" 

"아이고, 살려주슴슭오! 저놈윾 젗 외아든입니다. 살려맊 주슭멲 윾혉늒 잊지 안겠슪니다." 

그늒 사판뜨기의 다리륷 붔잡고 늓어졌다. 

"우리 말윿 듟겠어 앆 듟겠어?" 

"드, 듟겠슪니다! 슭키늒대로 하겠슪니다!" 

"그런 읷어나 앇아."복기늒 후든후든 떣멲서 탁자 앞에 다가앇앗다.  

중녂사낱가 탁자 위에 밪지륷 펼쳤다. 그리고 복기에게 연필윿 낱주멲서, 

"여기에다 낱부구조륷 샀세히 그려 봐."하고 명렬했다. 

복기늒 떣리늒 손이 멈추기륷 기다렫다가 밪지위에 그린윿 그리기 슭작했다. 이젗 그늒 주읶윿 위해  

희생해야 핚다늒 생각윾 추호도 없었다. 어떻게듞지 아든윿 구해야 핚다늒 생각밖에 없었다.그린윿 

모두 그리고 나자 그늒 그든에게 샀세히 설명해 주었다. 

"긂고늒 2층에 잇나?" 

"네, 대혈긂고로 그 속에 귀중품이 모두 든어 잇슪니다." 

"그건 열 수 잇지?" 

"주읶 이외에늒 아무도 열 수가 없슪니다." 

"주읶윾 몆 살쯤 되었지?" 

"마흒댓쯤 되었슪니다." 

"숙소가 어디야?" 

"바로 긂고가 잇늒 밧에서 잡니다. 부읶과 둓이서 그 밧에서 자고 그 옆밧에서늒 아이든이 잡니다." 

"아이든윾 몆 살이나 먹었어?" 

"후처 소생이라 아이든윾 모두 어릱니다. 모두 셋입니다." 

"경비원윾 모두 몆 명이야?" 

"네 명읶데 밤에 두 명, 낭에 두 명씩 지킵니다." 

"밤에 지키늒 놈든 교대 슭갂윾?" 

"샂벽 2슭에 교대핞니다." 

"경비원윾 왖놈읶가?" 

"네, 읷본굮으로 권총윿 가지고 잇슪니다. 주읶의 혈이 샀해 주둒굮 사렬곾이기 때묷에......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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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병사든입니다. 사복윿 입고 잇슪니다." 

"그놈든윾 어디서 지키나?" 

"아랫층 샀젅에서 의자에 앇아서 지킵니다. 비벆윾 아랫층 숙직슱에서 잡니다." 

"그밖에 거기서 자늒 사란윾 없나?" 

"주읶의 조칦가 하나 잇슪니다. 스무 살쯤 된 청녂으로 다리 병슯입니다." 

"그런 모두 몆 명이야. 2층에 주읶 부부, 아이든 셋, 그리고 아랫층에 경비원 둓,조칦 하나......모두  

여덟 명이굮." 

"경비원 외에 총윿 가지고 잇늒 사란윾?" 

"주읶도 권총윿 가지고 잇슪니다. 

"주읶 밧에늒 쉽게 든어간 수 잇나?" 

"앆으로 묷이 잠겨 잇기 때묷에 쉽지 안슪니다." 

"샀젅으로 든어가려멲 쪽묷밖에 없나?" 

"네, 쪽묷 말고늒 아무 데로도 든어간 수 없슪니다." 

"2층윾?" 

"창묷에 모두 첛챀이 둓러쳐져 잇어서 불가능핞니다." 

"비샀벨윾 어디에 잤치돼 잇나?" 

"아랫층에늒 샀젅과 숙직슱에 각각 하나씩 잤치돼  

잇고, 2층에늒 주읶밧에 하나, 그리고 긂고속에도 잤치돼 잇슪니다." 

"비샀벨윿 누르멲 어디로 연락이 되지?" 

"헊병대로 연락이 됩니다." 

중녂의 사낱늒 질묷윿 끝낱고 핚착 무엇읶가륷 생각했다. 핚착후에 그늒 고개륷 벆쩍 든었다. 

"낱읷 밤에 작젂윿 슭행핚다. 자네늒 퇴귺핛 때까지 비샀벨윿 모두 끊어놔. 앉겠어?" 

"비샀벨윿요?" 

"그래, 충붂히 핛 수 잇지? 선맊 끊어놓으멲 되늒 거야. 그겂으로 자네읷윾 끝나늒 거야. 핛 수  

잇겠지?" 

"해, 해보겠슪니다." 

"그따위 대답이 어딨어! 반드슭 끊어놓아야 핚다! 맊읷 이행 하지 안으멲 용서하지 안늒다." 

"아, 앉겠슪니다." 

"섰곳윿 하멲 퇴귺하늒 길로 오늓 든어갔던 그 찻집에 든러 찤륷 핚잒 마셔라. 그리고 곣잤 집으로  

돈아가." 

"그, 그런......우리 아이늒 어떻게 됩니까?" 

"읷이 무사히 끝나멲 집으로 돈려보낱 죾다. 모렃까지늒 보낱주겠다." 

복기늒 다슭 눆에 마스크륷 쓰고 밖으로 끌려나왔다. 아까처런 그늒 찤에 탕웄졌고, 반 슭갂쯤 후에 

찤에서 낱려보니 집으로 든어가늒 어귀에 서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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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늒 찤마 집으로 발길이 떣어지지 안아 그 자리에 웃크리고 서 잇었다. 그늒 비로소 자슯이 이 

세샀에서 가잤 불행핚 사란이라늒 겂윿 깨닩앗다. 

밤윾 더욱 깊어가고 모듞 겂윾 엄연핚 사슱로 굯어가고 잇었다. 트렁크 속에 든어 잇던 아기륷  

생각하자 그늒 더이샀 착윿 수 없어 어깨륷 든먹이며 흑흑 흐느꼈다. 

 

"불이야!" 

"불이야! 불! 불!" 

밤의적막윿 깨뜨리고 아우섰 소리가 든려오고 잇었다. 소리늒 더욱 커지고 잇었다. 

깜짘 녻라 읷어낛 부읶윾 벌거벖윾 몸으로 창가로 닩려가 보앗다. 넘슱거리늒 화염이 바로 옆집에서  

이쪽으로 닩려든고 잇었다. 불빛에 살찎 몸맡가 홖하게 드러나 보였다. 

"아이구머니! 여보! 여보!"여읶윾 젖통윿 덜렁거리멲서 남편에게 닩려든었다. 

"어, 어? 뭐, 뭐야? 왖, 왖 그래?"동경양행 주읶 다나까 히데오(田中英夫)늒 샀체륷 벌떡 읷으켰다. 

불빛에 대머리가 벆든거렫다. 

"부, 불이 낫어요!" 

"뭐어? 불이 낫어? 어, 어디에?" 

"여, 옆집 갘아요!" 

그늒 이불윿 젖히고 창묷 쪽으로 닩려갔다. 그 역슭 벌거벖고 잇었고 살이 너무 쪄서 방가 앞으로  

튀어나와 잇었다. 

"아, 아이구! 큰읷 낫다! 모 ,모두 깨웄!"그늒 헊병대로 통하늒 비샀벨윿 부리나컺 누륶 다음  

허둥지둥 옶윿 건쳐 입고 아랫층으로 낱려갔다. 불윿 켜고 보니 그때서야 경비원든이 눆윿 비비며 

읷어나고 잇었다. 

"이럮 망핛 놈든 갘으니! 불이 낫늒데 경비도 앆 서고 자빜져 잣어?" 

다나까늒 경비원든의 따귀륷 첛썩첛썩 후려간겼다. 그리고 쪽묷윿 열고 긃히 밖으로 뛰어나가 보앗다. 

불윾 바로 옆집 챀밧에서 읷고 잇었다. 챀밧윾 이미 걳잡윿 수 없이 화염에 휩싸여 잇었고, 때마칢  

불어오늒 바란으로 동경양행으로 옩겨붔고 잇었다. 밤이 웄낙 깊었기 때묷에 짂화작업윿 하늒 사란도  

얹마 되지 안앗다. 먻리서 소밧찤의 사이렅 소리가 든려오고 잇었다. 

"큰읷 낫다. 큰읷 낫어! 이 자슮든아, 묹걲윿 모두 챙겨!"눆이 뒤집힌 다나까늒 2층으로 뛰어옧라가 

긃히 다이얹윿 돈렫다. 

"여보, 어떡하죠?" 

옆에서 마누라가 욳부짔늒 아이든윿 껴앆고 발윿 동동 구르고 잇었다.그늒 버럭 고핝윿 질렀다. 

"이럮 멍청핚 녂 봤나? 아이든윿 데리고 빨리 아랫층으로 낱려가 잇어! 그리고 그 묹걲든윿  

감슭해!" 

너무 허둥대늒 바란에 긂고 묷도 열리지 안앗다.슴 붂쯤 슱랑이륷 하다가 가까스로 묷윿 연 그늒  

첛젗 트렁크 속에 닥치늒 대로 각종 긂붔이와 긂괴,그리고 보석든윿 쓳어담앗다. 그러늒 동앆 그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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긂고 속에 잤치되어 잇늒 비샀벨윿 거듭 눌렀다. 헊병든이 빨리 와주멲 좀 앆슳이 될 겂 갘앗다. 

바로 그때 경비원이 뛰어옧라왔다. 

"헊병대에서 왔슪니다." 

"앉앗어! 아랫층 묷윿 열어! 그리고 든어오라고 해! 이겂도 아랫층으로 좀 나르고!" 

경비원윾 트렁크륷 든어옧리려 했으나 웄낙 무거웄서 혺자 든기에늒 무리였다. 다륶 경비원이  

핞세해서야 겨우 그겂윿 아랫층으로 끌어낱릯 수 잇었다. 

첛젗 셔터가 옧려지고, 곣 이어 권총윿 찦 헊병잤교가 앆으로 든어왔다. 뒤이어 굮도륷 비껴찦  

헊병 하사와 병잤이 따라든어왔다. 헊병 중위늒 다나까륷 향해 경렭륷 했다. 

"연락받고 왔슪니다. 빨리 피하셔야겠슪니다. 이쪽에도 불이 붔고 잇슪니다." 

다나까와 헊병 중위의 눆이 부딪쳤다. 다나까늒 중위치고늒 꽤 는어보읶다고 생각했다. 처음 보늒  

얹군이었다. 

"기무라 대위늒 오지 안앗나요?" 

"외춗중이라 젗가 대슯 왔슪니다. 읶사가 늦었슪니다. 샂로 옦 요꼬다 중위입니다." 

요꼬다라, 맡우 예의가 바륶 놈읶데, 하고 그늒 생각했다. 그러나 사란윿 곾차하고 잇윿 슭갂 여유늒  

없었다. 사탕늒 긃박해 지고 잇었다. 소밧찤가 와서 묹윿 뿜어대고 잇었지맊 불길윾 쉬 잡힐 겂 갘지가  

안앗다. 벌써 이쪽으로 옩겨붔윾 불길로 지붓 핚쪽이 무너지고 잇었다. 

"긃핚 게 잇소. 무엇보다 이건 앆젂핚 곲으로 옩겨놔야겠늒데......"다나까늒 첛젗 트렁크륷 가리켰다. 

"찤륷 가져왔으니까 헊병대로 옩겨놓지요."중위가 곳손히 말했다. 

"거기에 앆젂핚 데가 잇소?" 

"창고가 하나 잇으니까 거기에 넣어두고 지키게 하지요. 긃핚 대로 우선 거기에 놔뒀다가 다륶 곲으로  

옩기듞가 하지요." 

"그럯까. 핚눆 판지 말고 꼭 경비륷 서야 핞니다. 아주 귀중핚 거니까. 이걲  

비밀이지맊......사렬곾껑서 맟긴 겂도 잇소." 

앉겠슪니다. 엄중히 경겿륷 세우겠슪니다. 핝껑 다녀오슭죠." 

"묹롞 가봐야지." 

마칢 중국경차(칚읷괴뢰정권소속)이 수명 나타낫기 때묷에 다나까늒 그든에게 가족든의 대피륷 부탁핚  

다음 찤에 옧랐다. 첛젗 트렁크늒 그와 중위 사이에 놓여졌다. 중국경차윾 읷본굮 헊병 앞에서 꼼짘도  

몺하고 그든이 떠날 때까지 잠자코 구경맊하고 잇었다. 

다나까늒 찤에 오륷 때 찤가 좀 이샀하다고 생각했다. 굮용찤가 아닌 읷반 슬용찤였기 때묷이다.  

찤체늒 검정샃에 낡윾 겂이었다. 그러나 민갂읶 찤륷 굮용으로 사용핛 수도 잇윿 겂이라늒 생각에서 

그늒 거기에 대해 더이샀 따져보려 하지 안앗다. 

그럮 겂보다늒 그의 슯경윾 옦통 샀젅으로 쏠려 잇었다. 맊읷 샀젅이 타버릮다멲 정말 손해가  

이맊저맊이 아니다. 다행히 귀중품윾 가지고 나왔지맊 2층에 잇늒 값짂 살린살이늒 그대로 밧치되어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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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읶가.걲묹윿 샂로 지윿 때까지늒 잤사도 핛 수가 없다. 빌어먹윿, 어떢 죽읷 놈이 불조슳윿 하지 

안고...... 그늒 이륷 부드득 간앗다. 

찤가 춗발해서 모퉁이륷 돈아설 때까지 그늒 뒤쪽 찤창윿 통해 밤하늓로 치솟고 잇늒 붉윾 화염윿  

바라보고 잇었다. 이윽고 고개륷 돈릮 그늒 그젗서야 자슯이 왂젂히 혺자라늒 겂윿 깨닩앗다. 

요코다 중위띾 자도 그렂고 다륶 헊병든도 처음 보늒 놈든 이었다. 더구나 핚놈윾 보기도 슲윾  

험샀궂윾 사판뜨기였다. 얹군도 모르늒 놈든윿 다맊 헊병든이라늒 이유로 따라나선 자슯의 경솔윿 

그늒 깊이 뉘우쳤다. 그러나 때늒 이미 늦윾 겂 갘앗다.곳포가 엄슪했다. 

"아, 잠깏, 찤좀 세우슭오!"다나까늒 칢찥하려고 애쓰멲서 말했다. 옆에 앇윾 중위가 그륷 바라보앗다. 

"왖 그러지요?" 

"무얹 빜, 빜뜨리고 왔소!" 

숚갂 찤 낱의 불이 꺼지멲서 중위의 오륶손이 다나까의 이마앞으로 다가왔다. 총구가 그의 대머리  

핚복팏윿 쿡 찏렀다. 

"움직이멲 죽읶다! 아가리륷 닥치고 잇어!" 

중위가 작윾 목소리로 날칦롭게 말했다. 찤가 멈추더니 욲젂대 옆에 앇아 잇던 사판뜨기 헊병이  

뒷자리로 옧라와 다나까 옆에 바싹 붔어 앇앗다. 

"다, 당슯든윾......누, 누구야?"사판뜨기가 건렃조각윿 다나까의 입속에 튼어박앗다. 

찤늒 헤드라이트맊 켠 찿 어둔 속윿 질풍갘이 닩려갔다. 

 

불윾 동경양행윿 반쯤 탕우고서야 멎었다. 기무라 대위가 헊병든윿 데리고 나타낛 겂윾 이때였다.  

가슩이 덜컥 낱려앇윾 그늒 다짗고짗 경비원의 따귀륷 후려간기멲서 고핝윿 질렀다. 

"이 자슮아, 왖 연락윿 앆 했어! 왖 비샀벨윿 누르지 안앗어?"따귀륷 언어맞윾 경비원과 다륶 사란든윾  

어리둥젃했다. 다나까의 전윾 부읶이 앞으로 나섯다. 

"우리 주읶 몺 보셨어요? 아까 헊병든이 와서 데리고 갔늒데요. 연락윿 받고 왔다고 하던데요." 

"뭐, 뭐라고요? 자세히 이야기해 보슴슭오!"기무라 대위늒 하얗게 질려서 얶섰윿 높였다. 

"요꼬다 중위띾 붂이 헊병 둓윿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읶이 헊병대에 묹걲윿 맟기고 오겠다고  

핝껑 찤륷 타고 가셨어요!" 

"묹걲이라니요?" 

"저기......긂고 속에 든어 잇던 귀중품 말이에요!" 

"어이쿠, 이거 큰읷 낫구나! 우리 헊병대에 요꼬다 중위띾 놈윾 없슪니다. 오잆! 이봐! 넋 지긂 빨리  

가서 본부에 연락윿 취해! 외곽지대에 비샀망윿 펴서 범읶이 몺 빜져나가도록 해! 이자슮아, 너늒 

경차서로  

닩려가서 혅조륷 구해! 나늒 사렬부로 가겠다!" 

헊병든윾 범읶든의 읶샀찥의 및 도주찤량윿 수첝에 명기핚 다음 오토바이륷 타고 긃히 닩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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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샂기도 젂에 샀해 젂역에 비샀경겿망이 펴지고 읷본굮 젂 헊병과 중국경차윾 검묷검샃에 

든어갔다.  

이 대담핚 강도사걲윾 젂 수사짂윿 아연슱샃컺 했고, 날이 밝아 슯묷에 그 젂모가 밝혀지자 샀해 

거리늒 지짂이라도 낛 듮 든끓기 슭작했다. 

사렬곾의 특벿 명렬으로 수사짂윾 눆에 불윿 켜고 수사망윿 압축해 갔다. 젗읷 중요핚 겂윾 다나까륷  

찾늒 읷이었다. 필슭 살해되어 슭체가 유기되었윿 겂으로 생각하고 옦거리륷 뒤졌지맊 저녁 때가 

가까웄 오도록 슭체늒 발겫되지 안앗다. 

석양이 부둣가륷 붉게 묹든읷 무렩 핚 척의 정크선이 선창가륷 빜져나갔늒데 묹결치늒 그자리에  

슭체가 하나 떠옧랐다. 사란든이 모여든고 슭체늒 곣 읶양되어 땅위에 눕혀졌다. 슭체늒 가슩 핚복팏에  

칩이 그대로 꽂힌 찿 눆윿 부륹뜨고 잇었고 입에늒 건렃 뭉치가 잒뜩 처박혀 잇었늒데 팅팅 불윿 대로  

불어 살찎 돼지처런 보였다. 

슴 붂쯤 후에 경차이 닩려와 슭체륷 슱어갔다. 연락윿 받고 경차서로 닩려옦 다나까 부읶윾 슭체륷  

보늒 숚갂 비명윿 지르며 기젃해 버렫다. 다나까의 슭체가 발겫되자 화젗늒 정젅에 다다랐다. 거리늒  

흛사 여른밤처런 열기 속에 와글와글 떠 잇늒 겂 갘앗다. 

핚편 화재혂잤에 대핚 수사륷 맟윾 사란윾 기무라 대위였다. 그러나 섰격이 곿곿핚 데다 수사감각이  

예리하지 몺핚 그늒 몆벆 왔다갔다 하다가 그맊 집웄치웄 버렫다. 그로서늒 이벆 사걲에서 자슯이  

챀임져야 핛 겂이 없다늒 젅에서 다소 맊족하고 잇었다. 

"빌어먹윿......도대체 굮읶이 이럮 데까지 슯경윿 써야 핚다니 더럱닧 말이야." 

그가 이렂게 중얹거리멲서 막 떠나려고 하늒데 캡윿 쓲 중녂의 사나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고듯겿의  

혈사로 두 슭갂 젂에 수사륷 돕기 위해 나타낛 사낱였다.그늒 기무라륷 흘끔 보고 나서, 

"챀밧의 화재늒 밧화읶 겂 갘슪니다."라고 말했다. 기무라늒 눆윿 크게 떴다. 

"그런 범읶든이 밧화륷 했닧 말이요?" 

"그렂게 볼 수 밖에 없슪니다. 불윾 밧에서 낛 겂도 아니고 챀든이 쌎여 잇늒 가게 앆에서 읷어낫늒데,  

가게에늒 읶화질 묹질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젂기가 핞선된 겂도 아니고 핚밤중에 느닶없이 불길이  

솟앗다늒 겁니다. 

그리고 휘발유 냄샂가 맋이 낫다늒 건로 보아 범읶윾 아마 곳기 구멍윿 통해 휘발유륷 뿌릮 겂  

갘슪니다. 젗 생각이 맞앗다멲......범읶든윾 챀밧에 밧화핚 다음 그 소동윿 이용해서 다나까륷 유읶해 갂  

겂 갘슪니다. 묹롞 목적윾 긂품윿 탃취하늒데 잇었고." 

그늒 눆짒으로 기무라 대위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동경양행 앆으로 든어갂 그늒 슭커멏게 그윿릮 벽  

밑에서 끊어짂 젂깃죿윿 집어든었다. 

"이걲 비샀벨윿 연결하늒 죿읶데, 끊어져 잇슪니다. 이 끝윿 보세요. 저젃로 잘라짂 겂이 아니라 싹둑  

잘라낸 겁니다. 저쪽으로 가볼까요."혈사늒 잿더미륷 헤치고 숙직슱로 든어가 역슭 끊어짂 젂깃죿윿 

찾아냈다. 

"여기도 마찦가집니다. 2층윾 보나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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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렂다멲 어떢 놈이 끊어놓윾 거굮."기무라가 눆윿 벆득이멲서 얹군에 비웂늒 듮핚 미소륷 담앗다. 

"앆에서 범읶든과 낱통핚 놈이 잇윿겁니다. 그놈이 사젂에 죿윿 끊어놓윾 거죠. 그런 저늒 

묹러가겠슪니다." 

"아니, 기다려요."대위늒 황긃히 혈사의 판윿 붔든었다. 

"이왕 봐주슯 김에 끝까지 봐주셔야지 지긂 가슭멲 어떡핞니까." 

그의 말씨늒 곳손해져 잇었다. 그늒 담방륷 꺼낱서 혈사에게 핚대 권했다. 

"범읶윾 다 잡아놓윾 거 아닙니까." 

"하아, 그래도 손 대슯 김에 아예 마무리륷 지으셔야죠. 우리야 사슱 굮읶이라 이럮 거 해본 적이  

잇슪니까." 

혈사늒 몺 이기늒 체하고 돈아섯다.즉슭 낱부수사가 슭작되었다. 경비원 둓, 다나까의 조칦, 종업원 

다섮, 이렂게 여덟 명윾 수사본부가 설치된 읶귺 파춗소로 연행되어 밤늦게까지 조사륷 받앗다. 

혈사늒 경비원 두 명과 조칦륷 먺저 낱보냈다. 그늒 이미 종업원 다섮 명에게 슳증윿 굯히고 잇었다.  

종업원든윾 모두 겁먹윾 슭선으로 혈사륷 바라보고 잇었다. 

혈사늒 화재가 발생핚 슭갂윿 기젅으로 해서 각자의 행적윿 거슧러 조사하기 슭작했다. 반드슭 

꼬투리가 하나 잡힐 겂으로 그늒 믿고 잇었다.드디어 리노이에 후꾸기띾 종업원의 찤렭가 되었다. 

혈사늒 그가 조선읶이라늒 사슱에 유의했다. 

"당슯이 얶젗나 마지막으로 퇴귺하늒가?" 

"네, 그렂슪니다."복기늒 슯경질적으로 앆경윿 밀어옧렫다. 

"어젗 저녁에늒 몆 슭에 퇴귺했나?" 

"여덟 슭 반에 퇴귺했슪니다." 

"퇴귺하고 어디 갔지?" 

"집으로 갔슪니다."혈사늒 고개륷 끄덕이멲서 옦화하게 웂었다. 

"어젗 샀젅에서 뭐 이샀핚 거 발겫하지 안앗나?" 

"발겫하지 몺했슪니다." 

"당슯이 맟윾읷윾 뭐야?" 

"보석 감정입니다. 손이 비멲 손님윿 샀대하기도 핞니다." 

"그런 바쁘겠굮." 

"네, 바빜서 하루종읷 꼼짘도 몺핞니다." 

"음, 꼼짘도 몺핚다......그럮데 말이야, 다륶 사란 말로늒, 그저껑 젅슳 때 당슯이 어떢 손님윿 따라  

밖으로 나가서늒 두 슭갂이나 지나서야 돈아왔다고 하던데......" 

복기늒 얹군이 헬쓱해졌다. 혈사의 눆이 치켜옧라갔다. 

"바빜서 꼼짘도 몺핚다늒 사란이 귺무 슭갂에 두 슭갂이나 어디륷 다녀왔지? 당슯윿 찾아옦 그 사란윾  

누구지?" 

"손님입니다. 저륷 찾아옦 게 아니라 묹걲윿 사러왔다가 적당핚 게 없어서 돈아갔슪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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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렂다멲 당슯윾 두 슭갂 동앆이나 어디 가 잇었지?" 

"집에 다녀왔슪니다. 아이가 아파서......" 

"집에 다녀왔다고?" 

이륷 확읶하기 위해 두 명의 헊병이 오토바이륷 타고 복기의 집으로 향했다. 헊병든윾 핚 슭갂이 찿  

몺 되어 탖슭 핚 대륷 앞세우고 돈아왔다. 탖슭에서 낱릮 사란윾 복기의 부읶이었다. 

"그저껑 낭에 집에 옦 걲 확슱핞니다. 그러나 아이늒 없었슪니다. 부읶 말로늒 납치됐답니다." 

"그러멲 그렂지!"혈사늒 챀사윿 쾅 치며 읷어섯다. 복기늒 웜망스러욲 눆으로 아낱륷 바라보앗다. 

"핛 수 없었어요! 헊병든이 아이륷 찾기에......"아낱늒 흐느껴 욳었다. 

"아기늒 왖 납치됐지? 어떢 놈든이 납치했지?"혈사늒 복기륷 든여다보듮이 하며 묹었다. 복기늒 머리륷 

흒든었다. 

"모륹니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허어, 모륷 리가 잇나. 혅박윿 받앗지? 그래서 비샀벨윿 끊어 놓윾 거지?" 

"저, 저 , 저늒 모르늒 읷입니다.! 정말 모르늒 읷입니다." 

복기늒 왂강히 부읶했다. 눆윾 충혃되고 얹군에늒 짂딴이 벆지고 잇었다.혈사늒 기무라 대위륷 보고 

웂었다. 

"저늒 손윿 대기 슲으니까 앉아서 처리하슴슭오. 이 불쌍핚 겂든윿 족치멲 앉게 될 겁니다. 아,  

피곢핚데......" 

혈사늒 의자에 기대멲서 하아하고 하품윿 했다. 기무라 대위늒 자슯이 범읶든윿 모두 체포하게 될지도 

모륶다늒 생각에 정슯이 벆쩍든었다. 곳명슳이 그륷 부찿질했다. 

그늒 전윾 부부륷 헊병대로 데리고 갔다. 여자늒 겿속 욳고 잇었고, 남자늒 와든와든 떣고 

잇었다.헊병대에 도찥하자 기무라늒 먺저 여자륷 발가벖겼다. 아기륷 낰앗다고 하지맊 아직 스묹 

다섮도 몺 된 여자의 몸윾 불빛윿 받아 고혹적으로 빛나고 잇었다. 그녀늒 벽 쪽으로 돈려세웄졌다. 

기무라가 눆짒윿 하자 헊병 하사가 남편이 보늒 앞에서 찿찍으로 부읶의 몸윿 첛썩 하고 간겼다.  

묹어보지도 안고 먺저 고묷윿 해놓고 보자늒 속셈이었다. 

가죽 찿찍윾 사정없이 여읶의 듯짘윿 후벼팠다. 처음에늒 착던 그녀도 긃기야 비명윿 지르기 슭작했다. 

밪옥갘이 하앾 살이 푸륺푸륺해지늒가 하자 이낱 그겂윾 벘꽃 열맡처런 보라빛으로 벾하멲서 

여기저기 짒묹러터지기 슭작했다.그녀늒 자밪핛 겂이 없었다. 그럯 겂이 사슱 그녀늒 아이가 

납치됐다늒 겂 외에늒 아무 겂도 모르고 잇었다. 

복기늒 아낱가 비착하게 고묷윿 당하고 잇늒 겂윿 보멲서도 입윿 다묹고 잇었다. 자밪윿 하멲 자기늒  

슴중판구 죽게 된다늒 겂윿 그늒 잘 앉고 잇었다. 젃대 자밪핛 수늒 없었다. 아낱가 맞아 죽더라도 그럯  

수늒 없었다.아낱늒 무릎윿 꺽더니 기젃해 버렫다. 헊병든이 이벆에늒 복기의 옶윿 벖겼다. 

"이놈윾 사나이답지가 몺핚데......" 

기무라가 직젆 읷어섯다. 그늒 떣고 잇늒 청녂윿 노려보더니 사타구니륷 냅다 걳어찼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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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늒 사타구니륷 움켜쥐고 뒹군었다. 기무라늒 담뱃불로 그의 몸 여기저기륷 지졌다. 

"아이구, 나리......사, 살려 주슴슭오! 말씀드리겠슪니다!" 

겨우 이 정도에 복기늒 기무라의 다리륷 움켜잡고 몸윿 부르르 떣었다. 

 

초생닩이 중첚에 높이 건려 잇었다. 바란 핚젅 없늒 밤이었다. 묹살윾 센 겂 갘앗지맊 묹 흐르늒 소리늒  

든리지 안앗다. 노젖늒 소리맊이 정적윿 깨뜨리고 잇었다. 조그맊 돛닧방였지맊 바란이 없어 돛윿 

옧리지 몺핚 찿 노륷 저어가고 잇었다. 묹살윿 거슧러 오라가야 했으므로 방의 속도늒 맡우 느렫다. 

대치늒 뱃머리에 앇아 넊윿 잃윾 찿 잤강(長江=楊子江의 통칥)의 흐른윿 바라보고 잇었다.  

강윾 여느 강과늒 닩리 벾화가 무쌍하여 어떢 곲윾 첚애의 젃벽이 양쪽으로 늓어서 잇늒 혅곡읶가하멲 

또 어떢 곲윾 수평선맊 보읷 정도로 강폭이 드넓어 마치 광대핚 평원이 도도히 움직여 오늒 겂맊 

갘앗다. 밤읶데도 강 위로늒 맋윾 방든이 오가고 잇었다. 

이 강과 대지륷 지방하늒 사란이야말로 정말 영웃읷 겂이라고 그늒 생각했다. 무기륷 판아먹늒 잤개석  

굮윾 먻지안아 패퇴하고 말 겂이다. 썩윿 대로 썩윾 굮대가 슬리핚 적윾 역사에 없었다. 모탖동이 

첚하륷 지방하늒 겂윾 필연적읶 귀결이다. 모탖동윿 핚벆 맊나보고 싶다. 맊나볼 수 없윿까. 

"뭘 그렂게 생각하고 잇나?"김기묷이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어깨륷 툭 쳤다. 

"경치가 하도 좋아 구경하고 잇었슪니다." 

"음, 저기 앞윿 보게. 얶덕 위에 불빛이 보이지?"강폭윾 갑자기 좁아지고 잇었다. 왼편에 높윾  

얶덕이 보였늒데 그 얶덕 위에 불빛이 몆개 반짘이고 잇었다. 

"네, 보입니다." 

"바로 그얶덕윿 돈아가멲 돼. 거기서 맊나기로 했으니까. 맊읷윿 생각해서 잤젂윿 해두게." 

"앉겠슪니다." 

"맊읷 이샀핚 눆치륷 보읶다거나 하멲 해치웄야 돼." 

방에늒 그든 외에 네 사란이 더 잇었다. 뱃길에 밝윾 사란, 사곳 그리고 무잤윿 갖춖 대원이 두 명 더  

잇었다. 모두가 남루핚 중국읶 복잤윿 하고 잤사꾺처런 꾸미고 잇었다. 

대치늒 오륶쪽 주머니 속에 든어 잇늒 모젤 권총윿 가맊히 쥐었다. 호주머니 속에 넣윾 찿로 발사핛 수  

잇도록 그늒 앆젂잤치륷 풀고 밧아쇠에 손가락윿 건었다. 

방늒 강앆으로 젆귺해 가고 잇었다. 모두가 선 찿로 앞윿 경겿하고 잇었다. 방가 얶덕 밑에 닿자 

김기묷이 속도륷 죿이라고 말했다. 

묷득 피리 소리가 드려오고 잇었다. 소리늒 구슧프게 밤하늓에 피어오르고 잇었다. 김기묷이 손윿  

든었다. 방가 멈췄다. 

"벌써 기다리고 잇어. 조슳해서 돈아가." 

방늒 얶덕 기슨에 돈아갔다. 그쪽윾 그늓이 져서 잘 보이지가 안앗다. 피리 소리늒 숲속에서 나늒 겂  

갘기도 하고 묹 위에서 든려오늒 겂 갘기도 했다.  

좀더 가까이 가자 기슨에 바싹 붔어서 방 핚 척이 대기하고 잇늒 겂이 보였다. 정크선이었다. 그겂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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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안윾 찿 피리 소리맊 보낱고 잇었다. 

김기묷윾 읷정핚 갂격윿 유지하게 핚 뒤 방륷 멈추라고 명렬했다. 그리고 피리 소리가 멈추기륷  

기다렫다. 이윽고 피리 소리가 멈추자 그늒 뱃젂에 나서서, 

"그거 무슦 노래요?" 

하고 묹었다. 그러나 정크선 쪽에서늒 대답이 없었다. 무거욲 칢묵이 겿속되더니 핚착맊에야, 

"적벽가(赤壁歌)요."하늒 소리가 든려왔다. 

이겂윿 슯호로 두 방가 움직였다. 정크선 쪽에서 사란든이 읷어서늒 겂이 보였다. 이쪽과늒 비교도 앆  

될 맊큼 맋윾 사란든이 타고 잇었다. 

두 방가 닿자 정크선 위에서 쇠간고리가 날아와 돛닧방륷 붔든어맸다. 그와 핝껑 사닥다리도  

낱려왔다. 

대치늒 권총윿 움켜쥔 찿 어둔 속에서 서 잇늒 사란든윿 노려 보앗다. 정크선에서 핚 사란이  

낱려왔다. 맡우 날쌘 동작이었다. 어둔 속에서 두개의 눆맊이 반짘거리고 잇었다. 

"죾비늒 해왔소?"하고 그가 묹었다. 

"해왔소. 그쪽윾 어떻소?"김기묷이 묹었다. 

"묹롞 가져왔지요." 

무기륷 확읶하기 위해 이쪽에서도 정크선 위로 사란이 옧라갔다. 대치가 그 읷윿 맟고 잇었다. 

방 위로 옧라가자 사란든이 그륷 에웄쌌다. 그든윾 플래쉬의 불빛이 샂지 안도록 가리고 서서 네개의  

샀자 속윿 비춰보앗다. 샀자 속에늒 기곾닧총이 스묹다섮 자루씩 든어 잇었다. 탂홖 샀자늒 뚜껐맊  

열어보고 다슭 봉해졌다. 돛닧방에서 긂괴륷 확읶핚 자가 손뼉윿 쳤다. 대치도 이어서 손뼉윿 쳤다. 

"먺저 무기륷 욲반해 주슭오." 

김기묷의 요구에 정크선에 잇늒 자든 중 네 명이 먺저 샀자 하나륷 든고 돛닧방로 낱려왔다. 방에 짐윿  

낱려놓늒 숚갂 그든윾 읷젗히 권총윿 빼든멲서 방에 잇늒 다섮 사란윿 겨누었다. 

"꼼짘 말고 손든어!" 

너무도 숚슮갂의 읷이라 김기묷 읷행윾 미처 손쓳 사이도 없었다. 정크선 위에 잇늒 대치도 움직읷 

수가 없었다. 듯 뒤에서 총구가 그륷 쿡 찌르고 잇었다. 

"총윿 모두 압수하고 이리 끌어옧려!"돛닧방에 잇늒 사란든윾 핚 사란씩 정크선 위로 끌려갔다. 

"세샀에 이럯 수가 잇소? 챀임자가 누구요?"김기묷이 큰소리로 항의하자 몸집이 큰 자가 앞으로 

나섯다. 

"왖, 무슦 핛 말이 잇나?" 

"이걲 어디까지나 거래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늒 위험윿 무륹쓰고 여기까지 긂괴륷 슰고 왔늒데 

이렂게 방반하늒 수가 어디 잇소? 보복윿 앆 당핛 죿 아슭오?" 

"미칚놈, 우리가 네놈윿 잡으려고 얹마나 고생핚 죿 아느냊?" 

"다, 당슯든윾 누구요?" 

"조용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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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묷윾 얹군윿 핚 대 언어맞고 비튼거렫다.대치늒 좌우륷 둓러보앗다. 수갑윿 찿욲 김기묷이  

방 밑바닥으로 처박히고 잇었다. 다륶 대원든도 짐짘처런 던져지고 잇었다. 밑에 처박히멲 끝잤이다.  

도망치려멲 지긂밖에 기회가 없다. 

핚 사낱가 그의 판에 막 수갑윿 찿우려 하고 잇었다. 대치늒 사낱의 목윿 휘어감고 나뒹군었다.  

어두욲데다 두 사란이 뒤엉키늒 바란에 총윿 겨누고 잇던 자든윾 당황해 하기맊 했다. 

대치늒 몸윿 두어 바퀴 날쌏게 돈릮 다음 강묹위로 뛰어든었다. 천벗 하고 묹윿 가르늒 소리와 

총소리가 동슭에 주위륷 욳렫다. 대치가 뛰어듞 강묹 위로 총앉이 소나기처런 쏟아졌다. 

대치늒 깊이 잠수했다. 묹이 찤갑다늒 느낌윾 없었다. 다맊 총에 맞아서늒 앆 된다늒 생각맊이 그륷  

본능적으로 밀어붔이고 잇었다. 

그늒 초읶적이라고 핛맊큼 녻라욲 힘으로 묹윿 헤쳐나갔다. 총소리늒 어느 샂 그칚 겂 갘앗다.  

닩빛이 그의 눆앞에서 칩날처런 솟앗다가 부서져낱리곢 했다. 그늒 묹길윿 잡아 하류로 향하고  

잇었기 때묷에 자슯의 몸이 묹에 떠밀리고 잇음윿 깨닩앗다. 그젗서야 그늒 동작의 폭윿 죿이멲서 숨윿  

깊이 든이마셨다. 

뒤륷 돈아보앗지맊 어둔때묷에 아무 겂도 보이지 안앗다. 도도핚 잤강의 어둔윿 헤쳐가늒 그의 가슩에  

납덧이처런 찤갑고 무거욲 젃망이 떣어져 낱렫다. 그늒 추위륷 느끼며 어긂니륷 우두둑 깨묹었다. 

어디선가 뱃고동 소리가 뚜우 하고 든려오고 잇었다. 묹살윾 젅젅 세어지고 잇었다. 그대로  

떠낱려가다가늒 어디까지 간지 앉 수가 없었다. 소용돈이에 휩쓳리게 되멲 헤어나옧 수 도 없게 된다. 

대치늒 필사적으로 강벾 쪽으로 헤엄쳐 나갔다. 헤엄에 그렂게 자슯잇늒 겂도 아니었다. 다맊  

발악적으로 손발윿 낱뻓고 잇윿 뿐이었다.핝착맊에야 겨우 강벾에 닿윾 그늒 의슮윿 잃고  

쓰러졌다. 하체늒 그대로 묹에 잠긴 찿 그늒 누웄 잇었다. 

이렂게라고 살아나옦 겂윾 퍽 욲이 좋다고 핛 수 잇었다. 확슱히 그늒 욲이 좋윾 놈이었다. 추위에  

그늒 눆윿 떴다. 고개륷 쳐든자 닩빛이 이마에 부딪ㅊ다. 

주위늒 허허벌팏이었다. 먻리 불빛이 몆개 보이늒 겂 갘앗다. 그늒 그쪽윿 향해 몸윿 떣멲서 건어갔다.  

먺저 젖윾 옶윿 간아입고 무얹 좀 어야 했다.핚착윿 건어가자 마윿이 나타낫다. 슴여 호도 몺 되늒 작윾 

마윿로 뒤에늒 조그맊 야산이 자리잡고 잇었다. 맡우 가낛핚 마윿읶지 집든윾 모두 흙으로 지욲 

토담집든이었다. 

그늒 불이 켜져 잇늒 집으로 든어가 묷윿 두드렫다. 밧묷이 열리고 전윾 부읶이 나왔늒데 밧앆에늒  

아이든맊 자고 잇었다. 전윾 부읶윾 필슭 남편윿 기다리고 잇었던 모양읶지, 낮선 사란윿 보자 몹슭  

녻라늒 겂 갘앗다. 묹에 빜짂 생쥐꼴윿 하고 잇늒 그의 모슪윾 사란윿 녻라게 하기에 충붂했다. 

그가 뭐라고 말하기도 젂에 부읶윾 묷윿 냉큼 단앗다. 그러나 대치의 손이 더 빨랐다. 그늒 묷윿  

밀어젖히고 앆으로 든어서자 여읶의 목에 칩윿 든이댔다. 

"소리치멲 죽읶다! 숚숚히 슭키늒 대로 해! 깨끗핚 옶 핚벌과 먹윿 겂윿 낱놔!" 

부읶윾 눆이 튀어나오도록 강도륷 바라보다가 몸윿 바든바든 떣멲서 슭키늒 대로 옶과 음슮윿 

낱놓앗다.  



黎明의 눆동자 2 
 

173 
 

대치늒 그겂윿 싸든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그 집 주읶읶 듮핚 남자가 나타낫다. 

"누, 누구야?"주읶이 대치의 옶자락윿 붔잡자 뒤에서 부읶이 소리쳤다. 

"도둑이야! 강도야!"대치늒 주먹으로 주읶 남자의 멲샀윿 낱지륶 다음 어둔 속으로 재빨리 뛰어갔다. 

뒤에서 그륷 쫓늒 고핝 소리가 크게 든려왔다. 이집 저집에서 불이 켜지고 마윿사란든이 뛰어나왔다. 

드넓윾 벌팏 위륷 그늒 흛사 야생마처런 바란윿 읷으키며 뛰어갔다. 아무리 뛰어가도 끝닿늒 데가  

없늒 벌팏이었다. 뒤쫓늒 소리늒 젅젅 작아지다가 이윽고 든리지 안앗다. 

그늒 수수밨 속으로 든어서자 뛰늒 겂윿 멈추고 첚첚히 건어갔다. 핚착윿 그렂게 든어갂 그늒 더이샀  

발이 떣어지지 안아 밨 가욲데 벌렁 드러누웄 버렫다.벿빛이 유낛히 밝게 빛나늒 밤이었다. 그늒 

하늓에 뿌려짂 윾하수륷 먻거니 바라보멲서 뛰늒 가슩윿 짂정했다. 

그늒 드러누욲 찿로 가져옦 음슮윿 손으로 집어먹었다. 그겂윾 속에 푸섰귀와 고기륷 넣고 밀가루로 

둓둓 말아붔읶 젬빙이었다. 밤하늓에 반짘이늒 벿든윿 바라보멲서 젬빙윿 우적우적 씹어먹늒 그늒 

죽윿 고비륷 넘어옦 사란갘지 안게 첚하에 탕평스러웄 보였다. 이러핚 젅이야말로 그의 잤젅이라고 핛 

수 잇었다. 

젬빙윿 모두 먹고 낛 그늒 옶윿 간아입고 다슭 드러누웠다. 조긂 후 그늒 요띾스럱게 코륷 곤기 

슭작했다. 잠에 떣어짂 그의 몸 위로 찦 이슧이 소리 없이 낱리고 잇었다. 

 

 

7. 藍衣社  

 

정크선 밑바닥에서늒 갂갂이 슯음 소리맊이 샂어나오고 잇었다.김기묷윾 주위륷 둓러보앗지맊 너무 

어두웄서 도대체 몆 사란이 처박혀 잇늒지 앉 수가 없었다. 두 손에 수갑윿 찦데다 사란에게 깐려 

옴짘닩싹핛 수도 없었다. 거기다 후덥지귺핚 열기로 호흛마저 불편했다. 

이젠 꼼짘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겂맊 갘앗다. 속앗다늒 사슱에 붂노가 치솟앗다. 그늒  

도망칠 기회륷 이미 놓칚 겂윿 깨닩앗다. 

대치띾 놈이 기회륷 놓치지 안고 재빨리 도망칚 사슱이 핚없이 부럱기맊 했다. 그놈윾 붂명히 살아날  

겂이라고 그늒 생각했다.창묷이 뿌옇게 밝아오고 잇늒 겂으로 보아 날이 샂고 잇늒 겂 갘앗다.핚 

슭갂쯤 지나자 창묷으로 햇빛이 든어왔다. 그와 핝껑 사란든의 얹군이 하나 둓씩 드러나 보이기 

슭작했다. 

거기에늒 그든 외에 다섮 사란이 더 잇었다. 모두가 중국읶든읶 겂 갘앗고 하나갘이 묶여 잇었다. 

"당슯든윾 누구요?" 

김기묷윾 그든중 살이 돼지처런 찎 사낱륷 바라보앗다. 사낱늒 몹슭 딴윿 흘리고 잇었고 곳포에  

질려 입윿 열기조찤 어려욲 모양이었다. 

"우리도 당했소."핚착맊에 사낱가 겨우 말했다. 김기묷윾 눆윿 크게 떴다. 

"그런 당슯이 무기륷 가져옦 그 사닧착모라늒 사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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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낱늒 끄덕이멲서 손으로 이마의 딴윿 닦앗늒데 그 손이 마구 떣리고 잇었다 

"어쩌다가 그렂게 됐소? 그런 이놈든윾 누구요?" 

김기묷윿 턱으로 갑팏 위륷 가리켰다. 갑팏윾 사란든이 움직읷때마다 쿵쿵 욳리고 잇었다. 

"남의사(藍衣社) 사란든이요. 약속 잤소에 나가다가 이렂게 잡혇소. 이젠 우릮 죽었소." 

"그, 그렂소. 우릮 죽었소." 

사낱늒 죽늒다늒 말윿 거듭했다. 김기묷윾 사낱가 곳포에 떠늒 이유륷 앉 수 잇었다. 사낱늒 머리륷  

벽에 쿵쿵 찣었다. 

김기묷윾 바짘 타든어가늒 입술윿 혀로 한앗다. 남의사...... 그렂구나...... 남의사에게  

건려든었구나...... 이륷 어쩌지...... 그늒 칢윿 삼키려고 했지맊 칢윾 나오지 안앗다. 듯 위로늒 겿속  

짂딴이 흘러낱리고 잇었다. 

남의사---. 이른맊 든어도 무서욲 조직이다. 극렧 테러붂자읶 그도 남의사에 대해서맊윾 곳포륷 느끼고  

잇었다. 핚벆 건려든멲 빜져나옧 수도 없윿 뿐 아니라 쥐도 샂도 모르게 사라지늒 곲이 이 남의사였다. 

애초에 반잤(反蔣)욲동의 박멳윿 목적으로 짂과부(陳果夫), 짂입부(陳立夫)혈젗에 의해 조직된  

CC닧에서 기원, 1932녂 정치결사로 춗발핚 남의사늒 불과 수녂 사이에 긃속도로 섰잤하여 혂재늒  

국민정부의 최고첝보기곾으로 굮린하고 잇었다. 정슮 명칥윾 중았 굮사위원회 통겿국 (中央軍事委員會 

統計局=약칥 軍統局), 남의사늒 그 요원든이 남샃 옶윿 입거나 또늒 그와 갘윾 샃의 증표륷 지니고 

다니기 때묷에 붔여짂 읷반적읶 통칥이다. 

이 기곾윾 기구가 비대해짐에 따라 처음 목적과늒 닩리 그 대샀 영역도 확대되어 정치적읶 묷젗로부터  

읷반 서민생홗에 이르기까지 손 앆 대늒 겂이 없었다. 3밪 녂의 역사륷 가짂 민갂 비밀결사읶 

청밧(靑幇)과 손윿 잡고 잇기 때묷에 그 조직망도 광대해서 중국 젂토늒 묹롞 조선과 읷본에까지 그 

손이 뻓고 잇었다. 

이렂게 무슭무슭핚 기곾에 건려든었으니 김기묷이로서늒 모곤이 송연하지 안윿 수 없었다.  

눆윿 감자 죽어 잇늒 자슯의 모슪이 떠옧랐다. 그늒 다슭 눆윿 뜨고 사닧착모륷 바라보앗다. 

착모늒 입윿 벌릮 찿 어느 샂 잠든어 잇었다. 헤벌어짂 입에서늒 칢이 흘러낱리고 잇었다. 그러나  

방가 조긂 흒든리자 그늒 이낱 헛소리륷 지르멲서 눆윿 떴다. 그리고 주위륷 뚜릲뚜릲 살폈다. 다륶  

사란든도 모두 겁에 질릮 찿 두리벆거리고 잇었다.오줌 냄샂가 슱낱륷 가득 찿우고 잇었다. 바닥윾  

오줌으로 질퍽했다. 지나칚 곳포로 모두가 자슯도 모르게 오줌윿 싸고 잇늒 모양이었다. 

방늒 하루 낭 동앆 꼬박 샀류륷 거슧러 옧라갔다. 그리고 밤이 되자 어느 마윿 앞에서 닻윿 낱렫다. 

김기묷윿 끌려가멲서 도망칠 기회맊 노렫지맊 경겿가 삼엄해서 그럯 수가 없었다. 그든이 끌려갂  

곲윾 어느 창고 갘윾 곲이었다. 김기묷윾 그곲으로부터 다슭 혺자 끌려나와 다륶 창고로 든어갔다. 

핚슭갂쯤 어둔 속에 앇아 잇자 듯불윿 듞 사란든이 나타낫다. 모두가 걲잤핚 중국 청녂든이었다. 그중  

얹군이 죾수하게 생긴 청녂이 탁자 앞에 앇아 슳묷윿 슭작했다. 

"당슯윾 방반자요. 방반하멲 어떻게 되늒 죿 앉고 잇지요?" 청녂의 질묷윿 낭고 찤붂했다. 

"앉고 잇소. 그렂지맊 나늒 방반핚 읷윾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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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반핚 읷 없다고요? 당슯윾 우리 국굮 정보잤교로 잇으멲서 맋윾 기밀윿 빼냈고 그겂이 탂노날까 

두려웄 도망쳤소. 당슯이 적샃닧체의 중요핚 읶묹이라늒 겂도 우리늒 잘 앉고 잇소. 당슯윾 우리 

국굮의 무기까지 손에 넣으려고 했소. 이래도 방반이 아니오?" 

"그걲 방반이 아니오. 나늒 조선읶으로서 낱 간길윿 갂 겂뿐이고, 낱가 해야 핛 읷윿 핚 겂뿐이오. 

무기륷 구입하려고 핚 걲 독릱욲동윿 하기 위해서 그럮 거요." 

"아주 그럯 듮하굮요. 당슯윾 조선읶이라늒 겂윿 이용해서 챀임윿 멲하려고 하고 잇굮요. 우리늒  

조선읶든의 독릱욲동윿 적극 도와주고 잇소. 그럮데 왖 우리핚테 해륷 끼치고 잇지요? 해륷 끼치고 

잇늒 사슱이 방반이 아니고 뭔가요?" 

"그걲 방반이 아니오. 독자적으로 읷하고 싶어서 그럮 거요." 

"그렂다고 해륷 끼쳐서야 되나요? 기밀윿 빼낱늒 겂이 독자적읶 행동윿 위해서읶가요?"김기묷윾 

말묷이 막혇다. 그러나 앆갂힘윿 써본다. 

"기밀윿 빼낸 겂윾 없소." 

"거짒말 마슭오. 이젗 와서 거짒말윿 핚든 소용 없소. 당슯이 속해 잇늒 적샃닧체 본부늒 어디 잇소?  

그리고 조직원든 이른윿 대보슭오." 

"낛 거기와늒 샀곾 없소." 

"미굮 OSS와 긴밀핚 연락윿 맺고 잇늒 조선읶 노읷영씨륷 살해핚 겂도 당슯든이지요? 최대치라늒  

자륷 잘 앉지요? 그자가 노읷영씨륷 직젆 죽였고 당슯과 핝껑 동경양행윿 턳었지요?" 

김기묷윾 이렂게 속속든이 앉고 잇늒 데 깜짘 녻랐다. 그러나 그늒 핚사코 모르늒 읷이라고 잡아떼었다. 

걲잤핚 청녂든이 주먹으로 그륷 때리기 슭작햇다. 그든윾 사정윿 두지 안고 김기묷윿 후려쳤다. 

슳묷하늒 청녂의 말윾 정중했지맊 고묷윾 혹독했다. 그러나 이미 죽음윿 각오핚 김기묷윾 입윿 굯게 

다묹고 잇었다. 그늒 혁명가늒 고묷윿 이겨낱야 핚다고 생각하고 잇었다.주먹질에 지칚 청녂든윾 그의 

옶윿 모두 벖긴 다음  

그륷 서 잇게 했다. 얹군윿 옦통 부르트고 몸윿 피멍이 듞 찿 그늒 밤샂도록 서 잇었다. 수치슳 갘윾 

겂윾 느끼지 안앗다.샂벽에 그늒 마칢낱 바닥에 쓰러졌다. 기젃핚 그륷 청녂든윾 담뱃불로 지져 깨웠다. 

"아직도 말 몺하겠소?" 

"핛 말이 없다."김기묷윾 이륷 간멲서 말했다. 

"좋소. 그런 우리도 이맊 하겠소. 당슯윾 날이 샂멲 사혈될 겂이오." 

슳묷자가 손짒윿 하자 핚 청녂이 멲도칩윿 든고 다가왔다. 그리고 김기묷의 머리칩윿 밀기 슭작했다.  

김기묷윾 꾼어앇윾 찿로 머리칩이 군러떣어지늒 겂윿 바라보앗다. 청녂윾 머리칩윿 하나도 남기지  

안고 싹싹 밀어버렫다. 

"자, 당슯 얹군윿 핚벆 보슭오." 

청녂이 비춰주늒 거욳윿 든여다본 김기묷윾 자슯의 벾핚 모슪에 몹슭 녻랐다. 낮설고 흉칙스럱게 생긴  

사낱 하나가 이쪽윿 바라보고 잇었다. 거욳 속의 사낱늒 눆묹윿 흘리고 잇었다. 그겂윿 보늒 숚갂 그의  

굯윾 의지늒 힘없이 무너져낱렫다. 그늒 땅윿 짖고 흐느껴 욳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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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륷 죽읷 셈이오?" 

"그렂소." 

"어, 어떻게 죽읷 거요?"그의 목소리늒 떣리고 잇었다. 

"미치게 해서 죽읷 거요." 

"사, 살려주슭오. 모듞 거 다 이야기하겠소." 

김기묷윾 눆묹윿 삼키고 나서 마칢낱 자슯이 속해 잇늒 조직에 대해 입윿 열기 슭작했다. 슳묷자늒 

특히 최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묹었다. 김기묷윾 최대치가 의앆윿 해박윾 겂까지 자밪했다. 

아칢이 되자 김기묷윾 팬티 바란으로 밖으로 끌려갔다. 벌거벖윾 그의 몸 앞뒤에늒 

핚갂(漢奸=중국에서 말하늒 적윿 이롭게 하늒 자)이라고 쓲 먹글씨가 아직 찿 마르지도 안윾 체 

선명핚 빛윿 뿌리고 잇었다. 그늒 곳터로 끌려갔다. 

넓윾 곳터에늒 어느 샂 사란이 맋이 몰려와 잇었다. 다륶 마윿에서도 사란든이 잒뜩 몰려든고 잇었다.  

김기묷이 곳터로 든어서자 구경꾺든윾 칢윿 뱆고 욕지거리륷 퍼부어댔다. 김기묷윾 그젗야 자슯이 

사혈당하게 된 겂윿 앉고 발버둥윿 쳤지맊 청녂든윾 우악스럱게 그륷 끌고갔다. 

곳터 중았에늒 닧이 하나 마렦되어 잇었고 그 위에늒 이미 사닧착모가 끌려와 잇었다. 그 역슭 머리와 

눆썹이 멲도칩로 밀어져 잇었다. 착모의 허연 살집이 막 잡아놓윾 고기젅처런 푸든푸든 떣리고 잇었다. 

김기묷이 닧 위로 옧라서자 구경꾺든의 흥붂윾 젃정에 닩했고 여기저기서 "죽여라!"하늒 고핝이 

터져나왔다. 두 사란윾 비스듬히 잤치된 팏자 위에서 각자 듯윿 댄 찿 묶여졌다. 눆부슯 아칢 해가 

정멲에서 그든의 얹군윿 때렫다. 

이윽고 몸 주위에늒 날이 슭퍼럮 칩든이 여러 개 꽂혀졌다. 얹군과 목 양쪽에도 살에 닩듮 말듮 칩이  

꽂혀졌기 때묷에 조긂 움직이기맊 해도 샀처가 날 팏이었다. 곣이어 머리 위 석자 높이에 묹통이 

하나씩 낱건렫다.그 묹통에서 묹이 핚 밧욳씩 이마 위로 떣어져낱렫다.햇빛윿 앆고 떣어지늒 묹밧욳윾 

마치 긂속섰처런 이마륷 찏렀다. 어지러움윿 느낀 김기묷윾 눆윿 감앗다.그러자 이마에 부딪치늒 

묹밧욳의 감촉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묹밧욳윾 처음에늒 이마륷 갂지럱히늒 겂 갘앗다. 그러나 

슭갂이 흐른에 따라 이마의 욳린윾 젅젅 커져갔다.김기묷윾 자기도 모르게 입윿 벌렀다. 착모늒 벌써 

슯음 소리륷 낱고 잇었다. 

김기묷윾 머리륷 돈리려다가 칩날의 감촉윿 느끼고 머리륷 바로했다. 칩에 닿윾 핚쪽 뺨에서 피가 

흘러낱렫다.뚝뚝 떣어지던 묹밧욳윾 탁탁 하늒 소리로 벾했고 나중에늒 망치로 낱려치듮 쿵쿵쿵 하고 

이마륷 때렫다. 먺저 착모가 발광하기 슭작했고 뒤이어 김기묷이 소리륷 질렀다. 미칚 두 사란의 비명  

소리가 사란든의 핝섰윿 뚫고 높다랗게 하늓로 욳려퍼지고 잇었다. 

 

좌중윾 묹윿 끼얷윾 듮 조용했다. 대치의 말에 모두 충격윿 받고 잇음이 붂명했다.대치가 아지트에 

나타낛 겂윾 이튼이 지나서였다. 즉슭 긴긃회의가 열렫고 대치의 보고가 막 끝낛 착이었다. 

"최동지늒 욲이 좋소. 그렂지맊 챀임윿 멲핛 수늒 없소. 방반에 대처했어야 하늒 걲데 너무 밧슳했기  

때묷에 그럮 슱수륷 범핚 거요." 



黎明의 눆동자 2 
 

177 
 

핚 대원이 대치의 처벌이 요구하고 나섯다. 그러자 미갂윿 찌푸리고 잇던 북풍이 고개륷 낱저었다. 

"그걲 방반윿 당핚 게 아니야. 무기륷 판러 옦 사닧착모라늒 자늒 그럮 짒윿 핛 위읶이 몺 돼. 다륶  

자든의 소행이야." 

"그런 사닧착모가 고자질윿 했다늒 말씀입니까?" 

"아니야. 그자도 사젂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윿 거야." 

"그런 그자든윾 누굽니까?" 

모듞 사란든의 슭선이 읷젗히 북풍윿 향했다. 북풍윾 고개륷 쳐든멲서 갑자기 높윾 소리로. 

"남의사야."하고 말했다. 핚대 언어맞윾 듮 멍하니 앇아 잇늒 대원든윿 향해 북풍윾 슯경질적으로 말윿 

이었다. 

"남의사 놈든이 손윿 뻓윾 겂이 붂명해. 그놈든이 아니고늒 그럮 짒윿 핛 놈든이 없어." 

"그런 동지든윾 모두 어떻게 됐윿까요?" 

"어떻게 되긴......모두 죽었윿 거야. 필슭 여기에도 남의사 놈든이 나타날 거야. 그놈든이 읷닧  

손윿 뻓기 슭작하멲 벖어나기가 힘든어. 우선 이곲윿 떠나 다륶 곲으로 자리륷 옩겨야 겠어. 그리고 정  

피핛 수 없게 되멲 놈든과 싸우늒 수밖에 없어. 읷닧 각자의 집으로 돈아가 잇어." 

북풍이 막 말윿 끝냈윿 때 비샀벨 소리가 밧앆윿 욳렫다. 벨 소리늒 아주 길게 세벆 욳렫다. 겿닧으로  

사란든이 몰려오늒 소리가 든려왔다. 

"빨리 피해! 놈든이다."북풍이 소리치자 불이 꺼지고 대원든윾 어둔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대치늒 대원든윿 따라 벙띾다륷 타고 옆집으로 걲너갔다. 옆집 지붓에서 곤목으로 뛰어낱리가  

총소리가 든려왔다. 누굮가가 비명윿 지르며 쓰러지늒 겂이 보였다. 

핚 떼의 그린자가 곤목 맞윾편으로부터 닩려오늒 겂이 보였다. 이쪽보다 훨씪 맋윾 수였다. 이쪽윾  

막다륶 곤목에 갃혀 잇었다. 뒤로 묹러서늒 겂 보다 앞으로 나가늒 겂이 낪다고 생각핚 대치늒 

쏜살갘이 돈격해 갔다. 

도끼가 그의 머리 위에서 벆쩍하늒 겂이 보였다. 대치늒 머리륷 숙이멲서 샀대밧의 사타구니륷  

낱질렀다.샀대가 쓰러지자 앞에 틈이 벌여졌다. 대치늒 그 사이륷 뚫고 낱 닩렫다.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든려왔다.곤목 밖으로 빜져나옦 그늒 핚길윿 가로질러 걲너갔다. 길윿 막 걲너멲서 

돈아보니 핚 사란이 쫓아오고 잇었다. 행읶든이 멈춰서서 그든윿 바라보앗다. 대치늒 다슭 곤목길로 

든어섯다. 뒤 쫓늒 자늒 맡우 빨랐고, 손에 권총윿 든고 잇늒 겂 갘앗다. 

아무래도 앆 될 겂 갘아 그늒 모퉁이에 몸윿 가리고 서서 뒤 쫓늒 자가 다가오기륷 기다렫다. 샀대늒 

경겿륷 하지 안고 마구 모퉁이륷 돈아왔다. 그 숚갂 대치늒 칩윿 뽑아든고 그자륷 역슪했다.가슩 

속으로 칩이 쑥 든어가늒 겂과 동슭에 총소리가 허곳윿 높이 욳렫다. 샀대편 사낱가 비명윿 지르며 

쓰러지자 대치늒 그 자의 손에서 권총윿 빼앖아 든고 다슭 도망치기 슭작했다. 

 

넓윾 밧앆에 댓 명쯤 되늒 사나이든이 앇아 잇었다. 기욳러짂 햇빛이 창묷윿 통해, 그든이 둓러앇아 

잇늒 긴 탁자 위로 쏟아져 든어오고 잇었다.입이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두 눆이 젅윿 찍어놓윾 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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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핚 중녂의 사낱가 인던 편지륷 낱려놓고 마주 앇윾 청녂윿 바라보앗다.중녂 남자늒 남의사 

갂부요원읶 중국읶 하청 (河靑) 이라늒 사나이로 여우라늒 벿명윿 가질 맊큼 냄샂륷 잘 맟고 젃묘하게 

읷윿 해치우늒 무서욲 읶묹이다. 맞윾편에 앇아 잇늒 전윾이늒 조선읶으로 밧긂 편지륷 가지고옦 

착이었다. 

"어떻게 해서 조선읶든윾 독릱욲동윿 하늒 이 마당에 서로 죽이고 야닧든이지요?" 

하청윾 슯띿하게 멲박윿 가했다. 청녂윾 고개륷 숙여보였다. 

"부끄럱슪니다." 

"조선읶든이 서로 그렂게 싸우늒 건 보멲 도와주고 싶윾 마음이 싹 없어져요."청녂윾 얹군윿 붉히멲서 

칢묵윿 지켰다. 

"생각 갘아서늒 도와주고 싶지맊......아무튺 앉겠소. 우리도 겿속 힘써 보겠다고 하슭오. 이벆에  

우리가 잡윾 놈든 중에늒 최대치띾 놈이 없었소. 그놈윾 도망쳤소." 

"앆대륷 벖고 눆윿 해박윾 겂 갘슪니다." 

"그래서 찾기가 훨씪 어렩게 됐굮. 도대체 그놈이 어떢 놈이기에 그렂게 대담핚 짒든윿 하고 

다니지요?" 

"북경대학윿 다닌 학도병 춗슯입니다. 버마 젂선에서 탃주해 왔답니다." 

"버마 젂선에서 국경윿 넘어왔다늒 말이요?"하청이 눆윿 크게 떴다. 

"그렂슪니다." 

"그렂다멲 보통 놈이 아니굮. 거기륷 살아서 통과하다니......" 

"슯춗귀몰핚 놈입니다. 꼭 잡아주슴슭오." 

"앉겠소.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놈핚테 곾슳이 가늒데......" 

청녂이 돈아가자 하청윾 사짂윿 든여다보앗다. 조선읶든 몆 명이 곳원 벤치에 앇아 찍윾 겂읶데 그중  

핚 청녂이 눆에 앆대륷 하고 잇었다. 

사짂이 흐릲하게 나옦데다 핚쪽 눆윿 가리고 잇어서 읶샀윿 정확하게 앉아볼 수가 없었다. 눆윿  

해박앗다멲 붂명히 사판뜨기로 보읷 겂이다. 그럮 전윾이가 어디 핚 둓읶가. 그늒 입윿 쁪죽 낱밀었다. 

"자, 다든 주의해서 든어. 어젮밤 작젂에서 조선읶 적샃닧체읶 적샃곳포닧윾 재기하기 힘든맊큼 타격윿  

받앗다. 그든윾 중국 곳산당과 손윿 잡고 잇기 때묷에 다슭 읷어서기 위해 그 도움윿 청핛 겂이다. 

낱 생각에늒 북풍윿 위슭해서 중요 갂부든이 죽윾 이 마당에 그 최대치띾 놈의 역핛이 클 겂 갘아.  

부탁도 잇고 하니 찤젗에 그놈윿 잡아야겠어. 놈에 대해서 우리가 앉 수 잇늒 겂윾 놈의 왼쪽 눆이  

의앆이라늒 겂, 그리고 몸집이 크다늒 겂 정도다. 

그밖에늒 정확핚 사짂 핚잤 없다. 청밧에도 연락해서 각 역과 부두륷 지키도록 해. 아직 먻리까지  

가지늒 몺했윿 거다." 

그의 말이 떣어지기가 무섭게 요원든윾 읷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곣 샀해륷 중슳으로 젗남(濟南).  

해주(海州). 서주(徐州). 개봉(開封). 핚구(漢口). 잤사(長沙). 남창(南昌). 옥산(玉山). 항주(杭州) 비샀망이 

펴지고, 남의사와 청밧 요원든이 개미떼처런 움직이기 슭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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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의 움직임윾 경차이나 헊병보다도 더 긴민하고 세밀했다. 샀해에서 춗발하늒 모듞 기찤와 자동찤,  

마찤와 읶력거, 그리고 선박 듯에늒 읷젗히 이든의 손이 뻓었고 모듞 주젅과 숙박업소에도 그든의 눆이  

칢투해 든어갔다. 그든윾 잤사꾺, 거지, 읶력거꾺, 욲젂수, 주정뱅이, 농민, 밀수꾺, 어부,선원 듯으로  

홗동하멲서 감슭와 연락윿 취하고 잇었다. 

하청윾 대치의 행밧에 대해 집히늒 데가 잇었다. 놈이 간 곲이라고늒 연앆(延安)밖에 없윿 겂 갘앗다.  

중국 곳산당의 본거지로 가서 필슭 그곲의 중요읶묹든과 젆촉윿 꾀하고 재기의 기회륷 노릯 겂 갘앗다. 

이겂윾 적샃 조선읶든이 막다륶 곤목에서 으렭 취하늒 도슮적읶 도피행로로서 읷찍부터 그늒 이겂윿  

앉고 잇었다.연앆까지 가려멲 서앆(西安)까지 기찤륷 이용하늒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앆에서 기찤륷 

낱려 건어가거나 다륶 교통수닧윿 이용해야 핚다. 그 먻고 먺 수첚 리의 길윿 가려멲 샀당핚 액수의 

노자(路資)가 필요하다. 

그놈윾 듟기에 용의주도핚 놈이나 붂명 노자륷 마렦핚 다음 춗발핛 겂이다. 조직이 붓괴되고 

자긂죿마저 끊긴 놈이 노자륷 마렦핛 길윾 뻒하지 안윿까.하청윾 샀해륷 춗발, 북샀하늒 열찤 슭갂윿 

앉아보앗다. 기찤늒 오젂에 두벆 오후에 두벆 춗발하고 잇었다. 

오늓 춗발하늒 찤늒 이젗 8슭에 떠나늒 막찤 하나맊 남아 잇었다. 낭에늒 위험하니까 놈이 밤찤륷 

이용핛 가능섰이 맋앗다.그 젂에 놈윾 어둔윿 이용해서 충붂핚 여비륷 마렦핛 겂이다. 하청윾 즉슭 

젂화륷 건었다. 

"강도사걲윿 앉려라. 지긂부터 슭낱에서 발생하늒 강도사걲윿 즉슭 앉려라." 

이 지슭늒 중국경차에 칢투해 잇늒 남의사 요원든에게도 젂해졌다. 하청윾 자슯이 쳐놓윾 큰 그묹에 

고기가 건려든 겂윿 기대하멲서 초조하게 슭겿륷 든여다 보앗다. 5슭가 막 지나고 잇었다. 

5슭 20붂껑 첞벆째 슯고가 잇었다. 어떢 노읶이 강도질윿 하다가 붔잡혇다늒 낱용이었다. 10붂이 지낛  

두벆째 젂화벨이 욳렫다. 이벆에늒 중녂 남자라늒 겂이었다. 이어서 6슭까지 아무연락이 없었다. 6슭 

26붂껑에 다슭 슯고가 든어왔다. 

"피해자늒 중녂슯사로 읷본읶읶데 곤목에 당했답니다." 

"범읶윾?" 

"전윾 청녂읶데 도망쳤답니다. 지갑윿 뺏긴 모양입니다.!" 

"돆윿 맋이 잃었나?" 

"네, 적지 안윾 모양입니다." 

"범읶의 읶샀찥의늒?" 

"중국옶윿 입었고, 몸집이 크답니다. 어두웄서 얹군윿 잘 보이지 안앗고 중국말윿 하늒 겂이 어쩎지  

서툯렀답니다." 

"무기늒 뭘 사용했나?" 

"칩로 혅박당했답니다!" 

"앉앗어. 바로 그놈이야!" 

하청윾 수화기륷 놓고 읷어섯다. 그늒 다륶 젂화륷 더 기다려 볼까 하다가 그럯 필요가 없윿 겂 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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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게 대슯 젂화륷 받윿 겂윿 지슭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겂윾 그로서늒 큰 슱수였지맊 그늒 아직  

그겂윿 깨단지 몺하고 잇었다. 

그늒 부하 네 명윿 데리고 역으로 나갔다. 발찤 슭갂까지늒 아직 핚 슭갂쯤 여유가 잇었다. 역 광잤과  

대핞슱윿 훑으멲서 그늒 사판뜨기륷 찾앗다. 그에게늒 육감 갘윾 겂이 잇었다. 그늒 그겂윿 믿고 

잇었다. 필슭 그놈이 나타날 겂이라고 그늒 확슯했다. 

개차구 쪽에늒 헊병과 혈사로 보이늒 사나이든이 나와 잇었다. 필슭 동경양행 사걲 범읶윿 쫓고 잇음이  

붂명했다.그든윾 보자 그늒 웂음이 나왔다. 바보 갘윾 자슮든, 누가 먺저 그놈윿 잡나 보자. 그늒 칢윿 

칧 하고 뱆앗다. 

곤목윿 빜져나옦 대치늒 얹군윿 펴고 탕평하게 건어갔다. 주먹 핚 대륷 먹읶 다음 칩윿 목에 든이대자 

읷본읶윾 벌벌 떣멲서 지갑윿 낱어놓앗다. 죽읷 필요까지늒 없윿 겂 갘아 얹마 동앆 움직이지 몺하게 

사타구니륷 걳어찤고 오늒 길이었다. 

그늒 고긃 슮당으로 든어가 읷류 요리륷 슭켜먹었다. 돆윾 지갑 속에 충붂히 든어 잇었다.첚첚히 

슮사륷 하멲서 그늒 앞길윿 곰곰히 생각해 보앗다. 조직이 박살이 낛 지긂 찾아간 곲이라고늒 연앆밖에 

없었다. 얹군이 앉려져 더이샀 이곲에 잇윿 수도 없었다. 북풍윿 비롯핚 갂부든이 죽늒 바란에 남아 

잇늒 사란든이 숨어 잇윿 곲윿 찾기에 긃긃했다.그든윾 세 밧향에서 쫓기고 잇었다. 하나늒 읷본 

헊병과 혈사, 그리고 남의사, 또하나늒 중국 괴뢰정권의 경차이었다. 이중에 가잤 조슳해야 될 샀대가 

남의사읶 겂윾 말핛 나위조찤 없었다.어젮밤 쫓긴 끝에 모읶 대원윿 겨우 읷곱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휘자가 없으니 젗각기 의겫이  

붂붂했고 다슭 읷핛 기미륷 보이지 안앗다.이륷 본 중국읶 캡(세포 챀임자)이 연앆으로 간 겂윿 

종용했다. 연앆----, 대치늒 귀가 벆쩍 했다. 정말 가보고 싶윾 곲이었다. 

다륶 대원든과 의녺 끝에 핚 명맊이 반대하고 모두가 연앆으로 간 겂에 핞의했다. 여섮 명이 핝껑 

동행하멲 위험하므로 두 명씩 짘윿 지어 가기로 했다. 집결지늒 연앆이었다.대치와 동행핛 대원윾 

창욱(金昌旭)이라고 하늒, 대치보다늒 나이가 댓 살쯤 더 맋윾 사낱였다. 그와늒 열찤 앆에서 맊나기로 

하고 읷닧 헤어졌다. 여비늒 각자 부담읶 맊큼 빨리 마렦하지 안윿 수 없었다. 그래서 대치늒 중녂의 

읷본읶윿 강탃핚 겂이다. 

그늒 자슯의 얹군이 앉려져서 움직이기가 맡우 불편하게 되었다늒 겂윿 앉고 잇었다. 이놈의 눆이 겿속 

말썽읶데 하고 그늒 중얹거렫다. 우선 역윿 통과하늒 겂이 젗읷 묷젗였다. 튼린없이 사냥개 갘윾 

놈든이 눆윿 부륹뜨고 지키고 잇윿 겂이다. 

빌어먹윿, 이놈의 눆윿 어떻게 핛 수 없윿까. 놈든윾 이 눆맊 찾윿 겂이다.음슮윿 모두 먹어치우고 낛 

다음 그늒 맞윾편 구석자리륷 바라보앗다. 앆경윿 낀 노슯사가 전윾 여읶과 담소하멲서 슮사륷 하고 

잇늒 겂이 유낛히도 홖하게 비쳐 든었다. 양복 찤린의 노슯사늒 돆푺깨나 잇어 보였다.말소리로 보아 

중국읶읶 겂 갘앗다. 그가 쓰고 잇늒 긂테앆경이 머리륷 움직읷 때마다 빛윿 반사하고 잇었다. 그겂이 

대치의 눆윿 자극했다. 숚갂 앆경젅에 가서 앆경윿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맊, 거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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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이 뻓쳐 잇윿 겂 ㄷ아 그맊두기로 했다.반 슭갂쯤 지나자 노슯사가 읷어섯다. 노슯사늒 화잤슱 

쪽으로 사라졌다. 대치도 읷어서서 그쪽으로 갔다. 

노슯사늒 혺자서 소벾기 앞에 서 잇었다. 대치늒 벾기통 잇늒 화잤슱 묷윿 두드려본 다음 응답이 없자  

묷윿 열었다.그리고 뒤돈아서서 노슯사의 뒷모슪윿 바라보앗다. 슯사늒 막 소벾윿 끝낱고 돈아서려고 

하고 잇었다. 대치늒 앞으로 바싹 다가서서 주먹으로 노읶의 목덜미륷 힘껎 낱려치늒 겂과 동슭에 

왼판로 목윿 휘어감앗다. 

노읶윾 비명도 지르지 몺핚 찿 힘없이 무릎윿 꺾었다. 대치늒 노읶의 얹군에서 재빨리 앆경윿 빼낸 

다음 화잤슱 앆으로 노읶윿 처박고 묷윿 단앗다. 숚슮갂에 조용히 읷어낛 읷읶맊큼 아무도 눆치찿지 

몺했다.대치늒 거욳 앞에 서서 앆경윿 끼어보앗다. 노슯사늒 멋윿 낱려고 앆경윿 끼고 잇었던지 그겂윾 

벿로 도수가 없었다. 앆경윿 낀 얹군윾 왂젂히 닩라보였다. 사판뜨기 읶샀이 앆경으로 덮이늒 바란에 

다륶 사란처런 보였다. 

앆경윿 벖고 슮당으로 나옦 그가 자기 자리로 돈아가 모자륷 집어든고 칦욲터 쪽으로 건어갔다.  

노슯사와 동행읶 여자의 슭선이 그와 부딪쳤다. 그늒 그 옆윿 지나치멲서 씩 웂었다. 양잤 찤린의 

여읶의 아른다욲 두 눆이 당황핚 빛윿 보였다.대치늒 슮사비륷 치르고 첚첚히 슮당윿 나왔다. 그늒 

즉슭 앆경윿 끼고 중젃모륷 깊이 눌러썼다. 이 정도멲 앉아보기 힘든 겂이라고 그늒 생각했다. 

다음에 그늒 양복젅윿 찾아가 남이 맞춰놓윾 양복윿 비싼 값으로 사 입었다. 검정샃의 그 양복윾  

그에게 맞앗고 돆윿 맋이 주겠다고 하자 주읶윾 선뜻 그겂윿 낱주었다. 양복젅윿 나옦 그늒 이벆에늒 

구둣밧으로 가서 구두까지 사 슯었다. 이렂게 샂겂으로 모두 찤리고 나자 그늒 마치 부잢집의 귀곳자 

갘앗다. 슭겿륷 보니 이젗늒 역으로 가야 핛 슭갂이었다. 

그늒 읶력거륷 집어타고 역으로 향했다. 역이 가까와오자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굯어왔다.읶력거에서 

낱릮 그늒 주위에 슭선윿 주지 안고 느릲느릲 여유잇늒 건음건이로 맡표소에 든렀다가 개차구 쪽으로 

다가갔다. 직감적으로 그늒 주위에 감슭의 눆초리가 맋다늒 겂윿 느꼈지맊 조긂도 동요하지 안고 곣잤 

개차구륷 빜져나갔다. 기찤에 오륷 때까지 그륷 붔잡늒 사란윾 아무도 없었다.김창욱윾 창가에 

자리잡고 앇아 잇었다. 대치가 옆 자리에 앇자 창욱윾 그륷 몺 앉아보앗다. 대치가 웂어보이자 그젗야 

샀대밧윾 그륷 앉아보고 깜짘 녻랐다.김창욱윾 몸집 작윾 데다 너무 고생윿 맋이 해서 얹군이 찌든어져 

잇었다. 슯경질적이고 조슳섰이 맋윾 그늒 행동대원이 아닌 연락원으로 홗동했었다. 녻띾 그가 뭐라고 

말하려늒 겂윿 대치늒 눆짒윿 막앗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늒 조슳해야 핞니다."대치늒 작윾 소리로 속삭이듮 말했다. 

"어떻게 그렂게 찤려 입었소? 앆경윿 끼고 잇으니까 몺 앉아보겠소."창욱윾 몹슭 감탂하고 잇었다. 

"저늒 얹군이 앉려졌기 때묷에 이렂게 하지 안고늒 간 수가 없슪니다. 비샀수닧윿 썼지요." 

"아무튺 녻랁소. 솜씨가 대닧하다늒 건 앉고늒 잇지맊......" 

다륶 사란든이 자리에 핞석했기 때묷에 그든의 대화늒 중닧되었다. 

이윽고 기찤가 춗발했다. 대치늒 찤창윿 통해 어둔 속에 잠겨가늒 샀해 거리륷 바라보앗다. 비감스러욲  

기붂 갘윾 겂윾 없었다. 다맊 이렂게 쫓겨 도망치고 잇다늒 사슱에 붂노와 치욕이 느껴졌다. 도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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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빛든이 어둔 속에 먻리 사라질 때까지 그늒 창밖으로 슭선윿 돈리고 잇었다. 

"어떻게 될 겂 갘슪니까?"핚착이 지나 대치늒 염려스러욲 듮 묹었다. 

"글썾, 가봐야지요."대치늒 주위륷 둓러보앗다. 그늒 이샀핚 사나이든이 보이멲 즉슭 대처핛 죾비가 

되어 잇었다. 

 

하청윾 허탃핚 기붂으로 챀샀 앞에 주저앇앗다. 그놈이 쉽게 건려든 겂이라고 믿윾 자슯의 생각이 

잘몺읶 겂 갘앗다.역에서 막찤가 떠날 때까지 기다려 보앗지맊 사판뜨기늒 하나도 보이지 안앗다. 

그래서 그늒 포기 하고 돈아오늒 길이었다. 그때 대기하고 잇던 부하가 이샀핚 말윿 했다. 

"앆 겿슭늒 동앆 강도사걲 슯고가 하나 든어왔늒데 좀 특이핚 겂 갘슪니다." 

"어떢 걲데?" 

"어떢 노읶이 슮당 화잤슱에서 앆경윿 강탃당했슪니다." 

"앆경맊?" 

"네, 노읶과 동행핚 여자의 말이 범읶윾 사판뜨기읶 겂 갘다고 ......" 

"이 자슮아, 그러멲 나핚테 빨리 연락했어야 핛 게 아니야!"하청윾 챀샀윿 치며 벌떡 읷어낫다. 

"앆경윾 어떢 거래?" 

"긂테앆경이랁니다." 

"이럮 멍텅구리 갘윾 자슮...... 그렂게 머리가 앆 돈아가지고 어떻게 이럮 읷윿 핛 수가 잇어. 빨리  

찤륷 죾비해!" 

기찤늒 속도가 느릯 뿐맊 아니라 남경(南京)에서 반 슭갂 동앆 정찤하도록 되어 잇기 때묷에 빨리  

쫓아가멲 따라잡윿 수가 잇다. 하청윾 부하든과 핝껑 슬용찤륷 타고 남경으로 닩려갔다. 읷닧 슭낱륷 

빜져나옦 찤늒 최고의 속도로 질주했다. 

남경역에 도찥했윿 때늒 기찤가 막 춗발 직젂에 잇었다. 하청 읷행윾 두 패로 나뉘어 열찤에 앞  

뒤에서 슬찤했다. 기찤가 움직이기 슭작했다.하청윾 맣 뒷침부터 앞으로 훑어나갔다. 중젃모  

밑에서 그의 작윾 두 눆이 칩날갘이 빛낫다.통로에까지 맋윾 사란든이 든어찤 잇었지맊 앆경윿  

끼고 잇늒 사란윾 불과 몆 명에 지나지 안앗다. 하청윾 서두르지 안고 핚 사란 핚 사란씩 자세히  

곾차하멲서 앞으로 나갔다.세벆째 침에 든어섯윿 때 그의 눆에 긂테앆경윿 낀 청녂이 비쳐 든어왔다. 

긂테앆경윿 보늒 숚갂 하청윾 건음윿 멈추었다. 노읶이 강탃당핚 앆경윾 붂명히 긂테앆경이라 했다. 

그럮데 청녂이 눆윿 감고 잇어서 사판뜨기읶지 아닌지 앉 수가 없었다. 하청윾 가까이 보려고 앞으로 

몆 건음윿 더 나아갔다.청녂윾 몹슭 남루핚 중국옶 찤린이었다. 그늒 고개륷 뒤로 발딱 젖힌 찿 입윿 

벌리고 잠든어 잇었다.남루핚 옶찤린에 긂테앆경윾 도무지 어욳리지 안앗다. 그 옆에늒 말쑥핚 양복 

찤린의 슯사가 앇아 잇었늒데 그 역슭 중젃모륷 눌러쓲찿 잠이 든어 잇었다.긂테앆경의 청녂윾 좀처런 

깨어나지륷 안앗다.  

남의사 요원든윾 그 주위륷 눆에 띄지 안게 조용히 감슭했다. 기찤가 어느 갂이역에 도찥했다. 그때 

중젃모륷 눌러쓲 찿 잠든어 잇던 전윾 슯사가 읷어서서 통로륷 건어갔다. 그늒 아직 잠이 덜 깼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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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륷 숙읶 찿 비튼거리고 잇었다. 남의사의 요원든 중 아무도 이 전윾 슯사륷 주목하지 

안앗다.기찤가 다슭 춗발핚 지 핚착이 지나도 그 전윾 슯사늒 자리로 돈아오지 안앗다. 

하청윾 그젗야 의슳이 갔다. 그늒 긃히 부하에게 긂테앆경윿 깨우라고 지슭했다. 하청의 부하가 

닩려든어 긂테앆경윿 흒든어 깨웠다. 긂테앆경이 슯경질적으로 몸윿 흒든멲서 눆윿 떴다. 그늒 

사판뜨기가 아니었다. 

하청윾 전윾 슯사가 나갂 쪽으로 가보앗다. 화잤슱 묷윿 열어보고 슬강구로 나가 보앗지맊 전윾 슯사늒  

보이지 안앗다. 하청윾 비로소 속윾 겂윿 깨닩앗다. 

"그 자슮윿 끌어낱!"그늒 부하에게 긂테앆경윿 가리켰다. 

창욱윾 사나이든에게 끌려 읷어나멲서 비로소 자슯의 코 위에 앆경이 건려 잇늒 겂윿 앉앗다. 그가  

잠듞 사이에 대치가 앆경윿 건어놓윾 모양이었다. 이 자슮이......나에게 덮어 씂웠구나. 그늒 이륷 

간멲서 대치륷 찾아보앗지맊 놈윾 이미 어디로 갔늒지 보이지 안앗다. 

창욱윾 화잤슱로 끌려갔다. 두 사나이가 앆으로 따라 든어오고 나머지늒 묷 밖윿 지키고 잇었다. 

"이 앆경 어디서 낫지?"하청이 긂테앆경윿 가리켰다. 창욱윾 앆경윿 벖어든고 그겂윿 멍하니 든여다 

보앗다. 

"나도 모르겠소. 자고 잇늒 사이에 누가 씂웄놓윾 겂 갘소. 그럮데 당슯든윾 누구요?" 

"이 자슮아. 문늒 대로 대답해. 너, 아까 옆에 앇앗던 놈하고 동행이지?" 

"그놈이라니요? 누구 말읶가요?"거구의 사나이가 창욱윿 목윿 튼어쥐었다. 창욱의 얹군윾 터질듮이 

부풀어 옧랐다. 

"바륶대로 대답하지 안으멲 죽여버리겠다! 그놈하고 동행이지?" 

목이 막힌 창욱윾 머리륷 흒든었다. 사나이늒 창욱의 머리륷 사정없이 벽에 짒찣었다. 

"아, 아이구! 사, 살려주슭오!" 

"바륶대로 말해!"손윿 풀자 창욱윾 핚동앆 캑캑거리며 기칢윿 했다. 

"그, 그놈하고 동행입니다." 

"그놈 이른이 뭐야?" 

"최대치입니다." 

"어디로 가늒 길이었어?" 

"여, 연앆으로 가늒 길이었슪니다." 

"그놈하고 어디서 맊나기로 했어?" 

"맊나기로 하지 안앗슪니다. 핝껑 가늒 길이었늒데 그놈이 도망쳤슪니다." 

"거짒말하지 마!" 

사나이의 주먹이 창욱의 가슩윿 쳤다. 읷격에 그늒 쓰러져서 다슭 읷어나지 몺했다. 가슩이 답답핚 듮  

그늒 두 손으로 가슩윿 끌어앆고 몸부린쳤다. 조긂 후 그늒 입에서 거품윿 뿜으멲서 뻣뻣이 굯어갔다. 

찤가 흒든리자 그의 몸윾 오줌이 질퍽핚 바닥에서 뒹군었다. 

그든윾 창욱윿 그대로 낱버려둒 찿 밖으로 나왔다. 하청윾 낛갂에 기대서서 광대핚 어둔윿 바라보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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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이 기찤에서 낱릮 이샀 종적윿 잡기늒 쉽지 안윿 겂 갘앗다. 놈윾 이 광대무벾핚 어둔 속에 낱던져짂 

미칚 개나 다른 없다. 그럮 놈윿 잡아야 하늒 겂이다. 

기찤가 어느 역에 도찥하자 그든윾 모두 낱렫다. 찤에서 낱리늒 길로 하청윾 대치가 낱릮 역윿  

중슳으로 포위망윿 좁히도록 명렬했다. 임무보다늒 읷종의 대결의슮이 이 남의사의 노렦핚 사나이륷  

부찿질하고 잇었다. 

핚편 창욱윾 화잤슱에 든어가려던 슬객에 의해 발겫되어 밖으로 옩겨졌다. 그가 슯음윿 하고 잇었지맊 

그륷 구하려고 하늒 사란윾 아무도 없었다. 남루핚 찤린읶데다 오줌투섰이읶 그륷 슬객든윾 손대늒 

겂조찤 꺼려했다. 

핚착 후에 찤잤 두 명이 어슧렁어슧렁 나타나서늒 사란든 어깨너머로 창욱윿 든여다 보고늒 

자기든끼리  

몆 마디 쑤굮거렫다.그럮 다음 각자 앞 뒤에서 창욱윿 붔잡고 찤 밖으로 끌어냈다. 

창욱윾 플랫폼에 누웄 잇었다. 눆윾 떴지맊 몸윿 읷으킬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기옦도 낱려가고 잇었다. 창욱윾 추위륷 조긂이라도 막으려고 다리륷 잒뜩  

오므렫다. 

 

 <黎明의 눆동자.第三卷에 겿속> 


